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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族共同體의 現象學的 接近

文 大 理"

.目 次

I . 序 論 v .民族共同體의 現象學的

II.統.問語의 새로운 認識 接近 擦索

麗.民族共同體의 槪念과 本質 면. 結 論

린.現象學的 認識의 틀

l .事 論

1.誘究의 意義와 目的

우리가 순수한 意味에서 流一을 民漆을 단위로하여 하나의 國家請制를 形

成하고 狀掃하는 친으로 규정한다면 南北韓鬪係에서 그러한 統 . 은 當爲的 .

規籍的인 측면에서는 절실히 要차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는 短期

間에 성취되기 힘든 期淸와 欲求임이 분명하다 .

따라서 우리는 南간韓 統.問題를 目漂로서뿐만 아니라 過程으로서5. ls

誠하고 이에 필요한 주段과 方法을 강구하는 것이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f南北對話事務局. 對話企刻部 .5織相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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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觀點에서 볼때 현재우리가 바랄수 있는유일한 統一은 南北韓 兩때

이공존하게 되고 현재갖고 있는相異한 體制위에 上部構造를 이룩하는 것

이다. 그리고 政治構造面에서 雙方體制內에 급격한 變化를 가져올 수는 없으

트 로 南北緯이 현狀?a을 감수하면서 平和를 制度化하고 民族共同禮를 創出

하기위한공동의 土臺를 만드는 일이다 .

제6공화국政府가 統一政策構想에 있어서 이전까지 도외시되었던 民族主

義的接近등브다근본적 인問惡에 접근하는 傾向을 보이고있는것은이와같

은 認識과 發想에 의한 것이며, 또한r奪北漆이 對漆의 구조를 終초시키는

일은 서로를 가르는 벽을허물어 서로開放하고交流 .協力하여 믿주을 심는

일밖에 없다.'lJ고 한盧대통령의 uN연설은 統.問題의 認識과 賓踐에 있어서

r새로운 接近이 있어야할』을 강조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統一政策은 責踐的인 面과方法論的 次元에서 統.의 過程 .

諦次 등을너무강조한 감이없지않으며"), 브다근본적인 문제나 哲삭的 認

識의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었던 것이사실이다 .

이것은 統.問題와 南北韓關係에 관찬方法論上의 問題點에 대한명확한

槪念認識이 나체게적인理解없이 實際的인 친또는效能的인 부문의 추구에서

起因한다 .

거의 반세기를 내다보는 分斷狀熊의 지속과 南北韓 두禮制의 존립에도 불

구하고 이제까지의 統一論議와 學術硏究活動은 理論的인 基礎''나 政策學的

i) 藍泰愚大統領 uN總會 演說文,r韓半島에 平和와 統.을 여는 길J, 國土統.院

南北對話寧務局,[南北對話], 제46S, 1988.12, P.53.

2) 譯.性喆, [南北統一理論의 새로운展關]. 廢淸大學校 極東視題硏究祈, l989小 lo6.

3)잘발전되고 검증된 일반이른은.한 주야의 기존지식을 체계화할 뿐만 아니라

미해결의 문제를 지적해줌으로써 이른수린에 기여하고, 現象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친은 흐를의 把握과 여러가지 具體的인 문제에 自主的이a 創造的으로

對處해 갈수 있는基礎能力을 提供한다. 마찬가지 로통일문제 연구에 있어서 s.
잘검중된 타당한 이른적 전제가 있을때건전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설명력
이나살천성이 향상될 수있다. 김칠민, [哲學의 基礎理詰], 백산서동, 1984, p p .

12-14, 브라이 인폐이,[社會理論과 政治的 實踐], 조형譯,梨花女구大學校 a K

部,1983, pp.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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接達方法이 缺挑된채, 統一論議의 지배적 r파라다임J(Paradigm)'"o 었던規範
的 接達 과 7 成就를 위한技術的 方案論에 의해주도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

에아직도統一理論이 累積B이지못할뿐만아니 라予備理論 단계를 및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한전, 지금까지의 非a할的인 南北狀關係가 南北流의 統.方案의 문제보다

는狀..間題와 상대방에 대한編向된 視淸과 료雌된 認識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사실로 받아들인다면 南北韓 關係의 現象과 상대방 存流에 대한 올바른

파악을 위해서, 그리고 統一問題아 商핀韓關係의 認識과 發想의 을바른 전찰

을위해서는政漆變1b에 상응하는 認識方法의 개발및기존認諦方法의 ltiE .

料完은 꼭 필요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

즉,統.政漆過狂에서 가장먼저提起되고 전체政策過程뿐만아니라 그 結

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祥lt諒間題의 現漆및業素에 대한정확한

認知與否의 問題라고 볼때 이의寄觀的 糾明을 위한理論를로서의 認 流 論

的 方法a의 찰구는 무엇보다는 중요한 일이다
.

統一間題 및南北諒 關係에 대한觀.料의 變化는 認識論의 再指向을 의미하

고存在와 現黎의 새로운 파악과 價a論의 再定立과도 연결된다. 이와관련

하여筆者는 統一問題를 연구하는데 있어현재의 政策狀況에서 全濃B이며
通淸하게 우리의 關心料策을 설명힐 수있고기존의 硏究方法의 한계글 보완

시킬 수 있는語識論@ 方法請을 이른바 ii的 메타理loiU(Mata-theory)으로서

의現漆學的 絹心이라고 보고本料流에서 이른指理코자 한다
.

r피어칸트J](A1fred Vicrkand)에 의하면 r現流學的 를流은 共r천湯를 構成 하

4) r쿤J이 차라다임 이라.:.. 流念을 사용하면서부터 이할은매우浪括的인 를.綠를

지니게 되었다. 즉차라다임에는 f.?l에서 기본이 되는理淸과 法則주, 다잉한
狀ia에 적응하는 표준적인 遂간約 기를. 沿而.t.學的 원리등이 포함된다. 또한
파라다임은 料定인阿K 流成 들이공유하고 있는信念, 價情. 技術등의總體

플 料料하는 狀念이치, 일정기간동안 연구를 수행하는 科學者 共同襤에서 .E

릴적인 間迎와 科漆을 제시해 주는는遍的으로 재시친 f.y를淸 成果이다. 만게
諒科하면 차라다임은 c料른 바차보는 하나의 理.淸@ 틀이다. T.S. Kuhn, T h .

strucrcr o f scicnrific revolution, 2nd. ccln.,unvcrsity of chicago press, 1970.



고 있는 內的 流向과 祉會的 鬪係에 대한 說叫을 指示할 분만아니라 集團에

대한 理解도 가능치 한다.'.J고 한다. 도한 現象學的 方法은 南北韓의 統.f.a

題가 싱대방과의 關係, 나아가 滿漆國漆들과의 상호 關係속씨서 燎漆될 수

있는 냉흑힌 現素l.5題라고 볼 때 諒裂된 燎族共同語의 耐究를 위한 적절한

接近方法이 라 하됐다 .

따라서 現象學的 方法이 기존 指近方漆士.의 理論的 偏向을 ih指하고 상대

방에 대한 철저하고도 객관적인 硏究를 통해 拉半島 상황의 ?.t學的 認識과

分斷矛盾 해결의 業踐方達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本 硏究는 鱗.問鑛

硏究에 새로운 認識의 地平을 여는 契機가 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流料에서 本 硏究는 統.間題와 南北韓關係의 硏究를 보관한다는

方法論의 발천적 方向韓換을 시도해 보자는 것이다. 즉,本硏究는 q.7宣言J

이나盧대통령 의유엔漆說등에서 제시되 었고한民族共同體 統.方案에서 구체

화된 南北韓 民族共同體의 形成에 관한 올바른 認識과 이의 심층적 이해를

위해現象學的 接近(phenomenological approach)을 試圖함으로써,南北韓關係와

統一間題 現象의 본질을 를더체계적이고 정확하게 把提할 수 있는理論 또 는

認識論的 基盤을 제시하는데 그 麗的이 있다.

2.請究의 方法

위파같은 목적에 따라본硏究는 다음과 같은4가지의 目漂아 問題意請에

대한 認系的 論述의 헝태를 지니고 있다.

첫째, 統一間璉를 어및게 認部할 수있는가? 둘째, 民族共同漂란 무엇을 意.

味하며 어떠한 內容을 가지고 있는가? 세째, 民族共同體를 適淸하게 설명할

수있다고 생각되는哲學的 .認7論的 方法論인 現流學이 란무엇인가? 네째.

南兆韓의 民族共同體 형성을 現漆學的 淸法으로 접근했을 때어떠한 漆.味가

있는가 에 대한 標討가 그것이다.

計 찰.2 告編焉. [社會하理의 方法2]. 玄崙社, 1977, p.209 料引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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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本 肺究는 第2料에서 統.問競 및 南北漆關係와 관련한 政策與

件과 流.間題에 관한 認諦의 경향을 살괴보고, 第를章에서는 政策目標의 구

체화와 現黎學的 方法論에서 강를되는 q流惡의 明確1J라는 측면에서 民族

共阿濃의 似念과 本質內容을 共同禮理論을 바탕으로 심층적으로 分析하였다
.

錦4출에서는 民料共同體의 형성을 위한接近方法의 보완책의 하나인 現象

學의哲學的 .認認論의 내응과 方法論的 含蓄保을 검토하여, 第5章에서 民族

共同體와 現象學과의 料關性이나 接進可能流을 분석, 現象學的 관점에서 導

出되는 統.問題와 南北韓 關係의 認認과 責踐指近의 의미를 諒述하였다
.

본 연구는 支獻調査를 통해 이주어릴으며 旣存의 많은 연구들이 주로 實

踐方漆의 를제를 다리왔다고 생각되기 배문에 .流.政漆의 目f .手段關係의

前提이자 본질문제인 現象의 認識間題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었다
.

끝 으 로 率 硏究는 民漆共同認에 관한論議와 硏究水準이 아직 초보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統.間題의 現象찰的 接近 또한기존의 硏究나 接近方

法과는 다른 새로운 試圖라는 점에서 하나의 問題提起를 위한試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히 筆者가 l987년 6월에 발표한 論文 r南北韓 統

一對話政諦의 理詰的 指近J의 結論에서 제기한") 문제를 차硏究를 통해示顯

해보고자 한 것임을 밝혀둔다
.

6)r... 韓民族이라는有機的 전체로서의生態學的 接近(Ecological approach), 7 리

고現象學(Phenomenology)에서 의桐互主觀性을 바찰으로 한'우리'라는 觀點에
서의硏究와 對北政兼指漆을 시도해야할것...J : 拙橋. "南北韓 統.對話政誰
의理論的 接近", 國土統一院, r民族統一의 摸索J, 統.家族論支禁 제i집를 l98

9.12,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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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統一問題의 새로운 認識

l. 新 r데발뜨i時代차 韓半烏

가.變動파 政策

萬物은 流轉하며 이세상에서 不變하는 것은變1b뿐이라는 말이있는바와

같이行政環境은 변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濯動에 대한對應이 곧 行政'4 본

체인政策의 문제로 대두된다. 變動에 대한對應은 어만조직이나 사회의 生

存 의 問題와 직걸되고., 적절한 對應이 없는조직은 침체하고 간다는 사설은

차로近代우리民漆史와 헌재의 北韓의 例'D서 볼수있는현상이다 .

지금 우리는 역동적인 變차의 時代에 살고 있으며 國內外的으로 變化하는

흐출의 한가운데 서있다. 특히南北諒. 統一問遷와 관련된 內外與件은 새로운

誇熊를 ,.}z 있는것이사실이다. 이러한 變化料流에 대응하고 나아가 그러

한變動을 豫a하고 미리對備하는 政策, 나아가 製動을 誘導하는 政策이 야

말로 바람직 한行政이 라할 것이다.

현대의 行政은 곧政策의 問題이다. 모든行政은 政策의 立案.7漆定.3執行

.3評價.,還流(feedbac사의 補環過程으로 된다. 이정책과정에시 중요한 變數

이자기본적인 사힝은 問題狀ia, 즉懲動에 대한語諸의 間題이다출 政漆流定

者가발생된 어면現漆이나 事賣을 어면관점에서 어및게 과악하느냐에 따라

政流의 內容이 조게淸.右될 수있기때문이다. 여기에 變動을 수응하고 소차

하는認認의 를또는理라의 를(paradigm)의 중요성이 있다.

i) t漢料, [社습및.動과 行流]. 博炎社, 1981.

2 ) 간車.p은 r우리식대로 찰아가자J는 슬로4l아래 榮.lb하는 세계조류에 刊參하기를

K.諒함으로써 國淸的 孤호과 經w의 沈情. 그리고 流民 일빈이 r安逸과 해이.

보수차 沈淸J의 늪에빠져있음를 스스로 조s하고 있다. [內外通信], 1989, 4.l9

參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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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점은統.政漆에도 그대로 적응되는 것이다. 그러나 統 . 間 題 와 南北

m s w 있어서의 世料觀이나 價情競은 그것이 民漆의 生存問題와 관련되
는 것이고 南北綠의 상이한 濃制內에서 오친동안 冷戰이데올로기에 의해지
배되어 랐기때문에 쉽게변화하기 어려운 項眞性을 지니고 있다囑

그렇다고 우리민족이 變動하는 分斷誇境에 잘적응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對應을 하지못한다면 그러한 漆境에 의해지배당하게 될것이다燎 또한 理冷

戰時代에 상응하는 코페르니구스적인 認D의 轉換이 없이는 南北間의 葛薦

과流亂, .7리고 對호關係의 解術는 기대할 수 없다
.

따라서 Qt令戰 流城의 冷戰孤島J라는 韓半島의 현상태를 정상화시키JL
內外環境의 면화에 적응하는 적절한 政請對應.은 무엇보다도 統.間頭와 핀f
W S W 대한南北情의 새로운 認識과 思考의 業軟性이라 하겠다. 다음항

에서논의될 新r데딴트J 분위기 역시美.蘇兩國의 變動狀況에서의 認識과

發想의 획기적 轉換에 의한것임을 볼때더욱그러하다
.

나.新 r데땅뜨J時代의 開幕

례이건의 r힘을 통한外交J와 고르바초프의 r改차.J이 맞물린 r레이카비

a J 美.蘇頂上含E 이후나타나기 시작한 美.蘇의平和共存 분위기는 세

계각처에 開撚과 和解의 물결을 일게하였다. 즉理後r얄타小를制의 기조가

되어온冷戰的 崙漆을 인류의 理性과 良議이 지배하기 시작함으로써 세계는

r對決과 反目의 시대J에서 r和料와 流力의 시대J, r開撚과 역동적인 變革의

시대J, r交涉의 시대J, r經淸濃削의 調流') 및經濟安保晴枕J, 그리고 r撚이 데

올로기 시대J로 나아가고 있다
.

여기서 우리는 이러할 製.化를 가능케 한중요한 要團이 무엇인지 살치볼

必要가 있다. 물른여기에는 많은다른變論들이 작응하었고 또한 自國의 利

奈駱係와 必要에 의한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r를同의 安全保障J](Common

3)Galbreith 敎指는 현世界經濟體制의 특정으로 社會主義와 資本主義의 相互 補淸
에 의한 製1b .調綠을 지적하였다

.



Security)과 國際調係에서의 r새로운 恩』f라는 料惡일 것이라 .

현재의 束 誇商料데찰트는 여러가지 다른要函에도 불구하고 이共順의 간

全保漆에 대한雨例의 fi害..致의 산물이다. l98o년대에 들어서도 세계는 험

익한위험속에 살및고 를.5競爭, 核戰부의 悲術, 中諒에서의 粉糾, 아프가니

스찬戰爭 등의 먹구름이 및어져 있었으나 i987년 l2될의 美.蘇Tuh출諒.을

전후로 世界平和의 문이열리기 시작하였다 .

그동안 諒兩兩陣출, 특히美.蘇는 레이저템무기 .스및스 등 각종 찬도

미사일 및sDi 등과같은理」&武器의 개발을 위해서 무제한적인 誇政을 投入

하였는데 , 이는美.料로하여금 國諒을 낭비시키고 經濟에 심대한 영향을

미천다는 것을공히認識케하였다. 그뿐만아니라 그러한 武器의 증대는 결국

世界平和를 보존하기보다는 破綠할 가능성 이더많다는 것을 a i .함으로써

平和와 安全에 대한종전의 琴촌B .理念的 偏向의 시각을 조정하기 시작하

였다. 나아가 核武器나 기차高性能 武器로 전쟁을 이길수없다는 現漆에 직

면한 超識大國들은 서로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認諸을 같이하게 되있고,

부和는 共同의 출全ls障 手殺으로만 유지절수있다는 사실을 깨달은것이다.

여기에서 r共同의 安全保障J이란 美.蘇어느한쪽도 다른쪽을 희생시키

면서安全할 수없다는 撚念하이다. 따라서 상대방을 屈服시키면서 軍事的 優

位에서겠다는 것이얼마나 쓸데없는 것인가를 인식하고 상호딴정된 均衡을

이루자는 論理다. 이러한 認認과 發想의 轉換에서 美.蘇 초강국은 진지한

협싱국면에 들어가 i987년의 중거리핵 協定(iNp)에 성공한 것이다.

또하나蘇聯및束料共産團 請國으로 하여금 國際關係에서의 關旅과 改린.

을 가져오게 한근본적인 認識과 發想으로서 고르바초프가 主福한 r노보에

위시레이니J(새로운 思考)라는 槪念''이다. 고르바초프의 표현에 의하면, 2o

세기후반의 새로운 對外的 現實에 대한정확한 이해는 責質的으로 상당히

4) 고르바초프의 共州의 安全供障이라는 新출全供障觀은 專출淸衛라는 新독트린
의 中心漑念이며 y a s출의 딘 # G r출理的 充分漆J으로 하고 있다설 國土統一

院. [K淺의 新데땅트 B SE]. 1988, pp.39-41,63-68 참조.

5)고르바초프. [페레스트로이캐.고78
시사영어사7l988 찰조



다른蘇聯의 外交政策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蘇聯外交의 근본적 인發想의 轉漆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즉,漆態依然한 漑念G 탈피하고 새로운 政治的 現齋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것이 현재蘇料에서 진행중인 페레스트로이카(再編作業)의 對外

的側面으로서 r새로운 恩주J이 다.

이러한 主唱과 노력의 걸과, 우선蘇聯을 비롯한 東歐의 共産國家는 내부

적으로 종래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대한敎祖的인 執着을 떨구어 버리J L

閑旅化, 自由化, 資本主義化의 길로들어싫다. 그리고 對外的으로는 軍備競爭

과朧議主義政策을 포기하고 西方世界와의 부和交流와 和解를 적극推進6)하

기 시작한 것이다
.

위와같은 認識과 發想은 束西駱係의 칙기적인 關係發展을 가져왔고 특히

中.蘇關係의 正常化는 東北亞 地域關係의 안정성을 고..L시키면서 이지역

에서美國을 포함한 새로운 4각勢諒關係를 형성시키는 契機를 제공하고 있

다.

한편 蘇聯의 準縮先制攻勢와 平和次勢의 底意를 의심해 온 美國도 어절수

a 이對應識略 수림에 부심하고 있다. 美國은 東 r아시아J 太平洋지역의 友

邦들과 군사력을 줄이고 經淸協力關係를 모색하려는 蘇聯의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r아시아 太平洋經淸協議漂J와 같은r漂濟的 安保J의 공동전

략 마린을 구상하는 한편, 새로운 東.西壽.縮案')을 提示하었고 새로운 東北

要 濃制에 대응하기 위해美.北諒關係 改출.을 위한발빠른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일본 또한 아시아 經濟協誘議 구상을 서두르면서 對北韓 關料Bi善을

공식화시킨 바 있으며, 中.蘇 역시 韓國과의 관계개신 노력을 계속하고 있

6)이것은 識料의 수정이 아니라 戰術의 變更이라는 사실은 고르바초프가 ' ' U .

레련주의의 計典에서 우리는 社會主義 차淸的 특성에 대한定義를 찾을수 있

다.J고 한 明에서 찾아볼수있다. 고르바초프, 앞의책.p.42
7) r부시J 美大統領은 1989.5.29, 브린셀에서 制幕된 NATo창선 4o주년 기념 특별

頂上合諒에서 서구배치 美차를力(33'b 9.000)의 2o% 일방적 流流을 내용으로
하는 4개항의 漆.西및縮案을 提請하었고,i99o년 2될에는 미.소공히중부유
럽에 l9만 5천명의 지상군을 주를시킬 것을 제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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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즉 美 . 터은 北諒과 中 .蘇는 商韓과 비공식적인 推觸과 交流를 통하여

사실상의 交료接觸(cross contact)을 하고 있으며, 당장은 그 가능성이 희빅하

나交xU&3(cross recognition)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

다.分斷湯境의 變化와 남북한 關係

觀點 을 달리해서 보면 친시점에서 周邊勢力들사 理念보다 國家利益을 앞

세우는 분위기를 진작시키면서 r韓半島 問惡와 韓半島간』(The Kor eani z ado n

o f K o r e a n problems) 를燎.進하는 것은必然的으로 南北諒으로 하여금 諒半島

間題鮮決의 準德를 w狀이 데올로기로부터 民族主義에로 再定向 (reorientation)

시키는 선택에 나서게 할린이며 이러한 狀況의 도래는 南北對話의 참된維

持力, 즉對話를 進.好하는 적극적 요인이 될수있다.

그러나 최근의 韓半島의 分斷議境은 國際的인 和解構造속에서도 내부적 으

로 는 對流梅造에 놓여있는二重構造的인 성격을 머고있다. 바꾸어 말하면

周邊情勢는 유연하게 變化하여 統一與件 조성에 유리한 方向으로 움직이 J7.

있는 반면, 南北韓關係는 여핀히 경직되어 심한漆造的 不一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사실, 전후分斷國치고 가장변치많은 것이南北韓이다. 東西獨은 協商을

통하여 平和共存關係를 정착시켜 統一로 치닫고 있고南北越南은 戰爭을 통

하여소위統一을 실헌漆으며 中國은 출漢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하나

의中國으로 되어버련 셈이다. 한차례의 流零과 여러차레의 對諦를 거치J L

서도 아직본래의 f戰的 分斷狀態로부터 찬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것이

바로南北韓鬪係이다. 적어도 상식으로 보면狀半誇,의 分斷이 w戰의 간물인

이상束西冷戰의 後退는 당연히 南北韓 關係의 변화로 면결됨직한 일이다.

그런데 '무엇이 당연히 있음직한 南北綠 關係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으며 遲

延시키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一次B으로 그 心理的 들盤에서 U Z e r o - S u m

G . - e j 의를을벗어나지 못하고 있는南北韓關係가 화해지힝적 國漂環境의

면화를 쉽사리 수응하기 힘든構造的 경직성을 가지고 있기때문이며 그경

- l 2 .



직성이 緩和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의 經過가 불가피한 탓이다. 현재 南兆韓

은 급격히 면화하는 周邊...5勢를 소화(수응)하기 힘든 內部濃制(특히 북한체

제의 閉理K 機流力)와 분단이후 계속되어 온 냉정적 思考의 틀(parad心m)

자체를 를定立하지 못한채 過渡料 M 조정상태에 있다
.

그러나 새로운 國際綠綠의 변화는 아직도 圖式的인 舊政策을 고집하는 北

輸에 비해 새 政策轉換을 추구하는 南韓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것으로 보

이며 이에따라 한국은 北方政流을 바탕으로 이에 적극 대응하는 자세를 갖추

고 있다. 현재의 選擇的 Detemma에 빠져 있는 北韓 또한 理性과 感情을 가지

고 있다면 주변의 물결을 언제까지나 역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부분적이나

마 政策의 전환을 試圖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곧 지역적 平

和共存粒序의 대두가 韓半崙에서 平和共存의 秩序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을 말해주는 것이다
.

이와는 다른 視角에서 問題를 보더라도 南北韓 關係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

이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南北諒의 임장을 중설으로 보더라도 雙方問

의 관계를 위험하고 블안한 現D態로 무작정 放置할 수 없는 시점에 다가서

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시기에 南兆撚은 지난 4o년 동안의 冷戰K 敵對體制, 적일변도의

思考方式과 行動樣式, 그리고 이에 따른 政策推進에서 과감히 탈괴하고 건전

한 理性을 發揮하여 새로운 시대에 길맞는 恩를方式과 行動權式, 그리고 政

流撚立에 대비한 준비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2.統.間題에 대한 새로운 Parad1gm(惡考의 틀)

南北이 分斷된지 4o여년의 장구한 세월동안 南北諒은 서로 斷絶의 벽을 높

이 쌓아올리고 設 w 怪 A a 爭 을 필쳐왔으나 최근 韓國은 經濟的 優位와 國際

8) 梁性喆, r南北撚關係를 보는 새로운 視淸i. 大經.料究所 政流討B글 主題發表 請

'A, 198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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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勢의 變<b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성숙된 統一觀과 對北認認을 갖추기 시작

했다. 또한 사회긱계에서도 統一間料가 현안으로 등장, 새로윤 열기를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이에따라 국민들의 流一綠과 政府의 對北問題 점근방식 s .

호게 달라지 고 있다
.

88년데 초반부터 지난해 말까지 各昇에서 南北統..에 데한 國民意流을 U

사한 結流를 綜는해 보면 流..의 當爲綠에 대해서는 높은 비를로 동의하고

있으나 統.의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해 중순을 고비로 다소 撚化되고 있을

뿐이다.

우선 統.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7o .8o년대에

는 8o%이상이 r원한다J고 응답하었으며 流.을 해야하는 이유로 壓倒的인

多數가 같은 民族이기 때문(70.4)이라는 應答이다. 그러나 統-이 가능할 것

이냐는 물를에 대해서는 7o년대와 8o년대 중반까지 r어려울 것j이라는 悲觀

的인 자세가 支B인9이었으나 '88년 ii될에 發表한 조사에서는 r可能하다J가

60.7%, '-不可能하다J7\ 39.3%로 나타나 統一에 대한 意記의 변화를 보여주

고 있다.

한편, 朝鮮H報社가 실시한 r拉國 대학생 및 고교생들의 民主意識 및 安保

意認에 관한 案證的 硏流J 조사에 의하면 平和와 統一중에 어면 것을 중시하

느냐는 물음에 대하여 전체의 8l.8%가 平和를 선택했다. 이는 統. 至上主義

보다는 統.이 만되더라도 平和를 淺好하는 학생이 절대다수임을 말해 준다.

統. 후의 바칸직한 國家를制에 관해서는 54.5%가 우리나라식을 지목하였

고 流출濃制가 좋다는 의견은 4i.4%로 이보다 약간 적었으며 北諒式을 濯.好

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그러나'89년 5월에 한겨레신문의 r바람직 한統. .

方式에 대한 調進J결과를 보면 南韓式 社會濃制가 46.7%, 南北韓 社會禮制

촌합 형태가 4i.4%로 나타났으며, 南諒式이든 北誇式이든 상관없다는 응답

이 io.4%로 나타찰다. 이는 社會人디學的 특성에서 어느 정도 상반된 傾向을

9 ) 이에 대한 최근 淸議는 김영명, r國內w努차 統 . 理 # 變<tJ, 國 s破治學會 창

긴 3o주년 기념 學術를請 발표논문, 1989.6.2 參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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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調査結果l"7를 종합해 보면 전반적으로 統一에 대한 否定的 認流이

.f能과 希및.에 대한認識으로 精換되고 있고, 現實的인 상찰에서 統.보다는

平和와 料由를 濯好하는 의직이 壓倒的으로 높다. 그러나 2o대 전후만의 高

學藍層에서는 禮制進.a .對北韓料 .安憬料 등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진보적 中産階層意識이 정배해 가고 있음을 立證하는 것이다
.

이같은 국민의 統一意識 變化는 6.25 세대의 適湖와 함께젊은 전후세대의

광범위한 등장과, 北韓을 對立的 존재라기좌다 한 친줄로 包容, 民族 同質性

을 찾고자 하는民撚主燕的 사회분위기, 그리고 현政府의 民主化 및 l t ; 5 K

策의 活情1b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위와 같은 認流의 변화와 더불어 지난 l.2年 동안 일어난 韓.國內의 변화

를살피보면 첫째, 統.論諦의 開放化와 더블어 統.運動이 부분적 전개되 J 4

있다는 점,들째는 韓國政府의 流.政策上에 있어기본원칙의 변화, 그리고

한국의 北諒에 대한 전반적인 認誰의 變<b가 摸索되고 있다는 점을들 수 있

다.

특히 %.7 特別立言J에 나타난 바와 같이韓國에서의 北韓에 대한 認識과

態度는 단순한 敵의流念에 한정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民族共同德를 재구성

하고 유지해야 하는 동반대상으로 변모하고 있다
.

이같은 變化는 韓國의 경우 얼마 전까지만 해도 共産國家를 말하게 되t

거의 언제나 辰共이데올리기를 내세워 危險들만을 생각하고 결로 可能漆을

보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위와 같은 認識은 엄청난 思를의 轉漆인 것

이다.

人間에게는 談淸해 온語知圖 (cognitive map)의 變化를 막으려고 하는心 理

lo) [現化公論]. r輿論滿撚글 통해본統.. 및安似娛에 대한國民의 意論料淺i. l98 9

년, l월호, PP.189-207, 料鮮BW, 1988.8.28, 朝鱗西報, 1988.11.30, 國스統.院
.

[國民與冷流壹:], 1988, 한겨레신문, 1989.5.16. 惰鮮터報,1989.6.2. 參.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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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경향이 있지딴l'., 認流이 策漂.狀況에 할추어 뒤는게나마 조정될 수없는

이지마저 전혀없는것른아니다. 이점과關聯해서 우리는 開放社會에 살기

때문에 狀流에 대한3設이 兆韓에 비해正諒하고 또한우리의 6念이 옮다

고流信하먼서, 北4이 3識을 料漆하고 출理.N을 되찾도록 라는政諦勞力을

계속할 일이다
.

3.料#.吹策의 變化 傾向

漆6共和國은 統.問經에 있어方案이 不足해서 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것이아니라는 認諸下에 民漆主義M 發想과 未來指向的 理點에서 南北

關係를 我邦과 他邦(敵)의 鬪係가 아닌兄弟關係 또는 同件者 鬪係로 보고

다춰나가는 노력을 조출히 淸踐해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은 南北關係에 대한認D과 發想, 그리고 指適方法등에 있어

서 새로운 試圖이다.

盧대출링은 國民의 統.熱望과 周邊情勢의 변화를 要審하여 지만87년 大

統領選擧公約에서 統.問題와 관련, r중요한 것은새로운 統.方案의 개발

보 다 認諦과 發想의 轉換j이라는 前提下에 平和統..의 原則, 그리고 民族共

同體의 崙成과 적극적인 北方政漆의 推進등을 제치하었다 .

위와같은 公約實踐의 일찰으로 朧泰惡 大統領은 F民族自存과 流一繁榮을

위한7.7 特別a言J에서 6게항의 對兆門戶關撚 조치를 발표하면서 南北관계

의認긴의 轉換을 關구하고 앞으로의 南兆關係를 대결과 경쟁에서 헙력과 동

반으로 규정됐다.

이에따라 粒國은 를暇M를産과 交流에 있어서도 기존의 料秋을 脚執하지 ?t

고 州 幸7 E 있는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南兆찰방의 流一接近에는 .l}?5

11) \V.Lance Bcnnct, Uperception and Cognition ;An Information Processing Framework
for Politicsj, Silinucl L.I.ongted.), The IIsinilbook ofPolincal Behavior, Vol. I (New
York Plenum I'ress, iyal;,pp.ti3U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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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惰增的 熊能主義차 北차.의 包括主義가 대립되어 상호 한치의 양보없이 對

立狀態를 유치해 왔으나 諒國의 流族奈義的 발상은 f諒의 接近方法을 대즉

수음하는 면모를 보이주고 있다
.

될단국의 指近과 業流에는 2개의 방식이 존재하는데 獨逸모 과 中國모릴

이 그깃이다."7 滴速모델은 狀對話.後流流의 방식으로 정부주도의 公式交流

經態이다. 束 .西獨 政府는 72년 l2일 r流 .西擺 基本條yJ을 체결한 이후

交流와 協力을 증진시켜 온 결차 을긴극 단일팀 출전과 유엔 동시가입, 頂上

會談의 교찰개최도 이치겠다
.

中國모릴은 정부차원의 공4 관계없이 交流가 이귀지는 방식으로 民間先導

의 非公式 交流評인토이다. 라京과 를北사이핀 아무런 데화가 있있다. 지금까지

도 中國의 .國兩漂制a카 출r의 3不政流(不指觸, 不妥協, 不a判)은 공식

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대41과의 경제교류와 관광, 친척방문이 방

해없이 이피치고 있다
.

南北韓 사이엔 출式對誇는 여러차례 시도돼 랐으나 洲互交流는 이줘지지

많고 있다. 이것은 獨進모릴 실험이 실페했글을 뜻한다고 볼 수 있으며 l988

년부터 시작된 북힌상품의 料入과 기업인의 북힌방문등은 中國모델의 새로

운 漆驗 또는 新機能主義 (Ncw-Funti"nalism)tSJ& Sl 시도로 볼 수 있다
.

l2) 淸 6共和國의 流 .竣 A 리틴른 添摘의 고小政論 이후의 東西獨떼係와 中國. 를

j..ia保 3 촌할한 전?7‥l.른 가 士狀하고 없다는 分淸이 가능하다
.

리) a流料는義 統4科.us은 아주 늘은 수를의 리÷政流的이고 기를적인 間鑛들에 대

힌 통할을 이주먼서 이차 아출러 딘다 간른 小7<(의 機關流合를 이루어 나가면

그 결.라 더 높은 수준의 f # 을 이근 수 있고 더 높은 ?阿情.意F流을 料理하게

되어 정치적 統출를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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麗.民族共同體의 槪念과 本質

l. 共同體理請 檢討

인간이 r政治的 또는 社會的 동물J이라는 말은 보다 일만화된 표현으로 인

간은 共同濃的 料을 영위하는 r共同議的 存在J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 인간

이 共阿濃的 존재라 힘은 평면적으로 인간은 데어나면서 부터 共同體속에 編

入되어 살아가며, 他人과 더를어 共同生淸을 하는 존재라는 의미로 해석되어

진다. 그러한 인간은 意識的이든 無意.議的이든 누구나 共同體를 추구하고 있

다.

인간이 追求하는 r共同禮的 많J이란 통상적으로 인간 상호간에 @ 더욱 親

密하고 @ 출분히 서로 理解하며 @ 더욱 자유롭고 구等하며 @ 상호간에 協

同 .扶助하고 @ 全人格的 關係를 맺으며 @ 感情的으로 機集을 강화하고 @

充流함으로 갖고 느끼며 @ 道德的으로 獻身하고 @ 더욱 持淸的으로 @ 긴

한 紐帶를 맺고 살아가는 것州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이 追諒하는

燎族共同禮나 民諒.統一의 내웅도 바로 이와같은 한민족의 崙의 形態 이상이

될 수는 없다
.

가.共同體의 槪念

共同漂라는 말은 여러가지 상이한 方式들로 쓰여져 왔다. 그것은 祝會漆團

들이나 전체적 制度들 및 近隣 集團들을 지시하는데 사응되기도 한다. 또한

그것은 哲學的 意.味로 사응되기도 하며 마을이나 都市, 또는 地域들을 포괄

하는總料的 用語(generic term)로 사용하기도 하없다 .

14) .lilt諦狀. r차r K.에 대한 理枕人의 追간J. 愼締壓 統.[린.同s. 理誇고,文諒과 E라生

& . 1987, P.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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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共耐K의 用例는 心情的인 連帶, 地撚꾸位, 社會組織 單位, 社會業團, 料

會漂誇, 차互作用關係의 速結料, 文化.心理的 單位 등으로 사응된다. 그러나

그것이 歷史的이든 漆徵的이든 共同情의 원형은 家識이다
.

이렇근 매우 多挑하게 사응기고 어터에나 루주 사응하는 用語인 共同體의

漑念을 명착하고 엄 하게 定義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本硏究에서는 社會經濟炎學的 관점과 祝출學6!) 관점, 그리고 心理的인 관점

에서 논의되는 共同體에 관한및가지 정의들을 살피봄으로써 막연한 槪念을

懲.理해 보고자 한다
.

l) 祉會經濟史學的 觀點

社會經濟史學에서 共同濃란 r資本主義的 生産社會에 先行하는 사회에서

볼 수 있는 閉鎖性이 강한 地城團濃JT'7 즉,土地所有制度가 未開社會 이래로

여러가지淸濯.를 거치면서 展開되는 가운데 완전한 의미에서의 私的所有權

이確立되는 것은 近代社會 성립 이후의 일이거니와, 그 이전土地의 私的所

有와共同濃에 의한所有가 竝存하는 상태아래서의 r土地의 공동所有團濃』

를 말한다
.

私的 소유와 共同所有의 관계 또는 兩者의 비중은 여러 가지僚件으로 규

정되어, 마르크스가 지적한 아시아적 形態, 고전고대적 形態., 게르만적 B5)g

등 및개의 형태로 구별된다. 그러나 이러한 共同所有者가 農業生産에 不可缺

한요소를 이루고 있이, r土地의 .共同所有團濃로서의 共同濃'%에서 離撚한

개대인은 자유롭게 行動할 수가 없다
.

이러한 의미의 共阿設에서는 私的諒.産의 獨立流은 없었고, 주체적인 @ 我

는 아직 經成되지 않았으며 共同流 내부에 대한道德과 그 외부에 대한道德

과의訴離現流이 생겨兩者가 /.4반적인 성격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라베버에

의.하여 지적되없다
.

즉.를.l핀e의 성원사이에 간 한 結출漆의 친받침으로 정서적인 融合이 강

l5) 박현채.r共順品..÷淸. .치ilM. 泌點J. ["(1"1流 支fb]. 제2집. 共間體, 1984, pp.54-57.
l6) 동아원색 세계데Ts차사 친.는아플간사. 1985. p.413.

. l 9 .



해지고, 자질구궤한 理算같은 친은아예무시해버리는 撚弟와 같은친 감이

생기고, 또한그러한 鬪係가 尊養치는데 반하여 流眞外의 사람에 대하여는

정딴대로 가차없이 출利를 追求하거나 狀平K認을 가지초 대하려 한다. 이와

같은 i壘程에서 共同Q의 리치와 더블어 이 점은 자인스럽게 克.인漆되고, 그?

이광범위한 商品流避을 할族로 하는淸小차漆.漆이 성릴치는 하나의 惜간l÷을

이루었다고l7) 본다.

共同流라는 은이와같이일정한 歷史的 撚疇로서 사응되는 동시에 보다

일반적으로는 긴 한 結合을 유지하고나가가서 는營利追求的인 悲度에서 가

아닌相互進情의 基礎的인 集團을 가리키는 말로쓰인다 .

이런관점에서 볼때社會經濟史學上의 共同禮의 개념은 매우 制限的인 짓

으 로 經更發展에 따라 변화된 것으로 파악된다會

2 ) 社會學的 觀點

많은社會學者들은 社會學의 撚念과 理s들을 이응하여 共同流란 무엇인

가의撚念問題를 여러가지 接淫方法으로 請究하였다 .

힐러리 (G. A.Hillery Jr.)의 r共同濃의 定義들.합의의 領域 ; Definitions o f

Co m m u n i t y '. Agreementj에 의하면 서로다른94개의 共同禮의 정의가 정링되

어있으며 이를抽象化시켜 아무리 글으려고 해도l6개 이하로 좁혀지지 않

았다.l"7고 할만큼 共同濃는 다양한 意味와 次元을 가지고 있다.

포들란의 r共同認의 經志J과. 벨 및 뉴비의 r共同認의 理論J들이 l958년

이후오늘날까지의 共同體의 개념定義들과 硏究方法 및成果들을 요약하여

정리해주고 있는데 위의두論支에 의하면, 현대의 共同體 연구자들의 共 同

濃의綠念을 정의하는 傾向을 다음과 같이分類l")할 수 있다. 즉,

@ 共同淸.를 同發位을 가진小撚團과 동일한 것으로 料念化하는 경향(예컨

대,D .린.Minar, S.Greer)등 .

i7) 이호철. 오치필.r린.阿體MM의 函複J(對談), [j刊中諒 고,1989.2, P.415
l8) .8諦經. 앞의 친.p.l4에서 를引料

i9) 데니스 로는린.r共順流의 ft는J, 김경일詳.p端E. 발의책.PP.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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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共順禮.를 타인과 일체가 되어街.同的 關係를 맺고자 하는心性的 . 精 神

的 現象 과 Bs<?G 가리키는 挑念으로 정의하려는 경향(예컨대, R.w .

Maclver, R .A . Nisbet, B, Brownwcl 등).

翁 를.同漂를 지역과 결부된 組織9의 단위들을 가리키는 槪念으로 정의하
려는 경향(예 컨대, D.E.Poplin, M .B.Sussman 등)이그것이다를

이러한 점에f 힐러리 (IIillery)는 共順濃 定義에서 대부블 社會學的인 3가
지 주요 姿素들이 포찰된다는 점을발견하었는데 이것은 @ 地理的인 領域,

燎社會的 洲互作用, 濯共同의 經帶흑은連帶들이다.") 이를기반으로하여
릴러리는 r共同流는 한지리적 領減內에서 하나흑은그이상의 부가적인 共
隋의 經誇를 통해 社會B으로 料互作用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集團J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이러한 定義는 地城B 變數(거리적 領城), 社會學的 變數(社

會的 栢互作用), 그리고 文化心理的 變數(공동의 漆帶)들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共同濃의 定義에 이들요소들을 포함시키는 것이타당한가에 대해

서는점토를 必要로 하며이것은 특히社會學者들이 共同濃를 다른사회 組

撚濃의 단위들과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느껴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때더욱

그러하다할 그렇기 때문에 다음의 몇가지주장들은 妥當促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 는.同認를 확고한 地減6!) 기반을 발관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社會組織

濃 의 만위들과 구분된다. 무엇보다도 共阿襤는 사람들이 局地的 領域에

서일상의 必要를 充足시키는 조직적 撚料을 대표하는 것이다. 아마도

이점이f同e가 다른社會j인.4의 단위들과 구분되는 주요한 漆準이

될 것이다
.

@ 共同r를 商.會 i차.t悲.의 만위로서 모사할 수있는최선의 方法에 관해

서는몇가치의견이 분분하지반 共jiil品를 料互作用에 의거하여 社會

推國으로서 측은流會濃系로서 블석하는 것에대해서는 대부분이 의견

20) Gocr,i;c A.Ilillen. Jr./Dcfininon ofCommunity :Area ofAgreemcntj, Rural Sociology
20, 196B, p.118.



을같이하고 있다. Ep流는 다른사림들과 料互作用하는 사할들로 "1

루어진다. 이것은 린f리流들이 및확한 社會料料流의 유형들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나아가서 共同體는 社會組綠議의 즉특한 형

식이라고 볼수있는데 이것를 人間의 料求들을 찰재적으르 충분히 %t

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 共同體는 사람들이 동일시하고 安定燕과 歸屬惡을 느끼는 기본직 單位

라고 주장하는 짓이마람직스러를지 모른다. 오늘발 共同體 성천들이

共同의 紐滯아 進情들을 共有한다는 主語은 주의간게 檢諒될 필요가 있

다. 만일이러한 紐帶와 進帶들사 존재하는 것이라면 料세기의 사람들

은疏外되어 있고撚折感에 사로잡혀 있으며 고독하다고 主張하는 수많

은學者들의 主請은 매우 잘못된 것일수도 있다.

한편 서스만(Sussman)의 共剛體 流念2')은 總括的 정의로 주4되는데 그는

r個人를 사이의 料互作用이 개별적 料求를 충족시키고 集團M 目漂.를 획득하

려는 意圖를 지널때共同濃는 存立한다고 말할수있다.... 共同濃의 또다른

特保은 制限된 地理的 領城이다.... 共同認를 정의하는데 業不的인 것들로는

社會的 相互 作用의 특성들, 身體的 .社會的 .心理的 윽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한構造및제한된地理的 料減을 들수있다.J고 한다. 그러나制人과 集團

의目標를 特定化시키는 것은지나치게 어려운 作業이라는 사실때문에 이러

한정의가 지니는 有用性은 극히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파츄사하게 카우푸만(Kaufman)은 그의論文r共同熊.의 w v "U:-'I '-U-

위한 試論 :Toward an Interactional Conception of Co"inu.',,U -i U'(i"J R-a 1-'

場(그것도 상대적으로 즙은)이라는 점,그리고 共同體는 어및게 사람들이 일

을처리하는가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관한, 즉制度들과 漆 合 g 目標

들의兩者글 포괄하는 誇의樣式에 관한윤곽을 提示찬다는 점,세면째는 보

다經小的인 데서비롯되며 集合的 行爲에 關心을 지닌것이다를 그는 r共同漂

Eg r i n B.Sussman (ed.), Community Structure and Ansilysis, New York, Crowell, l959.

PP.1-2, 愼諦壇. 앞의책.p.64에서 料린用.



내부의 사람들은 共同6!)인 診의 關心을 위하여 함께 行動할 수 있어야 할 뿐

만 아니라 또 촌히 그러하기도 하다.".J고 한다. 따라서 共同體에 관한 그의

料互 作用的 모델에는 3가지 要素들이 있게 된다. 즉 共同體 參與者, 共同體

集團들과 結社請들, 또한 共同流 行爲의 局面들과 過程들이 그것이다
.

그 외에도 서튼(Sutton)과 를라자(Kolaja), 할코트 파슨즈(Tatcott Parsons),

죠버그(Gideon Sjovcrg)등의 예에서 共同體에 관한 定義刻들을 찾아블 수 있

으나 그 내응은 六同小異하며 社會學者들 사이에 시각이 조금섹 다른 것은

대부분의 流찰學者들이 흔히 共同議가 무엇이어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反

映시켜 그것에 관한 자신의 桃念을 考案천던 것에 기인찰 것으로 보인다. 이

러한 경우에 r네 自身의 用語로 定義하라J는 傾向이 지배적이있으며 社會學

者들은 흔히 어느 정도의 燎意的 意志로써 共同焉를 정의하려고 하었다고 볼

수 있다.

3 ) 晳學的 .心理學的 觀린

共同體라는 발은 晳學的 의미로 사응할 수도 있으며 때때로 心情的(moral)

이거나 精神的인 現黎을 가리키기 위하여 사응되어 온 것을 볼수 있다."' 여

기에서의 共同濫는 어떤 責體로서의 場이나 組織의 問題가 아니라 마음의 問

鑛로 된 다
.

예를 들면 마이나(料na,)와 그리어(Greer)가 이러한 方式으로 槪念을 定義

하고 있다. 共r친禮의 似念을 논의하는 가운데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

다.즉 r그것은 이웃 사람들과 共同의 紐帶關係, 또한 우리들 주위의 누구나

가 共適的으로 바라는 것에 대한 막면찬 催憬을 표시하며 우리와 運命을 함

께하는 모든 사람들에 게로 親族的이 며 友愛的인 紐帶를 擴張시 키는 것이다.J

[表 l]은 이러한 共同禮.의 料念을 이와 對立하는 大衆 社會의 그것과 대조

시켜 본 것이다. 이 表의 왼쪽 난에는 r心漆 共同漂J의 몇 가지 基本的 特性

22) Harold F. Kaufman,UToward an Intcractional Conception of Community i social

forccs. 38, 1959, 愼請履, 할의 책.p.65에서 崙引用

23) 愼端履. 앞의 책,PP.66-68 參照.

24) 위의 책.PP.21-26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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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列차하였으머 초른쪽 난에는 大漆社會의 料怪들을 열거하였다. 그러나

인밖에도 大漆社출들에 관한 다른 많은 特性들이 열거될 수 있을 것이다
.

[表 l] 心性 共同體악 大衆 社會의 避擇的 特性들

c 料. 共 rdl 禮. 大 衆 社 兪

. B !燕 f6 f

-ii-ft 6') a - 心1生 6 ] .e誇色

自 發 似 차 參 與

출 努. 性 SS f& It

<漆料 :Minar and Grecr(ct1s.), Tht: Conccpt of Community, Chicago, Aldine publishing

co., 1969. p.ix, 愼請屋, [共同譜 灌.&], 文學과 諒1tifrt. 1985를22 內料을 要約>

[表 l]를 살피보면 共同禮의 術誇은 결조 단일 流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오히려 心性的 現象으로서의 共同設는 자신이 속한 集團에 대한

一禮感과 統一性을, 또한 개개인의 立됐f에서 보면 自發性과 全禮性의 감정을

수반하는 것같이 보인다. 쉽게 말해서 共同體란 인간이 자신의 同僚들과 촘

촘하게 짜여진 狀態를 말하기 위해서 사응되어 온 것이다
.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共同體에 관할 대부분의 定義들은 地域.陵, 社會的

撚互 作用 혹은 料會的 桐互 關係 및 心情☞인 공동의 經帶바 活動이 共同濃

의 구성 惡素들이라는 생각을 어떠한 崙란.로든지 强調하고 있다
.

또한 共阿認라는 말 속에는 規範的 힘이나 價値的 側面들이 포함되어 있으

며,共同體로指稱될 수 있는 대상은 家諒.이 나 親族, 마을, 農村이 나 都市 혹은

E 大 都 市 등의 地域,社會, 民族 흑은國家, 人熊와같이 다양한 차원을 包括하

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통하여 블 때 대료적인 社會學的 n念 이나 哲學的

心理學的 B 念 에 의해 共同流를 정의하는 것이 不可能하다는 길이 明白하게

된 것 같다
.

따라서 現代的 의미에서 共同禮.간 어떤 商禮.로서의 f때情.가 아니라 原理

로서의 共同流이며 장레의 共同 t할를 이른적으로 H諒하기 위한 어띤 매개

. 2 < .



로서의 共同禮 이상으로 될수있다. 이러한 사실은 民族共同禮를 논의할 때

도 마찬가지로 巡用된다고 볼 것이다
.

나.共同體 論議와 思想

l) 共同體 論議

共同濃에 대한본격적인 論議가 시작된 것은l8세기 未에서 i9세기初에 긴
었던 産業化 過程.에서 料本초義의 발할에 따른人料疏外 현상이나 社會不平

寄문제가 指起되면서 부터이다. 이에따라일부학자들 사이에서 보다 인간

다운 할에 부합되는 이싱적인 사회모릴로써 流精共同濃나 中世社출에서의
E 同 s 를 考慮")하게 되었다

.

당시만 해도共同濃는 좋은것이라고 생각되어 찰으며 共同體의 소멸은 痛

歎할 만하고 두려른 것이었으며 유감스러운 것이있다. 共同禮.의 E?綠에 대한
理由"'라고 생각되는 사건들(業.國과 프랑스의 民主的 政淸諒命들, 英國과 다
른 유 린 國家들의 産業勞.命에 따른部市化, 産業化, 官僚制lk) 이토크빌이나

콩트, 퇴니스, 르를례, 마르크스 및뒤르정 등가장뛰어만 社會學的 先驅者

들의學間的 출발점 이되있다는 점은주목할 만하다
.

그렇지만 共同漂 理s의 始祖를 찾는다면 그것은 아마다른누구보다도 r

퇴니스j(Tonnis)를 들지않을수없다. 그의r共同社출와 利靈社會 J[(Gemein-
schaft an d Gesellschaft)는 l887년 처음출간된 이추로 共同禮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誇임없는 思想i.!i 料泉이 되어왔다
.

퇴 니스 는 인간의 料互規定的인 人神鬪係. 또는人問의 結출4惡式을 게마인

사프트(Gemeinschaft)와 게젤샤프트(誇料태schiift)의 두t諒壽로 나눈다. 이 두

範晴를 개념지움으로씨 共同品(Cemcindc)란 이떤것이며 오랜共同誇에서

25) [共.洞流 文fb]. 재i긴. ? M淸. i9料. p.ll.

26) 를 린 릴/하치드 뉴비. r共r.i淸의 피.-i..;, is撚鱗. 앞의책.PP.50-53. pp.65-77.
pp.79U80 참주 그핀데 y스가 淸小t.천 !t理의 결과로 共阿流가 상실되었다고
주장한 반면. 치니스는 淸本출.JSU- Jt1"j淸가 '.4실된 誇流로 보고있다. 愼淸漆

.

앞의 책,p.58.



블리된 人間의 結合樣式은 어띤것인가를 적극적으로 說明하고자 한것이다.

퇴니스는 歷史를 크게流熊共産社會에서 索本츠義社會까지, 그리고 資車主

義에서 社會主.義社會와 그뒤에이어지는 社會로 구분하여 人類史를 크게 게

마인사르트의 料化에서 게셀샤프트의 B5代의 變1b로 把涯한 것인다 .

퇴니스에 의한共阿流의 두가지 槪惡은 다음과 같다. r人間은 출..思的 存 柱

이다. 인간은 意惡에 따라前互結合하그 誰團을 형성한다. 원래인간은 사고

조차도 그일부로 되는感情,衝動, 欲및의 全一認이 고그차찰은 意經를 차!I

意思(Wesscnwilk)라고 이름지울 수있다. 그리하여 人間은 의사에 따라 생각

하는 存杰로 되고全一禮로 되는바,그意恩는 選澤意思(Kurwilk)라고 이름

지운다. 기質意.恩는 自然的 .寶際的이고 過.譯意思는 人爲的 .觀念的이다. "1

가운데서 本請意惡에 기초찰 인간서로의 結출가를式이 게#인샤프트이다. 身

體 o 으 로 별어져 있어도 찰께기때하고 슬괴하며 노여워하고 미워하며 사람

하고생각하는 結合으로 家族, 氏族, 部族.으로 절쳐지는血綠社會, 마을, 고을

들의地綠社會가 그것이다.w

퇴니스가 끊임없이 主張하였던 것은共同禮는 사람를 사이의 a??69 B計系

를增進시킨다는 것? a는데 이것은 해를거듭할수록 그基盤이 되는 한가지

要圖.地城的 要函, 場所, 地方.만을 강조하여 왔다. 그러나 앞서살펴본 바와

같이원래적 의미에서의 共同體는 비록地域共同體를 포함한다 해도또한 그

이상의 것을말하는 바,宗敎.일.家談.文化등을의미하는 包括的 用語인

것이다. 즉그것은 감성적 憶集情과 깊이, 速續情, 충만함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社會的 淺滯를 指料하는 것이다 .

한편共同體料惡과 그反命設에 대한베버의 특수한 用法을 살피보면 다음

과 같다. 이것은 共祠漂的(communal)과 結社體的(associative)을 기본적 4 . '

구분하고 있는r述帶的 社찰關係J의 유헝QD 대한a議에서 발견된다린 이들

의책.PP.54-60, 136446, 박현채. 共阿禮宗. 共雨體速動. [共洞認 출:l b], U12집를

l9糾 p.4l 참조.

28) m燎經. 앞의 력,PP.14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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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베버가 人類史의 어더에서나 발견하었던 類친들이었으며, 퇴니스에 있어

서共同社會와 利료社會인 바,베버에게 있어서 정확히 理念型(ideal type)이

있다. 베버에 의하면 어떤관계가 共同禮恥이라는 것은 한무리의 사람들이

서로서로에게 所緩되어 있고, 서로서로의 總體的 존재에 連累되어 있다고

느끼는 r主觀的 를.情J에 기초하고 있을 때이다
.

베버에 있어서 어년關係가 結社體的이라는 것은그것이 r理解의 합리적으

로動裡Jb된 調整또는이와유사하게 動機化된 同意J에 근거하고 있을때이

다.

이들은 베버가 人問社會에서 발견된 社會關係의 두기본형이다. 베버에 있

어서이들은 觀點, 즉理念料이며, 따라서 베버는 兩者가 같은사회구조에 參

與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强調하고 있다
.

콩트(August Comte)의 경우에는 상실된 共同禮의 圖複이 그의社출學 창

건의思想的 動圖이있으며, 社會를 共同를가 擴大된 流念으로 파악하여 정립

하고자 하였다. 그는 사회가 結合의 原理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아니라 共

同의原理에 의하여 1성되는 것임을 지적하고 그원리를 實證的으로 밖히JL

자하여 社會學이라는 새 학문을 創理하였다. 그 이후의 많은敵출學者들과

社會恩想家들은 콩트의 이명제를 혼쾌히 받아들이므로써 l8세기의 思想의

핵심이 r社會契料J이었던 것처럼 i9세기의 그核心은 r共同濃J로 되었다."7

치르켕浪mile Durkheim)도 社會의 진정한부리는共同에 있는 것이지結 合

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며 理惟의 本質的 요소가 를러나오는 곳 도

共同濃라고 주장하였다. 이와같이 l9세기 社會學 創建期의 가장중요한 主題

가 r共同誇.J로 정림되었다.3o7

l9세기의 社會學者들과 사회思想表들은 共同體를 재발견하고 사회에서의

가장소중한 것들인 사랑.獻身.友情.協同.連帶 등이共同濃로부터 創出

된다는 것을 없림으며, 미래사회가 천.同流的 사회로 漣.設되어야 한다는 展

29) 愼飾麗. 할의 책,P.12, pp.115-122.

3o) 위의 책,pp.lSlUl피
.



望을 確圖하게 정립해 주었다 .

이밖에도 우리는 近代化 또는近代批判으로서의 共同禮論을 들 수 있다.

그간에 일반적으로 共同體請은 淺代批料보다는 社會經濟史的 관점에서 i燎1를

1b의 전제또는前近代的인 것에대한批判論으로서 전개되있다. 그러나 進

代化論이 근대資本主義 社會가 찰은여러가지 모를의 해결에서 무력하다는

것이드러남에 따라達代撚判으료서의 共同體論과 共同濫運動이 역사적으로

전승된 諸要素의 복합으로서 振起되기에 이른것이다. 그것은 역사에서 共 同

體 의 肯定性을 表出시 키고共同體 運動을 전개하는것으로된다誇

.1sl 같은共同禮論은 i96o년대부터 비롯하여 l97o년대에 이르러 본격적

인 것으로 되는바,그것은 전후世界漆本主義에서 誇度流長이 自立的 誇惰

Adi 의한民主K인 근대사회가 아니라 언듯리스만(D. Riesman)이 그 리는

r고독한 料衆J에 의한大衆流會와 여러개인의 自發性을 壓殺할 정도로 발달

한管理社會로 된데그기초를 갖는다. 그와같은狀ia에서 共同體遲動이 나

誇個人 의 자립과 연대를 구하는 立場에서 共同體의 再評情를 주장하여 近代

1b 淸의 이른적 결할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주어겠던 것은당면한 것이었다고

볼 것이다.

2 ) 共同濫 恩想

힌편共同流 論議와 관련하여 共同襤的 公의恩想과 倫理라는 측면에서 個

人과 共同體의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西歐의 傳統思想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레루소아 헤겔로 이어져 오고있으며, 그린, 흡하우스 등l9세기 英國의

新自由主義 政淸思努家에로까지 發展해오면서 특히社會哲學과 道德哲學, 認

諒論, 심지어 形而上學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2')

인간은 共同體的 존재이고 또理漆的 존재라는 두가지基本命惡에 입각하

여, 개인과 共同認의 문제를 料.明하고 있는가장대료적인 古典哲學者는 바

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할 수 있다.

3l) 共同禮.의 A\.UU U sl.of] iUsM Ur -'PXE5, [t*RiX*r"]tS;&], 法文社, 1988, pp.
41U49, 愼鑛屋, 앞의력PP.186-順3 참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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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崙의 諸沿.를 幸福으로 보고 어떠한 條伴과 狀?K

속에서 이 幸福이 어및게 최고로 실헌될 수 있는지를 探究3"7하였다. 이 間題

精域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결른적으로 인간은 共同體的 많을 통해서 人

生의 최초목표인 幸福에 到進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政淸共同體, 즉 아리

스토텔레스 당대의 桃念대로라면 4B市國家J](po1is)속의 많을 매개로 비로소

幸福이 保漆될 수 있다는 것이다. 國家 이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이 속

할 수 있는 사회(共同體)로서 家族, 共同部落 등을 들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家族共制禮를 굳이 논하고 있는 까밝은 國諒生活속의

幸福을 强調하기 위한 논리적 說明의 前殷階라 할 수 있다. 그는 家族共同體

의 例를 통해 欲求充足의 기능적 必要性에 의해서 형성된 共同認는 인간의

참된 행복을 保障해 줄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

아리스토텔레스는 r國家라는 政淸共同濃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인간은 야수

아니면 神일뿐이지 참된 인간일 수 없다. 政治共同體속의 인간관계는 主入과

奴該의 관계가 아니다. 奴隸는 主人의 단순한 道異일 분이지만 정치적 市民

은 指導者의 단순한 道를일 수 없다. 참된 인간, 참된 인간의 幸福, 참된 人間

紐帶는 國家라는 政治的 .친.同體的 삶을 통해 비로소 素現된다.J고 하었다 .

市民社會의 思想史g 傳統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自由主義의 限昇를 미

리 豫見하고, 共同濃的 秩洋나 共同善의 重要性을 각성하여 주고 있는 恩想

諒가 바로 주소였다. 루소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모든 개인은 共同體를 생각

하지 않고 共同善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제멋대로 찰 수는 없다는 것이다 .

구소는 아리스토텔레스처램 共同濃와의 r관전합일적 存流로서 備人J까지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共同流.의 淸讀과 撚榮을 위해, 또 참다운 共同議의 梅成

系이 되기 위해 개인의 社的 特燎意를.를 억누를 수 있는 德性과 道德的 힘을

요구하였다."'

個人과 國家를 相互 對立的 존재로 카악하지 많고 하나의 統 . 的 秩行漂로

32) 7束B. 앞의 책,PP.41-42, 情諦經. 앞의 책,PP.113-114 參.를

33) 7庶R . 위의 책,PP.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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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려는 恩想史的 情統은 해겔에 의해最請i{ 에 할하게 된다. 해겔은 國

表秩序에의 완전히 漆潑된 생활을 통해씨 인간의 識撚는 완전히 설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객관적 觀惡a者로서 헤필은 法,濯德, 社會tl度 등을 Al1a

理K이 절으로 유힌한 모출을 치고 드러난 客料指神로. 表出로 본다. 國家는

그중에서도 최고의 完成努애 도할한 r崙觀精神J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

헤겔에 있어 國家는 최고의 理似的 帝燕로서 그 자체가 普遍情차 道漂的

目的을 갖는 人倫態料이다. 한 개인은 共同禮, 특히 關家와 對호되고 進撚된

존재로 남아 있는 한,참 廳我의 설릴도 自由의 진정한 完成를. 기대할 수 있

다는 것이 해겔의 생각이있다 .

헤겔은 제각기 料誇利료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共阿體로서 근대 市民社會

가가져올 불행한 결말을 豫兒하고 이市民社會의 遠心諒이 보다고차원적인

統.的 秩冷즉,國家로 統合되 어야한다고 보있던 것이다.

한편l9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시 備人과 國家를 對立的 存本로 이해해 오던

英國의 思想史的 흐름 속에서도 國家秩序의 重要性을 인식하고 備人과 國家

가調和를 이를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다. 그핀과 흡하우스가 이러한 i a

的 傾向을 대표하고 있던 사람이있다. 그들은 個人과 共同體를 對立的 관계

로 차악해오던 고전적 自由主流의 입장에 만대하면서 幽由를 制人的 行添水

準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관심의 문제로 간주한다. 자유는 r拘束과 干涉

의排除J보다는 r共同體 連帶性의 識化J를 토대로 보다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3')는 것이다.

그린의 r共剛善J의 치념이나 흡하우스의 r社會的 連帶性J 또는r조화적 全

體J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社會有機膽說을 전제로 하고있는데 홉하우스의 恩

想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즉 인간의 참다운 自由의 실현은 곧 人料

..:t, 다시 말찬다면 진정한 自我의 異現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人料K의 만개

l7이수은. [政f哲차 :.認識차 索踐의 統一.]. 法次社, 1984, pp.334-339. 찰.東?,

앞의 책,pp.44U46, 愼諦廣. 할의 책,PP.113-114.

35) 찰.來?a 위의 책.pp.46U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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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調和的 전체&서共同認的 많의출爲를 @ 해가능하다. r調和的 全體J의

존속과 進步속에서 개개인의 人格이 찰성되는 것이다. 다시말한다면 개인의

人格亮成은 소극적 受患者로서보다는 적극적 貢獻者로서 行爲함으로써 비로

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인간은 스스로에 적합한社會組織淸.理와 행동양식을漆索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있으며 또한어느人間共同體 사회이든 자신의 생존의 持

續과繁榮을 목표로 그스스로 만고있는問題를 解決하기 위해노 력해 오고

있는 것이다
.

그런데 어느사회이든지 構成員들간에 對立과 葛漆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모든共同濃 成員의 합의를 거쳐이미정해져 있는큰原則과 E i t

을 따르게 마련이며 이는곧그社會의 基本的 秩序를 構成"'하는 것이다. o)

를위해서는 그基本秩序의 이념이 구성원들간의 마음속에 內面化되z 信 念

化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待定思考와 行動의 類型을 主宰하며 촉구하게

된다. 이리한 의미에서 어떠한 共同議 社會든지 그구성원들의 共同濃的 많

을組維化하는 원리로서의 理念이 있음을 알수있다
.

다.共同體 運動과 地域 統출

전통적 의미의 共同禮 社會는 文明化되고 近代化됨에 따라, 즉都市化나

産業化, 를僚制化라는 사회적 과정이 進行된 결과必然的으로 해체의 추세를

가져오면서 지역적 自律性이 池少된 반면, 상호僚存性을 增大시키는 결과를

당았다.3')

共同禮의 解膽라는 시대적 趨勢는 한편으로 共同體를 指向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가져오게 하었으며 하나의 共同體의 典型으로 構想된 것이토마스 -E-

어의r유토피아J이다. 그리고 이것은 캄파넬라의 r太陽의 都市.,(1623)와 같

은 또다른 유토피아를 낳으면서 共同體는 인간의 抑壓과 貧國으로부터의 解

36) 李東熙 앞의책,PP.129-130.
37) Mauncc Stcin. The Eclipsc ofCommimoity, New York, l964



放을 위한 꿈의 培養苾로 천다.

또하나의 共同體 構怒은 프랑스 革命에서 료현되는 市民革구의 한계의식

으로서 委想的 社會主義에서 제시된디.. 프랑스 大革命을 주도한 사상적 원리

는天賦入權의 思想이며 그깃은 近代廳然法 思恕에 기초한 것이었다帝 自由 .

平等 .私有財産 .契料등이그思想의 基本槪念이고 이들脣.理의 실현이 인

류의普遍的 解放을 가져오는 친으로 理信되고 있었다 .

프랑스 大料命 이후의 시기에 있어서 일단의 社會主義者들(오핀, 주리에 .

생시몽 등)은 共同禮를 인간의 個別化를 그극한까지 추구한 近代社會에 대

한만터례제,즉보다높은차원에서 人間生活를 共同化로 이해할때그와 같

은共同體의 건설에는 政治權力과 産業의 閣題가 를가피한 것으로 뒤따름에

도불구하고 이問題를 저버린채 共同體 間惡를 다룬다 .

이와같은 共同流遲動은 그것의 前史로 되는많은유토피아, 그리s 그 후

계자인 아나키를과 복음서에 입각한 平等主義 運動과 결합하여 역사속에서

지속된다. 그리고 이것은 때로는 인류의 출을계시하는 것이기도 하였으나

다분히 浪漫主義的 恩考方式에 의해지배를 받았기 때를에 걸과적c..z 모두

실채로 끝나고 말았다 .

역사에서 共同認連動은 인간의 유토피아에서의 價憬.에서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때로는 강력한 政淸的 험을동반하거나 政治的 힘을위한중

요한手段으로서 등장한다. 이른바 를誰.共同認運動』이 그것이다 .

여기에서는 社會的 人種共同流의 최고의 형태로 되는民族을 모든것의위

에서는최고의 것으로 본다. 다를아닌 總體(Aii) 또는全體(Ge祀e), 人間은

이것을 통해살아가고 또이를통해서만이 人間이 될수있으며 全禮에 대해

서만人間은 淸任을 진다는 것이다. 전체는 神도 아니며 精神, 救會, 人 類 도

아린國家와 民族바로그것이다. 人類는 초인격적인 개체현상인 民族속에서

自己를 責現한다. 모든社會.撚流 가운데서 유일하게 자체안에 완전한 생활공

간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 民熊이야말로 모든 것을구비하고 있어構成員

이생활에서 필요한 일체의 것,다시 해서 消式과 機能을 갖춘言語 . 宗敎 '



法律 . 國家 주經濟.藝術.敎育, 그리고 歷史와 傳統에서 나오는 일체의 fal直

內容을 만들어낸다고Q) 본다
.

이와같은 民誰.共同議 理論은 共同體를 정신적 責濃로 보는헤겔의 觀念論

에서 출할, 일종의 生物學的 實用主義, 生活空開論, 人種主義로 되어역사에

서反動的인 파시름으로 된다. 파시름이 G으로 民族的인 排外主義로, 안으로

는個人을 民族共同禮.의 구성으로만 인정하며 개인은 물른한사회안에서의
p皆ss . FsBs9 利害의 相潑을 부정한 채획일주의적인 것으로 치닫게 하는데

는歷史와 理論에서 질서지워진 民族.에 대한강한 自漆로서의 民族.共同濃論

에 크게 힘입고 있다.3")

이런 의미에서 共同禮.運.動으로서의 이른바 民族共同禮 運動은 역사에서

크게 否定的이 라고 말할 수 있다
.

인류의 역사에서 共同禮가 갖는자기성격의 兩面性(구성원의 平等위에서

는撚扶栢肋的 조직과 지배의 基盤또는手段으로서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經史的 경과는 共同體의 긍정즉에 서서이것의 再現을 위한試圖를

부단히 찰았다. 그것은 資本財化에 따르는 共同認로부터의 解放이 資本主義

의個人主義恥인 성격과 함께광범한 사람들을 그간에 누릴수있었던 自출호

B 인공동적 보호를 制裁한데서 오는 것이거나, 支配.皮支配關係에서 오 는

社會的 不合理에 대찬理念的인 定義 또는平等에의 요구가 찰은 것이라고

블 수 있다
.

한편, 情統的 의미의 共同體와는 沈元을 달리하지만 新데땅트 이후 國際

關係에서 跳이데올로기적인 料互作用의 증대와 國家들 혹은集團들의 ? f K

;A a9 接觸과 交流의 증대에 따라세계지역곳곳에서 활발히 論議되고 추진

되어가고 있는人類共同濃 또는世界B .地域的 經漆共同濃로서의 b l o c M b

傾向이나地域統合 노력을 지적할수 있다
.

대체로 새로운 國際環境에서 국가들은 對漆과 安保보다 協力이나 適應에

38) 노이로르,[r3誇國의 神諸], 전남석 譯,한길사, 1982, PP.272-273.
39) U현채. 앞의글,PP.48-53.



신경쓰고 있다는 것이일반적인 現象이극. 따라서 同說體의 걸성보다 雙料的

協力이나 多造料 協力을 指向하는 등상호의존 체제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특

히經濟블럭화추세가普進化되 고있는것이다.

그러한 動向을 살펴보면誤存의 E인유럽共同認)와 八s惡린N(동남아 國家聯

장) 그리』. Gcc(아랍만 國家協諒會請)외에 최근에 結成되있거나 構想중에

있는 經濟的 地減共同體로는 誇美의 미.카나다 自由貿易 協定, (89. 1.1,발

효), 中素地域의 Acc(아람 協力會議 '89. 2.17設立)가 있으며, 특히 韓國과

관련있는 아시아 .太平料地城에서는 최근美國, 買本, 中國,i 聯,漂料 등 漆

半料周邊國들이 r素北亞 <g要圈J, r貢海 經濟團小 r大中華 經濟禮j, r極東

經濟共同認J, r湯束漆 國際會諒h, r亞.太襤濟協力機漆j, r太구洋 沿岸國 協

議출h, r太平洋 經濟協力共同될h 들각종地域經濟 및安<z協力體 創設間題

를적극檢討'"d고 있어주목되고 있다.

이와같은 국가간 .지역간의 經濟블럭化 움직임은 8o년대 이전의 경우에

는 理念的 .奪事的인 성격이 강하고 地域的인 것은副린터!)인 것이있으나 현

재追求되고 있는共同體는 地政學的 側面과 특히經濟的인 側商이 강하게

浮刻되 고 있음이 특기할만하다 .

이렇듯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데 유독南北韓만이 아직도 간은 理念的 對호

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시대적 흐름에 반하는 것임이 를림없다. 를7및間의 和

解와 流力이 統一의 필수前提라는 점에서 세계여러地流에서 특히, 주변국

가들이 하나의 經濟共同流로 統合돼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있다는 사실은 우

리南北韓에게 統合4奈와 能力에 대한문제를제기하는것이며 7출山之石J

이 아닐 수 없다.

4o) 여기에서 凍北亞 緩濟團, 燕漆緩濟圈, 大中華 經濟禮, 經東經 w 共 同 認 는 中國

學者들에 의해주칭되고 있고競로流 國際會議. 亞.太t.力機料. 太平漆 연안국
i.s.議流. 流平律 經濟協力共同流는 주로美國을 중딘으로 H本과 漆洲가 이에

同意하고 었으며. 蘇料은 環漆海 國際會議와 亞.太誇國 協力體 料築을 표명하
고 있다.



라. 小 結

共同議를 논의하는 趣旨가 자연으로 들아가자는 意味의 븍고적 취미일 수

없다면 未誇指向的인 시긱에서 共同濃에 대한냉정하고 객관적인 評價가 있

어야 할 것이다
.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우리는 共同體는 歷史的 實體이고 그것은 기본에 있

어서共同所有, 共同勞動에 기초한 相扶補助로써 증여의 원리가 지배하는 閉

鎖的인 l차적 集團이라고 말할수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歷史的 實認로서 변

화할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原指社출에서 긍정적인 것으로한 된 共同設

는사회의 分化.發展過程에서 지배의 手殷으로 轉化가 이루어지며, 그것은

社찰的 生産方의 경제외적인 것으로 近代@ 入間頭型의 確立에 있어서 장애

로된다. 그런의미에서 共同體는 資本財1b, 近代化를 위해否定되어야 하는

것으로 된다
.

이와같은 共同議認誰에 대하여 그차원을 한정지우지 아니하고 人類가 세

계사적으로 가질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모든制度로까지 擴該하여 브려는 JU

력이있다. 그리고 이런노력에 있어서 共同體는 이제보다肯定的인 것으로

제시된다
.

그것은 共同漂의 抽象化에서 주어진다. 즉,共同體를 共同組漆 또는 共 同

存在條이라는 聯誦=統合의 구조원리를 共同濃.7市民 社會.T共同體에로 圖

式化하면서 미레의 게마인샤프트로서의 共同體를 파악하는 것이다
.

이것은 共同濃의 모델을 지난歷史에서 보지아니하고 入類史의 내일에서

본.다는 데서 肯定的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歷史恥 具禮性속에서 제시된 共

同禮의 性梧變化를 捨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의미에서 현대에서 문

제되지 않으면 안되는 共同濃찰 앞서할힌바와같이r資誇로서의J 共同濃가

아니라 r原理로서의.J 共同體이며 장래의 共同社會를 이른적으로 構築하기

위한r蒸介로서의J 共同禮 이상으로 될 수는 없다
.

한편 우리나라에 있어서 共同體 詰議간)는 주관적 동기에 있어서 南北韓 問

4l) 박현채. 앞의글,PP.58-61, 價請曆, 앞의리 PP.20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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題의보다나은해결을 위한노력의 一環으로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밝힌것과같이共同禮 論議는 漆體로서의 共同漂가 아니라 原理로서의 共 同

禮라는 범위 이상의 것일 수는 없고 그것이 장래의 共同社會를 理論的으로

構榮.하기 위한媒介로서의 共同體를 생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共同禮

의 再現이나 그것이 개별적인 한정된 사람들간의 結合에 의한 것으로 되는

경우, 共閭濃 論議는 3 主觀的인 를수한 動機와는 상관없이 現實的으로 有 .

壽한 것으로 될 가능성 을 지니고 있다.

긴歷史的 過程에서 본 것과 같이現實社會와 人間의 이상적 達求와의 訴

離 는 인간에게 내일에 대한꿈으로서의 유토피아에 대한飾像을 갖도록 하게

되어있다..") 더우기 그와같은 이상의 追求가 과학적 認識위에 서지않은채

소수의 閉鑛的인 觀念的 集團에 의해追求되는 경우그것은. 단순히 그것에

參與하는 사람들만의 損失로 되지않고歷史의 進展에 있어서 큰損失로 되

며 歷史의 發展을 그르치는 것으로 된다.

더우기 共同流가 민족적 心意나 민족적 傳統그리고 민족적 .語性의 강조

로되는 경우그것은 지난역사적 經過가 보여주듯이 排外主義的인 民族主義

로서의 國漆主義로 전락할 수있는논리를 스스로 간직하고 있다."' 民族的인

것은歷史的으로 傳承되 는것이기는하지민그것은 밝은것에의 執着이 나 3a

調가아니라 광템한 民族情成員의 오늘의 생활에서 여과되어 밑으로부터 다

시 收斂되 는 것이어야 한다.

그와같은 의미에서 民族主義는 민족이 역사적 발전의 所産으로 주어져야

하고민족적 인것에새로운 創造的 內害을 담은 것이어야한다.

그간우리나라에 있어서 共同濃遲動은 비록보잘것이없는것이라 할지라

도 종교적인 信仰共同流와 일부 아니키름적인 共同禮運動, 그리JL 生産共同

化로서의 協業運動 등에서 提起되어 왔다. 그러나 그것이 발은 경험은 보잘

것이없고一般化되어 있지않으며 이른적으로 定立된 것도아니다 .

42 ) 金핀俊, [法國民族主義 流.9理]. 漆支當, 1983, pp.61.

43) 역사적으로 獨逸의 나피즘이나 이할리아의 차시즘이 그것이다 .

..脚 .



그러한 理由로해서 아직우리나라에서의 共同襤 論議와 運動은 共同濃 流

念의不正確, 共同濃에 대한歷史的 架機속에서의 認識缺如, 共同體的 많을

圖複하는 방법의 未提示, 共同濃文化의 제기에서 보여준 觀念性등을 보여주
고"' 있으며 이는民族共同濃를 논할때도똑같이 적응되는 未解決 問題들이
다.

그것은 硏究不足이거나 우리사회의 歷史的 시기에 있어서 아시아적 성격

의 反映일 수있다. 우리가 지난역사속의 두레패나 를布契, 大同契, 그리고

鄕約등의 共同禮的 殘存을 보면서 共同流産動을 강로할 필요가 있다고 생카

되지는 않는다. 共同濫 論議나 共同禮運動은 그것이 지난날의 共同體 그 자

체의 焉現이 아니고 현대의 일정한 목적에 立脚한 共同漂理念의 제시로 되는

한,그것은 한社會와 民族의 바람직한 未來像을 禮示하는 노력의 일환이어
야 한다.

2.民族共同體의 槪念과 內容

가.民族共同體의 槪念

지금까지의 國內統.論議에서 보면統.의 流念과 관련하여 과거지향적인

再統一(Reunification)보다는 未來指向的인 新統- (New-Unfication), 그리고

단순한 國土의 統一보다는 民料.史的 觀點과 時間的 狀元에서 民族共同體의

회복을 통한流一의 실현4'.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統.의 개념이라는데 意

兒이 集約되 고 있다
.

이러찰 시각에서 보면오늘할 우리가 指向하는 統.이고 l945년 5 T斷 n x 7

의상태로 돌아가는 統.이 아니라 현재의 상이한 두體制를 어떤형태로든

다시연결시키고, 다시를어서 하나의 民粒.共同漂를 어떻게 燎成시키느냐 하

44) 박현채, 앞의글,P.57.
45) 國.太統一院. [流結共同體 沿成을 통한統..로의 前進], 1989. pp.5-7. P.99,.pp.107-

lo8. 自由詳論社 a韓리 掠要, [分斷現論과 統.請를]. 自幽評淪社. 1988, P.53
참조.



는 작업으로 된다.

즉, 오늘날 우리民族에게 있z.j 統.이란 민족이 自主的으로 자신의 運命

을결정하면서 모든民談.構成辰들이 惡想이나 3 f의차이에도 를구하고 s .

두함께平和로이 하나의 共同流的 생활을 勞爲하게 되는상태를 麗復하는

일이다.

南北으 로 分斷된 우리가 원래같은民流이 아니있거나 같은겨레라고 생각

하지않는다면 우리의 統.問悲는 제기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統 . 의 共通分

燎가民族.이라는 이유애문에 4o여년의 分斷史에서 누적된 s @ .不를과 異

質化現象은 統.의 過程에서 信賴와 和合을 바탕으로 하는民族共阿體로 대

체되어야 하며 이러한 民旅和合과 共同濃意識의 회복이야말로 政治的 統.

의 바방이 된다.

이러한 民漆業同體의 形成을 우리의 統.政策으로 찰을때 이에대한 撚念

의 구체적 定立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서두에서 밖힌바와같이어

면政策이든 그 團標에 대한정확한 理解와 구체적인 內容의 제시가 없으면

이에대한手段.方法의 선택이 어렵게 되고q67 團標.手段의 連繫(chains of

means-end)""가 불확실해짐에따라政策의 不確實性(uncertainty)과 緩味性( . " .

biguity) 이提起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앞서 살피븐 바아같이共同體라는 狀念은 嚴密하지 않으며 다양한

狀元을 내포하고 있다. 共同體의 한유형으로써 民族共同禮 또한이친한 共

洞출의 성격을 포할하고 있음은 물른이 다.

社會學的 觀點에서 共同情의 개념을 定義할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共同體

46) 政策麗需에대한를流的 내용은姜를澤외 共著.[政漆學], 法文社, 1982, PP.57-64,
Fred M.Frock, Public policy, Prentice Hlll, inc., Englewood Cliffs, New Jcrsey, 1979,
PP.23-29, Jamcs E.Andcrson, Public Policy Making, Holt, Rinehart iind Winston, 1979,
PP.52-54. 참조.

47) 圈漂.手段의 關係는 Victor A.Thompson, Dicision theory :pure and applied, in Kym
Yoang Phoungfcd.), Policy dlalling Thcones, Vol.I, 商麗大할校 出液部, 1983, 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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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泌念構成要素로 지리적 變數(거리적 領域), 사회적 變數(사회적 相互作用

및關係), 그리고 文化.심리적 變數(共同의 紐帶및連帶)를 어떠한 形態로

든 讓調하고 있음을 보았다
.

民熊.共阿濃를 위와같이 社會學的 관점에서 보는것이타당한가의 문제를

詰外로 치고 위의3변수를 南北韓의 현실에 대입해 볼때韓民族의 共同議的
性 格 은 거의상실되었거나 훼손된 상태이다誇

그러나 한편, 거리적 변수(韓半島)와 과거오랫동안 단일民族社會를 유지

해오면서 어려운 時代를 함께살아온 心性的인 經帶와 文化的 價統의 共有

는敵對狀況에서도 南北으로 하여금 하나의 共同禮關係라는 심정을 갖게 하

는 것이다雌여기에 統.의 當爲性이 있고, 현실의 당면과제로서는 體t.J와 理
念의 차이.' 인해民族共同體가 완전히 분해되지 않도록 民族共同體를 어떻

게확고히 재형성할 것인가 하는問題가 있다
.

따라서 이대로 방치하면 체손되고 파괴될 위험이 있는民族共同體를 회복
하고 統 . 을 이룩하려는 發想은 分斷으로 인한民族의 分裂을 극복하고자 하

는하나의 r方法論J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

民族이란 人間이 객관적으로 言語.地域 .血綠.文化.K?출 . 經濟 .歷史

를 共同으로 하여공고히 給合되고, 그기초위에서 民族意識이 형성됨으로써

더욱공고하게 結合된 역사적 범주의 人問共同濃를 말한다
.

民族 자체가 하나의 共同體(Gemeinschaft) 이지만 民族共同認라 갖추어 부
르는 경우 歷史性을 강조하는 것이된다. 즉民族의 상찰이 軌道를 벗어나려
하거나 벗어난 非正常的인 狀iK일 경우歷史的으로 정상궤도에 있었을 때를
j근조하게 되고 民族共同體 f념의 構成要素에 問題가 발생할 때共同體 개
념이 강조된다는 것이다

.

우리민족에게 있어民族이란 본질적으로 共同體를 의미하였으며 民族共

同濃가 곧國家의 添漂를 의미하기도 하였다.4B) 이러한사실은 세계유수의 單

48) 民族(nation)이 精神.출ib的인데 반하여 國家(State)는 政治.法律的 槪念이다會
그러므로 民族共同濃는 政E的 自治權을 소지하게 될매 民族國家가 된다. 한정

수,r統.論議와 民族共同體J, 大學漆.間題硏索所 協議츱 編,[統.論議의 .誇
閉題]. 대왕사, 1988.P.137.



一民族國家를 형성하고 있는한民族에게 각별한 의미4"l를 갖는다 .

民族共同禮는 地綠.血綠.言語.文化의 複合的 共同體이다. 그것은 우리

가한民族이라고 할때객관적 基準으로 血緣과 地綠.言語의 共通性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있는데 이세가지 기준은 바로社會學的 의미에서의

共同體 形流의 한 특성이기도 하다.

따라서 民漆共同漂에서 共同體찰 말을 굳이 브지않고서도 %를族J이라는

말만으로서도 그개념에는 共同體라는 의미가 含意되어 있다. 여기서 共 同 禮

라는 말은우리가 常識的으로 인식하고 있는 同質性을 바탕으로 같이모"

살고, 서로도우면서, 함께릴을합해서 共同漆榮을 추구하는 것을그 본질적

內審으로 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社會 .支化.經濟 . 政治制廣

와規範까지 도 포함"l된 것으로 본다.

우리民族은 세계民族史上 오랫동안 單- 民族社會를 유지해 왔으며 B

帝時代에 國權이 상실된 상찰에서도 民族共同體의 면모를 그대로 유지하였

다.이것은 民族의 생활과 傳統은 어떤정치제도 브다도 民族이라는 共同體

에 의해 지템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

우리가 民族共同禮를 강조하는 것은 이와같이 共同體로서 살아왔고, 共 同

認로서 살아야 할하나의 민족이 分斷된 채共同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므

로共同體를 형성하고 살아야 한다는, 즉하나의 民料.이라는 當爲性에 기초

하고 있는 것이다.5')

民族共同濃의 형성은 分斷현실과 統.韓國이라는 연결선상에서 볼때이

러한當爲性 뿐만아니라民掠.主義的이 고합리적인측면에서 民族史의 正流

性을 확립하고 分斷에서 오는 민족 力量의 소모를 제거하며, 民族構成流의

福祉料進과 民族自尊 및民族生存權을 보장할 수있다는 현실적 필요성 s . 7

49) 미국의 社會學者 출corge Kunan의 조사에 의하면 全 찬界의 모든 國家가운데 유

독 商北韓만이 출수한 單一民族國家임이 밝혀졌다
.

빅한식. r民族情縮의 맥은 診이지 않간다.J. 國民터報, 1989.1.4.

5o) 國土統.院, 앞의 책,PP.87-88.

5l) 위의 책.PP.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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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 것이다
.

이러한 民族共同體의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民族.이 란 共同

禮가하나의 政淸的 .社會的 單位라는 본래槪念이 내포하고 있듯이 他 집단

과의 境界가 를재함으로 인해서 오는自主性의 문제이다. 우리의 역사에서

경험했듯이 自主撚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民族的 悲運을 맛보았다誇 7 렇기 때

문에 民族共同濃는 첫째, 自主性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둘째로 境界內外에서 민족의 生存權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平和가 유지되어

야한다는 것을내포하고 있다. 및째는 境界內에서는 구성원의 自由가 保障

되고福祉를 증진시 켜야한다는 것도포함되 어야한다.52)

따라서 民族共同禮란 우리민족이 韓半島라는 일정한 거리적 영역에서 相
互作用과 關係를 통하여 서로同質感을 가지고, 서로돕고함께힘을합하여
共同繁榮을 추구하면서 自主.平和.自由.福a가 보장되는 하나의 싫의場

이라고 槪念.化할 수 있다
.

統.과 관련시켜서 民族共同를를 본다면, 民族共同體를 형성하는 데는 크

게네가지측면이 있다. 즉文化的 其同體 .社會的 共同體 . 經濟的 共同禮 틀

政淸的 共同流의 형성이 그것이다
.

네가지 측면의 共同濃가 형성되면 그것이 바로.流.인데, 그중 궁극적 인

것은 政淸共同濃를 형성하는 것이다. 政淸共同濃는 單.民族國家의 형성을

의미한다. 설제로 우리가 流.을 追求하는 과정은 곧이네가지 共同體를 형

성하는 過程이며, 統.의 내용이란 네가지 측면의 共.同濃가 형성된 것을 의

미한다. 즉民商.共同禮란 民族統合의 過程이자 그國標.이며 統.의 內容이라

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그런의미에서 民族共同體는 앞서共同禮 詰議에서 간힌바와같이어떤

淸誇로서의 共阿濃보다는 출tb諒의 統合構造 原理로서의 共同認, 또는 장래

流族의 統.된 共倒社會를 이른적으로 구속하기 위한媒介또는方法請으로

서의共.同漂라고 보는 것이타당하다
.

52) 國土流.院, 앞의책,p.89



나.辰族共同體의 內審

民族史의 설체로 볼때우리民族은 lo세기 전반에 하나의 民漆으로 정립되

었으나 그후의 民族史는 분단의 누적과 料로作用의 결여로 사실상 前s代的

인 民漆일 뿐이었다. 그러나 l876년 이후 근대적인 의미의 民經으로 結集 .

彩成되어 수만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民族的 生活綠式과 文化를 이룩하였고

그것을 유대로 民族共制體를 형성하었다 .

이러한 民族共同濃는 南北分斷으로 인해 分誰피었으며 6.25를 통하여 큰

위기를 맞이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에따라 南北 剛a間의 극단적인

相互不信과 敵對感은 統一을 進延시 키고 濯害하는 요소가 되고 있음은 물른,

南北 異繫化는 政淸體制와 이데올로기, 社會構造와 經濟制度, 文化 .葉術分

野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왔을 뿐만아니라 날이갈수록 深1b

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 오늘날의 새로운 民族共同濃 流成問震는 現素

的 으 로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또한 어느정도 단계적인 過程이 될요할 수밖

에 없다.

결국 民族共同體는 역사적 流惡으로서의 民諒.의 主濃라는 狀元과 統.에

이르는 過程이나 內審 또는 方法論으로서의 차원을 내포하고 있으며, 본 연

구의관심대상인 후자의 경우, 그漆相은 r南北이 相互信賴圖複을 통한柏抹

相助의 관계를 통해種漆 및 支化的 同質性을 圖復하고, 政治.<?齋的인 共

同經帶를 통하여 料互 共同繁榮과 이익을 指向하면서 對外的으로 協力하는

狀態J라고 볼 것이다.

이러한 상태의 民族共同議의 개념 내응은 지금 새삼스럽게 형성발전되어

야할Community (共同體)가 아니라 우리民族은 l천년 이상이나 崙의운명

을 함께해 온 하나의 運차共同禮라는 관점에서 민족적인 것을基底로 새롭고

창조적인 것을 內容으로 하는 Gemeinschaft(共同體)의 理念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G e m e m s c h a f t는 퇴니스기말하는 r本i!意志J에 입각힌사람들의 출人格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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給告認인 반면, Community는 共同議的 감정과 地域性을 기초로 한지역사희

적인共同출爲漂(대표적인 Ec의 경우地城經濟協力 統合禮 또는政淸 協 諒

濃)s'l라고 볼수있다. 이러한점을고려한다면 우리가統.政策의 목표를 어

디에둘 것인가4 따라民族共同體의 개념은 可變性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한편, Gemeinschaft의 定立詰理로 民族共同濃를 형성한다고 할때에도 그 과

정에서 r利益社會J6(] Gesellschaft의 추구를 도외시할 수는 없다幣 民族共同體

의형성과정에서 南北離散家漆과 學生.體育.文化交流 등은Gesellschaft적

追求의 典型이릴만하다. 따라서 民族共同體의 형성은 Gemeinschaft 적추구를

母體로 발고Gesellschaft적 追求를 다져나가는 段漆的 接近이절요할 것이다린

統合의 形濯. 라는관점에서民族共同濃가 Federacion (聯邦制)이 냐 C o n f e d e r a -

ti☞n (國家料合)이냐의 間題"'는 民族共同濃의 성격으로 볼 때그論議의 妥

當情이 있는가는 의문시 된다. 왜냐하면 國家料合이냐 또는聯邦制냐의 문제

는 이것이 制度的 .法的接소方法에 의한統合形態의 분류방법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民族共同體는 거시社會學的 次元의 접근방법이라는 점에서 전혀

別個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

다만民族共同認가 발전되어 統一된 單一民族國家의 조직이나 실체로 .現

出되있을때 이의성격을 統合形慾의 한유형으로 규정하는 것은가능하다고

할것이다. 다시말해서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民族共同體는 南兆韓間의 相 互

關係가 상초작응의 觀點에서의 社會學的 撚念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國際

法이나 國際政淪學上의 法的.制度@ 觀點에서 파악하는 類型論은 를제가

있다고 본다
.

위와같이民族共同體의 개념내응은 포괄적이면서 다양한 斷面과 次元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상태에서 南北韓이 할일은상호認定과 尊重의 바탕

위에서 어및게 하인우리民族이 하나의 民族으로서 함께살아갈 수있느냐

53) 변도은. [유럽 共同誇], 평민사, 1982, pp.9-16. EC의 최근itfiSMI 대한 자세한
내옹은 TIME, MAY. 27. 1989. 참조

.

54) 國土統.院할 앞의책,pp.lOO-lOZ, 鄭用吉,r統.로 가는過渡體制의 諸影努J. 韓
國政R차會 통일문제 특벌심포지움, 1989.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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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을 摸索하는 일이다.

이러한 共同體的 關係를 追求하는데 있어 예측가능한 시기내에 政治的 .

制度的 統合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현 狀況을 잘 찰웅하는 民族의 意志와 能

力이 있다고 한다면 어찌면 南北間의 심정적인 統., 또는 生活圈의 統.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素西獨의 生活共同體나 中國民族의 民族共同體의 접

근이 그것이다.

生活共同體나 나아가 民族共同體를 헝성하는데 있어 우선적이고 쉬운 일

은社會共同禮의 형성z'c 것이다. 社會共同體란 6친만 동포가 하나의 共同禮

라는 사회적 유대와 結集을 강조해가는 것으로 무엇보다 相互交流와 接觸이

필요하다. 그러한 交流와 接觸을 통해 상이한 체제하에서 각기 다른 社會化

過程에서 형성된 異質性을 극복해가는 것이며 그 方法은 이산가족의 結合이

나 南北淸. 住民의 다방면적 交流와 協力, 그리고 南北韓 住民의 自由往來등

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社會共同體의 형성은 동시에 文간린!) 共同體를 형성케 할 것이다. 支化共同

濃로서의 民s共同禮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文化的 요소들의 많은 교류를 통

해 分裂보다 統合된 共同認文化를 회복 또는 창조해 가는 것")이다. 우리가

한겨레라고 하는 것은驗千年에 길처서 이땅에서 우리民族이 하나의 * < b

禪統을 이어랐기 때문이다 .

南北韓은 상이한 體制差異.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連綿해 온 傳統文化속

에서 같은言語를 브고 있다. 그런뜻에서 南北韓이 우리의 國語를 함께발전

시키고 과거의 民族文化의 유물을 保存 .整理하며 우리의 情統的인 民族文

lb . 壟術을 를기면서 織承.發展시키는 것이하나의 文化共同體를 만들어가

는 것이며 그것은 새로운 民B文化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 .

그렇게 힘으로써 南北諒 겨례가 서로 같은 말,같은 風習, 같은 文化, 같은

歷 史, 같은民掠.이 라는것을체험하고상호不信과 9惡,t., 誤解와 偏見의 떠

55) 國土統.院. 앞의 책.P.52.

56) 위의 책,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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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제거하며民族的 .體惡과 同營位을 느끼도록 해야할것이다.

社會的 .文化的 共同議 못지않게중요한 것은하나의 經濟共同體의 형성
이다. 南北韓의 경제를 淸어서 우리民族이 보다윤택한 생활, 보다높은質

의많을營爲하게 만드는 것이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5s 齋共

同濃의 문제는 福a共同體의 문제로 되며여기에는 民族經濟를 발전시킨다

는측면과 발전의 惠澤을 南北韓이 함께나누어 갖는다는 측면이 있다...

제2장에서 살괴본 바와같이 세계는 특히經濟的인 면에서 理念과 體制를

超越하고 있다玲 이지구상의 그어디에도 오늘날의 南北韓과 같이서로인접

한지역의 두개國泰(체제)가 經濟的 交易과 分業의 관계를 그토록 오래 斷

絶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나라와 나라사이의 國境은 彈先이 오고가지않으

면商品이 오고가는법이라고 하는데, 韓半島에서는 무거운 斷絶이 지속되

고 있어 民族.經濟의 血流은 이미죽음에 직면하고 있는실정이다雌

따라서 南北韓經濟가 상호유기적 關聯性을 회복하여 民掠.經濟를 재생하

려면조속한 經濟索流의 실시는 필수적인 일이다. 남과북의社會 .經濟禮制

가 상이하다는 사실이 장방간의 交易을 방해할 이유가 되지않는다는 것은
오늘날 社會主義 國家들과 資本主義 國家들간의 급격한 貿易增大 추세에 의

해서충분히 反證되었다. 문제는 남과북이괴차적대적 緊流을 緩和하고 평

화를향한信賴를 증대해가기만 하면經潔交流의 실현과 이의그 급격한 擴

大는 매우응이한문제로될것이라는점이다誇

위와같은社會.文化.s?奔共同濃의 형성은 나아가 政淸的 共同體의 형

성을요구하게 될것이분명하다. 政淸的 共同體는 위의여러共同體를 어및

게管轄하느냐의 문제이며, 이것은 곧民族共同設를 어떻게 하나의 政治單位

로 組料 .運營해 나갈수있게하느냐의 문제이다. 그方法으로는 料邦制나
國家聯合 또는 漂州料合등의 통합형태가 고려될 수있을것이다.8l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商北韓의 /.o 한理念과 體制로 인하여 쉽지 않을

57) 國土統一院 앞의책,P.53.

58) 위의책,PP.53-54, 100-102., 한점수, 만의글,P.144 참조.



것임이 분명하다. 南北韓의 4o여년에 길쳐理念的 分裂과 政淸的 對漆狀態를

계속해 왔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이 하나의 政料共同禮를 이룩하기 위

해서는 어느 일방이 자기의 濃削를 포기하거나 새로운 제3의 政淸體削에 찰

방이合意하는 길9에 없다.")

이間璉를 해결해 나간다면 현재에 存在하는 政淸的 分斷, 筆事的 對決을

緩和시키는데 큰전기를 마련할 수있지만, 반면에 이러한 共阿禮의 육성作

業을 게을리 한다면 바로政淸w 分料과 軍事的 對流로 말미암아 共同體 自

禮가 갈라지는, 즉힌民旅이 아니라 民族共同體 자체가 분열되는 그야말로

5천년 歷史上에 일때기 경험하지 못했던 民族.의 悲劇을 가져을 수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和解와 共存의 시대를 맞아우리민족도 相互尊重과 理鮮

와터전위에서 對話아 協商을 통해社會.文化.經濟共同體를 확고히 운영

할 수 있다면 政淪共同禮, 그것이 料邦制이든, 國家料合 .體制聯合이든 또는

완전한 하나의 民族國家이든 간에統.祖國을 건설할 수있을것이다 .

다.民族共同體의 理念

민족의 참뜻은 歷史와 할께형성된 歷史的 존재이며 民族共同濃에는 민족

이指向할 理念과 이를成就하는 方法과 原則이 있다.

이런관점에서 統.間題찰 본질적으로 政淪問題 이전의 것으로 民族史的

理念緩료, 즉민즉성친 전체의 自主的. 普遍的 윽구충족을 가능케 하는 理 念

濃系인 民族主義를 기반으로 전개된다는 기본성격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統

一祖國의 성취과정속의 모든국면에서는 韓國民掠.主義의 理念이 항상 異認

化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 것이다.

민족이 指向하고자 하는궁극적인 이상으로서의 民族共同濃 형성을 다른

나라와 關係에서 民族自決의 성취와 민족내의 내웅으로서 民族撚成員의 보

59) 前英善, r統.泌程으로서의 民族共同體 形成模索J, 國土統.院. [民族和解차
共同認 形成의 擺索], 1988. p.43.

6o) 國土純.院, 위의 책.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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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은 할의 高場을 의미하는것으로 본다면, 그러한民族成員 모두를 대상

으로하는r民族共同濃J의 理念은 민즉성원으로 하여금 민족의 自已決定性

에 立脚하여 주체적인 摘立國家의 淸成, 기본적 人權의 保障, 그리고 정의로
운 福祉社會 건설을 指向하는 능동적이고 主體的인 人間像을 기대하게 된다?

위와같은 民族共同漂의 기본적 이념은 慮대통령의 7.7待別童言에서 間明된
바와같이 自主.平和.民主.福a로 요약될 수있고, 이러한 理念에 의해새

로이理成될 統.된 韓國社츱로서의 民族共同濫像은 다음과 같은 사회를 構

成하는 것이바람직 할 것이다
.

즉,새로운 民族共同體란 지나간 歷史에 있어서 우리民族으로 하여금 分

裂과 對立과 상호排他와 利己心에서 벗어나서 開放되고 審納되며, 상호의

.차이성속에서 나와너를서로발견함으로써 相互 共存共榮하는 社會共同體

를말한다. 이러한民族共同濃란 바로人間化된 社會이다
.

우리民族은 강력한 人本主義的 본능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國家나 民族

에대한충성이나 愛着이 흐리다는 것이아니고, 인간의 본성과 그 고귀찰에

대한本能的 믿을을 지널다는 것이다.우리민족은 r사람보다 더중요한 것이

없다J는 소박한 생각이생활의規撚으로 內面化되 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人本主義的 전통이 실재i 우리역사슥에서 활꼭 꽃을 피운

것은 아니다囑이른바 封建社會의 질서가 구조적으로 非人間化를 강요하여 왔

다.그러한 封建的 要素를 및어버리기도 전에2o세기에 접어들면서 近代化가

수반하는 또하나의 非人間化의 물결에 침싸이는 이중의 고초를 우리는 피어

왔다. 따라서 인간은 그자체가 目的이지 단순한 手段으로 轉落되어서는 안
된다는 人本主義的 원리가실현되는 民族社會를 우리는期待D)하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民族共同濃란 경제적 富의分配와 사회적 機會의 分配에 있어

서풍요로운 싫의質과다양한 사희적 機會를 享有할 수있는社會共同認이

간).盧在鳳.r諒國民族主義와 自由主義J. 梁好民(外) 共著,[韓國民族主義의 理念].
료細亞政論硏究所, 1977. p.211

62) 찰洪九.r미래를 보는哲榮과 要勢J, 朝鱗B報2i世紀 모및宣言文, PP.20-21.



다.이러한 辰族.共.同體.가 바로 社會化되 고 福祉化된 사희이다.

나아가 政治的 .社會的 .文<b的 誇에 있어서 한 個人이나 소수가 사희적

意思決定을 독점하지 詰고 國民合意에 기초찰 의사결정을 하면서도 소수의

見料와 利益도 존중하고 受容하는 성숙한 社출共同體이다. 이러한 民族共同

禮가 바로 民主化된 사회이다.

이러한 民族共同體는 민족의 同質綠과 經帶性, 그리고 共存共榮을 어떠한

이데올로기보다도 價位로 생각한다는 점에 있어서 民漆主義的 성격을 지니

고 있으나 결단코 他民族를 輕讓하거나 排他的이지 않으며 民族至上主義나

國漆主義글 배격한다
.

새로운 民族共同請.는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人間<t .福.祉化 .民主化라는

개방핀 人進主義的 態度를 가지고 를단된 세계현실의 和解와 共存共榮을 위

해서 참여한다
.

위와같은 사회가 우리띤족이 追求해야 할 바람직한 社會라고 본다면 장래

民據.共同體의 政治理念은 南北韓.이 공동으로 追求하는 民族主義, 民主主義 .

社會福祉의 종합형태차 되리라는 것을 의심힐 여지가 없다. 그것은 남북한이

民掠.主請, 民主主誰, 社會福祉의 이념에 충실하면서 自由民主主義나 社會主

義 이념에 사로잡히지 많고 현실문제 해결을 위해 原理 .原則을 창조적으로

적응할때 그러한 統一的인 政淸理念이 점진적으로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6'7

한편, 우리는 지난 世界歷史와 冷戰時代에서 이념의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보아랐고刻 현재의 世界潤流는 그로하여 挑이데올로기 時代로 접어들고 있다
.

이러한 사실에 雷念하면서 우리가 民族共同禮를 논의할 때 共同體란 꾸준히

더불어 이룩해나가는 産動의 측면보다 어떤 理想的인 狀態 또는 찰성된 形態

로 븐다면 이는 를同禮的 할보다는 共同禮의 이념을 더 중시찰으로써 오는

63) 韓昇助, [流.과 統.哲學]. 民族統.大할 강좌(l2집 ), 民族流.硏究會, 1988,

pp.7U9.

64) 理念이 무섭고 심각했던 역사적 實例는 엄청난 綠濯과 災殃을 가져온 中,蘇의

피의 肅淸과 캄보디아 事態. 그리고 越南撚爭과 鱗國動亂에서 볼 수 있다. 東至

B S , 1989.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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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阿議의 否定的 側面을 낳을수있다는 점에留意할 필요가 있다.6z)

라.民族共同體의 形成要件

南北諒이 현재의 리iE常的인 관계를 청산하고 民族共同駱의 형성을 통한
民族撚.에 이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호信賴圖復을 통한평화의 制度
化와 社會 雌*<t .經?的 相互作硝 나아가 政治整合을 위한장기적인 補互
作用 過程이 필요하다

.

보다 具體的으로 우선적인 것은南北漆 주민의 民掠.統.에 대한認識의 轉

換과착고한 意志가 필요하다고 본다. 民族共同證 형성을 위한아무리 를은

手段과 方法이 있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認識과 實踐意志가 없다면 空論에 불

과한것이며 能力은 2차적인 것이다
.

이러한 사실은 지금까지 많은統.9議를 통하여 南北韓에 의해서 가능한
거의 모든 方案이 제시되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提素들이 南北韓 問題解
決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못했다고 하는데서 反證되고 있다會

따라서 麗命共同濃로서의 民族構成員들은 모두하나의 유기적 共同禮안에

서피차가 하나의 生命임을 인정하고, 서로피를나누며 기활과 슬픔을 함께

하며 더불어 살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是認하면서 이를實踐해야만 한다. 아

울러민족의 栗.i리b의 이면에 도사린 民維.共同體의 同發性 存績과 사회변동

의 결과로 生成되는 남북한 사치의 同料化에 대한통찰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 들 수있는것은對決漂制의 解消이다. 韓半崙 統.問韻가 民族共

同體의 形成間璉이고 民料共l핀議가 남북한 주띤이 서로정화로운 상태에서

인간딥고 행복한 많을營湯하기 위한것이라면先價値 撚念은 平和가 된다출

南北韓 사이에 전쟁의 위험이 尙布하고 있거나 어느..方이 他方을 해.:#

키겠다든가 하는不漆要因이 惰商할 때방북한은 共同體意諸보다 敵對意識

이쟁배할 것이다. 이를해소하기 위해서는 상호理解와 尊重의 바탕 위에서

緊熊차態를 해소하는 일이필요하다
.

65)정호경,r生活共阿體란 무엇인가?J. [共同體支化], 제3집. 共同體, 1986, p.49.



세때로 報.半震.의 경우와 같이 理念의 對宜이 걱심한 두 개의 政淸濃制가

하나의 共同認를 이루기 위해서는 旣存 兩認制의 이념적 禁盤을 동시에 收紋

해 갈 수 있는 제3의 方向淇索이 이루어져야 한다. 간하임 (K.Manheim)이

하고 있는 r제3의 길J刻이나 #및散理論J의 妥當供과 效.率E은 현대 共産主義

의 體制改革에서 체계적으로 표출되고 있음6')을 볼베 統一祖國의 미래상에서

요청되는 새로운 理念은 明確해지고 있다. 그것은 띤족의 幸福과 平和 및 發

展 .漆榮이 -致하는 方向에서 우리 民族共同議 구성원 누구나가 자유롭고

꿍요롭게 잘사는 社會 이상이 아니다 .

우리 民族의 분단원인은 무엇보다도 冷戰 이데을로기였으며 지난 4o여년

간 南北情의 分立 .對決의 가장 큰 要因 역시 이데올로기였다 .

이데올로기의 分立과 對崎는 민족의 同繫撚마저 무의미하게 만들었으며

6.25動亂으로 그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하여 休

戰線을 사이에 두고 業蝶皓狀努를 지속시키면서 緊張과 葛漆을 거듭해 왔었

다. 그와같은 현상은 民掠.의 同料性에서는 생각될 수 없는 非自然的인 現象

이다.

위와같은 비정상적인 南北韓 調係를 打開하기 위해서는 韓半島의 理念共

倒濃가 하나의 새로운 형태로 創出되어야 하며 그 내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人間化 .民主化 .福祉化를 추구하는 방향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네째로 들 수 있는 것은 民族主義의 高湯과 對外 自律流의 禮高일 것이4..
l945년이래 韓半震i 分斷體制의 형성과 이의 圖淸化는 끊임있는 國際禮制

의 영향속에서 이루어린다. 따라서 韓半島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하나의 民族

共同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反外勢 自主나 親外勢 從屬을 념어서

66) Klhl Manhcim은 現代에 있어서 資本主義와 社會主義는 본래 의미의 濃制를 및

어나서 辨證法的 望誇인 r제 3의 길J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玲albreith

撚淺는 이를 r産濟襤削의 請整의 時代J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67) 김태구.r統一의 方向과 流.國家의 未來催J. [北流]. 北談硏究所. 1989, 1될초 .

PP.34-37

68) f"I英善, 앞의 글.PP.39-41

. 5 9 .



서보다적극적으로 國F.@MJ의 활응을 통한對外自料保의 提高가 필요하다.

民掠.主義의 고양과 對外自律性의 제고는 南北共同漂의 형성을 위한큰계
기와 자극요인 될것이며, 나아가 이와같은 民族共同譜의 형성은 韓半島가
지금까지 와 같은强大國의 각축장이나 東西對決의 前晴地가 아니라 平和와

統.의 緩情地 .中心地로 될수있게해야할것이다
.

마지막으료 무인보다도 중요한 것은統一方案이나 統一論議보다도 우선

나라의 民主化의 具漂的 실현으로 국민의 和合과 團結을 이루는 것이라 하겠

다.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社會.政治的 統合을 바찰으로 統一方案을 실현할

수가 있기 때문이 다
.

甫北 緯의 體制內的 문제는 7를半島 문제의 韓半島化J가 深化되면 될수록
統.間諸의 가장중요한 變數가 될것임이 분명하며 그러한 현상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

統.問題解決이 남북한의 意志와 能力의 문제로 된다면 南北韓 각자의 禮

制內의 정비는 民族共同濃 형성의 基盤이 된다. 왜냐하면 카기의 體制內의

問題와 統一의 문제는 相互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이며 현재의 南北韓관계를

特定지우고 있기 때문이 다
.

즉,7를身齋家治國平天74라는말은南北韓의 통일문제에도그대로 타당한

것이 된다를남북한의 體制가 정비되지 못한狀愁.""q 서의民族共同體 형성과
統一論議는 논리적으로 잘를된 것이며 이것은 撚.狂主義로 흐를可能性을 항

상내포하고 있다. 그러한 熱狂主義가 冷徹한 이성을 필요로 하고세계에서

가장해결하기 어렵다고하는南北諒 問題를 해결할 可能性은 극히稀薄하다誇

따라서 남북한의 體制內的 改革을 통한民族共同禮 형성의 準備가 절실하

다고보며이러한 改차.은 政淸의 民主化 .<s素의 民主化 .理念의 開放化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것이다. 國內政淸.社會의 착실한 民主化와 균형잡
힌 經濟力을 심화시켜 나감으로써 人進的 .自主的 統.諒量을 길러가야 한다幣

69) 綠國이 襤制 및政策轉推의 과정에서 오는흔미나 漂流를 맞고있다면. 정반대로
兆漆은 體制 및政漆의 國구에서 오는流誇와 危機에 정싸여 있다.



3.民族共同體論에 대한 北韓의 認識

가.民族共同體論의 內容

民族의 統 . 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출적인 進行은 南北漆當를者의 주체

적인 意志下에서 전개되는 統.政策인 것이다. 그것은 南北韓.간에 직접적인

安流와 協商의 길에 있어 시대상황의 諒換過程上에 민족적 r이니셔터브J의

요구에 서 비롯되는 합리적인 歸結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변화된 國際漆治環境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南과 北이 찰께 平

和的 共崙과 共榮의 길을 모색해 갈 수 있는 現實的이면서도 指向하는 바가

린명힌 流一政策의 開明이 나오길 바라는 것이 당연히 요청되었으며 이러한

국민적 與望에 副應.하여 應대통령의 7.7 特別宣言이 나오게 된 것이다 .

이 宣言의 근본사상을 이루고 있는 民族共同體論도 기본적으로 國際 政淸

狀況의 변화에 따른 대응에서 출받하여 民族主義的 歷史認識을 바탕으로 남

북한당국이 對話와 交流를 통하여 民漆.再結合을 다짐하고 띤족성원 전체의

官努와 勇氣로 統.에의 과정을 합리적으로 많아가자는 것이다.

새로운 統.政策으로서의 띤족긍동체형성은 民族自決에 의한 民族統.의

추진만이 國際秩序上의 역학관계와 不確素性에 대한 가찰 효을적인 對處方

案이라는 인식의 측면외에도 현실적으로 첨예한 準事的 對立을 보이고 있는

南北鱗間에 정화적 共存共榮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民諒.狀元

의 共同漆榮을 추구찰과 동시에 相對方에 대한 敵對關係를 포기토록할으로

써 민족전체의 生存撚을 보장힌다는 統.安保的인 의의도 있다.

統合理論의 한 변형인 民族共同體詰을7o) 바탕으로 한 새로운 流.政流이

전개되는 배경에는 기존 統一政策(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의 詰理的 구성이

統一의 濕程보다는 統一의 完了段階에 중점을 두있기 때문에 중간과정의 결

7o) 梁性喆. r 南北特 關係를 보는 새로운 視角J. 大防.硏究祈 政業討淸출 主題發表

s淸및:, 198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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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로인한비헌실적인 限界性에 대한반성의 측면과 함께우리의 國力伸張에

서오는자신감의 發露라는 國內料.ia의 변화요인도 무시할 수가 없다雌

民族統.을 향한 중간과정의 論理的 構成補完策으로서의 民族共同體論의
構想은 일씩이 事 洪九 교수에 의해제시7'7된 바있다. 그는r한民族 共榮體J

(The Korean commonwealth)의 樹立을 제창하면서 이r한民族共同繁榮濃J의
理想을 平和와 福祉로 설정하였다. 韓民族이 서로간의 증오심과 적대감을 버
리고 r칼을 녹여호미를 만들어J 平和속에서 繁榮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

r한民族福祉共同禮J라고도 일컬을 수있는이구상은 統.의 주체를 정부

나權力禮制에 두지말고民諒. 撚成員에 두자는, 그리고 民族和合의 l차적 목

적을 모든 한국인의 函由와 福祉向上에 두고있는것으로 이해된다출

그동안 統.政策 차원에서도 民族共同體 형성의 시도는 여러번 있었다고

찰 것이다燎말하자면 기존의 거의모든政兼은 民族共同濫의 형성을 통한民

族統一에의 指向이있다고 해도과언이 아니다
.

그것은 우리의 統一問題가 민족의 再鱗.問題이고 이는우리민족의 共同

濫的 @ 我를 團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글임없이 추구해야 할統.問

題의 基本命題라는데 있다
.

이러한 民族共同濃의 회복을 위한노력은 r7.7 宣言J에 의해서 보다 를體

化된 형태로 표츨되 있다
.

%.7 호言J은 民族共同漂의 형성을위한可撚的 정근방안의 振.素 이며 이는

民族共榮의 차원에서 前接熊件 없는전향적인 政策의 전개로 북한측의 相應
하는 對應. 有無에 관계없이 그成果가 나타날 수있도록 하는방안으로서 開
明된 것이다

.

이 童言의 근본정신은 한마디로 r韓半島에서 칼을녹여쟁기를 만들자74

7l) 할學價, [淸國民族主義의 統..論理], 集文當, 1983, p58U60, 字洪九.r民漆和출民
主流.方案의 經史的 .理念的 熙.明J. [統.撚國의 漆索].(辛相禹 편). 努英社,
1988, P.173 參.H.

7 a'iS-'psx?,, [m-itsi'as], UleU', 1988.12, p.ss. 을여는 길J, 國土統.院 淸北



는 것이다. 즉 南北이 하나의 民族이라는 民族共同體意識에서 출발, 南北韓이

동반자관계를 형싱하여 民族繁榮과 共榮의 길을 모색하며, 이로써 한반도의

平和定着과 民熊自尊 .流族統合을 이루는 획기적 계기를 마련하고자 찰 것

이다.

이는 統.問誕에 대한 기본적 시각이 民族共同漂의 형성이 流.의 지름길

이라는 것이며 당장에 政 상 g 統一의 達成이 어럽다는 릴실적 판단에서 단계

적인 統.接近論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서의 民族共同

濃란 기본적으로 統一祖國에 이르는 선행단계로서 q民族 2W f i라는 기본

적 를을 상호 인정하고 民族繁榮과 정화적 共출을 함께 추구해가는 찰정적

特殊體制라 할 수 있다
.

나.北韓의 認識

民族解放의 논리에 의해 北韓이 내세우는 統一政策의 기본원칙은 이른바

r先統., 後平料 J로써. 통일을 내세워 驗韓美準을 철수시키는데 統一戰略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統一은 복잡한 政治 .社會的인 問題이

기 때문에 한국이 主請하는 단계적인 접근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정치와

章事問題의 우선 解決이 없는 남북한간의 交流와 指觸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다.

따라서 북한의 統一接近에 대한 基本立場은 애우 저돌적 (more aggresive)이

며 .括妥結方式(once and for all) 또는 包括U(synoptic) 접근에 의한 統一成

就7')로 된다
.

이러한 戰B&에 따라 北韓은 驗韓美軍이 즉각 流叫A하고 南北韓間에 통일을

위한 政治協商會議를 개최하여 지체없이 政淸 .漆를的인 合作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같은 북한의 統. s理에서 볼때 民族共同體論은 北韓이 당장 수응하

73) Suk -Ryul Yu,UThcorctica1 Approach to South Korca's Unification policyJ, [Korca a . d

W o r l d Affairs], Vol.lZ., No.4,winter 1988, P.809-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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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려운 내응임을 알 수 있다
.

民族共同流는 7 자체가 過程이며 目誇.인 동시에 여기에서의 共同議는 두
개의 禮$]를 전제한 槪念이고 기본적으로 단계적인 新機能主義 접근논리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때,이러한 점은北指이 일관되게 내길고 있는슬로건인
r朝鮮은 하나다J라는 s理에서는 分斷圖定化 또는分裂主義 정책으로 인식
된다.7")

또한 북한이 統.對話戰略에서 추구하는 包括主義 또는.括要結詰理의

견지에서 볼때도 일정한 段階와 過程을 거쳐結成될 수밖에없는 政淸共同

禮로서의 民族統一은 分斷圖着化 정책으로 인식될 것이다
.

한편, 북한이 인식하고 있는民族에 대한槪念과 한국의 民族.共同認論에서
인식하고 있는民族에 대한槪念의 州異.點에서 오는문제가 있다. 불행히도

남북한 상호간에는 民族의 槪念問題에서부터 그시카이 근본적으로 다르며

對立되 어 있다
.

북한에서 간행되는 辨典에는 民族共同濃에 대한流念規定이 수록되 어 있

지많고다만民族과 共同議에 대한개념을 다음과 같이설명하고 있다.

즉,民族을 r오랜 역사적 기간동안 自主性을 위한H爭을 해오는 과정에 言
rgs) 천줄. 領土와 文化의 공통성 그리고 經濟生活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oj

루어진 사람들의 확고한 業團'D으로, 共同議를 r國家가 발생하기 이전시기

에發生하여 그뒤에도 남아있있던, 血綠的으로 또는地域的으로 결합된 사

람들의 집단이며 生産手段에 대한共同所有에 기초한다.「L고 하는것이그것
이다.

한편, 北韓의 勞動新開 論評(88.11. 8)에서는 民族問題에 대해 를族은 사

74) 한국은 現索的 .출理的 접근에 의해民族共商濃의 발전과 政淸共同體 構築을
통한民旋流.을 주장하고 있는반면. 北韓은 政淸共同體를 먼저影成하면 다른

共獨體 形漆閉理는 자연히 해결되고 民族統.도 이룩친다는 논리이다
.

75) -W 社兪ffts 言語찰硏究所 編辨. [현대 조선말사전], 1981, P.1047, [정치사
전],사회과학출관사, 1973, P.423U424.

76) 北韓社會科學院, 위의 책,P.206



람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사회적 集團의 하나로서 친줄과 言語, 支化와 領 土

의공통성에 기초하여 歷史的으로 형성된 共同認이다. 민족을 共同濃라고 하

는것은民族이 동일찬 요구와 자체의 生活力을 가지고 운명을 같이해나가

는 하나의 社會的 生冷體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의 社會的 集團인 民族은

자기運命의 주인으로서 자기間逃를 자신이 결정하고 자체의 힘으로 를어나

가려는屬性, 즉 幽主流을 생명으로하고 있다.J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같이 北韓은 민족과 共同體에 대한개념을 社會經濟史的 관점에서 p皆

維과鬪爭의 를제로 인식하고 특히 自主性의 問題를 부각시키고 있으나 民族

共同體에 대한 인식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념을 알수 있다.

民族共同禮論에 대한北韓의 인식은 대체적으로 7.7 宣言이후 北韓의 매체

에서 나타나고 있는 反應''6서 볼 수 있다. 北韓은 韓國의 民族共同體論에

데해일면肯定的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다음과 같이크게세가지의 論理(段階

詰,驗?:i美燕撒收, 國家保安法 廢止)를 가지고非難하고 있다.

첫째, 民族共同體論의 段情性에 대해서는 r물른 우리나라에서 북과 남이

서로다른思想과 制産를 인정하고 容納하는 기초위에서 聯邦制에 의한통일

국가를 창설한 다음에는 共存의 원칙에서 살아나가야 한다.J고 北側의 高認

料邦制請을 流誰하고 r民族共同認論은 본질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분열小태

를旣定事崙化하고 同着시킬 짓을노린사실상의 永久分裂論이며, 무엇보다

도民族統一을 외면하고 북과남이往來와 交流나 하며共存, 共榮힐 것을제

칭한데서 뚜렷이 라타나고 있다.J고 主淸하고 있다.

둘째, 北韓은 自츠保의 문제와 관련民族共同體a의 내응에서 그들이 일관

되게주장하고 있는監韓美천撚收 를제를 제기하피 않고있다고 비난하고 있

다.즉北韓은 r南北을 하나의 民掠.共同請.로 본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眞淸이

라면 民族共同流안에 침입한 外來便B&勢力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할히고 美

準撤去案부터 내놓아야 한다.J고 하면서 民族共同體詰에서는 r우리 民漆의

77) 9"統
논청, 1988.7.8. 느동신문 논평,1988. 7.13. 노동신블 논평,1988.11.8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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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主性 을 유린하는 美情侵B&奪을 철거시길데 대해말하지 않고있는것은진
정으로 民族共同體를 형성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말해준다.J고 非難하고 있
는 것이다

.

세째는 우리의 國家保安法 撤廢주장과 관련시킨 것이다. 북한은 民族共同
體論에서 그들을 同伴者 關係로 규정했다면 辰國家團體로 규정하고 있는모

든 법을廢止해 야한다는 것이다
.

위와같은 北諒의 주장은 우리의 民族共同體論의 주장과 內容을 이응하여
그들이 끊임없이 主張하고 있는非現策的인 여러가지 問題와 連繫시켜 우리

측의立場變fb를 요구하는 論據로 삼고있음을 보여준다
.

-\ M" ] 이와같이 民族共同濃論을 비난하고 있는것은統.政策의 경직성

에서나온것이라 볼수있으나 民維.共同漂 그자체는 肯定的으로 받아들이

고 있는 듯하고 앞으로의 주변여건이 北韓으로 하여금 보다현실적인 政策變
化를 가져오게 할요인이 존재하는 狀況씨서 우리는 조그만한 꼭이라도 키워

나가는 紅耐와 勞力이 民族共同體를 실현시키는 길일것이다
.

린.現象學的 認識의 틀

l.現象學의 槪念과 基本 命題

가.胎動背景과 發展

自熊 的 現象이건 社會的 찰件이건간에 現象에 대한인간의 認識狀求는 인

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랜傳統을 지니고 있다. 現象에 대한認識欲求는 자연

적,사회적 世界를 제어찰으로써 보다나은世界를 指向하려는 기본적 狀 求

充를을 위한 H振漆件 이기 때윤이 다
.

現象에 대한a諾方式 또한변천하는 사회상찰과 문화적 土壞의 기초위에

서대단히 다양한 襤和을 보여랐다. 歷史主義, 構造機能主義, 經驗主義, 1T 態



主義, (新)간트主義, 解釋學.... ..등과같은方法論的 接近方式은 그와같은 ts

識方式의 다잉기 을 反證해 주고 있다.

그러나 사회연구는 社찰現漆의 說明과 理解로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그것

은 모든 사람이 자유곱게 살 수 있는未來社會를 處淸하고 그實踐을 강구해

야 한다. 社會科學의 哲學이 궁극적으로 다루어야할 과제는 바로 理論과 素

踐의 통합의 間題에 관한 省奈이어야 하며 이것없이 진정한 학문은 성립될

수 없다.

l9세기 末과 2o세기 初 유럽학문의 客觀主義가 안고 있는 主觀과 客觀의

대립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를설(Edmund Husserl, 1859-1938)의 現象學이 인

간과사회를 다루는 學問硏究에 있어서 이른정립에 기여하게 된 것은 위와같

은 認識論的 反省에서 출발한 것이며 이러한 점은 오늘의 시대적 狀況에 있

어서도 같은 意義를 지닌다.

출설의 現象學과 現象學運a은 당시유램科學世界의 지배적 paradigm이었

던 論理漆證主義와 經驗主義 (LP / E :Logical positivism, Empiricalism)"가 가

져온 유린과학의 危機와 그에 따른 인간의 物象化에 대한 反省이 그 배경이

되있다.

科學과 技術의 진보로 모든 思想을 計量化하는 思惟 출성과 모든 支化現象

을 物漆化하려는 態度에 대한 反作用으로 人間主義의 재확립을 주장하는 現

黎學으로의 關心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

다시 말하자면 社會世界와 文化世界를 창조적인 人間의 主觀情으로 부터

분리해서 觀索하고 측정하는 것에대한價漆")가 社會科學者들 사이에 생기게

i) 이에 대한 內容은 Harold I. Brown, Perception theory and Committmcnt, th e n e w

Philosophy ofscience, The university ofchicago press, 1977, pp. 13-14, Peter Halfpenoy,
Pos it iv is m a n d sociology, London ;Gcorge Allcn & Unwin Ltd. 1982 參拒. .

2 ) 社會硏究에서 價沖.判斷과 實踐을 외면하는 科學的 客觀主義의 投價作.性에 대한
反省이 그것이다. 따라서 現象學은 價恒를 만들고 文化를 창조하는 人約의 주관
성에 關心을 집중한다. 葬.仁錫. [現代政治와 晳學]. 정민서당, 1981, pp. 1 2 0 - 1 2 9

찰조.

. 5 i .



되있다. 한편으로 自然科學의 經驗的 .分折的 請究諒次를 사회현실의 認識에

도 적응되어야만 科學으로서의 社會科學이 성립된다는 믿음은 價値判斷이

人間社會와 그 應史를 연구하는데 불가피할 수G에 없다는 學間觀을 내세우

는 일군의 學者들의 도전을 받음으로써 現象學은 학자들 사이에 큰관심의

對출이 되있던 것이다
.

이러한 反省과 料料의 核心a題는 社會科學에서 r무엇을 위한사회과학인

가?J라는 修疑와 哲學애서의 r哲學은 더 이상 세계를 解釋만 할것이아니라

改善하지 않으면 안된다.J r소용없는 哲學은 소응없다.J고 하는學間的 反 省

이있다.

이러한 경향은 現代社會의 인간성의 파괴와 生存危機에 대한위기의식의

반영이었으며 특히越南戰은 6o년대의 젊은知議人들로 하여금 현실의 aEia

에그치지 않고그것에 대한를고그르다는 評價를 내리며 處方도 함께하는

理詰活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학문경향의 認識論的 기반이 現

象學이 었다
.

現象學的 弄法論에 대한關心이 고조되고 그位置가 확고히 다져지면서 現

象學과 現象學運動郭은 다음에서 브는 바와 같이여러學問分野에 諒響을 .미

치게 된다
.

l9681d D .Waldo를 중심으로 Minnowbrook에서 會同한 少壯行政學徒들은

종래의 行政學이 行態主義의 影響을 받아 價値中立的(Value-free)이거나 非

索踐的인 성격을 갖는데 불만을 표시하고 증래의 行政理念이었다면 能率主

義나成果主義 대신에適린除(relevance), 規乾性(prescrive), 그리고 社會的 衛

平(social equity)을 새로운 行政理念으로 내세됐다.''

政治學에서도 D.Easton은 정치학연구의 새로운 葬.命으로 r適賓性Jl(re1evan-

3) 우리나라에서의 現象學 實踐濯動으로는 김응옥의 r氣철학J이나 홍돼수의 rs

學思恕J을 들수있는데 이는存撚플 現象請的 시각으로 투영하여 자신의 氣的

신체인 단자를 字宙와 生命的으로 글임없이 氣를 주고받는 動린的 存在請의

立精 이다
.

4 ) 이것을新行政學(NPA :Ncw Public Administration) 이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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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과r行動Jj(action)을 들고나왔는데, 이러한 경향은 學者들이 현실참여를

통해社會改善에 이바지해야한다는 것이었으머 撚行態主義(post -bahaviorahs -

m ) 가그 目的이었다. 行態主義 方法으로는 當代의 社會間題를 해결할 수없

다는結論에서 종래의 記進的 學間에서 處方w 學問을 지향한 것이다.')

이러한경향은政策料學(policy science)의 發展은 가져오는 계기가되었다.

政策料學은 사회문제의 發生要團을 찰구하며 그 改善方案을 강구, 政漆勸告

를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提高시키자는 것이다.6)

요컨데 E.Husserl이 창시한 現象學은 하문언구에서 審觀主義를 극복하고

인간의 主觀性을 높여생명있는 인간의 生活世界의 의미를 이해시키려는 것

2 . & , 이는哲學만이 아니라 모든學問과 思努의 基礎問題로 제기되면서 2o

세기 r知性의 籠兒J로 등장하였다 .

나.現象學의 두가지 槪念

現象學(Phenomenology) 이란말의뜻은現象(The phenomenal)에 관한學 間

(logos)이란 뜻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이말을사응하는 學者의 입장에 따라서

반드시 一致하지 않는다 .

그러나 현대에 가장많이問題가 되고또哲學的 立場으로서 誰部力이 큰

것은출설이 창시한 그것이다. 그의現象學에 대한생각에는 및개의 發展殺

階 가 있는데, 根거動機는 다음과 같은점n에서 찰을구있을것이다. 즉@

哲學을 세계관적 前提나 개인적 情向이 같은데서 해방하여 綠密性과 普遍流

을가진純粹學으로서 건설하려고 한것,@ 모든晳學的 諸學科의 基礎學으

로서 先天的(제i차적)인 學問을 건설하려고 한것,@ 이先天的인 것을칸트

와같이認識의 형식속에서 찰는것이아니라 직결直觀에 주어지는 本龍에

5) Divid Easton, The New Revolution in political science, A.S.P.R, VoL.LYIII, N . . 4 .

Dcc. 1969. pp. 1051-1061, 출光雄. r後期行熊 主義證i. 行政證叢, N1 l3권. 2호,

서울大學拉 行政大弊院, 1975. pp.HO -119.

6)원형갑,[理象學과 뉴마르크시 즘], 정범서당,1985. PP.217-237

7 ) 임병수. 강영계, [哲學의 흐름,.現代哲學의 傾向.], 제일출관사, 1982. p.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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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찾으려 한 것,@ 따라서 당시에 세력에 있었던 新간트學派의 學者들에게

서볼 수 있는哲學과 실질적 인文化 內容과의 遊離에서, 哲學에 다시 실질적 .

적극적인 것과의 결할을 團復하려고 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動機가 r事象 그 自禮J라는 現象學을 대표하는 集約的 표어로 나타났다
.

위와 같은 것으로하여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다잉하게, 때로는 너무나

도 막연히 쓰이고 있는 r現象學J이란 개념은 서로 同.하지 않은 대충 두가

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때로는 하나의 哲學的 認識論을 가리키는가

하면 때로는 없은 뜻에서 의 科 學 K 方法論을 의미하기도 한다.B.
/

또한 現象學은 찰의 定義와 그 容觀性의 성질에 대한 理論일뿐만 아니라

그러한 많에 도달하는 晳學的 方法詰이기도 하다. 이른나 現象學的 議元이

그것이다. 그것은 인식대상의 內害에 대한 일체의 믿음을 일단 괄호속에 保

留하여 tJ斷中린.를 찰 다음 한편으로는 認識主膽者의 순수성을 誇保하는 초

험적 還元을 수행하는 데 있다.

이 兩面의 작업을 통해서 本質直觀에 의해 대상의 本質이 의식속에 자명한

형태로 스스로 주어지는 길,즉 絶對的 客觀性을 보장하는 찰에의 길이 마련

친다.

科學的 많은 어떤 개별적 現象을 浦譯的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因果的 法

則으로서의 어떤 假說을 檢證함으로써 얻어진다. 이와는 달리 現象學的 많은

어떠한 前提도 응납하지 않고 의식에 주어진 對료을 있는 그대로 敍述해 내

는데 있다
.

과연 출설이 流信하고 있었인 것과 같이 自明한 절대적 찰이 가능한지, 과

연 現a學이 爐然科學을 포함한 모든 많에 대한 哲學的 解明이 될 수 있는지

는 극히 의심스럽다. 그러나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출설의 現象學은 역시 ;2 .

의 追從者들에게는 크나큰 啓示로 남아 있다
.

첫째, 現象學은 절대적 많을 추구하는 점에서 모든 많의 가장 근원적 料린

8)朴異.泣.r現率찰과 支인J!, M國現K인찰 流.[現&린이 린무엇인가]. 린실딩.1987,

p.242U2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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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찾아내려는 노력, 즉모든偏見에서 벗어나서 의식에 비친語部對泰에 충

실하려는 試圖라는 점이다. 우리들은 촌히사를 自濃를 있는 그대로 보 고 그

것을할찰다고 하기보다는 이미우리들이 傳流的으로 물려받은 여러가지 偏

見에의해서 죠曲되고 있거나 그릴지 많으민 그러한 색안정을 통해서 보 고

있다는 점을意誰할 때그런안이한 偏見을 경고하는 現象學은 크나큰 哲學

的 빛이 아널 수 없다.

들째, 現撚學은 認識主禮者로서의 의식의 先驗漆과 역동적 指向漆을 발견

함으로써 認識에 있어서의 主濃의 역할이 다시강조되었으며 認流의 내응은

緯空속에 위치하는 사물이 아니라 그것의 찰에 있는의미로 봄으로써를 A * .

社會料찰에 있어서의 새로운 方法論을 示要해 주없다 .

現象學의 哲學理念은 인식의 嗚證的인 地盤을 찻고한편으로는 이地盤이

모 든 語識의 최종적인 源泉임을 철저히 糾明하려는 출설자신의 두가지哲

學的인 근본動機에서 유래한다."' 이러한動機에는 어떤方法的 價綠 도 그 嗚

證性을 터이상否定할 수없는확실한 토대위에 定礎하려는 것이그讀的이

었으며 이러한 까밝으로 現象學은 모든學問중가장기초적인 學間의 성격

을 지널뿐만아니라 學間一般의 理論的인 근거를 說明하려는데 중요한 ft

務와役割을 담당하게 된다. 그래서 출설은 이미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

而上學을 모든 학문의 慕礎가 친다는 의미에서 第l哲學이라 지칭한 사실에

따라現象學을 r第i哲學J으로 確立하려 하였다 .

다.現象學의 基本命題

를설은 우리의 意識이 언제나 무엇에 대한意識이며 對象을 內容으로 하기

때문에 의식찰의 世界와 관련하고 있으며, 이와등시에 이世界는 의식이 부

여하는 意味를 통해서만이 비로소 이해될 수있다고 본다. 그는意識의 이와

같은 特性을 전제로 해서 現象學이 成立된다고 했다. 또한 출설에게는 主觀

9):a鉉.r現哉찰的
還元과 그 哲차的 漆義J7 流國 現流學會 諦r앞의 책,p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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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容料이 분리해서 있을수없다는 것이며, 대상없는 意諦은 空處하고 의식

없는대상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現象學의 기본명제이기도 하다.lo)

인간의 意識活動과 그 漂驗內容 및 梅造등을 분석.해명하는 理論議系라

할수 있는現象學은 끊임없이 모든摘斷論과 싸우면서 自明性을 깨뜨리고자

시도하며, 그린 뜻에서 理性을 深化하는 보편적 理性 批判으로서 이해되어

있다."'

現象學은 여러 가지 학문들의 土臺가 되어 있는 相關關係들을 분석하고,

이 다양한 관계의 意味構造를 형성하는 선험적 主競性의 차원으로 遡及하여

설명한다. 그뿐만 아니라 現象學은 形相的이며 先熊的인 시각에서 學問들의

대상 영역과 意識作用 유형간의 桐關關係에 상응하는 학문들의 위치를 지시

해준다. 이로써 現象學은 先驗的이며 料相的인 이중적 취급에서 그 학문적

방법을 예시하고 있으며, 이方法으로 現象學은 철학적 學間으로서 實證科學

의 권한밖에 놓인 주제영역을 적절히 다를 수 있다
.

특히現象學의 哲學的 學問을 특정것기 위하여 출설은 엄 한 學問이라는

用語를 사응한다. 출설은 r엄 한 學으로서의 晳學J이 定礎되어야 한다는 요

구를그의硏究 전체에 있어서 根本恥인 閉題로 보았다 .

출설은 자신의 現黎學의 궁극적 目樣를 모든 다른學問들의 존럽을 定礎하

여 줄 수 있는 弟l哲學으로 碌立시키는 데에 두었으며, 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면저現象學 자체가엄 한學間性을 지닌哲學, 즉r개

념상情團하게 경계지어지고 충분히 그 意義가 밝혀진 間題들, 方法 및 a s &

lo) 導.仁錫, [社會語識論], 민을사, 1987. P.109
ll) w .마르크스, [現表學]. 이길우譯,서광사, 1987,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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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춘 嚴密學'4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現象學을 학문적 r硏究晳學/'으로

이해하였다
.

요컨데, 現象學의 목적은 우러의 意認에 나타나는 바 그대로 엄 하게 現

象을 기술하는 것이며 本館을 인식하는 것으로, 說明를 排朧하고 還元을 거

듭함으로씨 純料意認에 도달하여 自然科學M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넓은 의

미의 心的인 것과 生命的인 것의 고유한 本質을 追求하자는 것이다 .

2.現象學의 重要 構成要素

출설의 現漆學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몇개의 槪念이 있는 바, 意識의 指

向性, 生活世界, 桐互主觀性, 自然的 熊度 및 現漆學的 還元이 그것이다. 이러

한 槪念들은 상호 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現象學의 내응을 구성하고 있는데
.

本崙에서는 現象學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나아가서 現象學의 內害과 民

族共同濃와의 상관성이나 접근가능성을 探素하는 의미에서 개락적으로 소개

하고자 한다
.

가.意識의 指向性

우리는 우리를 둘러반 여러가지 對象을 보고 이것에 하나하나 이를을 붙여

認識힌다. 인식된 것들은 한편으로 우리의 評價와 行爲의 기반이 된다. 行爲

나 評價는 주어진 대상에 대한, 우리 앞에 있고 우리가 무엇 무엇이라고 하는

l2) r嚴密學으로서 哲學J이란 哲非은 그 裂.請流系內에 어면 原理와 命題라도 그것

을 自明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 自明性의 원천을 認識批判으로

料明하는 學開임을 意味한다. 申龜鉉, 앞의 글.p.6l

l3) 辨究哲만이린 말은 출설의 現黎學을 특징것는 말로 촌히 찰인다. 친통적인 哲學

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차 같이 많은 命題와 浦s를.들로 이루어진 認乘的인 晳學

과는 할리, 硏究 晳박이란 의식 현상(마음에 나타나는 것)들의 거情을 있는

대로 記逃하고자 하는 現는를의 特性을 가리키는 말이다. 또한 다른 科學과 晳

찰p 料流의 ..4법적 안내자의 役割을 하는 철학의 뜻도 포함한다., w .마르크수

앞의 책,PP.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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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象에 대한價値判斷이며 責踐的 행동이다. 대상을 두고우리는 를모있다
든가 좋다 또는 싫다는 判斷을 내린다. 우리의 知覺과 感情그리고 行動은 이

처림언제나 어면對象에 대한意識을 전제로 하는것이다
.

이와같이 精神이나 意識은 主體와 害體간의 어면詞係로 파악되며 指向性

의 개념은 연구될 의식의본질적特性, 이른바의식은항상어떤것(Something)

에대한意識이라는 것을기술하는 手料이다. 출설에 있어서 主體와 客漂의

통일의 매체는 바로指向性이란개딘l')이 며,主.客體를 同一化시 키는계기로
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요건이 반드시 存業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Q를向性J
이라는 것이다

.

출설은 意識은 언제나 고무엇에 관한意識이며 언제나 그對象과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意識이 대상에 향해져 있으며 對象을 지향함으로써

그의 對象을 언제나 이미자체내에 지닌다는 의식의 墓本構造를 출설은 指向
性이라 부른다

.

現象學的 태도에서의 r視黎學J은 의식현상의 學이며 더나아가서는 對象

意識에 대한분석이다. 이분석은 q旨向論J이라고도 부른다. 의식은 언제나

무엇에 대한意認으로서 대상에 指向하며, 指向性을 그구조로 하고 이 구조

에대한分析이 現象學의 중심이 되기도 하며의식의 지향성의 本質을 詰히

는과제를 r指向論的 分祈Jl')이 라고 한다
.

指向論的 분석은 意識對流이 대상에 언제나 指向하는 의식만에서 그對象
a 을 어떻계 갖게되는가를 G히면서 意識의 媒介作用을 드러낸다. 지각함과
지각된 것, 인식함과 인식된 것사이에는 聯關이 있으며 출설은 이것을 노에
시스(noesis)-노에마(noema)의 關係l">로 본다

.

l4) 이에대한內春은 尹明老.r촌설에 있어서의 現象學의 精恕과 淸部的 출蓄J :率
仁錫, r現象찰에 있어서의 指約惟과 構成J. 鈴國現象찰會 編.앞의책,pp. 9-58,
\v . 마르크스, 앞의책.pp. 87U104, 카울안센, [에드문트 출설9. 現象學]. 신귀
현,매의응誇.이문를관사, 1986. pp. 30-46 참조.

l5) 尹明老, 할의글.p.43
l6 ) Nochis 의 동사긴☞n은r무엇을 본다J 또는r식별하다J의 를이다. 尹明老, 위의

를,P.48, 차출 안센. 앞의 책,pp.70U80 참조
.



의식의 指向性은 이노에시스(思考作用)의 특징을 가지며 또한이것은 tB

關者로서 r무엇이라고 보아진 것J이라근 노에마(思考內害)을 갖기 때문에

認識論的 主觀.容觀鬪係는 노에시스.노에마의 構造로 차악된다. 그러z5.

現象學이 추구하는 @리L 自體J는 우리의 의식의 彼岸에 있는超越的 存在가

아니라 意認의 對黎이나 誇.識된 것으로서의 존재자이다. 事象은 그것이 現 出

하는 주관으로서의 의식과의 關係에서 事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指向

性은 의식을 구성하여 그內容에 의미를 부여하며 自我는 의식의 指向性을

통해 세계로 향하게 된다.

나.生活世界

앞에서 말한指向的 意識이 향하는 세계가 바로출설이 生活世界라고 부르

는t÷다..1生活世界는 우리모두가 科學이전의 自然的 態度를 지닌채 자

신이속해있는세계로써 모든科學및現象學에 있어서 의미의 기만이 된다.

출설의 生活世界ln는 무엇보다도 먼저客觀主義的 自然主義에 대한 비관과

의關係에서 이해될 수있다. 를설이 내세우는 生活世界는 物理學的 客觀主

義 가 참세계로내세우는 觀念化된 세계와 대조되는세계로그是正이며그것

의실천적인 기반이고 또한抽象化過程이 일어나기 전의일상적이요 구체적

인란의세계이다. 즉科學的 反省에 의하여 비로소 나타나는 세계이전의 前

科學的, 前述語的, 前論理的인 主觀的 世界를 말한다 .

事物世界는 人間이라는 主觀에 대한意味禮系이며, 이의미는 사물세계만

에서인간이 취하는 努産와 觀點에 따라다르다. 社會世界만 하더라도 個 人

과個人과의 相互作用 없이그세계형성될 수없다. 이세계가 출설이 말하

는生活世界이다. 우리의 意圖.計劃.活動은 상호依存과 料互作用을 통하

여 서로 및혀 있는 것이다 .

示lirS't&M W W U - ax鎬,r生活世界J. 韓國現象學會 編,할의 책.pp. 린l.

[isiUsZ.SS.sSi], "l-S-Ul., 1987. P.36. PP.119-124, 3?(=S, [atta-tUUU ?,a;U],
현암사, 1977.PP.187-189 참조.



生活世界 안에서 우리는 對象이지마는 이와同時에 生活世界의 의미와 存
在를..義가 우리의 공동意識生活과 우리의 知理.經驗.推理의 作用에서 7
存在意義가 유래하는 한,生活世昇에 대하여 우리는 主料의 位置를 점유한다출
共 同 成就는 생활세계의 일부이다. 共同社會性안에서 그리고 그成與들은 淸

動의桐互作用을 통하여 生淸世料는 變遷카 改奪.을 겪는다
.

쉬츠(Alfred schutz)의 現漆學의 目的은 이生活世界를 구성하고 있는의미

의解釋이자 本質的으로 인간적인 우리의 生活世界를 再構成하는 것이다. 개

개인의 表禮的 經驗의 작응으로 나타나는 이私的인 世界는 나만의 것이 아

니라 他人의 世界이기도 하다. 쉬츠도 Q確히 논술하고 있는바와같이우리

들의生活世界는 栢互主觀的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他人들간의 人間으로서

그 안에서 生活하고, 共同의 힘과일에의하여 結合되고, 타자를 이해하고, 7

리고타자에 있어서는 理解의 對象인 것이다
.

우리의 生活관昇는 文化의 세계이다. 왜냐하면 이生活世弄는 우리들에 의

하여 意味의 세계즉,우리들이 解釋하지 않으면 아니될 意味漂系이며, 그리
고 우리가 이生活世界에 있어서의 우리의 行爲에 의하여 設定되는 의미의

相關關係의 體制이기 때문이다
.

우리들의 타인과의 共同生活은 生活世界란에서 단순히 진행되는 것이아

니라이生活世界의 본질적인 構成要素이다. 그러므로 社會的 世界의 모든

淸態와 모든生活의 評A漆가 生活世界의 濃系안에서 다주어져야 한다.

쉬츠는 사희적 行爲출가 그의行爲에 結付시키는 主觀的 의미를 現象學的

方法으로 把握하려고 시도한다. 이主觀的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社會的 t

界의주요문제인 他我를 이해하는 것이다. 타아의 濃驗을 우리자신의 體 驗

과同.化시킴으로써 타인의 行爲動機를 해석할 수있게된다. 이社會的 世

界의 槪 念 은 주체적 器驗을 통하여 解釋된 여러가지 人間的인 행위에 의하여

社會科學 方法論의 基礎 諒立에 기여한다
.

또한 구츠는 社會科學의 인식'.;식은 生活世界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s

든 차問의 憲味基藍은 이生活世界이고, 이세계는 나와너,그리고 우리f



두의 社會世界이다. 따라서 社會科學은 이 사회세계 딴에서 살고 있는 우리

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분명하게 解明하는 것을 目樣로

한다.

위와같은 哲學的 課璉로서의 생활세계는 료體的으로 다음과 같은 같은 내

용을 지니고 있다.l"7

출설은 生活世界를 츠觀的이고 料對的인 세계라고 定義하고 容觀的이 J7.

絶對的임을 주장하는 漆觀主義 세계와 대조시릿다. 생찰세계는 단순히 主觀

的이고 상대적인 세계, 측은 先熊的 邏元으로 유도하기 위한 예비단계로서의

性措 意味가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은 또한 支化世界이 기도 하다.

文化란 무엇보다도 a然과 대조되는 것으로 意識的 人間 活動의 결과 전부

를 일킬으며 반드시 社會的인 의의가 있다. 共同體로서의 인간이 자연을 意

識的으로 加工, 變彩시킨 모든 것을 뜻한다. 文化는 인간의 産物인 동시에 人

間 活動의 기반이요 背.를이며 또한 그것을 위한 漆料의 供給撚이다 .

그래서 한 사람이나 共同禮가 어면 人間이나 社會가 되는가는 그 사회가

이어받은 文化에 의하여 決定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계속되는 入制과 支化의

相互作用에 의하여 人問과 文化는 발전하고 後退하며 변하는 것이다. 그리z .

支化에 대한 올바른 理鮮는 동시에 人間에 대한 올마른 理辨와 직결된다. 文

化世界로서의 생활세계는 단지 어떤 特定된 개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물른

아니다. 그것은 어빈 文化共同體안에서 共同濃로 활동하는 정신적 人格體들

의 종합적 인 産物이 다
.

개념의 理解를 위해 긴 설명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이말할수 있다. 즉,生活世界는 모든科學活動의 가장근원적인

根據領域이고 그 前提이며 背景인 동시에 相互主觀的 支化世界라는 것이다 .

따라서 社會現責은 생활세계이켜 相互초綠的 文化世界이다. 그것은 의미의

세계, 즉우리가 解釋하지 않으면 안되는 의미의 複合體이자 의미의 相조鬪係

의世界라는 것이다.

i8) 孫撚鎬. 할의 글.PP. 14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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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相互主觀性

現象學 은 觀漆할 수었는인간행위의 外面에만 局限시키는 行濯.主義의 pB

界를념어서 意識의 內面으로의 접근이 可能하다는 것을相互主觀性의 綠 念

으로 실명l"7한다
.

料트主觀性(Intersubject)이라는 用語는 생찰세계내의 存本인 우리들 서로

간의相互關係性의 측면을 기술하기 위해使用되는 것으로 相互主觀이란 意

議에내재하고 있는社會性을 가리키며 常識的 世界(A world m common)인

자기와 타자들에 대한經驗을 가리킨다. 우리가 B常生活에서 他我과 社會

K 關係를 및으며 상대와 意思疏通을 할수있는것은이柏互主觀性 때문이

다.

나의意識作料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같이相互主觀性을 지니기때문에 인

간적認識行爲는 他主觀과의 共同存在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출설의 주요

발견이다. 즉 自識는 다'.:한 表象을 통해서 客漂를 意誰指向의 목표로 4 L 2

며,또한 r너와 나』의 종합, 혹은 r우리J의 綜各으로써의 制互主觀性으로 自

我는他我와 연결된다는 것이다.여기에서 客觀世界는 相互主觀的으로 同一

한세계로서 인지되고 r自我J들꼭 共同禮가 存流하게 된다. 자아의 相互主觀

的 共同漂만에서 諸我는 情/自我J들을 構成하며, 이共同漂는 容觀世界의 基

態을이룬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料互主觀流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主觀의 共

同s. 흑은r우리J意a을 가리킨다. 이撚念에서 他我經熊, 즉他主觀性의 의

미로서의 他人 a念을 흣설은 料互主觀情의 構成으로서의 燕惰移入法을 적

응料하고 있다
.

l9) 桐互主觀性에 대힌內料은 출.仁錫 [現代政E와 哲學], 릴민서당.1981. PP.123-129
주奎淸 流를醴 [社會친@의淸漆請]. 현'M. 1981,PP. 203U209. 導.仁錫, [現代社

를5\U_, "tS!\ aj, PP.1Q0-120 Ua
2o) 이와같이.人精의 .內面의 반漆를 評價하려는 方法論으로는 惡作移入을 통한 ?

3--i'rN '!'!J,Ua:i&-.'1., (SiK"\ SirSeSfi-U- *bU '4T-U-S.-t1U ftjiAU 'atSU itfa

pp. 196U199, ,1,tt6, [,T,IUS;,,1tU]. -|A4. 1987. pp. 115-116 U2.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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他者의 意識生活은 그 본래대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間指

的 료示로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r내가 거기 및.으며, 또 그곳에서 나를 보게

된다면. 나와 유사한 他自我를 定立한다. 他我는 곧 나의 =重化이다. 他者의

表象은 他者의 身體와 그의 狀況만에서 나를 表象하는데서 이주어진다. 내가

想像으로 그려내는 타자의 精神的 詰안에 들어가는 것J이 感情移入이다. 타

자도 同 . 한 想像作用으로 나에 대한 感情移入을 한다. 이렇게 해서 他者아

나는 r우리j가 되며,相互主觀的 世界를 헝성한다. 이것은 쥬츠가 說明한 r觀

點의 相互交換性J의 原理가 되는 것으로 自我의 r여기i와 他我의 r거기J가

서로 交換침으로써 동일한 對黎에 대한 동일한 認認이 g能하다는 것이다 .

인간은 痛流을 통해서 한 人間과 他人間의 硝互 關係와 交適이 가능하며 .

單純하고 裡合a인 社會的 關聯性, 友情, 結婚, 集團 등이 주어진다. 이들은

모두 인간들 사이에서 形成된 結合體이다. 相互主觀性은 廳我의 共同濃化를

통해서 客料 世界를 구성하는 고유의 領域을 가지며, r우리 J로서 春觀世界를

위한 주관성 이 된다
.

나와 타인과의 社會的 關係는 펀적 정형(Urtypus)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

의 社會的 行爲는 타인의 육체적 존재만이 아니라 나의 行爲에 의해서 야기

된 그의 행위에도 指向한다. 그의 反應은 나의 行爲의 r하기 위하여J 動機가

피는 동시에 그의 行爲의 r때문에J 動機가 된다. 이처럼 모든 社會的 關係의

原形은 동기의 상호주관적 聯關에 의한 많은 인간들과의 상호적 共同性을 桐

互主觀惟z'7이 라고 부른다
.

桐互主觀性은 나의 自我만에 存在하고 다른 모든 人間에게도 있다. 이 相

互主觀性으로 同一한 客觀世界가 구성된다. 그리고 다른 文化的 思想, 특히

社會共同濃와 같은 여러가지 형도 구성된다. 間指的 조示에 의한 他我經驗을

매개로 해서 타아만으로 들어가는 自我作用은 사회작응이며, 이것을 통해서

모든 人間的 意思疏述이 성립한다. 따라서 客觀世界안에서 共同化, 즉 社會的

共同fb에 의해 단계적 粒序를 가진 社會共同禮의 여러가지 유형이 구성된다 .

2l) 率仁綠, [現代 社會科할 方法淪], 민음사, 1982.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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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讓撚的 態度

現象學的 世界料望을 적득하는데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契機가 필

요하개 된다. 그것은 세계가 現實的인 것으로, 現存하는 것으로 발견되고, Zl.

래서 나타나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이를게 받아들이는 것을 이른

바 .1自熊的 態度의 一般定立J을 행한다고 말한다. .切의 科學들은 그들이

지닌r前提J를 되묻는 일이없이 이러한 . 般定立의 바탕위에 비로소 이룩되

는 것이다
.

이처럼 내앞에 있는 世界의 存在를 의심하지도 많고 當然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출설은 自然的 態度諦의 .殺定立이라고 한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

는 모든 것은 나의 周圍世界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妥當하다. 나는 이

사람들을 人問으로서 그리고 나와 같은 自我主認로서 경험하며 理解하고 받

아들인다. 또한 나는 그들의 周團世界와 나의 주위세계를 동일할 世界로 알

며,우리모두가 多樣한 樣式으로 意識하게 되는 동일한 세계로 把提한다. 이

세계가 흣설의 말하는 自熊的 態度의 r相互主觀的 世界J이다 .

自然的 態度에서 의심없이 받아들여진 이世昇가 現象學의 연구대상이 된

다.출설의 現漆學的 態度는 省家을 통해서 이 세계가 어떻게 形成되었는가

를 묻는다
.

社會科學者들의 일차적 目標는 社會現實에 관한 知識의 체계화이기도 하

다.社會現衰의 과학적 解明은 생찰세계안에서 일어나는 社會的 相互作用에

대한 일반적인 經驗形릴.로서의 이해에 根據한다. 理解는 일상생활에서 우리

가 자신의 行爲와 意味와 우리와 桐互關係를 및고 있는 타자들의 행위의 의

미를 把握하는 經驗過程을 가리킨다
.

구츠에 따르면 理解는 사적인 認誰淸態가 아니라 상호주관적으로 통제될

수 있는 經綠彩態라는 것이다. 이해는 諒議的인 생각이 生活世界를 인지하는

22) 이에대한內審은 카울안센, 앞의책,PP.58-62. W.마르크스, 앞의책,PP.105-118.
誤國現熟반會 編.앞의책.PP.105-108, 諒.仁錫. [現代社會科學 方法論], p.86,

車仁錫. 트淡會認識設]. pp. 36-37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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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램 같은 樣式으로 얻어진 學習過程의 결과이다. 그런데 理解라는 경험형

태가 r主觀gJ이라는 非理.은 언제나 받고 있는 것이 事責이다. 타자의 행위

의 動機理解는 觀奈者의 私的이고 統制할 수 없는 그리고 檢證 불가능한 直

觀이나 그의 사적인 價値觀에 依存하기때문에 ;L것이 主觀的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常識的 思考의 경험형태로서의 理解를 7及했는데 이해의 認諦請的 문제

는 이러한 理解가 어및게 可能한가를 묻는다. 류츠는 출설의 指向性 .生活世

界 . 自然的 態度 .料互主觀性 등의 槪念的 道料를 사응해서 일상생활에서

連.行하는 常識的 理解構造를 밝힐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現象學이 사회적

行爲에 관한 科學의 基濯를 제공해야 한다는 立場을 견지하면서 의식의 意味

賦ji作用을 분석한다. 그러나 그는 출설과는 달리 r先驗的理J 純料自我의 작

응이 아니라 世間K, 社會的 崙燎로서의 自我의 의미부여 作用을 다룬다雌 ri .

의 現象學的 還元은 先驗的 수준이 아니차 生活世界의 일상적 수준에서 그친

다. 이 일상적 水導.이 自然的 態度이며, 그것은 상식적 日常世界에서 우리가

갖는 態度이다. 現黎學的 還元은 이 自然的 態度의 記述에 그 團的이 있다
.

마.現象學的 還元

출설은 처음부터 現流學이 제시하는 r생생하게 살아 있는 生活世界J를 關

明하기 위하여 判斷中止라든가 찰호 치기, 인.誇., 또는 現流찬K 還元訓등의

딴법른적 用誇를 제시하고 있다
.

이러한 응어들은 現燕차의 不可缺한 요소일 뿐 아니라 現象學的 태도의 基

23) r先漆的J이란 출설에치는 語識을 流成하는 궁극적인 源泉. 다시 말해서 主獵으

로 되들아가려는 動綠를, 칸트는 r誇氣에 대해서가 아니라 料鈴에 대한 우리의

語議方式. 더구나 선천적으로 가능한 한에 있어서의 a識方 式 일반에 관한 모든

語.t.iU인T漆..陵挑*J)을 先理的이라고 한다. 두 定義에서 共適的인 것은 우리는

r대상을 직접 문제상지 많고 대상을 語設하는 방식을 問題삼는다J는 점을 들

수 있다. 韓姜漆, r現象學에서의 先간漆J. 諒國現象찰찰 流.앞의 책,P.87.

挑) 이에 대한 內諒은 申龜鐘, 앞의 글,PP.59-80, W.마르크스. 앞의 책,PP.46-55, 차

울 안센. 앞의 책,PP.89-93, 원형깁. 앞의 작.pp.lOl-lOZ. 참조.

25) 尹明老, 앞의 글.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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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이요 根據라고도 할수있을것같다. 判斷中止나 괄호치기를 통해서 무엇
보다도 現象學은 모든先入觀과 이데올로기를 r살아있는 生活世界J에 撚明
할 수 있기 때문이 다

.

출설이 現流學을 嚴密學으초서 確立할 것을童言한 후이嚴密學으로서의.
그리고 더구나 第l哲學으로서의 現象學의 定礎를 위하여 가장 諒實한 始原

으로서의 先驗的 主觀性, 즉料料한 에고(eeo)에다 焦點을 두고그 本質的 構

造를중심으로 探究를 하였다
.

r가장 엄한 學l으로서 走礎되기 위하여 現象學은 그始原으로서 의심할
수 없는 福賓한 것을구해야 했으며, 이것을 구할方法이 현상학적 濯元이요,
이로써 료..j達된 始原이 곧.流料縮我 내지枕料意識으로서의r先驗的 主觀性』
이었다.

헌대의 論漆.實證主義는 고전적 漆證主義의 還元을 한걸음 더發辰시 켜 우

리가考崇하고자 하는모든對漆들을 分析하여 그들을 構成하는 最終的 이며

가장 業料한 요소로 還元찬다. 이와반대로 現漆學的 避元은 일체의 經輸的
인 對策이나 漆.誰 內출을 倂除하고 그들의 의미구극 즉本質에z 그리고 사
물의 복잡한 構造에서 단순한 要素에로가 아니라 사물의 의미구조와 고들을

精成하는 意議의 指向作用과의 硝關關係로의 運元을 의미한다雌

이와같이 現象學은 料料禮驗의 본질을 기술하는 理論이기 때문에 質料的

이고기술적인 學問의 報疇에 속하며 거기에 使用되는 槪念.들은 본질적.2.&

多意的이다를따라서 送元.判斷中Jl: .찰호침 .街.除 등의用語는 현상학적 방
템을 정확히 定義힐 수없는반면그방템이 適用되는 異濃的인 상황을 기술

하는데 적합하다. 이狀況을 우리는 크게判斷中Jh와 濯元이란 두 단계로 구

분.'.할 수 있으며 괄초침, 排除등은判斷中Jh에 부수되는 사항으로 간주할
수 있다.

25)

4.Uei'4 aUaiU-U s)Ui.-g- -,"KU-ii w fU w U'e.3s.o 3-a.7t는
는 것(先料的 意元)을 가능하개 하는經伴이다

. 또는r判斷中止에 의해 가능해

진漣行로果J이다. w .마르크스, 알의책,p.46.간
.



現象學에도 分析하고 油출作用으로써 면구하는 槪念的인 절차가 있다帝 n .

러나現象學者는 결코 재념적인思惟進行으로 出發하지 는 않는다는 것이다

른 哲學的 접근 方式과 근븐적으로 다른 점이다. 그 첫걸음인 判斷 中止는 자

연적인 란의 權態에서 대상들에 붙어 있는 遮燕物로부터 對漆을 解放시친다

는 뜻이다. 이러한 料斷中Jt.는 어떤 사를에 관한 煉述이 貢이거나 僞라고 단

정적으로 主張하지 않음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어띤 사물에 핀한 우

리의 日常的인 판단을 糾除.하기나 그 要當性은 일단 괄흐 속에 류어서 無效

化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점에서 排除나 찰호침이 判斷中止의 부수적인

狀iK임이 분명히 밝혀진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事物의 우면적인 屬情.이

나 先入見을 排除하고 본질을 찾아낼 수 있다.

이와같은 還元은 料料意識 또는 先驗的 주관성을 認識의 근원으로 삼는 先

驗M 觀念論의 諦.立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 哲學的 의의를 갖는다 .

3.現象學的 方法論의 含蓄.性

統.問題 및 南北韓關係 현상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우리들의 관심대상은

어떻게하면 관련문제를 정확하게 說明.豫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적절한

處方을 내림으로써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正常化의 길로 발전시킬 수 있겠

는가라는 블제이다. 이러한 노력은 統.問題 硏究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 다

각적인 측면에서 시도되었으며 그 方法論의 보찬가능성으로서의 現象學的

關心 또한 이러한 흐름에서 파악될 수 있다
.

現象學이 方法論으로서 有意味性이 있는가 혹은 없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서는 논쟁의 여지가 많은 줄로 안다. 왜냐하면 哲學的인 관점에서 시작된 現

象찰이 그 성격상 구체적인 狀iK下에서 응응될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을 자

아내기 때문이 다.

그러나 출설의 주장처럼, 現象學이 사회과학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의 정당

한 근거를 제공하는 r現漆學으로서 哲學j이라는 독자적인 領域을 확립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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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노력에서 이미現漆學은 철작이라는 흐름속에만 속해있지많음을 알수

있다.

淸法論이린 認議詰의 관점에서 볼때.現象學은 그흐름이 認議論의 반성

에서출발되고 있으며 그방법른적 지침인 r事象 自濃로J가 본질이라는 存流

把提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존재의 새로운 파악은 바로認誰論의 재조명에서

가능하다. 즉,認認論과 商流&은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에서 認識論으로서의

現流學이 방법른에 대해서 가지는 논리적 關聯性은 무시될 수없다고 본다
.

다만. 구체적이며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및게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앞으로의

課題가 남아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우리의 關心은 序論에서는 計했듯이 試論的 立場에서 現象學에 대

한일반적인 흐름의 理解를 전제로 現象學的 方法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어

떠한諦狀를 따라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이하에서는 먼저 自然科學的 접근방법과 現象學的 접근방법의 차이점을

살치보극 現象學이 社會科學方法論에 대해서 가지는 有意味陵을 쥬츠를 중

심으로 流觀해 본다음現象學的 方法論의 諸飾次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

다.

가.行態主義的 方法과 現象學的 方法制

行努主義(Behavioralism)는 人間行熊와 社會世界의 外面的 行態.에 준거하

여 w豈과 計誇化를 통해서 試驗하는 立證過천.을 强調하여 관찰할 수있는

것에만 硏究를 根努시켜야 한다는 見解이다. 따라서 行態主義者들은 인간의

觀 念 . 4情 .動機 등이 理Q的 .經驗的 分析의 의미있는 單位로 사용되는

것을反對하고, 다만그外面的인 행태에만접근할 수 있다고 主張한다.zn

26) 自찰.料할的 방법의 代表者로서 도rnest Nagel-U- C.G. Hempel 등이있고現象學的

方法이 대표자는 AIfrecl SchLitUSb- Mauricc Natanson 둥이 있다
.

27) John Gunndl, Philosophy Scicnce and Polltical Inquiry, General Learmng press, l975.

pp. 1-33. 辛圭沿, 앞의 책,pp. 19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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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現象學的 方法은 社會世界가 인간들의 相互作用으로 구성되 s a .

찰 그들이 우여하는 의미의 總體를 보면서 이 의미가 어떻게 形成되는 가를

파헤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現象學에서의 社會科學의 대상인 社會的

세계는 인간 行爲에로 환원된다. 초한 社會的 世界는 自熊科學的 방법2 .5 .

計景化할 수 없는 人間意識의 世界이다. 즉 r나J와 r너J의 意識의 相互作用

의 體系이다. 祝會科學의 대상인 社會的 世界는 나만의 세계가 아니고 나와

너의 桐互主觀的 세계는 인간 行爲의 領域이다. 행위의 문제는 自然科學的

接近法으로 解決할 수 있기에는 너무도 流崙的이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客觀科學의 방법이 內包하고 있는 제한된 有效性을 지적함으써 행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提示한 現象學者가 알프레드 쉬츠(Alfred schutz)이 다
.

이와같이 現象學的 방법은 行態主義의 反省에서 人料과 社會世昇의 살아

있는 襤本世界를 探究하는 認識崙的 方法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行態論이 廳然科學的 方法의 사회과학에의 適用으로 人間諒質의 세계 즉,意

識이나 補互主觀D의 문제를 分析의 단위로 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現象學的

方法은 行態主義 방법과는 전혀 다른 方法論이 라 할 것이다
.

나.現象學的 方法論의 有意味性

現象學的 方法論은 근본적으로 두가지 理念을 갖고 있는데 現象學的 還元

과 構成의 理s이 그것zB)이다. 還元이란 明證性을 碌保하기 위한 의식의 조작

이요, 構成은 그 意議에 있어서의 대상의 意味形流이다. 다시말하면 前者는

일체의 偏見으로부터 解旅되기 위해 의식을 中立化(관단중지 )시키는 裝置이

고,後淸는 그렇게 해서 자유스러워진 意誰에서 對漆과 世界를 체계로서 解

釋하는 것이다. 그러나 選元을 하든 構成을 하든 그것은 의식의 進行作用이

다.이 의식작응의 수행자는 의식의 主體로서의 自我이다 .

2s) 諦光熙, r現氣學的 自我論J. 談國現象學습 摘.잎의 책,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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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現象學的 方法論의 이른은 주로令츠에 의해確立R를었으며 앞서
言及한 바와같이 류츠는 출설의 現象學의 構成要素를 통해우리경험내에서
의 行爲의 意味가 어및게 구성되고 他人의 의식과정을 어및게 파악하느냐는
方法論的 理論을 再構成찰으로써 社會的 世界의 構造的 分析을 시도하었다.

구츠는 특히社會科學의 방법른적 歸沈의 明確<h에 관한現象學의 적절성

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라. 그는社會科學의 논리적 根據幽濃에 대해서 의

문을提逃한다. 즉,社會科學的 문제란무엇이며,우리는그問題들을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는가? 우리는 社會世界를 해석하기 위한槪念들을 어떻게 形成

할수있으며, 이들撚惡들이 世界아 어떤관계가있어야하는가?라는 方法論

에 대한 現象學的 비판의 趣旨를 설명하기 위해3개의 間題領域이提示된다.

즉다음에서 논의될 槪念의 明確化, 槪念生成의 과정, 및言語와 의미를 硏究

하는 새로운 方法이 그것이다
.

l)流念의 明確化(Concept Clarification)

現象學의 첫린째 方法論的 13rU (imperative)는 의식의 現象的 對象을 기술
하는 것이다帝이1;務가 社會科學에 있어서 .개념의 明濾化에 유용하게 適用 小
될 수 있을지 모른다. 류츠자신은 現象學的 방법을 통해槪念을 명확히 할

수 있는可能性을 지적하였다
.

많은 料會科學的 개념들은 與r的으로 不正孫.하며 朧流하게 사응되는 慣

料的 流念들로써 이들개념들과 이들이 지시하는 社會現象 사이에 일정치 많

거나흑은알려져 있지많은理係가 存未할 수도있게된다구 社會科學者들은

자기들이 槪念을 生成하거나 適用힐때 따르는 규칙이나 節次들을 거의 明朧

히G히거나 명시하지 않고있다. 따라서 生活世界와 社會科學 개념간의 關

係에間題點이 생기게 된다
.

槪念의 明碌化에 대한現象學的 접근이 다른晳學의 科學的 개념의 明 朧 化

".:;..÷;÷{.?.;ili.:.::.:"÷::..;s;:?.4.'?f;.:...÷;4...;.?.



와다른점은前者가 似念과 生活世界와의 聯關을 確立하려고 시도하는데 있

다.

모 든 <.t學들은 그들의 주제인 世界를 의심할 바 없는 것으로 간주 한다는

의미에서 素朴하다. 모든科學들이 철저한 省蒙의 態度를 채택할 수도 있지

만 그들은 現象學的인 철저한 價疑的 態度를 체택하지는 않는다. 모든 糾한

들이 自熊的 태도내에서 머물러 있기때문에 그들科學의 개념과 관게되어

있는非科學的 生活世界와의 관계가 明確히 流立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씨 3 .

개념들의 意味에 대한觀奈者 및관찰자의 解釋을 읽는모든사람들사이에서

의 朧味함을 줄일 수 있다.

결국, 친번때 方法論的 임무의 궁4적인 目的은 r핀벽한 明碌化속에서 . . .

모든 可能한 流念的 本質을 把提하는 것J이 라고 하겠다 .

2)槪念生成過程 (The Process ofconcept generation)

現象學의 두번째의 방법론적 任務는 現象學的 所與(givens)가 어및게 이루

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이것은構成(Constitution)이 나再構成의 任務이

며意識의 의미부여과정을 가리킨다. 流惡生成에 대한現象學的 師究에서 문

제점으로 取扱되는 것은社會科學的 企刻(project)에 있어서의 이들 개념의

選定, 適用, 造作化 및使用에 관한過程이며 문제는 槪念및그槪念의 적용

을 出現시 킨人間活動과 의미를再構成하는 것이다.

社會科學者들은 상식적 解釋의 제l차적 구성물로부터 사희과학적 해석의

제2차적 構成物로 어떻게 移動하는가에 대해탐구한다. 이過程은 料寮者가

초점을 둬서선정하는 社會世界의 g側面의 性格과 硏究樣式에 따라다양하

게된다. 상이한 硏究樣式으로 이루어지는 撚念生成過程의 명확화는 특정한

似念의 明朧化에 대한필수적인 보충이 된다. 問題는 槪念을 規定하고 이루

는과정들이 漑念들이 @據하는 生活世界內의 人間活動과 의미에 어법게 관

계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理念을 규정하는 作業의 관심사는 世界內의 행

위와撚念이 존재할 경우세계내의 行湯와 槪念間의 鬪係를 보여주는 것이며 .

그리고 아무것도 樹立될 수없는경우는 그것들의 不流를 論證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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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社會科學的 硏究의 役割을 이루는 일상활동들은 그일상활동들에 대

한믿음을 괄호속에 집어넣음으로써 그리고 B常活動들을 이들活動들이 産

出해낸 資料와 同一한 現象學的 면구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
.

두린째 方法論的 임무즉,構成의 任務(Imperative ofconstitution)을 따름으로

써現漆學的 指向을 하는社會科學者는 실제연구활동에서 개념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줌으로써 槪念들과 社會科學의 硏究對象인 생활세계와

의 연결형태를 提示할 수 있게 된다
.

3)方法論의 새로운 方向(New direction for Methodology)

슈츠에게 있어서 社會科學方法詰의 최초의 임무는 터常生活을 하는사람

들이자기經駱을 조직하는데 따라그一綠原理를 探究하는 것이라 할수있

다.사실상 일상생활의 실제적 觀點에서 볼때,류츠의 要請은 전통적인 社會

科學硏究들이 소출히 하었던 주제였으며 이에대한 探究는 方法論의 再定立

을要求하게 된다. 이는곧社會科學者들이 일상생찰의 상식적 세계에 대한

一般原則들을 어떻게探究할 수 있는가라는 間題로 要約될 수 있겠다
.

觀索者가 자기관찰과 資料를 이해하는데 그가常識的 합의에 의존하고 있

다는것을 計혀야 할必要性에 대한끊임없는 强調는 社會科學的 해석이 W

究過程의 狀iK情存性(Contingency)을 통해어떻게 이루어지는 가를計혀주게

되며, 이러한 사회과학적 活動에 대한계속적인 解明은 전통적 방법른이 아

니라새로운 방법른적指向을 의미한다
.

다.現象學的 方法論의 諸段階

本論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現象學的 흐를에 立脚하고 있는方法論들이

따라야 할몇가지 指計(imperative)을 살피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人問料互作用의 目的, 意味, 意思疏通 등에대해서 具濃的으로 기출

할것.즉,禮驗된 세계에 있어서의 恩考, 行動과 人問의 社會性 및意圖性(in.

tentionality) 등을 자세하게 記述하며, 언어는 상황맥락적으로 理解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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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行爲者들이 그들의 世界內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理解하고 解明

(reveal)하도록 努諒할 것.즉,특정한 社會的 狀?B下에서의 행위자의 經驗과

行爲의 기본전제 및 使用하는 언어의 構成에 신경을 써야한다 .

세때, 硏究者가 사응하는 調査節狀(research-procedures)나 해석에 대해서

辰省的(reflexive)이거나 自意識的(sclf- conscious)이어야 할 것. 즉, 사응되는

기존의 漆料들이 얼마만큼이나 그것들을 나타내주는가 흑은 行爲者의 目的

이나 意圖에 의해서 무엇을 前提하고 있는가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넷째. 行爲者들이 조사된 現象(researched realities)이나 조사 결과에 대해서

재구성할 수 있도록 計訓이나 處方등을 제시하도록 努力할 것. 그런데 여기

에서 의미하는 재구성은 自由롭고 創造的인 해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現象學의 개념과 중요 구성요소가 를認的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어떠

한 滿足할 만한 유형도 없으려니와 學者들에 따라 그 의미 理解가 달라지고

있다.n) 그런데 현시점에서 대부분치 現象學者들이 現黎學의 特徵중의 하나

로서 인정하는 것은 現象學의 方法論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현상학적 方法

論이라는 側面에 초점을 두면서 現象學의 책심에 접근하고자 한다.

한편, 現象學的 방법른에 있어서도 異體的으로 그 강조점이 상이하며 應用

되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몇단계로 제시되는 것 역시 하나의 가

설일 수 있다는 점과, 여기에서 程示하는 단계들이 南北a料係와 撚.問題

硏究에 直接M으로 適用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方法論6!) 수정이 괼요

로 하는지는 더 많은 硏究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본 논의는 旣存 硏究 방법

의 보관책의 하나로서의 冷說的 試請에 불과하다는 점을 料補하고 싶다.

現漆學的 방법른의 誇段階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흐름속에서 構流되어 진

다.3')

3o)現流學의 이해에 대한 流亂은 Jamcs L.Heap and Phillip A .Roth, "'An P h c n o m c n o -

logical Sociology.]. American Socilotgical Review, vol. 38. June. 1973, pp.354 -367 참

.s .

3i) 이에 대해서는 H.Spicgclbcrg, The PhenomenoloUicat Movement ', A historical intro-

d u c t i o n (2nd), vol. II, Thc IIlguc :Martinns Nl]hoff, 1969. pp.659-6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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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特定現象에 대한探究(Investigating Particular Phenomena)

이段勝內에는 桐互聯關되어 분명하게 구벌되지 않는 세가지 下部段階로

構成되어 진다:현상의 直觀的 補探, 分析的 調査, 그리고 現象學的 記述이

그것이다
.

@ 現象學的 直觀하기 (Phenomenological Intuiting)

이른적으로는 가능하지 만實質的으로는 곤란함을 느끼게하는直觀하기 는,

더이상撚判的으로 볼수없을때가지 現象에 대한陷淸(absorbed in)이 아니

라직관된 對策에 대한註意集中(Concentration)을 要求한다. 이러한 요구는

종종현상을 開旅시 켜라(keep them open), 혹은보고들어라(looking a n d lis-

tening) 등隱綠的으로 표현되 기도한다. 特定現象의 독특성 (uniqueness)을 포

착하기 위한直觀하기를 위해서는 類似點과 差異點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

면서관련된 現象과의 비교를 통해서 어떤도움을 얻을수도 있다
.

@ 現象學的 分析(Phenomenological Analysing)

이만계는 다른단계특히現漆學的 記進과 구별하기가 어렵지만 이른적

分析이나 哲學的 分析과 현상학과의 관계를 分明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현상학적 分析은 언어적 表現에 기본적 關心을 갖지는 않는다. 물른, 現象

學者들이 현상의 特定 측면에서부터 出發하고 그것에 대한 의미의 규명을

試圖하지만 그와 같은 의미의 分諒은 어떤 표현이 意味하는 現象의 연구에

대한 하나의 린.6過程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現漆學恥 분석은 현상자체의

分析이지 현상을 의미하는 表現의 分析이 아니며, 返觀에 의해서 포착되는

現燕의 구조와 要因을 추적하는 것이다
.

출설의 現象學的 분석은 특히意圖☞ 行湯(Noesis)와 意圖된 結果(Noema)

의 兩側面에 대한 주의깊은 體系的 분석을 의미한다.3") 결국 의도적 분석을

포함하는 現象學的 분석은 그梅成要團과 구성의 측면에서 현상의 구조에 대

한 일반적 分析을 意味한다고 보겠다
.

32) 차출 안센. 앞의 책,pp.70U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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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象學的 記i4t(Phenomeno1ogica1 describing)

現象學은 沈s.속에서 시작된다. 현상을 漆切하게 기술하려고 努力할때 좌

절과 복잡함을 경험해 본사람만이 現象學的으로 본다는 것이진정으로 무엇

을 의미하는가를 알게된다. 를本的으로 敍述(Predication)을 의미하는 記述의

몇가지 特徵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記述은 現象의 分類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分類體系를 전재하고 있고, 두번째로 誇述 특히 현상학적 記述

은 린별적 (selective)일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現黎의 모든 속성들 특히 聯福

的인 속성에 대해서 細蘿的으로 기술한다는 것은不g能하다. 이러한 린별을

통하여 현상의 決定@이며 중요한 屬性에 주의를 集中시킬 수 있으며, 이러

한 정도로 記述은 이미 갸lt의 고려와 關料을 및고 있는 것이다 .

2) 一般的 屬性의 探究 ;本發直觀(Investigating General Essence ; Eidetic

Intuiting)

本質直觀이라는 語業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종종 本質의 經驗( p . .

perience of essences), 본질에의 洞索(insight into essences)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흣설에 따르면 적절한 本質直觀은 특정 측면에 대한 先行的 또는 想像

에 의해서 혹은 兩者의 조합에 의해서 행하여진다고 한다. 즉,특정 측면의

e觀은 일반적 屬性把握에의 징검다리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類似性에 基

流를 두고서 특정 現象들을 일련의 면속선상위에 位置시컴으로써 일반적 속

성으로의 轉移過程을 經驗하게 되는데 이것을 觀急化(ideation)라고 한다.

3)本情B 調聯性의 把握(Apprehending essential relationship)

本發에 관한 現象學的 본질의 構成要素의 발견뿐만아니라 그것들의 관련

성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本質的 關料性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단일現

象內의 關料性과 여러現象間의 關聯性이다 .

어떤現象內의 내적關聯性의 경우를 보면, 우리의 關t,의 그構成 요소들

이現象에 대해서 본질적인가의 여부를 糾明하는데 있다. 이를위해서 출설

은 廳撚變更 (free imaginative variation)을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는3가지 방

법이있다. 하나는 料定要素를 다른요소로 대치시키는것이다.두번째 의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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遇 를 상대적인 본질적 必要性(relative essential necessity) 이라고 하며, 세번째
의 경우를 절대적 인本質的 必要性(absolute essencial necessity) 이라한다. 바로

우리의 관심은 구성요소들 사이의 可能.漆, 必要性, 不可能性 등의관계를 現

象찰간를 自由變更刻을 통하여 찾는다는 것이다
.

다잉한 현상간의 本質的 관련성의 경우에 있어서도 어떤現象內의 內的인
本質 關係를 파악은 自由變更애 의해서 가능하며 그내응은 위의예와同一

함으로 샘략한다. 이처럼 출.질적 관련성에 대한洞素은 경험의 유형일 수도

있으며 촌설이 한대로 範淸的 麗觀(categorial intuition) 일수도있겠으나 단

순한論理的 조작이 아니며 想像力에 의존한다
.

위와함께 갸it的 관련성의 파악은 現象의 意識內 구성에 관한探究(Explo-

ring the Constitution of Phenomena in Consciousness)와 현출양식 에 대한 할구

(Watching Modes ofApearing)가 이천져야한다
.

4)存在에 대한믿음의 判斷中止(Suspending Belief Exstence)

現黎學的 還元이란 우리들의 터常生活經驗의 현상을 소박한 자연적 태도

의r絡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現象內容의 存求혹은차存在에 대한判斷

을 中止함을 말한다. 즉,現象學的 還元은 인식과정에 관한反省을 의미하며,
이것은 기존의 믿음에 대한價疑라는 부정적 기능도 하지만 判斷中Jh를 통하

여존재에 대한새로운 인식이 가능하다는 肯定的 기능도 수행한다. 흣설이

判斷中止의 방법을 의미할때 아마도 後者의 기능을 목적으로 했을것이다
.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還元을 통해서 현상에 대한진정한 直觀과 분석및

記述을 할수있다. 왜냐하면. 淺元을 통해서 우리는 實體에 관한圖定觀念을

中it시킬 수 있기때문이다. 現象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실제적이든 실제

적이지 않든, 아니면 의심스럽든지 간에모든資料를 개인적 選好(favor)나

先入觀에 좌우됨이 없이同尋하게 처리하는데 있다
.

33) 申龜鈴, r現氣간的 選元과 그哲學的 意誰J, 鱗國現象學會 編.. 앞의책,P.68 ;
自由變更이린 選元의 한方法으로 일증의 r流惟素驗J이다 .

. s .



5) 숨겨진意味의 解釋(Interpreting Concealed Meanings)

記述的 現象學은 의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사실 指向構造에 대

한 모든 연구는 대체적으로 해석적 分析과 意識行爲의 의미에 대한 기술에

熊點을 두고 있다. 그런데 해석적 現象學의 목직은 直觀, 分析 그리고 記述에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의미의 料明에 있으며, 따라서 解釋者(interpreter)

는 直接的으로 所與(givens)된 것을 넘어서야 하며, 이런 試圖를 통해서 淸與

된 것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측은 적어도 崙明하게 所與되지 않은 것에 대한

諒인g(clue)로서 사응해 야 힌극
.

그러나 閉題는 이런 작업이 記述的 現象學이 제거하려고 努力해찰던 및종

의 誇明的 假說(explanatory hypothesis)을 결과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서 現

象學的 原則들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른바 解釋恥 現

流學이 現黎學的 標利를 主請하기 위해서는 解釋이라는 것이 단순히 구성적

推論이 아니라, 어떤 現象에 대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部分에 대한 期待(antici-

pation) 의 직관적 綠證이라는 사실 흑은 숨겨진 意味의 露出이라는 사실을

內包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한다
.

지금까지 우리는 現象學的 方法論의 및가지 段階에 대해서 찰피 보았다
.

그런데 위와같은 단계들은 적어도 熊示的으로 현상r적 立및i에 있는 모든 사

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거나 部分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論流의 여

지도 있다는 점에서 現栗學的 方法만이 또 다른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따라

서 아직 學問的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統一問題와 南北韓關係 연구에의 구체

적인 應.用을 위해서는 더 많은 硏究努力이 必要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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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民族共同體의 現象學的 接進摸索

).現象學的 漆近의 可能性 檢討

가.유럽의 r危機J와 출설의 共同體論

출설의 現象學과 現象學 蓮動은 당시유럽의 科學危機와 그에따른 人問疏

外,그리고. 인간의 物象化에 대한反省이 그背景이었다. 따라서 출설의 現象

學은 그가 살고있는 生活世界로서의 유럽과 密指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r現漆
學과 유럽과학의 危熊간J라는 그의善壽에서 그는유럽을 r晴料的 崙懲4또는
rl.?神的 形린t으로서의 인격적 共同濃로 보았다

.

흣설이 말하는 유럽은 오직主觀, 즉精神의 領域속에서만 그존재와 가치
가 經驗될 수 있는정신적 屬圍世界 또는정신속에 투영된 세계이다. 유럽은

정신의 單.tS(unity)이며 정신의 構造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念慮와 努力

의그를(locus)이었다. 다시말하면, 출설이 意味하는 유럽은 일정한 暗間과

空間 에 자리잡고 있는雰觀g 世界가 아니라 그것은 끊임없는 정신생찰의 흐
름속에 자리잡고 있는精料的 를件과 精神的 모습에 대한指稱27이있다會

흣설은 r유럽이라는 타이틀이 開6!]과 關心과 念慮그리고 努力, 이와 등시

"11 B i s W 行를I .iti'II度 .ia維 등을만들어 내는精神的인 생활활동, 창조의
單 . 濃 에 대한指情긴이라고 말한다. 출설이 말하는 유럽은 純陣한 정신적 의
미의 世界를 뜻한다

.

출설에 의하면, 슨수한 料料的 .또는 人問的 說明을 하기위하여 우리는 먼

1)Edrnund llusserl, The Crisis oftiuropeiln Sciencc and Transccndcntal Phenomenology
: An introduction to Phcn"men"1"gica] Philosophy, cd. David Carr. E v a n s o n ; N " r -

thwcstcrn University Prcss, 1970.
2 ) 金弘字,r現流諒과 政淸哲學J, M國現漆學會 ai. 앞의책.PP.261-262



저 인간의 料神生活속으로 위어들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精神生活의 흐름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動

機를 붙들어야 하며, 이러한 動機에 의해 經流되는 精料的 구조의 바탕을 n -

發展과 더불어 理鱗하여 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출설에 있어서 유럽은 하나의 人料者가 精神的으로 를여진 精神生

活의 共同體었다."7 출설에 의하면 r人裕濃들은 보다 높른 等綠의 인격적 單

一禮들인 共同禮의 漆成與이다. 이 共同體는 전체로서 그 자체의 삶을 營爲

하며 개인이 시간내에서 등장하거나 퇴장함에 關係없이 계속하여 유지되고,

共同濫의 料質들인 道德 .法 .秩序, 다른 共同體 및 개별적인 人格議들과의

共同 作用에서 기능하는 方式들을 가지며, 주위 찰경에 대한 依存性, 規則的

인 변화, 그것을 規定하는 주위環境에 따라발전하는 方式 또는 한동만 변하

지 않고 유지되는 방식을 지닌다. 어면한共同濃의 구성원들은 그 자신이

構成拉임을 알며 그 共同體에 의식적으로 의존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共同體에 諒출.을 주면서 存粒한다.J는 것이다 .

출설은 우리가 하늘과 땅,들카 출만을 존.同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우리가

그가그것에 속해 있는 人梅的 聯合禮를 또한 갖는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r精

神的인 것J이라고 特徵짓는다. 공동의 議境 世界에서 다른 사람들과 지향적

連帶關係를 맺고 산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人

料體라는 것이다 .

요컨데, 후설은 다수의 人格濃(person)들로 이루어진 共同禮(Gemeinschaft)

를 하나의 거대한 人指濃로 본다. 그에게 있어서는 共同體란 다수의 인격체

들의 단순한 集合體가 아니라 共同의 意諒과 共同의 출득성을 갖는 일종의

主體(Subject)"'인 것으로 된다.

3) 출설은 유럽의 전 M神史를 哲할?.'.神의 익사적 誇成E程 또는 그리스에서 시작

된 哲學의 降琉으로 보고 이에따른 超國家的 유럽共同體의 實現過程으로 본다.

출弘宇. 앞의 책,P.279

4 ) w.마르크스. 할의 책,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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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설의 共同誇 논의에서 보는바와같이 그가추구했던 現象學의 궁극적인

목표는 危機에 처한유럽의 精神世界를 새로이 건설하려는 것이었으며 그것

은진정한 유럽共同體의 料成이없다. 그는現象學을 통하여 유럽共同濃의 生

活世界를 구성하고 있는意味의 世界를 분석하려 하였으며 本質的으로 流物

象化된 유럽의精神世界를 再構成하는 것이었다.

그 는 및및유럽국가들 相互間에 敵對感이 尙存한다 하더라도 모든유럽인

에게는 하나의 共通된 마음의 요람지 또는意識이라는 고향이 있는데 그들이

指向해야 될 目標를 부여해주고 새로운 存流樣式을 일깨워주며 보다 높은

단계로의 發展을 도모해 주는것을哲學精神이라고 하였다
.

즉,그는 유럽의 精神的 목표를 理性 또는 哲學精神이라고 보았다. 유럽은

理 性 또 는 哲學精抑에서 하나로 料合되고 이를指向하려는 의지로 통합된 정

신적 單..漂로서의 유럽共同認였다
.

출설의 이러한 精神은 Ec(유램共同濃)形成의 정신적 基盤으로서 Ec의 발

전을 가져오게 한하나의 契機가 되기도 하였다
.

나.民族共同體와 現象學의 相關性

앞에서 논의한 바와같이 現策學에서의 他我經驗은 社會的 關係의 전제조

건이며 이는他我의 意議生活만으로 들어감으로 해서나와동일한 인격(per.

son) 을他人에게서 발견하는 行爲''이다. 또한나와타인간의 交適을 통해서

얻어진 社會性은 상호간의 意識의 동일성을 의미하며, 이것은 나와 타인이

동일한 周團世界를 가지며 동일한 共同禮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한다
.

타인을 人格으로 經驗하고 그와의相互交適이 성림될 때사회적 世界가 구

성되는 것이다
.

社會世界 는 r나J와 r너J와의 料互主觀性을 그 특징으로 한다. 사회적 세계

는r나J와 r너J가 만나는 곳이며, 나의고유한 行爲가 나의이웃에 대해서 指

向하는 곳이다. 나의社會的 行爲는 이세계를 r우리의 것J이라는 것과동시

5) 辛圭沿. 랄의 책.p.2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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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r우리J關係의 本質을 를現한다7 相互主觀的 세계, 즉 사회적 세계는 行爲

의 領域이며, 이 行爲의 分析이 곧 社會科學 方法論으로서의 現象學의 主課

題가 된다
.

피어칸트(Alfred Vitkand)는 r우리J라는 個人e<) 意誰에 의해서 명확하게

特徵지워진 共同體 撚念의 근본적인 範疇에서 기인하는 여러 가지 관계의 現

象學的인 사회차의 流念을 재해석하고 있다. 共同體의 本繫은 r나J가 그의

고유한 個禮(person)를 초월해서 擴大해 나간다는 것이다. r우리J 意識에 있

어서 r나J는 집단에 대한 親密한 請騷感 이전에 退却하고 있다. 共同體의 諸

關係는 이러한 상호관계에 漆礎하고 있다. 祉會的 關係에 있어서의 r우리 1

意設안에 개게인간의 유대가 형성된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피어칸트는 r

現象學的 방법은 共同體를 구성하고 있는 內的 情向과 社會的 關係에 대찬

설명을 指.示한 뿐만 아니라 集國에 대한 이해도 가능케 힌다』고") 하였다 .

이와같은 점을 고려할때 民族共同禮와 現象차의 鬪係n는 어떤 有意味性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民族共同沿의 채념 정의에서 본 바와같이 民旅.共同濫는 어면 形態나 實襤

로서의 共同漂가 아니라 하나의 流理 또는 媒介로서의 共同設이며 따라서 U .

것은 어떤 意認이나 마음의 間題, 그리고 心流이 글임없이 만들어 내는 聯關

駱係와 相트作用關係의 문제로 된다."' 우리에게 있어서 같은 文化, 같은 歷史

와 傳統, 같은 言誇, 같은 친줄 등 民族共同濃的 요건은 다분히 心的인 公有

와 紐帶에 의한 것이다
.

그러한 精神世界로서의 한民族共同體는 남북한 구성원들간의 相트關係와

작응에 의해 淸成 . .經諦 .發展되는 것으로 파악한다면 現象學의 주요 構成

要素인 生活世界나 料互主觀性 등의 게념은 民族共同禮를 說明하고 그 의미

6) 李奎沿 앞의 책,P.209.

7) 共制襤와 現鈴차의 關保는. 차울 안센, 앞의 책,P.117. W.마르크스, 앞의 책.pl,.

2122-124. 諒國理流핀찰 流.앞의 책,PP.207-209 참조.

8 )

9;버.r共同誇.의 要素글J. 愼締廣 y , [共同禮 理論] 文할과 知性社, 1987.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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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분석하는데 유응한 道를로 될수있다
.

또한現象學이 인간의 社會世界에 있어서 相互主觀的 문화세 계로서의 生

活世界의 의미를 G히려는데 그歸的이 있기때문에 民族共同體의 의미를 현
상학적 觀點에서 記述해 본다는 것은매우意味있는 일이다雌

구체적c . . 民族共同濃는 南北韓의 r나J와 r너J라는 意識의 상호작용에
의한世界이며 이는撚互主觀的이고 상대적인 生活世界의 문제이다. 이것은
또한 南北韓의 意味共有(文化)의 世界이기도 하다출

남북한 統.問題의 의미기반은 民族의 生活世界로서의 民族共同濃이 며 民

族共同體는 과정에 있어서 다분히 主觀的이고 상대적인 共同의 세계이지 절
대적이고客觀的으로 經.出되는것른아니다

.

또한南北韓간의 統.閉題의 인식행위는 남북한이라는 .方의 他方에 대

한즉,他主觀과의 공동존재에서만 이루어질 수있고民族共同設는 남북한

의 r나J와 r너J의 綜合 또는 r우리J로서 相互連誇된다. 그러므로 民族共

同禮는 南北이 상호주관적인 共同體로서의 生活世界로 된다. 즉 民族共同體

는 상호주관성의 측면에서 초觀의 共同濃化, 즉r우리意識J이 그基盤이 되
어야이륵될 수 있다는 것이다

.

民族共同議로서 찰북한은 그안에서 생활하고 共同의 힘과일에의해서 結
合되며, 상호이해함에 있어서 相互同.化 또는共同化는 他我經驗 (를.淸移

入,觀.諒의 柏互交掠.性)을 마탕으로 雙方(他者와 나;南北韓)이 r우리J가 되
어料互主觀的인 공동의 精料( G識)世界를 형성하는 일이다.

이를게함으로써 南北漆은 동일한 現象에 데해동일한 Egasol 가능하게되

고脚滑한 料互關保와 交避을 통해하나의 民族共同濃가 이룩될 수 있다. 이

와같은 점을 고려힐때 우리가 追求하는 民族共同漂의 현상학적 認識.實踐
의閉題는 매우意義있는 일이다

.

以下에서는 앞서논의한 現象學의 哲學K .認議論的 方法論의 내옹을 바

탕으로 統.間題와 관련하여 現象學이 示發하는 몇가지 認識과 淸踐接返의
問題를 제시코자 한다

.



2.現象學的 觀點에서의 硏究와 認識 .實踐")

가.誇韓 認識

北韓을 어떻게 認識하느냐는 間題는 대단히 조심스럽고 중요한 문제이다 .

현시기 對北諒觀의 混亂이 야기되고 있는우리의 國內狀ia에서 이문제는 統

.問題 해결의 중요한 變數로 作用될 소지가 크다고 보여지며, 동시에 北韓

이라는 하나의 對象을 두고 이를 認.識하는 관점과 시각이 현실적으로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對北認識에 있어서 어린問題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

이것은 北漆의 閉鎭性으로 인한認知의 團誰이 가장큰요인이겠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국내 일각에서 야기되고 있는 北韓 素相이나 現漆에 대한 일

종의 r神話J](myth)나 北盲症이라는 r盲兒現象J은 새로운 分析 틀을 이웅한

北韓의 認認과 올바른 北韓觀 定立을 要求하고 있다.

民漆共同體의 일부로서 北韓은 否定할 수 없는 형제이며 언젠가 統一을 이

룩하여 함께 살아가야 할 存在이지만 우리의 禮制와 生存方式을 실질적 으 로

威脅하는 이중적 實體임이 분명하다 .

이러한 북한의 貢議(reality)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特定視角에서

撚皮하여 보다 審觀的이고 科學的인 分析 를을 이용한 接近方法이 漆索되어

져야 한다.

사실 人問의 *a諦이라는 것은 대부분 어떤價値에 偏向된 것이대부분이며 .

認識의 主體로서 인간은 자신의 經驗에서 나오는 多樣한 先入見을 가지고 있

c .z 5 . 어떤 現象이나 對象을 블 때 다양한 先入見間의 갈등은 불가피한 경

9) 語.設對誰이란 그자체만을 아는 것이아니라 對象과 對恭의 관계를 올바르게
害觀的으로 아는 것을의이하며, 참된認識이 참된認識으로서 妥富하게피는 것

은素踐的 立場에서의 綠證의 결과이다. 따라서 認議의 문제는 당연히 齋朧의
문제로까지 나아가지 많으면 만된다. 務臺理. [哲學槪論.世界 .主體.認.識 .實
a . ] , 출윤기 譯,도서출관 한울, 1982, P.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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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많다. 그러나 이 葛漆을 어떻게 取扱하느냐에 따라 우라는 자신의 先入

見을 넘어서 보다 深曆的인 새로운 깨달음에 到達할 수도 있고, 각자의 先入

見의 껍질속에 파묻혀 葛漆과 不和를 深化시킬 수도 있다
.

독일의 現象學的 經.料學者인 가다머 (Gadamer)가 提示하는 나.너 관계의

세 가지 類理lo)은 南北誰의 先入見간의 葛漆을 認誰 .克服하는데 중요한 시

사를 제공한다. 그가 提示한 첫째 유형은 r나.너J 關係에서 나는 자신의 先

入見을 絶對的인 것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의 先入見은 자신의 先入見에 의해

서 근거없는 하나의 偏見으로 否定된다. 이 관계에서 相對는 항상 나의 先入

見에 의해서 예측 가능한, 그리하여 統制 가능한 對象物로 간주되며, 따라서

나 자신의 先入見은 絶對的인 것으로 상대방의 先入見위에 君臨함으로써 n .

것의 克服 可能性은 소멸된다
.

r.#너J의 關係의 둘째 유형에서는, 첫째의 유형에서와 달리 나 자신의

先入見은 물른 상대방의先入見도 인정찰다. 그러나 그것은 나와는 無關하게

孤立되고 分離되어 있다. 따라서 이 關係에서의 나는 자신의 先入見을 상대

에게 强要하지는 많지만 여전히 자신의 선입견을 克服하지 못한다. 先入見의

克服이 이루어지는 세째 유형의 r. #너J 關係는 開撚性에 의해서 特徵지워

진다. 이 관계에서 나는 둘째 유형에서와 같이 自身의 先入見과 相對의 先入

見을 모두 認定한다. 그러나 이 관계에서의 나는 自身의 마음을 열어 상대의

先入見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자신의 先入見의 限界를 극복하고 두 先入見을

및어선 보다 높은 狀元의 깨달음에 到達한다
.

가다머는 이 狀態를 r地平의 鎔解J] (Honzont verschmelzung) 라고 부른다 .

가다머가 제시한 첫째와 둘째 유형의 r. #너 J 關係의 問題는 그것이 새로운

깨달음을 理害하고 旣存의 깨달음에 安住하게 함으로써 생각을 통한 自己成

長과 자기발전를 ?)限한다는데 있으며, 세째 유형의 r. #너J 關係의 價値는

葛漆간의 鎔解를 통해서 自己成長과 自己發展을 실현할 수 있다는 데 있다.

lo) 오만석, r先入見을 념어서J. 拉國精神支1郎7報, 제26-5-, 1988.10, P.5 再引用.

. 9 l .



우리의 북한에 대한 認識은 대개의 경우 위의 첫째 아니면 들째유헝이 아

닌가 생각된다. 南北韓間의 統.對話에 관한 수많은 提案에도 불구하고 進展

이 만되는 것은 위와같은 錯解될 수 없는 상대방에 대한 先入見과 이에따른

不信과 誇解 그리고 偏兒에 기인하고 있다. 感.情에 치우치고 偏向된 선입견

이나 그릇된 認識은 또다른 그릇핀 인식이나 偏見을 찰는다는 것이 지금 우

리가 經驗하고 있는 現象이 다
.

따라서 南北分斷 4o년을 지나는 동만 戰後世代가 전체국민의 7 o %를 념어

서고 있는 현시점에서, 더구나 우리 자신이 進求하고 직고 있는 對北零和政

策 역시 과거의 通念으로는 도저히 合理化될 수 없는 엄청난 質的 .構造的인

變lb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을바른 認識은 統.에의 정지작업의

측면에서 시급히 整理되어야 할 일이다
.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現黎學的 관점에서 제기되는 對北誇.識의 문제는 첫

째, 南北韓의 현 사회를 어떤 先入見 없이 政治 .社會的 側面에서 냉철하계

비판적으로 分析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일이다. 蘇聯의 r새로운 思를J에 의한

語諒과 發想이 이와 같은 現黎學的 態漆에서 비롯되었음을 볼때 冷徹한 이성

에 의한 새로운 思考와 態度는 우리 南北韓에서도 필요한 친으로 생각된다
.

둘째, 分斷意.識과 냉전적 思를의 를에서 벗어나 北韓을 한 민족으로 포응

하고 民族成異으로 바라보는 r우리J, 또는 r우리J의 觀點에서 인식하는 일이

다.즉,報.民漆이라는 前程下에서 출발하는 同誇에 同發性의 확인과 함께 濃

制差異에 존재하는 洲異點을 상호 인정하는 開放的이고 容觀的인 자세가 필

요하다는 것이다.

세째는 觀點의 柏互交換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의 對南政策이나 행동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北a의 對南赤化戰B&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국제

적으로 또는 국내적으로 놓여있는 與件들의 변화에 근본적인 繫..諒이 맞취야

한다는 a識. 즉 북한의 行爲을 國內外 狀?K의 면화에 對薦.하는 反應的 視烏

에서 살피브자는 것이다
.

네째, 可能하다면 북한이 처한 狀ia속으로 뛰어들어 하나가 침으로써 그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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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움직이는 그들의 行爲動機를 붙들어 그 動機에 의해 形成되는 정신적

構造의 바탕을 그 發展과 더불어 理解.分析하는 것이다. 現象學에서의 r感

情移入』과 r觀點의 桐互交換의 定立j, 또는r參與的 觀奈J 이그것이다
.

이제 정부에서도 北韓關係資料의 개방을 擴大하기로 결정한 차제에 보다

客觀的이고 科學恥인 태도로서 북한의 리얼리터를 규명하여 베일속에서의

北韓이 아닌客觀的 責禮로서, 그리고 우리의 일부로서의 北韓을 肯定的L로

同緖愛的인 차원에서 인식하는 등認議의 地平을 인혀나가야 할때라고 본다
.

나.北韓硏究

方法論을 r學問의 硏究技法(tecnique), 節次(procedure), 手段(instrument),

誇料(data) 등과 관련된 방법들을 다루는 기술적인 次元과 그러한 방법들을

뒷받침해주는 바팅, 특히 哲學的, 認識論的 基礎가 되는 메타理論의 차원을

包指하는 것")J으로 보았을 때, 연구자의 立場, 觀點, 그리고 主 請究分野에

따라 接近方法上의 차이는 多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모두가 共感할

만한 공식적인 硏究方法論이란 있을 수가 없친 다만 여러가지 접근방법*

특정 硏究對象에 얼마나 r適素情 J있게 잘 適用하느냐의 문제가 있을 따름이

다.

北輸이라는 한 對象을 면구함에 있어서도 方法Q上의 문제는 항시 提起되

어 찰다. 몇명 학자들에 의해서 北韓 料究方法詰에 대한 直接的 言及이 있었

으나, 學問的 課題로 이에 대한 禮系的 a 議 는 아직 미흡한 단계라고 볼 것이

다.

方法論上의 多權陵은 인정하면서도 굳이 이를 擧論하는 것은. 북한이라는

料定社會 를 認禮的이고 容觀的으로 연구하기 위한 기본적 土출가 되기 때문

이며, 또 하나는 旣商 연구 方法論上의 未淸한 점을 發展的으로 補完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 다
.

ll) 주.溫竹,[핀誰社合 硏究.社會榮的 接近 ],서울大學校出版部, 1988,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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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만 기존 연구의 指近方法들은 대개 외국에서 共産圈 硏究에 종사하던

在外學者들, 또는 國內에서 北韓齋究를 나름대로 體系化하려 했던 여러學者

들에 의해 수입된 모델에 依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收入理論의 無用論이 아니라 수입모별이든 創造的 모델이든, 현 단계에치

는 우선 特定 方法論을 團執하기 보다는 다양한 指近方法에 의한 本格的인

면구가 活性化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指摘해야 할

점은 기존의 接近方法上에 나타나는 偏向들이다 .

漆造機能主義的 接近法은 한 사회의 圖有性과 歷史性을 간과한 채 하나의

독립된 有機體로서 分析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北韓社會와 다른 사회

와의 聯鬪情, 歷史的 發展過程 및 그 本質 등에 관한 역동적인 把握을 어렵게

할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全體主義的 淸近法은 西歐의 學者들이 스찰린體制와 파시글體

制를全體主義라고規定하는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접근

법을 취하는硏究들은 극단적 論理로의 발전 가능성을 다분히 內包하고 있다

고 볼 것이다
.

우리가 어떤 對象을 련구하는데 있어서 料粹한 관찰은 存在하지 않으며 觀

蒙者와 硏究者의 知議이나 신념 또는 理9등이 관찰과 硏究結果에 영항을 미

치게 된다. 아울러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의 選譯에 따라 연구의 內容은 큰 차

이를 나타낼 수 있다는 索實이다 .

그런데 우리가 北韓을 면구하는 데는 많은 制約이 있는 한편, 우리가 가지

고 있는 일반적 普遍妥當性을 가지고 북한을 把握할때는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北韓에 관한 자료는 무척 規範的 .劃一的이고 公式的인 것이 全部이

며 북한의 誇.識濃系는 우리의 그것과 상당히 다른 構造를 가지고 있기 때문

에 兆韓출 分析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일어나는 現象이나 事件을 액면 그대로 分析한다는 것은 거의 無

意味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內容分析(Content Analysis)에 의해 行間을 인고

裏面의 動機를 추적하여 그 意.味類型을 把握하는 해석적 설명에 의한 접근이

. s < .



필요하다. 즉淡漆對象의 입장에서 現象의 의미를 해석하려는 姿勢가 필요하

다는 것이다
.

이러한 접근에서의 硏究者 또는觀寮者는 자신의 價値(Value)또는 선입견

을排除하고(現象學的 還元또는判斷中止) 상대의 主觀的인 世界속에 자신

을위치시켜 北精.社會의 內的메카니글에 접근하여 北韓社會의 성원들이 보

고이해하는 의미의 세계를 弊據를로삼아그사회의 성격을 把握하고 해석
하는 것'"z 다.이정근방법이 現象學的 접근방법이다. 즉,現象學은 관찰할

수있는人間行爲에만 국한시키는 限界를 념어서 內面으로의 접근이 가능하

다는 것을桐互主觀除의 개념으로 를明한다
.

現黎學에서의 判斷中止 .괄호치기 .排除등의 技法은 現象의 본질을 선입

견없이색안경을벗고그대로 直觀하려는 繫的指近方法이 다.狀韓社會의 特

殊性을 연구하고 把握하는데 있어서는 判斷을 停止하고 데상을 그自體로서

理辨하려는 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이러한 硏究方法論上의 접근법은 어띤價値前保的 접근에서 보다북한의

寶濃를 있는그대로 a觀할 수있다는 점에서 對北戰略의 적절한 선택을 위

한의미있는 방법이 될것으로 보인다. 소위r知彼知己 百戰百勝J이라는 것은

正碌한 分析.客觀的 分析.科學的 分析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

다.統.問題의 認識

分斷暗代의 國家와 民族間題는 분단에 의한 형식상 두개國家의 成立과 民

族統.의 문제이다. 말하자면 民族問題가 분단에 의한두국가의 성립에 의

해增幅. 擴大되고, 그것이 하나의 民族內部에서 민족문제에 대한의식의 誇

離를 增幅.歪曲시키는데서 오는 것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民族共同認가

분열되 어分斷으로 歸結된데 기인한다.l')

l2) 주濃竹, 앞의 책,p.l3

l3) 차헌채. r分訴晴化의 國漆와 流熊.間語J[創作과 批誇], 1)16권, i호 l988. 봄흐
(복간호 ).p.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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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民族統.問經는 民族共同體的 自我를 회복하는 것이며, 그것은

분단이래 相互 不信과 심화된 葛漆, 그리고 상대방 체제로의 感淸移入의 결

절에 의해 특징지워진 複雜微妙한 熊.題를 해결해 나가는 일이다. 이렇듯 복

잡한 남북한 統一問題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現象의 올바른 認識이 필수적

이며,이는 올바른 實踐을 가능케 하는 慕本間題이 다.

現象學은 방법른의 根本化. 즉 還元을 통해 談.識過程을 반성하는 것이다 .

이것은 旣存의 믿음에 대한 綠疑를 통해 存在와 現黎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可能케 하기도 하고 진정한 直觀과 分析 및 記述을 행할 수 있는 기반을 提示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現象學에서의 相互主觀性이나 生活世界라는

개념상의 측면에서 統一間題와 관련하여 유의해야할 점은 冷戰的 思考方式

과 圖式化된 圖定料念, 그리고 統.間題를 지나치게 周造强大織의 權諒關係

속에서 인식하려는 경향이다.

冷戰的 思考方式은 자기 생각과 다른 것은 무조건 不純과 異端과 망상이차

고 疑心하면서 定罪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恩考方式은 남북분단이 冷戰漂

制의 産物이라는 점,그리고 韓半島에서 束西 冷理設制의 첨예한 대치상태가

계속되어 오는 동만 남북한 體制內에서 情戰的 인간상이 바람직한 것으로 장

려되어 圖着化되고, 아울러 南北韓이 상호 競爭的으로 9戰構造를 强化시켜

온데에 기인한다 .

이러한 恩考아 認g方法은 南北韓 關係에서 黑.白論理에 의한2분법적 思考.

예컨데 r나는 善이고, 너는 惡이다j 또는 r同志와 敵J등으로 갈라서 보려는

態度를 낳았고, 그 나름대로의 正當한 根據에도 불구하고 @일문제에 바람직

하지 않은 圖定觀念을 헝성시키면서 料互融對意천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되

었다.

그러나 w戰暗代는 인류의 理供과 良說에 의해 퇴조하고 새로운 데땅트 시

대를 할이하고 있다. 이러한 脫w點暗代에 冷撚料 B考方式은 구태의면한 것

이며, 더구나 舊時代的인 圖定觀念으로 分斷狀?a을 인식하고 통일문제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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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다면 南北關係의 진전은 물른統.接進도 무한정 뒤로미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南北韓 통일문제를 인식하고 연구하는데 있어위와같은 思考方式
이나 圖定觀念은 하루속히 지cr할 일이다. 남북한간의 先入見들이 지배에 의
한辰目과 關爭은 상호共同善을 추구하는 民族共同體 儀式으로 전찰될때만

南北關係의 진정한 發展을 기대할 수있다.lq)

한편우리는 統.間題를 남북한의 相互作用에 의한, 즉 相互主觀的인 生活

世界의 건설이라는 觀點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分斷克服을 위한 民族共同

體 經成이나 民族統.의 문제를 외부적 規定의 문제로 부터남북한 상호간의
그리고 남북한 각각의 內的力動性의 문제로 把提하는 觀點上의 變化를 摸索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사실, 그동만 우리는 韓半島 분단의 解消와 統.에는 韓半島의 內的要圖이
대단히 重要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평범한 眞理를 r誇.大國 炳症J에 사로잡혀
제대로 把握하지 못했던 것이사실이다. 따라서 우리南北韓은 r조국 분단의
解消와 統 . 은 우리손에 달려있다.J는 認識을 가져야 된다. 분단의 벽을허
물수있는힘은外勢가 아닌民族勢力일 수밖에 없고그것은 民族主義에 기

초하는l'} 것이다.여기서 南北緯 찰방에게 필요한 것은더욱깊이있고확실
한 自立意識 또는主擔意識이다. 즉外히世界와 그로부터의 부정적 影響力을

두려워하는 대신오히려 자신의 底力과 能力을 좀더확실하게 認識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남북한이 民族의 能力과 통합에 대한안정되고 確實할 意認을 공유하고 I&

평등한 조건에서 외국과 協商할 수있는자신의 能力에 대한확실한 자신감

을 공유할 수 있게되면 民諒.共同濃의 형성과 統.은 그실현가능성이 提高될
것이다.

남북한의 民族共同를 형성은 어띤料理的 現象이나 實現可能性의 차원과

7sw$. ims.WiU.fxeb gE-sg], as*e, igsa, p.ss. 1988, P.58



는 다른 問題이다. 그친은 남북한 住民의 합리7 와지나'南北韓 정치린더정

의意志, 나아가 韓民族 全成員의 意.識? ?출의 問題이 다.또한 그것은 人間

意志 와 關心을 기본領城으로 하고있는雙方의 相互主觀性의 문제이며 南北

韓의 통일에 대한意志와 그料互作用의 결과로 될일이다幣

라.統.問題 硏究

위와같은 統.問題 認識과 더불어 統一問題 硏究에 있어서도 現象學的 접

근은 새로운方法論的 方向韓換을 요구한다 .

認識의 問證는 통상社會科學的 응어로 獨立變數를 찾고, 이들 변수들이

어떻게 論理的으로 또는 團果的으로 從屬變數와 連繫되어 있는가를 규명하

는작업으로 歸結된라. 이는곧認識의 시각, 즉이론을 淺譯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南北韓 葛謠硏究에 있어認識請的 位相은 4대강국의 役割

關係를 중심으로 한제3이미지적 分析視角이 지배적이다.l") 물른분단의 歷史

的 撚源, 韓半島의 지정학적 位置, 그리고 南北韓 共同의 심도깊은강대국과

의 同盟政策 등을고려할 때이같은 認識論的 경향은 충분히 예상할 수있다帝

그러나 강대국에의 과도한 치중은 現索認識의 奇彩條을 가져올 수있는것이

다. 勢諒均衛 決定論(balance ofpower determinism)은 남북한 葛漆의 부분직

현상을 說明해주지 全體를 일시에 糾明해 주지않는다 .

따라서 인식의 地平을 넓혀낭북한 統.問題를 연구함에 있어남북한 政淸

體制의 異發性, 이념적 料織性, 國內情勢의 力動.陵, 그리고 政策決定者들의

認知(perception), 誇認(misperception), 定向(orientation)등의 변수를에 대한

料 究 가 活保化되어야 할것이다. 즉,南北韓 關係의 內的意味를 分析하는데

중점을 두자는 것이다.

韓國社會의 내부적 矛盾과 分斷體制는 서로가 서로를 떠받치고 있는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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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있다."' 따라서 內部矛盾 극븍과 分斷矛盾의 극복을 유기적 인全.體로서

동시에 극복하지 많고서는 어느矛盾도 극복되지 않를다l"), 따라서 문제해결

의첫길음은 유기적인 전일체로서의 두矛盾의 關保를 과학적으로 確漆하게
把握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파악의 한전제는 分斷矛盾의 두주체를 따로따

로떼어서 把握할 것이아니라 r分瞭된 두개의社會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民族社會인 것J으로서 把握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인위직으로 의제화된

바깥을 民族社會 안으로 內在化시켜서 안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는 것

이다. 이것은 現象學에서의 相互主觀的 生活世界로서의 南北韓關係 分析接近

이라 할 수 있다
.

아울러 統一問題와 남북한 葛漆術究에 하나의 제약으로 되고있는연구에
있어서 지나친 價値介入(value-loaded)의 問題이다. 現黎學은 가치문제를 적
극적으로 다루지만현상9적 濯元은 이러한價値介入을 부정한다. 그러나대

부분의 연구들은 社會科學的 客觀保보다 價値偏向性에 의거남북한 갈등에

정근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價値偏向은 현실의 객관적 인식과 그

에 따른 合理的 葛薦管理의 代案導出을 어렵게하고, 窮極的으로는 통일에의

집근을 沮害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우리는 南이北을, 北이南의意圖(intentions)를 分析.評價하는데
있어서 찰쪽은 平和的이고 다른쪽은戰爭.價略意圖를 버리지 많고있다는

r마니교J式의 善惡兩分的인 思할方未에서 및어나 衛平의 論理에 입각해서

서로의 政淸力量, 軍索力, 社會淺集力 등을과학적 .객관적 c.3. 를근燎? . 言주f雷

하는토대위에서 서로의 의도플 定義하려는 情向을 키워가야한다.l9)

한편, 오늘날 南北關係에 비추어 볼때雙方의 政漆을 分析하는데는 각기의

社會組維 .政治組織 .기타여러가지의 개별적인 요인들을 根據로하여 政策

擔當 통치집단의 基底圖를 바탕으로 그背襤에 숨어있는利害關係에 비추어

l7) 朴哲彦 r民族의 進連과 北方政流J. [民族知性], 1989. 4월호 p.187.
l8) 白樂晴. r民族文學과 流B民衆의 漆帶J. [創作과 批評], 1988. p.13.
l9) 梁性a 앞의책.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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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慮할이 原則的으로 要當하다 할 것이다 .

여기서 筆者는 결코 旣崙. 眞責體系를 깨고 북한의 立場을 漆護하려는것은

아니며 民族共同體的 입장과 現象學的 관점에서 오로지 南간韓 葛漆硏究에

있어서 바람적하지 않는 圖定觀念이나 先入見, 터널視界, 구조적 歪曲 등을

가저서는 안된다는 점을 誠調하기 위한 것이다.

요컨데, 現象學은 개념으로서 는 單.性이 아니고 多掠性, 實體가 아니고 關

係를 중요시 한다. 多綠性이나關係는現象이나經驗을 그대로 묘사하여 思索

하는 것으로 그러한 現象學的 접근을 거친후 .元論이나 實濃論의 흔적을

除去해 야 한다. 그럼으로써 多標性과 關係性의 槪念으로 나갈 수 있다.

결국, 現象學的 태도는 南北K內의 葛誇이나 關係속에서의 葛漆 .駱音 . z

여움을 정확히 를고 보고자 하는 것이다.

마.統 . 政 策 接近

남북한의 統.間題 해결을 위한 다'는한 접근방법과 여러 流一方案을 유사

점과 차이점에 따라 크게 분류해 보면 制度團의 統.方案과 料度團外의 統 -

方案, 機能主義的 .段勝a的(점진적 )統一方案과 政治@ .軍率的 문제를 우

선적으로 해결하는 一括主義 .됐連.主義的 통일방단, 國漆聯合式 통일방안과

端邦削 統一方案, 또 政府主導. 의 統.接近과 民問主導의 統.指近등으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

南北諒은 제로점 게임(Zero-sum Game)이 나타나는 一理의 r志梅의 倫理.J

에 각기의 政淸行爲를 定向시킨 채 諒半島의 구和와 統一의 문제에 대한 상

이한 접근 方法과 서로 兩立한 수 없는 서로의 立場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

면 한국은 機能主義的 .殷情的 내지 Q進 的 접근법을, 北韓.은 包括主義的 .

急連.主義的 접근이라는 이른 틀을 그 背論으로 統一對話政策을 구사z")하고

있는 것이다.

2o) 安諒價. r撚..政誰의 라調와 流鑛J. 祥國政R차會 統.問璉 특벌 생포지움 發業

m X 1989, 2.1-2..2, P. 13.

. loo .



機能主義는 해결의 응이한 비정치적 문제부터 먼저解決한 뒤信賴 를 構 築

하고 마침내 어려운 政治軍事問題를 해결해 나가자는 입장인 반면, 包括主義

는먼저근본문제라고 하는政治.軍事問題를 해결하면 그다음여타 쉬운

間題는 자연히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韓國 은 최근까지 대체로 機能主義的인 政策을 追求해 왔다. 이시각은 目
的보다는 가응가능한 手殷과 道를에 치중하여 對話와 交流를 통하여 3FR?含

的인문제, 즉인도주의적인 赤+宇, 經濟및文化, 스포츠交流를 강조해 왔다.

이것은 결국戰零再發을 防止하기 위하여 우선平和를 定着하고 信賴를 構禁

하는 것을 중시하는 立場이다. 반면에 북한은 .貢性있게 包括主義를 主張해

왔다. 이시각은 鱗-이라는 목적을 무엇보다 强調하면서 R?출 . 軍事問題들

을 일괄 妥結해 야만그다음에 赤+字, 經淸, 스포츠, 支化會談이 나교류협력

이成果를 거둘수 있다는 것이다
.

그러나 冷徹하고 雰觀的으로 보면機能主義的 접근을 계속하면 北韓과 ÷7

은閉鎖社合는 속으로부터 무너질 憂應가 없지않다. 반면政治, 琴事문제 가

우선될 때南韓社會는 크게동요될 수도있다. 따라서 南北韓體制가 큰 衝擊

을 받지 많으려면 그어느쪽도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
북한의 분단이 持續되어 온것으로 블수있는데, 여기에서 導.出되는 사실은

統一을 위할거대한 歷史의 수레바퀴를 움직임에 있어서 南北韓 양측은 서로

에게최소한도의 利益, 즉적어도 現流狀態의 維持라고 하는것을保誇해 주

어야 한다리)는 것이다
.

다행히 l988년부터 南北綠은 이兩정근시각간에 있어서 다소의 和解가 가

능하다는 徵兆를 보이고 있다. 적어도 名分上으로는 兩側이 모두平和統.과

對話, 緊張緩和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韓國은 盧대통령의 r7.7宣言j에서
兆諒을 民漆共同漂.의 동반자로서 출害할 뜻을計했고, '"10.18 유엔淸說』에서

는北淸.이 주장해 온政淸.準른會談도 수응하겠다고 약속한 이후여러차례

2l) 신진. %...半&,의和料와 流一을 위한撚料J. [平和流.J, 平和統.硏究祈, 1988.
pp. 101-105.



의 當局者間 政淸 .導촌會談 개최를 위한 예비회담이 진행되었다. 또한 經濟

및 기타 기능적인 會該이 동시에 또는 단계적으로 開催될 수 있다는데 찰방

이 合意하고 있다. 韓國은 軍縮 및 不可價責.言도 토의할 의사를 만했고 經淸

人의 북한방문을 許審했으며 교역과 기타 物的 交流도 장려하고 있다. 적어

도 스타일에 있어서 부한은 美軍이 단계적으로 指사A한 수 있다는 平和攻勢도

보이고 있다
.

이와같이 비록 작은 變化이지만 당한은 북한의 包括主義의 정책접근의 일

부를 수음했고 북한도 남한의 機能主義的 정책접근의 일부를 수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점에서 낭북한 양측은 각기 自己禮削에 손상이 없는 한 共同利

益의 領城을 모색할 수 있는 단계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南北韓이

진실로 民撫.的 차원에서 統 . 을 指向하여 진지하게 노력한다면 機能主義와

包括主義 통일대화정책 전략간에 하나의 和解를 이를 수 있을 것이며, 여기

에서 진실로 이 두 견해간의 和解를 이를 수 있는 것은 民族主義의 발현이며

그 침경은 民族.共同禮를 구성하는 길일 것이다
.

한편, 한국내에서의 統.政策의 과제는 먼저 國民的 合意를 실현하여 어떻

게 北韓과도 合意를 이루느냐는 것이다. '

이러한 점은 統一政策의 접근에 있어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相互性내지

料互主觀的인 r繼對主義J에 의한 政策談近이 요구점을 말해준다. 즉 우리의

통일정책은 北韓과의 合意를 이를때 그 실효성이 있다는 것이다. 南北韓의

각기 다른 主觀流의 共同化에 의한 生活世界로서의 民族共同議를 형성하려
.

한다련 상대방의 主駱性의 이해로부터 南北韓이 어떻게 함께 지내면서 統 -

을 이룩할 것인가를 探究하는 일")이 다
.

이러한 집근은 同伴者的 관계에서 相互 너와 나의 結合으로서의 r우리J라

는 觀點에서의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한 政流的 接近은 주변 强大國

의 r勢力均衡 流定請J의 부산물 내지는 漆濯料로서의 r바람개비 料J 정책자

22) 國土統一院. [特半崙 統.湯境과 商北諒 平和禮制], 1988, p.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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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에서 南北韓의 主導的 .主探』# 主權的 접근적응이라는 r바람잡이 型J政
流姿勢로의 轉換이 필요하다

.

결국, 民族統.은 남북한이 함께풀어가야 할問題이다. 따라서 통일의 相
對性은 南北韓의 어느 한즉.方的 歸執과 策略만으로는 통일이 가능하지 않
으며 상대방이라는 漆濃와 意思가 存在하고 있음을 前提한 것이라고 볼때,
남북한은 可能한 한상대방의 立場(즉 現象學에서의 觀點의 상호교환과 感情

移入을 통한他我經驗)을 理解하여 이를前向的으로 상호受容할때 民族共同

設의형성과 民族統.의 긷이일릴수있을것이다.

기.結 論

南北韓 統.問題는 매우복잡한 性格을 가진現象이기 때문에 이를해결하
는데는 여러가지 接소方法들이 있을수있다. 그런점에서 하나의 접근방법은
복잡한 南北關係 現象의 모든것을解決할 수없는것이며 현상이 일면을 드
러낼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있는 여러가지 統一對話 접근방법들
은 모두 일면 나름대로의 妥當性을 지니고 있으나 그것을 절대화할 수는없
는 것으로 믿고 있다

.

마찬가지로 새로운 統.方案으로서의 民族共同體의 형성을 위한 접근방법

역시多掠한 方法論이 제기될 수있으며, 본연구에서의 現象學的 接漆은 단

지民族共同體에 관한하나의 認識論的 指近方法論으로서 그 의미가 있을 뿐
이다.

오늘날의 統.間題와 南北關係의 變動狀況은 새로운 정책을 요구하고 있

고,아을러 이에대한새로운 認識과 接近方法을 要請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급격히 撚化 誇發展하고 있는分斷狀ia은 이제종전과 다른民族的 과제와 이
를解決할 수있는政策뿐만아니라統.問題에 대한새로운 認識論的 方法論

의定立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民族的 과제를 무엇으로 設定하
고 이를 어및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哲學的 .認識論的 측먼에서의 새로운 世



界觀의 間露와 결부된다 .

그런데 하나의 世界觀으로서의 思想議流는 그것출 및받침 할수 있는哲學

的 原理와 認識論的 또는 理詰的 됫받침이 없이는 成立될 수 없다. 統.哲學

이나 統合構造 原理로서의 民族共同議의 경성 력시 哲學的 .語識論的 理論

의 됫받침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

이것은 政策이 이른적 提案들로부터 導.出되고 이른의 천받침을 받을때

過程이나 活動은 확고하게 中心을 잡게 친다는 것이며, 여기에 統.政策의

學術 .理論的 體系定立의 펀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

본 연구에서 제기된 哲學的 .認識論6!) 방법으로서의 現象學的 관심은 統

.問題와 관련한 不完全한 思긴.方式에 한번를은 깊은 崙寮이 요구점을 보여

주었고, 나아가 그러한 不完全性을 보완해 보려는 試圖라고 볼 수 있으나 이

는 다분히 理論的인 것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 .

어면 硏究에서나 理詰에의 지나친 强調는 진리의 發見이나 지식의 蓄積에

障碍가 될 수 있고 이상적이거나 觀念的인 傾向으로 하여 實踐과의 諒熊를

가져올 可能性이 없지 않다. 그러나 料理論的(Atheoretical)현상이 쟁배하고

있는 統.間題, 특히 새 統一方案의 핵심내응인 民漆共同漂에 관한 이른적

측면의 람구노력은 아무리 强調해도 지나치지 많을 것이다 .

우리는 때로 지주하고 無意.味하게 보이는 理s的 람구에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南f關係 릴상과 統一問題에 관한正碌한 理料와 說明이 가능하게 되

며 理s的 됫받침이나 기반이 없을때 現象에 대한 을바른 把濯과 說明, 그러

고 이에 대한 淸踐으로서의 적실한 産方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民族共同漂의 現象찰的 접근이라는 본 硏究는 그 意

義와 必要性이 있다고 보여지며, 그로하여 問題에 대한 새로운 認識의 地平

을 여는데 .助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분구하고 本 硏究는

流族共同體와 現象學의 성격, 그리고 연구의 未淸으로 自禮內에 많은 問題點

과 限界를 가지고 있는 친이 사설이다. 따라서 統.問題에의 現象學의 적응

을 위한 보다 엄 한 努力이 절수적 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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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本硏究는 統.問題硏究, 특히民族共同認 연구의 한方法論, 또 는

哲學的 原理의 한유형으로서 現象學的 접근이 의미있게 받아들여지고 이방

면에서의 硏究와 索踐接進이 찰발하게 이주어 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間題

接起를 위한 序誇的 試論에 지나지 않는다
.

끝으로 本 硏究의 새로운 試圖가 民族.共同濃와 現象學에 대한 이해를 돕고

現象學이 統一問湯硏究의 接近方法이나 問題解決에의 새로운 認識과 發想에

어띤 示發點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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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一의 前段階로서 安保共同體

形成論議
.西獨 社民黨(spD) 제2의 東方政策

內容檢討를 中心 으 로 .

曺 龍 男"

屬 次

I .序 論 .問題의 提起 麗.安保共同體 形成을 위한

를體的 安保 뫼 統 . 政 策

II. 統 .의 전단계로서 安保

共間體

I .序 論 :問題의 提起

國際環境이 몇년전부터 새로운 南北關係 정립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음

에도 양측은 關係正常化를 위한 이렇다할 合意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수많

은 관계개선에 관한 양측의 제의에도 불구하고 料互敵對感과 불신은 오히려

깊어만 가고 있다. 南北關係 침체의 원인은 歷史的, 理念恥, 社會經濟構造的

그리고 權力政治 측면에서 복잡다'는하게 存在하나 가장 큰 原圖은 자기체제

에 대한 스스로 인정작업에 失敗하고 있는데서 찾을 수 있다
.

무릇 東西 濃制 競爭에 있어 關係正常化의 전제는 다른체제의 認定인데
.

다른체제 認定을 위해서는 우선 스스로의 체제가 안정되고 生命力이 있어야

한다.

"國土統 .院 .企訓管理官室 .行政事務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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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민들의 생찰조친 改善이 라는 4표보다 敎條的인 社會主義와 국수적

인民族主義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 非民主的, 획일적, 그래서 국제찰경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國家料努를 취하는 북한에게는 체제간 결근을 위해 외

부에자신을 露出하는 문제는 심각할 수 밖에 없다. 韓國의 경우도 福祉國家

로가는문력에서分配와 社會正義를現이 라는면에서 여전히문제를 만고 있다
.

'.:측에 존재하는 融對恣과 不信은 體制內的 間題를 덮어두고, 상대편에게

공격적으로 나라나는 "勝利撚略"(Siegstmegie), "진영른적사고"(Lagermentali-

u ) 로도, 또한 中間段情에서 구체적 접근방만을 결한 통일미래상만을 제시

하는 政策으로는 결코 해소될 수 없다.'7

오히려 그것은 다양한 社會體制와 국가질서에 기초한, 새로운 질적인 多元

主義그리고 '.:측체제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도움이 되는陣營을 초월한 B ts

提示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

이러한 체제를 超越해서 양측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目標로서 주민의 t를

祉와平和의 定着을 들수있다. 만약이두가지 政策目漂를 달성하는데 양측

이合意한다면 그것은 곧 상호적대감과 불신의 해소로 民族的 同質流이 유지

되고결국은 統.로 가는기초를 밖는생인다. 반면統.로 가는중간단계에

있어서 南.北韓이 이두가지 目標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統.政策은 린언적

차원에서 머무를 수밖에없고, 결국통일은 한발이데올로기로 전락하여

의미를 喪失하고 만다
.

이제까지 우리는 統.政策 논의에 있어서 이러한 두가지 목표중 남북한 fs

.祉問題解流을 위해交流協力關係 중심의 민족공동체 형성논의를 해오고 있

다. 그러나 予和定着間題에 있어서는 정책적 多經性에 대한논의자체를 아예

圖進해 버림으로써 좀더 구체적 현실정책 摸索의 관점에서 재야운동권과 북

측의 일방적 平和次勢에 流弱.諒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마치 우리측이 韓

1) Kasten Voigt, Von dcr Lagermentalitat zur Systcmtiffnenden Z u s a r n m e n a r b e i t in '.

Deutschland Archiv 10 / 88 .P.1056 참조

2 ) 상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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半島 비천화구조의 모든 근원인양 떠들어대는 북측의 국제적 階綠鬪爭的 관

점에서 '帝國主義 走狗' 논리나 재야운동핀의 民族解放 鬪爭的 관점에서 국제

적인 힘의 관계를 무시하고 津린t分斷濃制要團을 지나치게 펀화주의적 c ..z

解理하는 理.想的 .浪漫的 平f]論避.는 책임있는 정치집단에 의해 평화체제구

축을 위한 새로운 統.政策의 擺索으로 克眼되 어져야 한다
.

새로운 安保 및 統.政策은 힘에 의한 전쟁방지 상태를 平和라고 해석한

기존 安保槪念의 再漆討를 요한다. 왜냐하면 이 경우 韓半島의 군비경쟁은

당연시되는 경직된 安保論理로 귀결되고, 남북간 政沿間題 해결도 화해의 수

단보다 芽.출的手段에 더 의존하여 상호 불신과 縮對感만 더해왔기 때문이다
.

본고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安保觀에 입각 民族共同濃의 최종단계인 정치공

동체의 내응을 채워가는 작업을 '安保共同體 形成 a諒'라는 제목하에 시도해

보고자 한다
.

그러면 이러한 安保共同漂 형성의 조건은 무엇이고, 이 안보공동체 형성을

위해 어떠한 政策들이 단순한 요구, 希望의 수준을 넘어 政淪를 통해 른濃化

되어야 하는가?

여기서는 超强大國간의 신냉전 질서하에서도 對外政策上의 자을성 획득과

유럽의 적극적 平和秩序 창조를 위해 꾸준히 努力해온 서독사민당의 8o년대

재2의 率方政策에 주목하고자 한다
.

독일 모릴은 分斷賜着化 측면이 아닌 구和構造 創出的 측면에서 재조명 받

아야 한다
.

지금 동 .서득간에는 齋由, 人標, 社출的 正義, 民漆問題에 대해 첨예한 이

견이 존재하는 반면 구和問題에 대해서는 상당히 意見이 접근되어 있다. 交

流1....力을 거쳐 군사분야에까지 和解政策의 확대라고 일킬어지는 이 平和間

題에 대한 힙의 노럭이 어떠한 過設을 거쳐 어면 政策들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의 관심사가 아널 수 없다
.

본 논를에서는 雨獨사민당의 제2의 流方政流의 책심내응인 '공동만보' 이

른 검토를 중심으로 우리의 安流共同艦 形成論議를해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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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統一의 전단계로서 安保共同體

). 統. 完成時까지 南北關係

새로운 安保및통일정책을 漆素하는 데있어기본적으로 前提되 어야 할

점들이 몇가지 있다
.

첫째,燎族閉題解決이라는 통일은 諒質的으로 국제적인 역학의 진공상태에
서 이루어지는 것이아니라, 强大國들의 전략적 안보이해관계속에서 把握
되어져야 한다燎 韓半料의 분단은 양대세계議f.J矛盾의 해결이라는 세계사적

과제와 密指한 관계가 있다. 동.서陣찰間의 理念.體制 對立이 지속되는

한,또한國際政治 질서가 그성격상 核武器 차원의 武力階序 B S M 의해 규

정되어질 수 q:4) 없는것이라면 燎大國과의 엄청난 힘의차이를 감안할 때
韓半島 에 있어서 평화라는 價値와 統.이라는가치는 동시에이를수 없는것
이 현실이다

.

서독의 경우찰.친法에 명시된 청화, 자유, 통일이라는 目e. 실현의 우선순
위에 대한 5&)M 많았으나, 현재까지 할의는 69핀부터 諒方政流 추진이후
국가정 책목표 우선순위가 구和의 情誇.廳由楊達..民族統. 순서이다.l7 ?s
半崙에 있어서도 정화라는 國家的 課誇와 統.이라는민족적 과제는따라서
"避燎的 訓一的으로 해결해야 하는것이아니라 競合恥, 包括的으로 해결f해
야 힐것 같다."'

특히핵전갱 시대에 民族問題 추구를 위해流?i)競零을 별이는 것은자살행

위이다.평화의 유지및定淸은 漆一의 실힌에 하나의 충분한 조건은 되지못

한다찰지라도그것은.꼭 거쳐야할필수 段階이다雌

U - S
1988. pp 86-87

2 ) 침명기, 分斷拉國의 정화보장른. 템문사 1988.P.7.



둘째, 통일은 각자 체제내의 問惡.린이 해결되지 많은 상태에서 어떤 정치

적 할의에 의한 "象徵的 架空構造"간의 형성으로는 그 의미가 없다."'

통일상태를 남 .북간 근사, 정치, 경제, 문화 제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機能

集團 내지 실제적 權力形態의 연합으로 차악할 수 있다면, 이러한 다잉한 撚

能撚團과 권력의 제형태들이 변하거나, 勢力이 弱化되는 상태가 아닌 어느한

편이완전히 출수되는 식의統一構想은 하나의 찰상이지 결코 정책이 아니다:)

우선 禮削 내부에서 제세력간의 均衡을 통해 議制安定을 이룩한 후 체제간

의 協力關係 내지는 민족문제 解決로 나아가야 한다
.

이것은 꼭 "eai보다 민족"을 重視하는 急進主義者들이 주장하듯 사회, 경

제구조의 旣得利靈을 보장하기 위한 體制 流讓論이 아니라 남 .북한이 전후

4o여년이 넘게 동 .서 갈등의 일만유형을 벗어나지 못하고 치열하게 認制競

爭글 해온만큼, 우선 政淸的 민주화와 경제적 分祀를 통한 사회정의 실힌, 多

元主義에 입각한 사회질서창조 및 人權의 신찰을 체제내에서 해결하는 작업

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統一摸素에 방해가 되는 구조를 제거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우선 現象을 인정함으로써만 현상을 변경시킬 수 있다

는 독일식 分斷 解決 方式의 要諦이기도 하다.'7

세째, 양측체제 안정을 핀제로 새로운 安保政策 據.索에 의한 안보헙력관계

를 南 .北間에 헝성하지 많고서는 궁극적인 민족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 이

는 앞에서 論謙한 iEi撚的 의미의 平和(전쟁방지 ) 달성과 체제 내부의 만정화

가 달성되어 비 군사적 분야의 交流協力이 확대되더라도, 等.事分料에서 和解

를 이루지 못하고 남 .북상호간에 平和誰持라는 당면과제에 급급하여 外勢

를 도입하게 되면 통일의 길은 어진다는 말이다. 꾸和의 개념을 戰爭防止

라는 측면에서 强大國으로부터 자율성의 제고라는 쪽으로 새로이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3) 이출구. 民族和출民主統.方案의 역사적, 이념적 모색, 이상우편 統一韓國의 模

?,박영사 1987.P.175.

4) Johan Galtung, Visionen einer fdedHchen Welt, in :Leviathan 31 / 38.p.331 참조

5) Hans Gcorg Lehmann, Offnung nach Ostcn. Bonn 1984.P.1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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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韓半島의 평화정착을 위한제방안은 오직現象維持的 측면에서만

이아니라 적극적으로 平和共存을 실현할 수 있고統.環境을 조성해 나갈

수 있는 方向에 서 추진되 어야 한다.6)

위의전제들을 고려할 때통일완성시까지의 南北關係는 다음과 같은 단계

를諒아進行될 수 9 에 없을 것이다
.

(S :ft BB tS | ie? 르一 L ? $ a
o 陳營論的 恩考

o 힘에 의한政策 追求

o 唯 . 代 表 性 主張
敵對關保 小戰時代

o 外交的 할令타인原則 고수

o 修辭的인 統.政策 追求

o 單泰的 大童報複戰H&

o 兩側軍事的 勢力均街 상태에 到達

o 現象의 結持가 目標

o 人的 物的 交流 理大

敵 對 的 o 交流協力에 따른體制瓦解를 우려
喪流協力諦代

協力羅u f o 分斷團定化 作業試圖

출軍事的 억지 戰略. 柔無.反應戰B&

o 軍事分野에의 和解政策 미확대도 同誤國

핵우산에 의한軍備競爭 深化및 책에의

한安保 依存關係 深lb

o 각분야 交流協力事業 지속

o 琴事安保分野에 있어서 抑止理論을 대체
安 保

安情協力時代
할防撚中心의 새로운 代案이 摸索되a

.

同件者關係 責現되 는 단계

o 平和構造 創出을 위해상대방을敵槪念 에

서 同件者 槪念으로 梅換

o 安保同盟國間의 關係에서 論津性이 제J L

되고民族問題에 관한論議가 활발해 짐
統 完 成

6) 김명기, Op.cit. pp.16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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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安保共同體의 位 相

6공화국에 들어서 民族共同禮.란 개념을 가장核心으로 삼고 여러가지 통일

정책들을 推進해오고 있으나 그 의미와 내용에 있어서 아직具體的인 政策들

로 채워지지 많은채 논의 段階에 머무르고 있다. 人的安流를 통한 문화.사

회공동체, 물적교류를 통한經濟共同體 형성 논의는 機能主義的 段牆詰的 관

점'd 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民族共同認의 최종단계이면서도 이제는 단

계적이 아니고 동시에 推進해야만 할政淸共同濃 형성 논의"7는 미래의 상만

을 그리고 있을 분 그 중간 단계로서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한現實的인 政策

代案을 제시하는 문제에 있어 거의 s撚이 없었다 .

그것은 勢力均衡에 바찰을 둔 현상유지 (Status quo)적 만보개념이 그 效 用

性과 의미에 있어서 정책결정자를 포함한 많은사람들에게 마치"도그마"처

럼 받아들여져料 그 安保 개념의 역기능적 측면인 대량살싱무기의 무제한적

黨爭과 그 경쟁이 유발한 적대감을 도외시한 채 分斷克服 노력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 다.

따라서 이제는 强大國 중심 전쟁 억지이른의 순기능과 아을러 그 역기능도

이데을로기적 偏向性을 극복한 가운데 科學的으로 동시에 검토해 보아야 한

다.아울러 민족 내부에서 共同認 유지를 위한戰爭防止란 목표에 비중을 두

면서도,소극적 現象維持만을 주장하는 그룹과 强大國의 불관여 (Disengagemen -

t) 의 실현만이 民族共同濃 구성의 필수조건이 된다는 그룰사이의 간격을 메

울수 있는 현실성 있는새로운安保槪念이나 정책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7) 機能主義 접근법에 대해서는 다음책 참조. Dicter Nohlen, Piperswortcrbuch z u l

Politik 2,Industriegesdlschlft, Munchen 1985.P.262.

8) 이흥구 國土統一院長 r 관훈클린 招a浦說중, 한국일보 1988.6.10. 참조

9 ) Karl Ernst Jeisinann, 0p.cit.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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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공동체는 政淸共同濃의 핵심적 요소로서 非政淪分針 교류헙력사업과

아울러 정치 .군사분야에서 새로운 안보 개념 및 정책이 摸索되어지고 戰爭

防止的 이면서도 消極的 .平和推淸的(fnedenserhaltend) 구조가 아닌 平和統 -

을 지향하는 種極B .平和創出的(friedensgestaltend) 구조가 형성되는 공동체

로 정의해 볼 수 있다.l"7

安保共同體.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남쪽과 북쪽에서 나누어져 살고있는 韓

民族을 대결하는 두개의 별개 개체로서가 아니라 相互協力하는 하나의 民族

共同漂로서 이끌어 우리내부의 葛漆과 紛爭을 해결해 줄 새로운 시대정신으

로서의 平和" 이다.l'7

안보공동체 개념은 아직 定着되지 많은 개념으로 韓國에서는 하영선 교수

가 民族共同證 구성을 위해 우선 "군사적으로 남북한 대치상태 狀況속에서

軍備縮小의 段階를 넘어서 韓寧島 전체의 생존을 남북한이 함께 지킬 수 있

는 방만이 漆素" 되어지는 단계로 "生存共同體"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l")

서독의 경우 前 수상 쥬미트가 uN연설을 통해 새로운 Q 西 關係를 지칭하

는말로 "출<s同伴者鬪係"(Sicherheitpartnerschaft) 라는표현을 띤고8o년대 사

인당의 제2의 동방정책 기본이른으로 "共同安保" (Gememsame Sicherheit) 라는

응어를 사응하고 있으며 東獨에서는 동서독간의 새로운 관계 모 로 "平和를

위한 淸任共同濫"(Verantwortungsgemeinschaft fur Frieden) 라는 표현을 쓰 고

있다.l')

이제 동 .서독관계에서는 이러한 용어들이 그 의미하는 바가 약간섹 다르

기는 하지만, 유럽에 미 .소의 핵배치에 대한 대응 安保諒念의 모색과 民族

自律性 제고라는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强大國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가치인

lo) 平和經術的 구조와 平和創出的 구z의 차이는 軍事間題의 정치화 가능여부피

할려있다고 함.Knut Ipsen, Chanccn dcs Fncdcos, Bldcn-Baden, 1986, P.53 참조. .
ll) 이호재, 流大平和師究所創立 개피사중 in ;이호재편. 韓부島의 평화른, 법문사

1989.P.7.

l2) 하영선, 流.過K으로서의 民熊共同流彩成摸索. in ;국토통일원 국통조 8 8 - 1 2 -

96, 民族和料와 民族共同體 형성의 비견. p.42.

l3) 자세한 내응은 인장피 설밍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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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和間題를 분단국가 스스로가 새로운 방법으로 해걸하려는 노럭을 지칭하

게 되어 일반국민들간에 상당히 定着되고 및.는 듯하다.l')

이러한 개념들이 나오게 된 것은 후술하는 바아 같이7o년대 和解政策 실

패의 반성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남 .북한의 경우 아직도 交流協力時代 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당장은 이 게념들이 피부에 와 당지 않으나. 동 .서독이 교류험럭시대를 거

치면서 겪은 施行錯8를 글이고 또 북측의 平料]&勢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도 강대국 중심의 安保理論이 아닌 分斷國中心의 새로운 안.L .통일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安保共同濃찰 교류협력시대의 적대적 헙력

관계를 거쳐 안보헙력시대의 安保同伴者關係가 형성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안보공동체에서는 停熊的인 槪念으로서 정화의 의미가 남.북간 교류와

험력을 극대화시키고 民族單一流 意諸을 고양시 키며 궁극적 으로는 세계평화

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향에서 보다 諒經的으로 모색되어진다 .

3.安保共同體 形成의 條件

가.敵對的 協力關係에서 安保同件출 關係로

l) 敵對的 f.s力關係

歷史的 經驗에 의하면 데탕트 시기에 兩 燎大國은 여전히 자기체제의 가치

및 질서를 普濕的인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世界的으로 관철하기 위해 노력

하나, 핵전쟁시대의 인류전 위기 可能性에 대힌 共同認g.t下에 재힌된 범위
.

에서나마 料互 對立에 우선하는 힙력관계를 헝성한다.

i4) 제도권안의 諒會內 a爭 과 8 차 a爭 을 병행하는 녹색당(GRL料EN).는 제외할

서특제도권내 4개 大衆政黨들은 1984.2.9. 議會에 서 독일정 책(통일정 책)과安

保間題에 관해 基本立場을 합의하고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였는바 그 내응에

"平和를 위한 責任共同體"라는 응어가 포함되 어 있다
.

Rudolf Horst Brockc, DeutschlandpoHtische Position dcs Bundcs諒笠spartei Erlangen

1985, P.31. 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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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화해의 시기에 兩體料間.물른 중심국가는 미.소 .f국이지만. 의

제한된協力關係를 "敵對的 協力"(Antagonistische Kooperation) 關係 라고 부

를 수 있다."'

敵對的 協方關係의 特徵을 W.von Bredow는 이렇게 설명한다.T67

"이런 관계하에서는 '.;측 모두어느한쪽편의도움없이 발생된 間題를 만족
스럽게 解決할 수없는狀iK에 직면해 있다. '.b측은 협력으로써만 서로이즉
을 볼 수있다. 그러나 양측은 체제내적으로 강화된 制限措置를 통해體制輦

圖化를 꾀하며 외적헙력관계와 均衡을 이루려 한다. 따라서 여전히 理念的

적대관계는 意識的으로 남아있는 것이다.H

즉 이제까지의 동.서갈등에 있어서 和解政策의 전제조건은 결코상대편

議制의 瓦解나 變質이 아니다
.

자신의 체제가 諒圖해지지 않고서는 결코상대방과의 協力關係에 임할 수

없는것이동.서관계의 가장큰特徵이다
.

두체제가 對立關係에 있을때한체제는 자기체제가 許害할 수있는體 制

維持的 측면에서 수용이 를能한 것만에 대해응해올 것이기 때문이다誇

그 런 의미에서 데탕트시기의 和解政策은 동.서 갈등을 관전히 제거하거

나해소할 수있는手段이 아니고 하나의 "協力 (Kooperation)과 體制聾圖化

(Abgrenzung)사이 의混合形態( Mischungsfbrm)"이 다.'"

이러한 관계하에서는 7o년대 동.서유럽간의 解氷期에서 볼수있는바와

같이非를業的 분야에서 광법위한 協力詞保가 형성이 되나군사적 분야에서

는 첨예한 이념의對立을 구실로 적대관계가지속된다
.

양독일국가는 동.서 갈등구조의 尖漆으로서 이러한 協力(상대방 체제인

정)과設制輦圖ib(자기체제 인정)라는 辨證法的인 관계에 철저하게 따름으

l5) Thomis Jagcr, Neue Wege in der Deutschlandpolltlt? Erhgcn 1988, p.41.
16) Wiclfred von Bredow, Vom Antagonismus zur Konvergenz? Fnnkfart im Main 1972,

P.140.

17) Wichard Woyke, Handworterbuch Intcrnational politik 3.Auf. Opladen 1986 p.ll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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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敵對的 協力關係에 이를 수 있있다. 달리 표현하면 w戰時代를 청산하

고 交流協力時代에 들어린 것이다 .

힌재 敵對的 協力關係로 표헌되는 독일분단 緩和모델의 본질은 2게의 獨逸

國家化가 유럽평화의 구조적 要料이 된다는데 있다.l")

東西 和解는 안정적인 勢力鱗衡關係에 기인하는 반면 즉일의 분할 자체는

東西 세력균형에 本館적인 요소이기 때를에 獨逸에 있어서 민족문제 해천이

라는 統一間題는 늘 평화문제에 從屬될 수 밖에 없다.l9)

남 .북한은 동 .서독과 달리 '敵對的 協力' 관계를 차출하지 못하고 모든

분야에서 '組對' 關係만을 지속하고 있다. 잉측은 서로를 몇번의 會談을 통해

이미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國際的으로도 2개의 국가성이 광범위하게 받아

들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敵對關係를 비군사적인 교류헙력분야에서마저

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이제 남 .북한은 서로의 認定을 위해 서로 각자만이 내겠던 인간, 진보, @

治와 民主化 등에 대한 解釋과 定義를 서로 수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

社會 .經濟的 構造上 또 이념적으로 내재하는 融意에도 불구하고 핵전쟁

시대에 스스로의 生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敵對關係로만 표현되는 서로의

관계를 協力과 共商關係로 현실적 으로 조정해야 한다.

그것은 Egon Bahr가 일씨기 束方政策을 기획할 때 제안한 바 있는 "전부가

아니면 無라는 식의 政策" 대신에 民族問題 解決을 위해 여러 과정과 단계를

거치는 차B進的 段階를 통한 政漆" (Politik der Kleinen Schtitte) 흑은 "料互

접근을 통한 變革"(Wandel durch Annahemn小 정책위 추진이 南北調係에도

요망된다."'

이 단계에서는 燕質的 분단고통 緩和를 위해 자유왕래 실현 등 인도적인

차천의 각종 指添와 국민의 많의 流을 높이는 福M向上을 위해 각종 人的

l8) Peter Bendcr, Das Rndc dcs 暇cologischcn Zeitalter, DarmSMdt 1981, P.229. 찰조

19) U 게서,P.224.

20) Egon Bahr 1963.7.15 Tntzinger 연실. 이곳에서처블으로 西獨東方政策의 基本構

恕이 발표되 었음. Hans Georg Lchmann, op.cit, pp.122~1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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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的交流가 행해져 窮極的으로는 민족의 본질적 요소인 文化民族的 요소나

공동체 의식이 分斷狀況에도 해체되지 않고유지된다
.

2 ) 안보동반자 관계

1978. 5 당시話摘수상쥬미트는 軍縮을 위힌uN 特別總會에서 그때까지

N A T o 의同盟國과의 관계에서만 적응해 써오던안보동반자관계 (Sicherheit-

spartnerschaft) 개념을처음으로 束.西關係에 援用하여 사용하였다.zlT

"우리 가 지금필요로 하는것은安保同伴者 關係다.그 개념은 동서진영 어

느편도獨自的으로 자기安保와 平和를 保障할 수a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류미트는 이 개넘充足의 惡本條件으로서 政治的 .軍事戰略的세력균형, E

解政策의 지속적 추구, 政治的 .軍事的 行動의 상호예측성제고 등을들었라....

이와같은개넘이 등장하게 된背童은 동.서간의 交流協力 시대의 적대적

協力關係가 군사적 分料에까지 和解로 擴流되지 않아軍備競爭과 그에따른

솟保威脅 인지에 따른敵對感이 형성되어 잉측이 '안보릴레마T에 빠지게 된데

있다 .

이러한 상태의 지속은 譯備는 증강되지만 안보는 오히려 威脅받는 상태가

되고,규和는 곧賊爭을 준비하는狀ia으로 인식되고만다. 더구나발달된 무

기공학을 고려할 때책무기 增强漆零은 곧人類全減을의미하게까지 되었다
.

非軍事分野 交流協力에 상응하지 않는 料구分野에 있어서의 군비증강에

의한상호 억치전학의 고수및 적대관계 持淸은 平和粒符 창출에 실채하고

있으며 交流協力分計 화해정책마치도 咸奔하게 된것이유림에서 7o년 후반

부터 어닥친 新冷料 狀序의 원인이다
.

2l) 슈미트의 및料에 관y 유엔특별총회 演議중 (1978.5.25.), in :Egon Blhr / Dieter

LuK, Gcmcinsame Sichcrhcit. Idce und KonUcpt Baden -Badcn 1986, P.29 인응
.

22) Dicter Lut!., Lexikon Rustung, Fnedm, tilcherheit itlunchen 1987, P.292 참조.



만보동만자 관계하에서는 이러한 經驗을 바탕으로 동.서갈등을 "더 이상

2개의 料異한 社會禮制의 대릴과 利害 料衝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根本壽

漆을超越하는 인류의 生存차 전별에 관한問題"로 파악하게 된다.")

남.북한 관계도 이러한 생존에 관한春觀的 共同理鱗라는 측면에서 출발

할 때만 料異한 사회제도 및 體制間에 安定的인 安<E 및 평화질서를 확보받

을 수 있다
.

책전쟁시대에 南 .北韓.은 결국 양측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서로 만보동반

자 關係로 서로를 뮤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安保同伴者 관계는 교류헙력

이 桐互 .刊靈과 공동영역 創造를 위해계속되고 軍寧分野의 즉대감을 해소하

기 위해 政治的 會談이 한쪽편반의 安保를 위해서가 아니라 共同의 安保를

위해 推進될 것을 요구한다 .

이 관계하에서는 더이상 平和가 소극적 의미의 단순한 戰爭 不在狀態를

의미하는 것이아니고 理極的 平和秩序 구축을 위한章縮協商이 진전되고 이

제까지 軍惰競爭의 주요 동인으로 간주패 온 '힘에 의한 억지전략' 安保槪念

을 극복할 ?屯料한 방어위주'의 출保撚念이 등장한다 .

交流協力時代의 l대적 협력관계'를 共同安保 이익을 위해 '우호적 협력

관계'로 轉換시킬 수 있는 구조적 平和創出 작업은 그러나 양체제간의 근본

적인 理念上의 차이를 걸코 무시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러한 이념상의 대립

이 남.북관계에 를體的인 형태로 나타나지 많도록 平和指向敎育이 강화되

고 상대방으로부터 安保威脅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의 인지모형을 상호 수정

해 軍業分野에서 적대감이 줄어들도록 한다.

동 .서독 학자들은 더이상 "理念上 대립이 相互信賴를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않는" 體制間 協力狀態를 "理性의 聯合"(Koalition det Venunft) 혹은共同

安保(Gemeinsame Sicerheit) 라고 불렀다.""

23) Marx Schmidt, Die politische Entspanmmg, Konsequeozcn fur Ncues Denken . " d

Handeln. in : Horst 惡hmhe ZOJlhre Ostpolitik Bonn 1986, pp.145-146 인응구

24) Egon Bahr, op. cit, P.2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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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理保問의 聯合이 절설히 요구되는 이유로 스스로 이성적이라고 자

처하는 그어느한體制만의 主諾으로는 핵전쟁시대의 相互全滅의 위험성을

걷어치울 수 없기 때문이다
.

북측에 料異한 體制가 존재하고 있다는 現責에 대한多角的인 인정작업은

韓半誇에서 안보문제 해결시 체제를 超越한 協力을 할수있는필요불가결한

조건인 바,이는또한우리가 느끼는 安保威脅과 같은정도로 그들이 느끼는

출保威脅도 認定해 주는 것을 포함한다."7

정치적 和解료言은 반드시 실질적인 準備縮小 協商에서 합의되고, 그것이

信賴할만한 事後檢證措置에 의해擔保될 때그의미를가질수있다
.

특히 이 安保同件者 관계하에서는 기존의 만브이른, 軍事戰略의 수정이 뒤

따라야 한다. 현재양측의 軍事戰略은 상대편에 대해서 軍事的 위헙수단을

動료하여 琴和를 확보하려 찰다
.

군사적 수단에 의해서만 推進되는 안보는 費用面에서 문제가 되고끊임없

이戰爭危險 요인을 만고있고더나아가서는 상대방으로부터 威脅을 부추기
게 된다.

안보동반자 관계하에서 남.북한은 자기安保利害를 경시함이 없이가능

하면6憬問題를 서로상대방과의 協力을 통해解決하려 할것이다. 따라서

南北安保協力關係를 위해다음 인응은 시사하는 바가크다
.

"假想의 敵을적의立場에서 그의目標와 利害關係와 動機面에서 理解하려

고하는努力은 결코祖國에 대한背反이 아니라 理性의 표현이다. 동.서관

계에 있어서 濃制 나름대로 正當하다고 생각하는 政淸目標 설정은 있을 수

있어도, 이제더이상 '正義의 戰爭'은 있을수없기때문에 가상의 적에대해

이해를 하려는 努力은 平和創出의 전제조건이 된다
.

25) 安保同件者 관계設定의 필수조건으로서 Karsten Voig 는o 상대방 출保에 대
한 考應 @자기주장과 같은정도의 자기에 대한상대방 권리주장 認定@상대
빙 同盟關係 인정을 들고 있다

.

K a s t c n voigt, Die Funktion von NAT O und WTO, in :Die Neiie Geselbchlft, Heft.
2 / 1985,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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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서 이러한 理解努力이 결침되어 있다면 건설적 平和政策에의 능력은

마비된다."")

나.北韓 平和槪念의 國際的 階級關爭性 克服

북한이 주장하는 '體f)보다 民族.'이란 命題下에 外努의 철수를 포함한 大幅

的인 準縮으로 統 . 을 앞당겨야 이방에 진정한 平和가 실현될 수 있다는 統

.優先論은 국제적인 階經關爭論的 관점에서 근본적인 이념 .체제논쟁의 항

구화와 제3세계른적 관점에서 民族 .民衆解撚 鬪爭의 추구로 나타난다.2r

이러한 "歷史的 發展法則"의 貫徹을 위한 世界變革運動論的 理角에서의

평화추구는 戰鬪的. 奪.命的인 手殷을 政淸騷@을 이주기 위해 사응할 수 밖

애 없고 결국 "梅造的 暴力"에 對應할 "革命的 暴力"의 정당화린 헝태를 피

게 되어 "權造的 暴力과 革 命 K 暴力 衝突의 惡擔購"이 계속된다.Q)

이는 결국 수단의 排他性, 목적의 근본적 성격 때를에 平和創出을 위해 旣

存平和를 깨는 작업을 시도함으로써 現實的인 國際力學關係를 고려해 볼 때

識大國의 介入을 불러일으켜 消極的인 의미에서 戰爭없는 狀努로 표현되는

'平和'마저 維持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븍한의 賂線은 기본적으로 社會主義 平和觀에서 유래한다. 마르크

스.레닌주의에 의하면 전쟁이란 階料社출的 屬性의 만영물이다 .

階綠社會에서는 소극적의미의 평화인 "非戰爭狀態"도 "다른 국가와 인족

을 非戰爭的手段으로 억누르기 위해 새로운 戰爭을 준비하고 도모하는 전쟁

과 戰爭사이 의 休止"에 불과하다."'

진정한 平和는 보다 적극적 의미에서는 資本과 勞動간의 싱호갈등이 불식

되고 人間에 의한 인간의 支配가 則決된 상태 즉 無淸經 社會를 말한다."'

26) Karsten Voigt, Von dcr Abschrcckung zur Sicherheitspart-nerschaft, in :Ekkcrhart

Knppeodorff. zur Krink des Piilme Berichts, Berlin 1983, P.34.

27) 유근일, 民主1b와 정차.in :이호재, op.cit., P.283 참조.

28) 상게서. P.284 참조.

29) Phllosophischc Worterbuch 11. Bd 1 Leipzig 1974, P.429.

30) Dictmsir Scho/Ilcr, Milltar und Politik Kobknz, 1982, P.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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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세계에서 社會奈義의 승리로서 戰爭發生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

民諒.的 요인들이 제거절 때 "永遠한 平和"는 달성된다고 한다.3') 階經關爭이

존재하는 한,다시 말해서 階級社會가 존속하는 한 진정한 의미의 平和란 不

可能하다. 이런관점에서 階綠鬪爭이나 革命은 궁극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

한 필수적 수단으로 등장한다
.

위의 평화관으로부터 일반적인 社會主義團, 특히 蘇聯版 和解政策으로서

平和共存論은 후르시초프이래 브레즈네프시대까지 7dnus의 두얼굴"3zd 비

유될 수 밖에 없있다. 이를구체적으로 살괴보면 첫째, 소련의 平和共崙 槪 惡

은 戰爭과 平和사이의 明廊한 區分을 하지 않고 있다
.

예를들어제3세계 民族鮮放戰爭 흑은 .國內에 있어서 부르조아와 프로례

타리아關爭인 人民民主主義 革命耐爭과 프로레 타리아국제주의 에의한무력

개입등과같은전쟁은 '正義의 戰爭'으로서 予和共存流念 대상으로부터 제외

시키고 있다
.

위의전쟁들은 서방제국들에게 社출主義圈의 세력확장을 위해국제관계를

變化시키려는 의도로 把提되어 國漂的인 戰零으로 비화되어 온 것이전후제

3세계에서 미 .소간의 전쟁사다.D)

둘째로 부和共存撚念은 국가간의 葛燕에만 適用피고 이만투쟁은 그 대싱

에서 제외하고 있어 葛漆을 계속 증폭시킨다.d)

和解는 국가간 뿐만아니라社會的 그리고사회내에존재하는 인간들 사이

에서도 成就되어야 한다. 社會主義와 崙木主義간 적대관계 청산블가능에 대

한 명제가 이소련平和共存槪念.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그의 '新思출'를 통해 이러한 對外政策을 변경시친다고 이야

기하고 있다. 의심할 것 없이고르마초프이후 諒聯에는 를라우제비츠의 命 題

에 따른 "핵무기를 다량브유한 超强大國간의 전쟁은 결코 이제政淸的 목적

3l) 상게서
.

32) 싱게서,P.71.

33) Wichard Woyke, op.cit., p.120 참조.

34) Diermar Scho/?Ier, op. cit., P.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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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貢徹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支配的이다."'

고로바초프는 그의 책 페레스트로이카에서 "이제 平和共存은 더 이상 하나

의 숨을 돌리기 위한 休止期問으로 간주될 것이 아니라 국제적 階經料零의

料態를 벗어난 가운데 무한정 持績되어야 할 流策"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이러한 政沿的 선언적 의미에서의 부和共存似念의 수정이 현재 대

서방 군축 .평화공세를 통해 旣存 導事 Doktnn의 방어중심으로의 변헝이라

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西方戰Bs家들에 의하면 이것이 궁극적인 군사기

술상 流蘿流系 공격성이 완전히 포기되고 軍事訓練에서 서방측을 적이 아니

라 진정한 찰保同件者로 보게 될지는 아직 未知數라고 한다.3n

북한은 고르바초프에 의해 수정되기 시작한 이러한 社會主義 宗主國 平和

共淸 개넘을 받아들이 기를 拒否하고 있다
.

金麗成은 그의 교시에서 "戰爭은 그 본질에 있어서 特別한 暴力手段에 의

한 어만 階維 政流의 延長"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즉, 전쟁은 階經社會의 산물이고 전쟁의 根源은 漆I&潑綠과 漆取制度의 유

지를 바라는 帝國主義 勢力에게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勞動情經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은 燎取隋綠이 강요하는 不正義의 戰爭에 正義의 戰爭, 壽.命戰

爭으로 대답하지 많을 수 없다"라고 한다.39)

金 B成은 戰爭과 平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獨立도 를고

諒.命도 좋지만 平和가 더 귀중하다고 하면서 帝國主義와의 關爭을 회피하려

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帝國主義와 무원칙한 妥協을 추구하는 路線이 U L

의 侵略策動을 조장하며 전쟁의 威脅을 증대시킬 뿐이라는 것은 과련 사실이

아닌가? 노예적 굴종이 가져다주는 平和는 平和가 아니다. 평화의 차괴자들

을 反對하여 狀爭하며 노예의 평화를 반대하여 抑壘者들의 統淸를 뒤및지 않

35) Deutschland Archiv 88년 9원호, p.964.

36) Michael Gorbatschow. Percstrojka Munchcn 1987, P.187.

37) Osteuropa 88년 6월호, P.446 참조.

38) 北諒哲@料典, 사피과학출관사 1985, P.448.

39) 상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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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는 진정한 平和를 달성할 수 없다."4f)

위에서 알 수 있듯 北漆의 平和政策은 戰爭의 不撚가 평화가 아니고 전쟁

을 통해서 만 평화가 實現될 수 있다는 假定下에 곧 鬪爭(전쟁 )政策이 다
.

북한의 戰爭 .平和觀에 따른 전쟁카 정화를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

다.d'.

. 戰 爭 .正義의 戰爭

1 [.
階經解放戰출(國際勞動階經 諒.命理爭)

民漆解放戰零(反帝民族解放戰爭)

.不派義의 戰爭구帝國主義 優略戰爭

. 平和

[.
恒:7.K 平和(帝國主義 職滅終煉. 및 世界革命의 完進)

M隸의 平和(帝國主義者들과 漆取勝經의 平和)

다.韓國側 理象朧持的 平和優先論의 消極性 克服

찰한측의 평화 우선른은 분단이후 蓄綠된 남 .북한의 桐異한 사희구성체

와 政治的, 이데올로기적 上部構造를 고려할 때 일면 설득력을 갖는다
.

이러한 한국의 消極的 의미에서 平和維持 노력은 현재의 現象維持(Status

quo) 상태를 變更하려는 그 어떤 노력도 淺大國의 介入을 불러들일 수 있는

可能性이 있다는 면에서 볼 때 그 일면의 要當性을 가지고 있다.

超識大國의 제3세계 약소국에 대한 介入可能性과 관련하여 요한 갈퉁은 理

念的 價値와 國索利害 齋徹이라는 갈등요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했다 .

"미국은 이제까지 만약 자기의 經濟的 利害 關係가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 3 -

리고 자기의 影響圈 안에 있는 정부가 絶對的 권력을 a으려고 할 때 介入해

왔으며 소련은 자기 國境線을 들러반 주변 완충국들에 있어서 地政學的인 출

4o) 奈日成著作淺集 4권, 조선로동당출관사, 1968, P.521.
4l) 양성철. 北諒의 政#製熱과 平和開題, :이호재 op.cit. p.328. 그대로 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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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料害가 심히 毁料된다고 관단될 때 또 그 지역의 정부가 親蘇的 權力을 잃

으려고 할 때 章事力으로 개입해 찰다"라고 이야기 한다.d"j

또 실제 2차대전 이후 紛諒과 戰零에 관한 한 經驗的 연구에 의하면 l7o여

건의 를濫的인 군사적 衝突중에서 94건이 직집적으로 强大國이 개입해 랐음

이 지적되고 있다.4")

특이한 것은 2차대 천후 크고 작은 戰爭들이 미국과 소련, 동구와 서구가 아

년 제3세계에서 대리전 형식으로 나타나 늘 제3세계권이 양측 큰 强大國의

전쟁터가 되어 온 점을 指摘할 수 있다
.

7o년대 동 .서간의 和解는 유럽에 限定되어 이루어졌고 아직 제3세계, 특

히 극동아시아에 위치한 韓半島에는 그 影를.이 미치지 많고 있음을 블 매, iL

綠半島에서 다음 전쟁이 각 流大國에게 死活的 상관지역으로 인식되어 핵전

쟁이 될 것이 틀림이 없다면, '.:측의 國際關係에 있어 재량확대 범위가 南北

鬪係 내부문제로 현저히 제한받고 있는 狀ia에서 우선 소극적 平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維淸되 어야 한다
.

그러나 4대 주변강국의 韓半島에 대한 전략적 利害關係를 고려한 분단의 合

淸化라는 國際政淸的 논리가 韓半島 平和와 韓半島 문제의 해결에 있어 '民

族內部.陵'의 증대와 '自律性의 提高'로 나타나지 않고 그것이 분단의 圖着化

를 추구하는 이상 통일의 전단계로서의 平和의 意味는 상실된다
.

이것은 이제까지 우리측이 平和의 似念을 消極的 .戰爭抑制的 측면에서만

바라보았기 때문이 다 .

남북간 武力에 의한 統一은 물른이고 平和的 統一 또한 당장 어려운 상태

에서 平和統一이 달성되는 순간까지 選擇찰 수 있는 方案은 '現象諒持'와 '平

和g 共街' 두가지 상태이다.

전자는 북한을 理念, 禮制, 政策의 도전자 또는 적으로 간주하고 상대편의

淸表 자체가 곧 戚脅이 되는 상극적 紋對關係 슥에서, 오로지 평화의 유지는

42) Johan Galrung, Es gibt Altcmativen, Opladcn 1984, P.59.

43) Kende / Gantzel / Fabig.Dcr Kneg seit dem 2.Weltkrieg. in :D G F K Heft, 16, P.21

~ 3 7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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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軍事力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있다고 한다. 여기서는 단지전쟁이 일

어나지않고있는불안한 상태를 平和로 간주한다
.

문제는 이 정화유지를 위한軍備增强에 있다. 이러한 전쟁의 방지라는 ?@
極的 측면에만 치중하는 安保觀은 아래도표와 같이"北韓으로부터의 위협f
에 대한 인지 기본틀(Wahrnehmugsmuster) 이圖定되어 있어서 사소한 情突에
도의심, 敵對를.이 증폭되고 바로擴大.邊到의 군비증강으로 이어지는 惡循

環 的 "安保 릴레마"(Sichcrheit Dilemma)에 빠질수밖에없다.m)

군비경쟁의

자 동 화

\
.군비 증강

를.÷ ~ ].j
.적 대감

y
고 정 된

인지기본를

이러한 敵對鱗을 증폭시키고 있는일반국민 및政策決定者들에 내재된 인

지의기본를은 다음과 같은過程을 통해형성된다.4.)

. 北諒의 역사적인 過誤를 중시,이전의 行動綠式과 맞지많는 정보는 아예

s 減的으로 받아들이 지 많는다
.

. l리則 를非, 外交政流의 지속적인 要素만 강조하고 변화촉진 요소및變

化의조짐에 대해서는 理視한다
.

45) -8'7M, P.110-121 *JS
Munchcn 1985. p.125.



북한의 行動을 늘 "最惡.의 .淺熊"(worst-case) 가정하에 천가한다 .

. 북한의 特性과 行動에 대해 "零. 識論理的 r출法"에 의해 찰단한다 .

. 북측과의 協商찰來에 있어 "제로섬 思考"(Null -Summen -Denken)를 한다
.

. 安<x分野에 있어 緊流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한 대체정책에 대해 전혀

考慮를 하지 많는다
.

. 북측도 우리측에 대해서 安保의 朧脅을 느끼고 있다는 桐互性의 原則을

부정한다.

. '힘에 의한政治'만이 好戰的인 적에 대한 최선의 代案이라는 생카이 지

배한다.

이러한 消極的 料念下의 평화유지를 위한 奪備增强은 "戰爭 없는狀熊"하

의 戰爭準備로 이해되어 평화는 곧 "다른 手段에 의찰 戰爭"이라는 "組.織化

된 非平和 狀努""7를 항구화시켜 글임없는 經濟的 부담과 社會保障分計에의

투자경시 및 곡민적 정서면에 있어서 상시 준비태세의 强調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現栗撚持的 .消極的 평화의 기초위에 "諒極的 平和""n의 개념을 포

괄하는 "平和 創出的" 平和共存 流念이 남북간에 새로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平和共存 개념은 어및게 摸索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다

음장에서 출保 同件者關係에 맞는 새로운 안보개념의 創出을 위해 서득 사민

당의 제2의 束方政策 책심인 共同安保理論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의 適用可

能性과 아울러 그 限界點을 알아보기로 하자.

46) 이삼열, 批料的 平和硏究란 무엇인가? in :이호재, op.cit. p.147 참조

47) 여기서 적즉적 구和란 갈류(Galmng)의 定義에 따라構造的 暴力이 제거된 상태

를 말함. Dictcr Lutz, op.cit.p.1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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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鷺. 安保共同體 形成을 위한 具體的 安保 및 統-政策

1. 西獨社民蒸의 제2의 東方政策 핵심 내용인 '共同安保' 理論 檢討

가.理論成立 背景

7o년대 유럽의 和解무드는 冷戰時代를 거치면서 미.소 앙강대국이 상효

상대편 同說漂制를 더 이상 힘으로써 制壓할 수 없고, ..:측이 해외에서의 과

도한 정치적 介入으로 인해歪曲된 국내 사회, 經濟 구조의 改革要求를 더 이

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을 共有하게 되면서부터 시작된다
.

또한 準率理』&的으로 c는측 모두가 제2의 핵공격능력을 보유하게 되어 실질

적인均衡狀態에 들어싫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

이和解政策의 본질은 상초現象維持 상태를 존중하고 비군사적 경쟁수단

을 사용 각자의 利害와 目標.를 조정하여 합의 可能한 共通點을 찾아내는데

있다.''

즉 和解政策의 목표는 라Kissinger가 적절히 표현하듯 "競爭의 現賓을 共存

이란 絶對命題에 一致시 키는 것"이 었다.")

그러나 和解政策의 계속적 진행은 7o년대 후반부터 만관에 逢着한다. 그것

은 和料政漆의 정수라 할 수 있는 琴備統制 協商이 한계에 부릴혀 상호 不信

이깊어쳤기 때문이있다. 政治的 宣言에 걸맞는 s保分野에서의 화해가 이루

어지지 않아合意 可能한 共適點을 찾아내지 못한 양强大國은 급기야 유럽

내 핵배치로 맞선다
.

인제 發生할지도 모를 핵전쟁의 最前方에 서게된 西獨내에서는 평화운동

(Friedensbewegung) 그룹과 愛國的 左派(Patriotische Linke) 그룹을 중심으로

1) Hans Wassermund, Grundzuge der Weltpolitik, Munchcn 1985p.173 참조
2) Henry Kissinger의 l974 상원외교분과위일피 발언중, in :Europa-Archiv N . 2o.

1974 p.D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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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核運動巖開와 기존 同盟關係를 만보종속관계로 파악하려는 움직임 등이

니.타나 制廣政淸國에 獨逸間題 재조명에의 하나의 충격을 주게된다
.

그들이 주장하는 기존制漆團 安保談策과 다른새로운 代替(Alternative) tc

保政策의 특징은 다음세가지로 일거될 수있다. 첫째, 戰爭抑止理論 Absch-

reckungs doktrin) 논리에서 歸結된 강화된 奪備와 核武諒는 국민안진을 보장

하기는 커념원하지 많는戰爭에 말려들게 한다고 한다.3)

따라서 勢力均衡詰에 입각한 기존의 모든 軍事撚略은 체기피고 안보를 이

룩하는 방법으로 이그중은 琴事武器에 의한 安保가 아닌'사회적 방위'(Soziale

Verteidigung) 을 主諾한다 .

둘째로 새로운 安保政策은 잉 강대국(미 .소)을 그들 對外政策面에서 동

시에 같은 정도로 勝漆的이 고 攻擊的이 라고 관단한다.")

따라서 N린To와는 더이상 運命共同濃가 되서는 안되고 西獨이 모든 블럭

에서 撚皮해야 하고 오스트리아식의 中立化를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세째 기존의 安保政策이 찰경파괴와 經淸資源 고갈등의 준제를 야기해 국

민적 정당성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安保政策決定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보장하는 "아레로 부터의 출保"(Sicherheit von unten)를 주장한다.''

이러한 좌파들의 平和問題燎決을 @ 한 民族問題 동시해결 가능성을 모색

하는 됐進的, 현상변경적 새로운 安保梅想에 대해 7o년대 和解政策을 주도천

고 l4년간 집권경험이 있는 제도권 政黨으로서 사민당은 충격적인 주장들을

제도권안으로 흡수, 歸存에 이룩한 東獄團과의 協力鬪係를 그대로 유지하고

서구와의 同說關係도 유지하는 方向에서 새로운 對謄政策을 모색하는바, ; 1

결과 제2의 流方政策 추진을 모색하게 된다
.

제2의 東方政流의 특징은 제l의 束方政策이 이룩하지 못한 책전쟁의 문제

와 平和秩序 칭조와 관련한 새로운 代案을 强大國 중심이 아닌 분단국 중심
.

3) Wolfgang Vogt, i)trcitfa11 Fncdcn, Heidclbcrg 1984 p.16 참조.

4) 상게서 p.26 참조.

5) Wolfgang Vogt, Sichcrheitpolitik und Streitkrafte in dcr Lcgitimationskrise, B a d c n -

B a d c n 1982.P.117 참조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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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유럽중심으로 摸索하는데 있다. 이代案摸素過程에서 만보정책 분
야의 새로운 政淸B 槪念틀로 등장한 것이'共同安保'(Gemeinsame Sicherheit)
이른이다

.

Egon Bahr는 핵전쟁시대의 새로운 安保理論 모색을 위한, 고인이 된스웨
덴 전 수상괄메가 주도했던 찰메위원회 (Palme Kommission)에 제출한 보고

서에서 共同安fs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兩 陣營의 이념간의 차이는 도저히 共通點을 찾을수없고수렴할 수없
는 信念과 世界觀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그차이는 계속해서 존재하

는 것이 現實的이라 할 수 있다
.

특히핵전쟁시대에 있어서 '信念에 기인한 戰爭'(Glaubenskrieg)은 모두에

게자살일 분이다. 따라서 世界平和의 유지가 각자理念의 貫徹에 우선하여

추구되 어야 한다
.

共同生存이 란목표는 '共同安保'를 요구한다
.

상호확증 과괴가 가능한 핵전쟁시대에 안보는 더이상敵對者를 배제한채

이루어질 수없고그敵對者와 함께만이 달성될수 있다. '共同安保r는 적대자
를 同伴者로 받아들이는 發想의 轉換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적은폭력의 사

응으로 더 이상 이길수 없기때문이다."

나.共同安保의 內容

현재 NATo를 비롯한 商狀陣營의 기본군사독트린은 戰爭抑止(Abschrec-

kung, deterrence) 理論이다. 공동안보이른은 이억지이른의 문제점을 解決하

고자 하는데 서 출발한다
.

抑止理論과 共同安保理論은 공히이른적으로는 戰爭防Jt의 득트린이다雌 즉

"유사시 軍촌的 行動의 목표는 戰爭을 進行하는 것이아니라 그것을 사전에

억지수단을 통해前Jh하고 또전쟁이 최소한 水榮에서 확대되지 않고손실을

6) Egon Bahr / Dicter Lutz, Gemeinsame Sichcrhcit Idcc und KonzepF, B a d c n - B a d e n

1986. p.32.



가장 줄일 수 있도록 하는"戰爭 독트린이다.D

이러한 두 게템간의 존재하는 共避.熊에를. 불구하고 두 개념 사이에는 커다

란 차이가 存流한다 .

억지이른은 이제까지 전후 유럽에서 進行한 전쟁의 防止라는 순기7에도

블구하고 일반적으로 4가지 점에서 間鑛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

@ 勢力均衛狀態 設定 問題

양측이 다량의 核武器를 보유하고 있는 狀ia에서 '.:측이 정천한 실질적

인 제2의 攻擊能力을 보유하고 있을 때 勢力均衡狀熊에 있다고 본다출 Z L

러나 상대방에 대한 억지력을 충분히 確保할 수 있는 제2의 3&擊能力

算定은 心理的, 政治的 要素가 介在되 있어 오히려 相互 疑心을 增幅시

키는 역할만 할 우려가 있다.

@ 信賴의 별레마

억지이른이 提示하듯 만약 상대방이 이쪽의 章事手段에 의해 충분히 위

헙을 느끼게 하려면 武料體系의 사응가능성이 前禮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기공학의 發達로 인한 可恐할 파괴력의 결과 그 사응가능성이 점점

떨어진다면 억지이른의 신뢰도도 떨어져 유사시 억지효과가 달성되지

많는 릴레마에 빠진다
.

@ 戰爭擴狀의 危險問題

억지체계가 安定的으로 그 기능을 發揮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적의 다

c.4한 戰爭挑發 形熊(핵전쟁과 아울러 재래식전쟁, 게릴라전쟁)의 각 수

준에 맞는 抑止手段을保有하고 있어야 한다. 결국 이러한 多綠한 억지

수단 구비요구는 準倫競爭의 커다란 요인으로 作用하여 억지체계의 安

定을 무너뜨린다
.

@ 相互情報交換 不在問題

7 ) Dieter Lutz, Lexikon Rustung, Ftieden. Sicherhelt Munchen 1987 p.24.

8) Dietcr Nohlen, Pipersworcerbuch 5 Internationale Bezie-hungcn Munchcn 1984 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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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이른에 의하면 양측관계는 桐互情報交換이 부족해 誇임없이 잠재

적적대자를 實際的인 敵으로 간주하는 게임이른의 '圖人의 모델T로 표

현된다. 따라서 끊임없이 '最惡의 상태'(worst-case)를 念頭에 두게되어

協力보다 비합리적 威脅을 선호하게 된다
.

위의문제점을 고려할 때억지이른은 現索的인 戰零迷行能力 없이는 결코

그기능이 출計聲.될 수없기때문에 결국戰爭迷行能力提高를 통해전쟁방지를

이룩하는 內的矛盾關係에 빠지게 된다. 공동안보는 이러한 억지전락의 不安

定性을 극복하기 위해핵무기 및공격용 在來武器 사용가능성을 관전히 廢

棄하 고 낮은수준에서 재래식 수단의 安定을 이루는 것을목표로 한다囑

공동안보는 첫째, 관계국 모두의 安全을 위해 전쟁을 공동으로 방지하는

流惡으로 상대방에대한報複措置를 전제로 한억지전략 개넘과는 다르다.

들째, 共同安保는 상호공존위에 설정된 槪念으로 敵對關係위에 설정된R

.念과 달리공격성의 폐기를통한 순수한防禁爲主 조치에 의한安保를 뜻한다.

共同安保가 안보정책적 流念이라면 이러한 개념의 內容을 채우는 군사적
.

하위전략 개념으로 사민당이 主張하는 것이 '構造的 非고t擊性' (Strukturelle

Nichtsangriffsfahi小eit) 이다.共同安保가 하나의 새로운 개념틀이라면 '구조직

비공격성'은 하나의 새로운 대체 奪事戰略 수단이다.9)

억지전릭하에서는 상대편에게 '豫w 할 수 없는 報復危險'을 인지시키기 위

해 防梁能力과 함께 攻擊能力과 보복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구조적

미공긴상 개념하에서 는 攻準燎인 要素를 전적으로 배제한다
.

'構造的 非漆繫怪'은 만약 漆事力이 조직, 무기체계, 전략면에서 군사적 攻

擊을 의식작으로 許출하지 많아 料粹하게 군사적 抑制와 효과적인 방어에만

그 목표가 주어질때 存添한다고 한다.l")

'구조적 비공격성'은 相互理心構造와 증강일변도의 奪備경쟁을 피하기 위

9b Dictcr Lurz, Tcilcicmem einer Politischen Konzeption, Funktion der Strukturelle Nichts

angriffsfahigkeit, in :Die Neue Gesellschaft 6 / 88 p.點8 참조.

10) Egon Bahr / Dieter Lutz, Gemeinsame Sicherheit Konvention-clle Stabilitat M u n c h e n

1988 p.3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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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공격적인 流來式流熊와 핵수반의 排除를 통해 아주 낮은 수준에서 "撚來

式 戰諒 安漆" (Konventionelle Sta-bilitat)을 통해 달성된다."'

즉 상대방으초 하여금 예측할 수 없는 危險을 느끼도록 하는 방법이 억지

전략과는 달리 공격력의 確保o 통해시가 아니라, 상대방이 공격시.점령시

치를 代價를 순수한 방어위주 防衛郵W (Abhaltcstrategie)으로 .;L게 느끼게 하

는 방 법이다.l")

다른 安保理論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를共同保安理論의 특징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l')

@ 共同安保는 戰爭防止. 槪念이다
.

@ 共同安保는 안보분야에 있어 敵對關係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나 理性的인 共存과 戰零防止라는 필요성에 의해 漆.論이 구성되어

있다.

騷 3가지 점에 있어 敵對者와의 共同a을 강조한다. :共同으로 느끼는 戰

爭威脅性, 共同의 安保理.解,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過程上의

공동성

@ 공동안보는 要.念的, 체제 내재적 利害相反과 갈등이 미래에도 存讀되리

라는 것을 부인하지 많는다. 그러나 料互競爭이 군사적 수단이 아닌平

和的인 手段으로 이루어져야 힌다고 한다
.

@ 共同출保는 현실적인 國際政淸下에서 정화운동가들의 일방적인 指誰나

過度한 變차.을 요구하는 이싱른적 安ls似念에 대힌 제도권내의 대응수

단이다. 따라서 所進@ 과정을 통해 過渡期的 E亂要素를 피하고 현재

존재하는 構造를 이응한다
.

@ 共同安保는 억지이른을 流念的으로 극복하고 軍事條約.邊到, 中立化

.漆到 또는 自己民族一逸到의 安保禮系의 消減을 목포로 한다
.

ll) 共同安保에서는 이제까지 準術긴zs의 원인을 勢力차衡理.淸의 역기능에서 찰기

때문에 '勢力차衛'이 란 표현대 신 '출定'이 란 옹어를 를다
.

12) Egon Bahr / Dietcr Lutz, oP, cit, P.52
l3) 상게서 PP.79-80 요약

. M 6 .



燎共同保安는 주로協調指向的이고 相互協商을 추진하는 정치적 수단위

에基礎하고 있다. (外交, 軍備統制 및軍縮協商)

燎 공동만보는 그러나戰爭防止 목적을위한軍事的 수단의 완전포기를 의
미하지 많는다. 共同安<s는 군비와 병력의 최소한 수준에서 동결을 위
해 노력하나 先制豫燎攻繫이나 報復措置는 포기하고 순수찰 방어전략
이기를 요구한다. 즉兵力과 군조직 武諒漂制 전략에서 양측이 결코군
사적공격을 許容하지 않는것을의미한다

.

@ 共同安情의 추진수행자로서 우선政流決定者와 정치가들을 들수있으
나 동시에 또한社會內部에서 전쟁을 더이상政淸手段으로 간주하지
않는平和推進勢力 및기관들도 排貯.하지 않는다

.

脚共同保安는 장기적으로는 새로운世界平和秩序와 相互集團安保體制

構築을 목표로 한다
.

다.共同安保理論의 를體化 :社民黨제2의 東方政策

사민당은 83년 이래計黨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燕敵團내 다른공산당 특히
車獨政府와 유럽내 平和秩序 창조를 위해새로운 安保泌念에 입각하여 協商
을 벌이고 합의를 導出해 범으로써 保守蒸이 대동구관계에서 이루지 못한

安保分野에서 동.서간헙력를能保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있다
.

共同安保理論에 입각하여 사민딩(spD)과 諒獨共産黨(sED) 이합의하였거
나協商중인 분야는 다음과 같다

.

(l) 非化學武.設地滯에 관찬윤意l'T

1985. 7.21 '를측은 西獨과 東獨, 체코를 출括하는 지대에서 1b學武器를

칠수시키고, 生産을 誇Jh하며 다른나라로 부터流入을 금지하는 비화

학무기 지대에 관한合意를 하였다
.

(2) 중부유렵에서非核地帶化를 위한非核回廊(Atomwaffenfrelen Korndor)

14) Dcutschland -Archiv 85년 9월호 p.935 참조.



理設 協商.')

랄측은 1986.10.21 비핵회랑에 관한基本立場을 協商을 통해 誇했다 .

l982년 활메위원회가 제시한 SOOkm U 이지역에서 모든 핵무기.핵탄

두운만수단, 핵한두, 재래무기 및核流器로 이중사응 가능한 流器體系

. 의 폐기, 현대화 및搬入禁止를 서로流商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회랑은 商獨과 束消 및 체코의 國境綠을 중심으로 '는쪽 1 5 0 k m

씩 길려 있다.

(3) 理念論爭과 共同安保(Der Streit der Ideologie und die Gemeinsame si' .

herheit) 에 관한 原則 合意l"7

1987. 8.27 서독 사민당의 政策要員會와 동득 共産黨의 사회과학원 사

이에平和와 理念開題에 관한 기본원칙을 담은6개항에 걸친共同宣言

文을 발표했다. 서로 다른體制의 정당간에 理念上의 차이가 서로존l.1

함을 인정하면서도 原子武熊로 부터위헙 받고 있는시대에 동.서 陣

營間의 류일한 熊爭方法은 평화적 體制競爭이라고 합의하여, 旣存平和

共存論에 대한수정으로 評價되고 있으며, 비록國漆間 合意.에 이른 것

은 아니지만 양독관계를 한 차원높이는契機가 되있다.l'7

양측은 "平和共存과 共同安保라는 발상이 相互對立과 세계적으로 채

권및우위를 追求하려는 노력들과 諒恥된다는 통찰에 기초하고 있다
計

고 합의했다..")

政淸s爭의 支化와 관련해서는 상호대립된 漆本價値에 대한해석에 있

어 상대방 존재의 正當性을 부정해서는 안되고, 논쟁의 彩態는 적대참

을 증폭시키는 선전을 포기하고 認$情s爭에 있어開放된 討論을 許 害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L97

15) Deutschland - Archiv 87년 2월초 p.l34 참조.

16) Deutschhnd - Archiv 88널 l월호 p.4o 참조.

i7) 서병칠.統一을 위한 束西獨關係 조방 서울 1988 p.61.

18) Aktion Snhnezeichen / Fncdensdienste. Das SPD .SED-Papicr, Freiburg 1988 p.ll.

l9) 상게서 P.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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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사민당은 이派則들을 통해濃制間 경쟁의 궁극적 목적이 資本主

義 파괴가 아니고 '.:편이 e&奪.을 통해 서서히 접근 할수 있다는 事實

을 인식하도록 하었고 東獨共産裳.은 서로다른社會禮制와 政治勢力을

가진 두 국가가 독일에서 存在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한편 두 體

制가 善意의 경쟁을 통해 그 優秀性을 證明해야 한다는 선으로 理念論

爭를 후퇴 시출다는 점이 주목된다
.

(4) 방어지대 (Defensive Zonen)창설을 통한재래무기 분s의 안정화

이것은 재래식 전력의 대즉적인 沈縮과 先制奇襲攻繫을 한쪽편이 감행

할 수 없도록 방어지대를 構成하여 불안정의 요소가 되는 武器를 J 2 -

방어지대 부터指린&하거 나 그 수를 줄이려는 방안이 다
.

이를 위해 中部유럽(동득, 서독, 체코)에 國境을 따라 카각 5okm섹 j 4

합lookm의 비템크지대를 設定하고, 아울러 MBFR 國家와 덴마크,헝

가리를 포함한 지역에 방어지대를 設定하여 그 지역에 配置된 攻擊用

武 器 .장갑차, 대포, 전투용헬기, 전투기.를 完全淸叫9 하든가, 일정한

최저 하한선을 설정하여 그 수를 줄이려 한다.")

라.共同保安理論에 대한 批判

共同安保理論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개의 정치그룹으로 부터批判이 가해졌

다.

하나는 보수진영쪽에서 너무국제관계 現實을 무시한 進출的 發想이라는

것이고, 다른하나는 平和運動圈 그룹과 녹색당쪽에서 진정한 정화를 위해서

는 너무 미흡하다는 主張이있다
.

보수진영은 N,\To차 同努福係 이외의 동구측과 安保協力關係란 궁극적 c .

로 戰爭抑&濃制의 해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想像할 수 없는 일로 간주한다
.

소련의 自由世界에 대한織脅이 군사적으로 계속되고 있는한禮制守護를 취

20) Egon Bahr /Dieter Lutz. op. cit. p.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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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安保政漆에 있어서 價値中호의 追求란 있을 수 없다고 한다.z't

=l러나 보수진영도 핵전쟁시대의 를.備競零 戚脅에 대한 國民의 우려를 잘

발고 있다. 그에 따라 를를理』&的으로 기존 戰爭抑止禮制를 대신할 새로운

代業을 裡索함이 없이 외교적, 경제적 協力手段의 강차로 소련과의 琴情統a;l

協商을 지속시켜, ?:지력이 유지되는 制限친 範團내에서 핵무기 狀肺을 시s .

하는 生存同伴者關係 Uberlebcnspartnerschaft) 라는 개념을 상응하고 있다.".

브수진영의 論理에 의하면 결코 生商이간 團漂는 束歐와의 출保同伴者關

係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힘에 의한 억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한다.

安<a는 "漆由실현하의 平和"를 의미하기 때문에 束默와의 안보분야에서

동반자 관계는 애초 成立될 수 없다고 한다.z37

두번째 批料集團인 평화운등가 그룹은 공등안보이른이 새로운 안보개념

摸索에서 地平을 열있으나 여전히 군사적 手殷과 同流禮制에 집착하고 있어

地球上에서 戰爭을 제거하고 진정한 平和를 定着시키는데 미흡하다고 한다

: "여전히 武器濃系에 집착하고 敵對關係에 기초한 세력권간의 관계는 결코

安保同伴者 關係로 표현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共同安保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대체모델인 블록으로 부

터 할피, 準率手段이 아닌 社會的 주設에 의한 방어 그리고 '일방적인 軍縮
.

으로만 진정한 平和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러한비판에도 불구하고 공동안보이른은 相互生存에 대한 이성적인 漏

奈속에 결코전쟁이 運命이 아니고 정치의 延長이며,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

의작품으로, 새로운 政策手段 및安保槪念들의 개발에 의한發想의 轉換으

로 피할수도 있다는 가능성 을提示했고 또平和가 유토피 아가아니라 現賓

21) Bundesminster der Verteidigung, WeiUbuch 1983. Bonn 1983. P.122.참조.

22) Kurt Bicdenkopf, Wir Konnen nicht einfach aussteigen, in '.Wolfgang Heisenberg si. .

hcrheltskonttv. Badcn-Baden 1988.P.723.

23) 상게서

24) Ekkerhard Krippndorf / Reiner Stuckenbrock, Zur Kritik des Palme Berichts Berlin

1983. p.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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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을 통해異體的으로 實現될 수도있다는 科學的 평차학의 지평을 열었

다고 할수 있다."'

2.韓半島 間題 해결시 共同安保理論 적용 限界

共同安保理論은 다음장에서 후술하겠지만 韓半島에서 安保共同體 形成을

위한새로운 安保및統.政策을 撚立하는데 많은시사점을 주고있다. 그러

나우선共同安保理論이 생성된背景으로 서독分斷構造와 우리의구조가 어

떻게다른지 면히 檢討해 보아야 그이른의 援用性이 중 더 명확해진다수

크게 네가지 측면에서 分斷構造의 相異性이 지적될 수있다小

첫째, 歷史的으로 살괴볼 때분단의 원인과 경과樣相이 판이하게 다르다.

독일은 과거유럽제국의 중심적 役割을 해왔으며 늘유럽의 安定에 중요인자

로作用해왔다. 따라서 2차대전후의 分燎은 득일에 대한强大國들의 安保理

辨關係의 고려에 따른封鎖政漆의 일환이었다. 또한독일도 냉전전후시대의

主戰場이었으면서도 熱戰을 치루지 않았으나 韓半島의 경우느 민족간에 내

전을 구었다會이러한 民掠.간의 相殘은 정화적 統.의 길을별리하였을 룬만
아니라 分斷意.識을 民族內部에 圖着化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일반국
민들 속에 내재화된 '친구와 적이라는이분법적 도식'(Freund-Feind -Schema)
은 모든 政治 現漆을 인지하고 이해하는데 하나의 강요된 틀로서 作用하여
政淸協商에 있어 현실성 있는새로운 대체수단을 摸索하는 노력을 어렵게 만
들고 있다."'

둘째는 安ls政策을 결정짓는 國際環漆이 두국가사이에 다르다. ,.:측 모두
d l" l 지정학상 '中問位置'(Mittellage)는 과거誇임없이 國際環境 변화에 따라

25) Egon Bahr /Dieicr Lutz op. cit. p.157.
26) Hans Niklas, Die Politische Funktion Von Fdndbildcrn in :Anton-Andros Guha, der

Feind, Der wir brauchen. Frankfunt im Main 1985.P.104.



危機狀ia과 機會를 동시에제공해찰다.")

독일의 경우2차대전후 소련이 束歐를 掌提할으로써 '中間位置'로서의 잇

점을살릴수있는機會를 상실하고 전쟁터화의 危險이 내포된 '邊境位置'(.

및re熊 age) 로轉落하고 말았다.z")

그러나득일은 강력한西歐粒入化를 통해經濟的 漆榮과 정치적안정을 달

성하고 새로운 東方政策을 통해 이러한 .邊境位置'로부터 狀皮했다. 바야흐.A

독일은 지금다시t中間位置T를 회복하여 양小營의 중간매 매자로서 평화사

절役割을 하며국익을 극대화시키고있다. 불행히도韓半島는 이러한 '邊境

位置'로부터 脫皮할 수있는機會를 놓치고 아직까지 세계평화의 綠亂地城

으로 남아있다
.

또한 南北韓은 동.서독과 같이 확실한 집단적 政治, 軍事, 安保體制에 편

입되어 있지않고각자强大國과 복잡한 찰무적 契約調係만을 유지하고 있어

制度上으로는 남.북 양측이 平和定着과 安保間題에 대해합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것같으면서도 미.소데땅트 노력이 쉽게파급되지 않는다 .

세째로 韓國은 체제간 協商의 최소한 前提條件이 되는 體制安定化면에서

서독이 도달한 福祉國家 수준에 를.)達하지 못하고 있다.

급속한 經濟成長에도 불구하고 韓國社會內에는 아직도 過漆하게 발달된

부분과 저발전 부분과의 차이, 分配構造의 료曲등으로 료현되는 "구조적이

질성"(Strukturelle Heterogenitat) 이存在한다."' 또한한국에는 社會主義와 自

由主義 사이에서 제3의 길인民主主義w 社會主義 실현을 制度國 안에서 추

구하구 理念的으로 東論團國家들과 협력이 가능했던 大衆政黨으로서의 社會

民主黨(spD) 세력이 제도권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

네째로北韓과 東獨을 비교해보면 양국다믈른국내적으로는 多元主義 원

7 Werner Link, Die au/?enpo1itische Staatsrason der BRD, in : Hans-Pcter Schwarz,

Demokratie und Diktatur Dnsse1dorf.1988.p.406.

28) 상게서 P.407.

29) Urlich Menzel /Dicter Senghaas, Europas Entwicklung und die Dntte Welt, Fr a n k f u r t

am Main, 1986.P.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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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에 입각한 民主化나 人種尊重의 問題와 관련해서 共産黨에 의한권력득점
과 '民主8 集中主義' 原則이수정되어야만하는 閉鎖社會的 공통점을 안고있

으나對外政策的으로 크게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동득은 5o년대 중반이 래

國經的 經綠鬪爭을 @ 한民族.問題解決(통일)이라는 정책을 포기하고 있는
반면 北韓은 그들自主賂線에 따라국제법적 일반원칙을 무시하고 誇임없이

現象變更的 對外政策을 추구하고 있다
.

동독은 i$大國들의 유럽핵배치 결정이후 독일이 핵전쟁의 주전쟁터화 하

지않고그괴해를 줄여야 한다는 現實誇.識아래 "平和에 대한責任共同禮計

(Verantwortungsgemeinschaft fiir Frieden) 주장을 서득보다 먼저提起하고 나

싫다."'

또한東獨共産黨 ll차대회 (86. 4)에서 東獨書記長 호네커는 .평화공존 개

념은 더이상階經關爭의 特殊한 形態가 아니며 平和定着은 모든대외정책
目標設定의 최우선과제다"라고 공식적으로 童言하였다.3'7 그러나 북한은 여

전히통일을 民族主濃力이 공격적인 帝國主義 세력을, 애국세력이 민즉반역 주

매관 勢力을 타도하기위해 階經關爭을 벌이는 과정으로 카악한다. 북한의 對
外政策은 따라서 社會主義에 유리하도록 勢力關係를 변화시키기 위해資本

主義 漂削와의 평화적 競爭을 배제하고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漆織아래 반

제투쟁 및 현상불인정 政策을 추구한다
.

그러면 위에서 열거한 獨逸과 韓半島 사이에 존재하는 桐異한 분단구조에
도 불구하고 어및게 共同安1*理論분 우리의 새로운 平和認制構築을 위한새

로운統.政策에 援用될 수 있을것인가?

3 .平 和 體 制 構築을 위한새로운 統一鱗策

平和體制 구축을 위한統一政策은 기존통일정책이 安保分野에 관한구체

30) Egon Bahr / Dieter Lutz, op. cit. p.料4 참조

31) AnA.npolitik 86년 3철로 p.;!U3.



적 남북한 접근조치제안에 있어 末沿했다는 데서 부터 出發해야 한다
.

앞서 獨逸政策(統.政策)의 내응에 安保分野에서 새로운 접근가능성을 접

목시키려는 서독 制度團 政黨들의 노릭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통일정책이 이

러한 安保 .할루分料의 내응을 마냥 排除랄 수는 a 하
.

따라서 우선平和라는 공통친 주제.물른 각자平和에 대한鮮釋이 다르기

는 하지민.를 가지고 韓半島 壽.를間短는 고도의 政治似을 편 정치게임이라

는시각하에 이제까지 消振的 讀避的 方式보다 이를극복하고 주도하는 방향

에서 정치회담 차원으로 적극 유도해 야 한다
.

더구나 北韓의 주의.주장이 疑心을 불러 일으키는 政治t言的, 宣傳的 차

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協商의 必要條은 더욱 커진다
.

漆商過程을 통해야만 그들은 現實性없는 주장이 容觀的으로 평가받을 수 있

고, 또 대화가 制度化됨으로써 그 協商이 열리는 自禮만으로도 緊帳緩和에

이바지 힐 수 있기 때문이다. 단 料漆間題 燎漆을 위한 회담형식은 우선 外勢

를 매격한 '선 南北諒 직접協商 후필요에 따른 國際的 보장'형식의 유관국

직결 參與原 則을 견지해야 한다
.

우선 이런 琴찰會談에 임하기 앞서 諒國內部에서 새로운 안보개딘에 대한

국민적 共感帶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것은 同.誤國과의 紐帶强化를 유지하면

서도 한국측의 상대적 識作情이 제고되는 방향에 부할된, 强大國 중심이 아

닌分斷國 중심의 새로운 安保理論 創出을 의미한다
.

이를 바찰으로 형식에 구애없이 武力抛棄와 平和構造 창출에 관한 내웅을

포함한 새로운 출括적인 諒定協定을 체결하여 單事會談을 지속적이고 일관

성 있게 推進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가.새로운 安保 槪念의 定立

南北韓 安保 協力誇代에는 安保同伴출 관계에 걸맞는 새로운 안보개념의

表호이 필수적 이다
.

새로운 安憬料念은 다음과 같은 안보문제에 관한 새로운 認識으로부터 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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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해야 한다.3"l

. 전쟁이 더이상 政治, 經濟, 理念的 흑은다른目標를 관철시키기위한 수

단이 되서는 안된다
.

. 힉전쟁시대에는 共同의 안보이거나 아니면 전멸을 뜻하기 때문에 勝 利

하려는 理Bs에 의해서는 안보가 확보될 수 없다
.

더많은무기가 더많은安保를 확보해 준다는 神話를 버려야한다
.

. 安保를 廣義로 해석하여 외부에 릴流弱한 사희.경제적, 정치적 그리

고 환경파괴를 방지할 수 있는 t 부 능력'이 增大되야 한다
.

... 强大國으로 부터점차자출성을 流保하되 양블록으로 부터이발이 아니

라적극적인 '.:진영의 매개자로서 世界平和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對

外交漆力 이 增大되 어야 한다
.

이러한 기본인식아래 새로운 安保槪念은 만약우리領土에서 다시전쟁이

일어나거나 周邊國들의 전쟁에 우리가 介入이 된다하더라도 우리사회가 어

느정도 '생존능력'을 갖고우리사회를 유지할 수있을까 하는기본적인 安保
.

問題와, 남.북한이 모두 평상시 戰爭의 原E3이 되는행위를 중지하고 얼마

만큼동북아 및世界平和에 이바지 할수있는가 하는평화조성 문제에, 可能

性을 提示하는 것이라야 한다
.

이러한生存能力을 가능케 하고平和출 創찰.할 수있는安保槪念은 방위체

계를枕粹하게 防御的으로 만드는데 있다고 할수 있다
.

그럼어떻게 순수한 防御爲主 防衛議系가 평화창출적인가?

상대방의 공격을 가상한 防情禮系에서 攻擊武諒와 防御武器의 구분은 애

매한 점이 있다
.

그러나 간단하게 定義해서 무기의 사정거리와 그效果面에서 상대편 領土

에까지투입이 되는무기는 i&繫的이고 그렇지 많고사정거리가 짧은자국

32) Egon Bahr, Zum europaischcn Fncden, Eine Antwon auf Go-rbatschow, Berhn 1988,
PP.24-Z5 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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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이내에 효과가 限定될 경우 防御武器라고 定義해 볼 수 있다.3")

또 무기의 祀置位置와 관련하여 사정거리와 抽果範團가 크더라도 상대편

지역에 이고지 않도록 전<.으로 부터 후방에 配置된다면 그 무기는 방어적이

라 할 수 있다.

Johan Galtung은 공격적 防衛와 방어적 防衛의 구분을 다음과 같은 표로 나

타내고 있다."'

완 전 파괴

폭력적

.

1
공격적방위

Q재래식 군사력 방어

'x어 적'小치 @준군사력 방위(게릴라전)

1.

비군사무기 1 \
@비군사력 방위(사회 적방위)

무저항

위의 기준에 의하면 核武器는 그 사정거리가 아무리 짧고 그 효과가 극히

制限K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공격시 大量殺傷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파괴

성으로 말미암아 自國領土內에서는 결코 使用될 수 없는 武器임으로 本質的

.2 .z 방어용 무기가 될 수 없다. 또한 재래무기가 核武器의 단순한 補充手段

으 로 사응된다면 그 무기도 공격적이다帝

방어위주의 방위는 공격자에 대해效果的인 報復을 통해 또는 효과적인 저

항을 하겠다는 意思表示를 통해 공격을 抑制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기존 억

33) Johan Galtung, E s gibt Altemativ Opladen 1984,pp. 21 5- 21 6 찰조 .

34) 상게서, 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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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전략과 一流補通하고 있으나 武器體系가 순수방어적으로 자국영토내에서
만 그 효과를 나타델 수있고적국의 領土에서 그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

미에서 差異가 있다
.

이러한 순수방어중심 防衛體系는 그防衛認系가 결코상대방의 攻擊을 許

審하지 않을수있을만큼 效果的일 때상대방의 공격무기를 쓸데없는것으로

만들어 琴縮協商을 가능케하고 그럼으로써 증강일변도의 무기경쟁을 誘發시

키지 많게한다3'7

따라서 平和創出的이다. 그렇다면 어떤防衛體系가 상대방으로 부터공격

을 허응하지 많을 만큼 效果的인가?

防衛認系가 상대방이 奇襲攻擊으로 부터어떤 이득도 블 수 없도록 흑은

奇製攻擊이 失敗할 수G 에없도록 攻擊目標가 될주요시설이 分散的으로 까

여있고공격자가 만약國携을 넘어침입했드라도 占領하는 繫用이 너무 3 .

다고간단되도록 순수방위 능력이向上되 었을 때可能하다
.

나.南北韓 '平和 및福祉具現을 위한奮定協定' 締結提議

현休戰協定이 청화관계 設定措置가 아니라 交戰當事者間의 전투행위를

중지시킨 譯事協定임을 감안할 때韓半島의 평화를 定着하고 남북한 安保協

力관계를 창출하려면 무력포기 및제반平和秩序 구축을 위찬어떤형식의

協定 및 條約이 를가피 하다
.

한국측은 不可侵協定과 기본관계잠정 협정締結과 提議를 하고있으나 북측

이미군의 驗屯을 합리화하고 두개의 조선을 合法化하기 위한措置라고 拒絶

하는 바람에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

아울러 북측은 미국측과 平和協定에 여전히 執着하고 있다. 이제까지 韓國

側의제의가너무현상고착적 이라는ep象을 줄憂慮가 있으므로 북측이 主帳

하는 적극적 평화의 創出間題 內容을 포함한 協定締誇을 남북간에 체결할 것

을제안해 볼必要가 있다. 그럼으로써 북측의 미국과 平和協定 締結 論理 를

35) Horst Afheldt, Defensive Veneidigung, Hamburg 1983.D.43 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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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流協力, 安保協力 관계의 남.북간 當事者化 논리로 誘導할 수 있다. 不可

憬協定 형식보다 基本調係暫定協定 形式이 군사문제분만 아니라 실질적 비

군사분야 交流協料에 대한 출括的인 내용을 담을수 있으므로 旣存晳定協定

의 내응에 적극적 安保協力關係 의지를 담아 새로이 提議하여 보는 것이 좋

겠다.

서독의 경우를 보면 誇端과의 모스크바 條約을 통해 束歐圈 전체에 대한

武力抛案를 린언했고, 첼싱키宣言에서 平和와 軍縮問題, 교류첩력, 인권문

제에 包指的인 합의를 한 반면東獨과는 基本情o!] 하나로 이모든 문제를 규

정화하고 있다.

우리가 이미 체결제의한 바 있는 哲定協定의 모태가 되고 있는 東 .西獨

進本條約은 전문서두에서 부터 平和의 問題에 대해 "양 독일은 平和維持의

책임을 절감하고 유럽의 安保와 緊張繼和에 이바지하려는 노력에서......"라

고 시작하고 있다.8)

또한 서독은 基本條約 자체가 양독간의 를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계찰

적인合意아 協商을 위한 하나의 道를로서 양독관계 진전에 하나의 필수불가

결한 전제가 된다는 점을 强調하고 있다.3n

우리의 경우도 새로운 協定은 철저히 憲.法精神(平和統.條項)에 따라 (B

定指置(Modus vivendi)형식을 띄어야 하며, 제목은 統一의 전단계로서 安保

共同設 실현의 내응을 담고 또 兩認制를 공히超越할 수 있는 가치인 平和와

福祉의 내응을 담을 수 있도록 南北韓 '平和와 福祉 구현을 위한 料定協定'이

좋겠다.

그 구체적 內容은 남북한 기본관계 暫定添定에서 기 제안된 내응중 @ 互

惡平等 價 武力抛棄 燎 內政不干漆 燎 分斷善痛 緩和 및福祉具現* 위한 交

流協力 사입실시 @ 卵 締結한 雙務的 다자간 國際條約과 헙정준수 등의 .a

항은 그대로 살리되 몇가지 내응이 보완되어야 한다.

36) Wolfgnng Seiffert, Das ganze Dcutschland, Munchen 1986,P.330.

37) Margit Roth, Zwei Staaten in Dcutschland, Opladen 1981,P.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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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協定에 의해成立될 남.북관계는 국가간의 關係가 아니jL 民族

內部의 특수한 관계임을條項으로 明示해 야한다
.

이것은 協定의 締結이 두개의 국가를 認定하는 절차가 아니고 앞으로 民 族

同消性 회복과 平和統. 관성을 위한道를g 性裕을 갖는것임을 강조하여

북한의 두개의 朝鱗造作 논리에 패기를 박자는 것이다
.

서득의 브란트가 기본조약 締結후 보수카들로 부터2개의 국가성 인정에

대한挑判을 받았을 때"조약의 締結은 分斷의 고통을 緩和시켜 민족의 同質

性을유지하도록 努力하려는 하나의 방법이지 그자체가 분단의 圖定1b를 지

향하는 反民族的 政策은 아니다. "라고 말한것을상기할 필요가 있다.Q)

둘째, 기제안된 料定協定 내응중 "情戰襤制의 維料" 부분을 현상유지적

관점에서 朧皮하여 平和共存 관계의 내응을 담을수있도록 다음과 같이수

정해야 찬다. :

"南北은 休戰濃制를 平和禮制로 바꾸는데 그具體的인 절차와 방법을 南北

當事者간에 우선合意후 이平和및制의 국제적 보장을 위해노력한다.f 즉평

화체제로 轉換의 문제를 拳論하여 구체적으로 입른하되 우선南北간에 協商

을벌여그意見差案.를 해소하는 當事者主義에 철저해야 된다는 말이다
.

세째는 國際聯合憲章 존중의 原則을 삽입하여 北緯을 책임있는 국제사회

의일원으로 끌어들이고 平和의 문제와 아울러 人權間題도 國際社會의 심판

을 받게해야 한다
.

다.軍事的 信賴構築措置의 摸索

군사적 信賴構築措置의 기능은 상호威脅的으로 인지되는 軍事的 선택수

단의자발적 .抛棄와 찰께그章事的 수단이 自國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明確히 G힘으로서 외부로 부터오는威脅을 감소시키는데 있다.Ml

38) Willy Brandt, Erklarung vor dcm Dcutschcm Bundestag, 15, Fcb 1973 in : T e x t e z u r

Dcutschlandpolitik, 12 p.143-

39) DietCt Lutz, Lexikon Rustung, Friedcn, Sichcrhcit, Munchen 1987, P.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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準촌的 信賴構築은 우선 相互情報交換을 통해泌密主義를 극복하는 데서

부터 출발하는데 크게 두가지 方向에서 이룩된다.")

@ 상호 章率潛在力, 兵諒規模, 配置位置 및 군사비지출등에 관한 자료를

公開하고 適知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軍事活動과 부대이동에 대해 미리

適告하는 문제

@ 軍事訓鍊의 參加兵力이 일정한 수를 념을 경우, 그것이 일정지역(국경

선 근방)에서 일어날 경우의 그 군사훈련 制限措置에 관한 문제

韓半島에 있어서 信賴構築方案은 82. l 미국의 軍事停戰委員會를 통해 壽.

事漆習 상호 통보와 상호 참관인 交換間題 討議를 북한측에 제의한 이래 美

國측의 꾸준한 努力이있어찰다.4'.

지금 남북한 를賴構築方案과 관련 問題가 되고 있는 것은 의제 및 신뢰구

축내용이 아니라 會談의 形態와 節次와 관련한 사항이다. 美國B은 수석대표

가 각각 美軍과 북한측으로 되어 있는 軍事停戰委출談을 통해 이 문제를 解

決하려고 하고 북한측으로 單事問題에 관한 미국과의 直接對話를 희망하고

있어 자칫하면 한국측이 排除될 수도 있기 매문이다 .

軍事問雷를 포함한 모든 對話와 協商에서 남북간 直接對話形態를 고수하

고 貫徹시키기 위해서는 군정위 수석대표를 韓騷人으로 교체하여 군정위 대

표권을 인수하는 方法과 章事問題에 관한 남북한 直接對話窓디를 개설하는

방법이 있다.

첫번째 방만은 북측이 韓國政府 識位格上을 바라지 많고 美帝料民地, '미

제주구'논리의 견지를 위해서 反對할 것이예상되고 미국측도 작전지휘권 문

제를 포함한 극동아시아전략 전반과 관련 있는敏感한 問題인 만큼 신중하

게 對處할 것이 예상되어 그 實效性이 적다.

따라서 남.북한 당사자 위주로 기 개설된 高位當局者會談에서 이문제를

4o) 상게서,pp. 317-318.

4l) 하영선, 韓부島 軍備縮小의 현실적 모색 ln :이호재편

鱗半島 平和論 법문사 1989. p.230 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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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는 것이 바람직 하다
.

즉유럽의 헬싱키 宣言과 그신면의 後績措置로 열린스톡홀름의 f유럽의

信賴構築과 軍備撚廢에 관한 會議' 과정에서도 보를政治的 宣言이 앞서야

보 다 구체적 準事的 信賴構諒.方案의 合意가 가능하나, 남.북회담에서는 형

피자체에는 融通性을 가질필요가 있으며, 보다중요한 것은논의그자체이
므 로 政治童言과 구체적 信賴構築方案을 일찰하여 타결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會誇議題로서는

. . 일정규모 이상의 軍출活動 事前通報 및事前適報 時限設定 問題

. 일정규모 이상의 軍事淸動에 참관인 招請問題

. 다음 해에 있을軍事訓鍊計刻에 관한연표작성 및提供間題

. 신무기 導.入 및생산시 相료軍事情報交換 문제

. 休戰綠 부근을 포함한 일정지역에서軍事訓練 制限 間題

. 單차請任者간에 직통전화 설치, 운응, 문제등이될수 있다
.

라.軍備統制 및 軍縮協商 積極 參與

l) 協商理略

군축은 잠재적국사이에 보다안정적인 軍事關係를 定立하고자 병력과 무

기를 沈縮하는 拾議이나, 軍倫統制는 兵力과 武器議系의 출량, 질,배치위치

와構造등의 조정을 통해相互軍事關係에 있어서 不安定要素를 줄이려는 J .

42) '유럽신뢰구축과 軍備撚廢에 관한희의'(KVAE)는 '유럽 안보와 協力에 관한 최
의'後續措置로서 35개 全體會員國이 모인가운데 열리고 있는데 스톡출름희의
시양측은 다음과 같은구체적 信賴構築方案에 대해논의했다

.

@ 최소i만3천명 이상병력측은3oo대 이상의 템크가 찰가하는 軍事訓鍊 4 2

일전에 통보

@ 최소i만7천명 이상參加하는 軍率訓鍊에 참관인 초청

脚사전에 軍事活勤의 연표를 작성交換등임. 상게서, P.232 참조와 할께
Dieter Lutz oP.cit. P.1749.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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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으로 軍縮보다 를 더 현실적인 접근방법이다.M)

찰기적으로 軍備統制는 軍縮을 목표로 하나 단기적으로는 억지체계의 안

정에 주력하기 때문에 병기의 凉縮과 아울러 特定分野(예를들어 순수한 防御

武器)의 增强措置도 漆.倫統制下에서 는 가능하다.")

아를든 군축, 軍備統制協商을 개시하기 위한 必要不可漆한 선결요건은 軍

事力의 상호공개에 있다. 상호공개는 랄절의 信賴構築方案措置로 달성될 수

있다.

북한측은 이미 3년이란 시한까지 정하여 3단계에 걸쳐 兵力을 축소하고 92

년부터 lo만이하로 兵力을 유지하며 이와함께 驗韓美軍 및 핵무기, 군사기지

撤廢問題를 이미 提案해 놓고 있다.q')

北韓側 提案의 의도를 크게두가지로 가정해볼수 있다.4".

첫째, 北韓이 점하고 있는 軍事優位와 赤化野慾을 淸定的으로 위장하고

남한을 가능한 '武裝解漆' 상태에 두기위한 것으로 진실성이 없는경우, 들

째,남.북한의 軍索力關係가 일종의 均衡 狀愁에 도달했고, 세계적차원에서

군축이 실현되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한 國內經濟의 어려움을 풀기 위한 軍事

費 료擔의 감소의 일찰으로 漆賓性을 갖고 있는 경우이다
.

북한의 군축, 平和공세는 어및든 韓國이 마치 軍縮이 관심이 없고 호전국

이라는 인상을 國際社會에 주면서, 진정 軍縮에 관심이. 있다기 보다는 軍縮

이라는 응어가 풍기는 平和的 이미지를 北諒이 세계에 浮刻시키는 고도의 政

淸宣傳의 일환이다
.

이에 대해 한국측도 어차피 協商을 벌이드라도 合意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길리므로 일단 協商에 임하므로서 尋.縮問題에 대한 우리측의 積極性
.

平和指向性을 부각시킨 다음 相互억지력을 유지하는데 危險水準이라고 判斷

43) Information Zur Politischcn Bildung, Friedcn und Sichcrheit, Munchen 1981,P.83.

44) Dietcr Lutz,Lexition op. cit. p.14.

45) 북측이 提案한 準縮內審은 내외통신 1987. 7. 23일자 참조
.

46) 이호재, 새로운 撚民熊外交, 나남출관사 1987. p.80와 하영선, 힌반도 軍尙縮小

의 모색 하.cit. p.2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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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괴지않는範圍내에서 실질적인 合意를 해가야 한다
.

유럽에서 미.소간측은NATO -WTO간 軍縮會談에서 보듯 軍備統制 및

軍縮 協商 은 양측의 전력을 平價하는데 서z 算定基準이 다르고 실효성 있는

사후槍證間題에 이견이 있어協商에 찰여하는 가자체가 의미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었다
.

그것은 상호威脅의 源泉이 되는琴事分野에 대화의 通路를 제도화할으로

써相互情報交換 기회를 늘이고 그럼으로써 危機가 增幅되어 戰爭으로 치닫

는것을사전에 막을수있다.'n따라서 한국측도 그協商을 개시하는 그 自認

를 꺼릴 이유는 없다고 본다
.

協商을 별일 경우한극측의 구체적 協商戰略을 다음세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 北韓側 奇製 &擊力의 극소화

.價勢한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비추어 북측이 더많은不均衡 減縮實現

. 合意事項의 철저한事後綠證實施 요구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南北韓간의 奪事競季은 주로비핵군사적

葛漆이면서도 諒襲攻繫力이 우수한 재래무기를 다량보유하고 琴除를 휴전

선 부근에 집전방配置하고 있어늘奇襲攻擊의 가능성이 있다는데 문제
가 있다.

한국의 경우수도서울이 休戰線에 근접해 있어북측에게 奇漆攻繫의 7.J益
은 매우 크다고 할수있다. 奇襲攻擊의 이익이 크다는 것은상대방으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기전에우리가 먼저공격해야 한다는 强迫觀念을 찰게되고
이것은 끊임없이 要方에게 先制漆防]z擊에의 유흑을 갖게한다. 이런상황에

서는조그만 충돌로 큰戰爭으로 쉽게비화할수있다
.

따라서 양측은 奇襲攻擊에 동원될 수있는攻擊用武器와 부대및 그 配置

47) l5년간 지속된 中部유럽의 재래식 전력減縮을 위한MBFR희담의 경우도 성과
는 없었7 만諒를會談分計에서 대화의 통로를 유지하는데 그 의의가 있었다雌
Di er cr Lut7, Lestion op. cit, p.201. 참조會



狀努를 우선 協商對流으로 삼아야 한다.

들째 流論幅과 관련하여 보면 현 水準에서 동일한 출자나 비율의 강축은

상호 疑懼心을 줄이고 安保體系를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경제규모나 인구수의 한국측 侵勢에도 불구하고 양측 全力 評價에 있어서

는 물른 산정기준이 다르고 流器의 .陵能比較가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제3의

權威있는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북측이 될등히 유리하기 때를이다."7

여기서 고려해 볼 수 있는 可能性은 고르바츠프가 유럽의 '撚來式 戰方 減

肺 協商'(cF리에서 채택하고 있는 낮은 수준에서 상한선을 정하고 그 이상을

단계직 흑은 한꺼번에 癩棄시 키는 방식이다.

세째 어느 방만이나 출意후에는 그 이행을確保할 수 있는責效性 있는철

저한 사후 樣證措置 竝行을 그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이제까지 북한측의 軍縮관련 平和攻勢의 내용을 살피보면 늘 일방적인 措

置를 강조하는 반면 流縮후 구체적인 綠證 可能性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특히 재래식 전력은 그 특성상 핵무기아 달리 현장답사 檢證과 인공위성 綠

影등으로도 그 소재 및 슷자파악이 곤란하여 檢證시 制限된 확증 밖에는 주

지 못하고 있다.d")

따라서 북측 주장의 信賴性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한減縮合意후 효과적인

漆證을 위해서 祿證進行者들이 북측에 들어가 그것들의 廢棄와 일정지역에

서의 指計A를 확인하고, 또 사후 人工衛星 찰영과 병행하여 검증전 짧은시간

의를前通告로 무작위로 일정지역을 추출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등에

관한 具體的 案을 만들어 야 한다.

2 ) 協商分野

協商은 크게 3가지 분야에서 進行될 수 있다.

. 兵 力 및 裝備의 總量 減縮 및 감축시한 設定 問題

. 非武裝地帶를 확대시켜 를더 넓은 '防禦地域'으로 설정하고 그곳으로부

48) 벌침 남북한 재래식 전력표 찰조. 출처 :IISS 1987-1988.

49) Dieter Lntz, Lexikon op. cit. 0.311 ~3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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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기습공격응 무기, 병력을 指라&하는 問題

. 대량 殺傷手設으로 간주되고 있는核武器, 화학무기, 개발경쟁 를지및
擴散禁止問題

첫째, 궁극적으로 駐諒美軍 徹收를 목표로 하는北韓의 兵力減縮提議는 U .

減縮時限과 관련하여 보면너무촉박하고 그縮小幅이 과도하여 실현성이 없
다고 보여전다

.

우선북한이 提案한 감군일정은 더면장되어야 한다. 더長期間에 걸쳐 단

계적으로 우선남.북한간의兵力을 축소해 나가되 작은수의兵力축소는

'는측이 검증을 통해그이행여부를 확인한 다음다음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現資的이 다. 각 단계마다 減軍의 이행與否에 서로이견이 있을경우더이상
의 감군 실현이 어려움은 더말할나위가 없다. 兵力이외에도 장갑차, 전차,

야포및전투용 천기등相互攻擊的이라고 관단되는 재래식 무기도 그 減縮

對象에 포함하여 서로리스트를 작성協商에 임해야 한다
.

이병력및무기의 총량적 減縮과 관련하여 問題가 되는것이주한미군 撤

收다. 과연 미군의 도움없이도 韓半島의 消極的 平和가 보장될 수있는지에

대한世界戰略的 고려가뒤따라야 한다
.

최근 美國議會內에서는 駐韓美琴 감축에 데해公式論議단계에 들어선 것

같다. 미상원 外務委 認.開會에서 행정부 高位官吏는 유럽에서 고르바초프가

약속한 것과같은信賴造成措置를 북한이 먼저하면 美軍撤收도 가능하다고
하었다."'

諒이&對象은 미지상군, 공군및軍事裝備인데 그것을 한꺼번에 할것인지
단계적, 부분적으로 할것인지 그리고 그撚收時期와 관련된 문제는 남.북

한간의 우선軍縮協商 素現으로 桐互信賴가 쌓아진 다음그리고 소련측의 對

5o) 미행정부 漆位를吏는 미군칠수 4가지 전제조건으로 @ DM z 부근에 집중布 障

를UKia tiiS aimsqElEiqJfl U|0q?-'_U?|UU 0a-S-K]-|. -Ua
조선일보89. 6.14; 동아일보 89. 6.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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應措置가 전제되어 질 때 決定해야 한다.

둘째, 양측의 奇襲]&擊力을 줄이고 防禦爲主 방위체계 確立을 위해 기존의

非武裝地帶를 확대시켜, 休戰綠으로부터 양측 2okm적 4okm범위의 '방어지역

'을 설정하고 이 지역에서 奇襲i&擊에 사응될 수 있는 무기, 병력을 뒤로 철

수시키거나 그 수를 減流시 키는 를제를 協商테 이블에 올릴 수 있다.

對象武器 및 병력은 전차, 전투응 첼기, 장갑차, 야포 및 특수부대이며 琴事

力의 前方配置 比率을 줄이는 것도 포함된다
.

또한 防禦地城을 2단계로 나누어 2okm 範園내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모든

대상 무기를 撤收시 키고 후방 2okm 지대에서 는 그 수를 줄이는 것에 그치는

것도 하나의 헙상 가능한 現策的 방법이다.

세째, 南北韓은 핵반사기능 裝備를 브유하고 있으나 핵탄두는 보유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M}

南 .北韓의 核發射 可能裝備 現況

B . 7t w

M . l o 9

H o n e s t Nike | DU20 | Fmg
M-110 | 155nm s . u d B

John |Herculcs [ 152mm | 5/7

.사정 거리hf 2l.6 140 | 17.4 | 70 | 300

발 #i. i=a | ? | ioo 12 | 100 ? 1 54 | 15

를처 : IISS 1987-1988.

다만 問遷가 되고 있는것은驗韓 美를.이 保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

술핵무기와 꾸준히 持績되어 온 양측의 핵개발 능력이다
.

5 l ) 하영선편. 鱗半島 軍備競爭의 재인식 圖출出經 인간사랑 1988.P.184,
인응 를처 :IISS 1987-1988. PP.2n8~209.

'.;성칠. 北熊의 政料變動과 平和問題

in : 이호재, 諒半료i平和 ,& P.34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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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끊임없이 駐韓美軍과 그보유核撒JK를 겨냥하여 비핵지대화 주장

블 하고 있는바 우선 북측이 保有하고 있는核開發施設에 대한검증문제와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핵안천조치 미체결문제등을 포함@ 北韓側의 核擴散禁

止條約 達 反 與否등을 띤저협상의 대상으로 삼아핵문제를 反美關爭에 이용

하고있는北韓에 대해서 력문제를 남.북당사자 間題化해야 한다
.

한편, 化學武器의 경우최근이란.이라크전쟁에서 사움과 리비아공장건설

波紋에서도 나타났듯이 製造原價가 저렴하고 殺傷力이 커제3세계 국가들이

戰爭억지력을 확보키 위해注團하고 있는분야이다
.

이무기분야도 역시南.北韓의 開發能力은 충분하다고 보여이의중지가

協商 對象에 포함되 어 질 수 있을 것이다
.

별릴 南 .北韓 主要 在來式 戰力表

l987년 기준

區 f . 韓 國 北 韓

系 力

總入口(만명 ) 4.2l6 2,ll5

定規兵力 (만명 ) 62.8 83.8

經 濯 54.2 7 5

漆 準(漆兵除 ) 5.3(2.5) 3.5

空 蒸 3 .3 . 5.3

豫情를力 (만밍 ) 484 5oo

理 準(대 )

M - 4 7 / 4 8 350 / 950

T - 3 4 / 5 4 / 5 5 / 6 2 2,7oo

p T .7 6 l75

T-62Lt / 63Lt 3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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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a - 韓 國 北 韓

裝甲車(대 )

M- 1 1 3 / 577 45 o

F i M 6 6 1 4 4 o o

K I F V ( M I C V ) 2 o o

B A . 6 4 l 4 o

B T R - 4 0 / 5 0 / 6 0 / 1 5 2 l.4oo

B M P - l ( M I C V ) l 5 o

航空機(대 )

F U O D / E 6 5

F-5 E / F 2 6 o

F . l 6 2 o

C - 4 6 / 4 7 / 1 2 3 / 5 4 1 3 4

U M - l A M - 1 S 5 0 0 M D 35o

R F . 5 A lo

0V-10G / A'-37-B 2 3

I L . 2 8 8 o

s u .7 3 o

M I G 15 / 17 2 8 o

M I G l9 100 / 60

M I G 2 l l 5 o

M I G 2 3 4 o

A N - 2 / 24 IL-12 / 1 4 2 4 2

狀i4 / 8 500挑o 2 o 6

海軍武器(대 )

潛水祀 1 '27

驅逐艦 9

i!! 洋艦 6 2

. !5 9 .



區 -9- # a \ -it Vi

Corvettc 찰 l l

惟違能(미 사일) l l 3 4

流連能(포함) l 6 7

快速維(魚雷) l 3 6

哈戒濯 l 2 7 65

上經.撚 4 6 l 3 5

掃海撚 9

出處 : IISS, 19 87 -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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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交流協力 誘導方案에 關한 硏究

.誘導戰略 構想을 中心으로 . .

崔 常 喆"

☞ T . '
次

린.分野別 南北 交流流力 誘導

II. 南北 交流協力의 理論的 背景 方案

麗.南北 表流協力 誘導戰略 v .結 論

I .事 論

1.問題의 提起

해방과 더불어 韓半島는 타의에 의한 民族分斷'q 쓰라림을 받아들여야

했고피한同族間의 戰爭을 통해南北間에 극복하기 힘든갈등의 벽과불신의

r이미지J가심화되었으며, 그위에國際的 冷戰r이데올로기J의 첨예한대립이

韓民族의 異質化를 촉진시켜 찰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

"南北對話事料局 對請淺絡部 .5織相當

l ) 이에 관해서는 출便熙, "分斷國家理論에서 본한반도의 小來," 民族統.論의
展閑(서울 : 형성사 1983) PP.133-73 ; 金學價, "分斷史의 再照明," 分斷과

統 . 그리고 民族主義(李洪九外, 서울 : 박영사 1985) PP.25U62 : 撚淳昇, "韓

國分斷의 起派," 民族統一請의 展開. ibid., PP.177-223 參照

. i 6 o .



이로부터 南北찰방은 r커뮤니캐이션J(Communication)의 斷切로 인해a 자면

히 발생되는 異質化 現象과 함께 南北統合의 고임돌이 되는 民族同質性(

Na t i o n a l Homogeneity) 이심각한정도로 破損됨으로써 統一의 同化力 (Identitive

Power) 이 약화되 었다."l

현재南北은 다같이 思想.制度 .理念을 완전히 초월하여 共感할 수 있는

새로운 理念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l98o年代에 들어와 이주어진

部分的인 相互接觸과 交流의 경험은政治現責的 次元의 영향을벗어나지못한

채 오히려 찰방 각기現存體制의 테두리내에서 Ideology의 土着化를 가속화

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있다.'T

그러나 最近 國際情勢에 있어서의 New Deiente Mood는 政治的 多極性(

Political Muld-Polarlization) 이라는 새로운 構造的 變繫을 현실적으로 수용하면

서도紛爭問題 解決에 점진적安定化의 길을모색함으로써 開放的인 協商構造

가 점차 세계정화를 유지하는데 크게寄與할 수있小되고있을 뿐만아니라.

T나아가 分斷國家에 있어서의 民族共存 司能性을 추구하는 根據를 제공하여

주고있 다.6)n

2)Kad W .Dcutsch 敎授는 美國南北戰爭의 원인을 Communication의 斷切로 인한

誤解와敵對感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3 )金學俊, 韓國間題와 國際政治(서울 :박영사 1984) PP.178-84 ;李相禹, .9.
의意味變化와 새로운 理論的 課題," r國際政治論叢J 제i8U(1978) P.135 ;

idem, 統一韓國의 擦索(서울 : 박영사 1987) PP.1-15

4)尹謹權, "冷戰體制와民族分斷史," r社會學f린 제i집 (서.울 : 성균관대 학교사희
과학연구소 1975) PP. 1-24 ; 李相禹, supra note 3), ibid. : 漆性模, r南北漆
民主的 統合모델에 관한硏究J(서울 : 국토통일원 i98o) P P . 9 - 1 0

5 ) 金雲泰外, 韓國政治論(서울 :박영사 1986) PP.692-95 ;李克經, 정치학(서울
: 법문사 1987) PP.572-78

6) 金雲泰外, ibid., PP.701-705

7 )過去東西獨間의 緊張緩和와 關係疎善은 rl民族 2國家J(ein Volk zwei Nationen)
의共存方式을 적용한대표적인例라할것이다

.

(尹謹植 ,"A Comparative Study on East-West German and South-N orth Ko rean

Rchtions," in EAST ASIAN REV1EW(\'o\.]I No.Z summer 1975) PP. 12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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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緊張緩和의 이른바 Non-Zero Sum Gam친B 상황으로부터 세계는

相표對晴나 葛讓보다도 相互交流와 協力(Functional international Cooperation)

을통해料 각기利益을 추구해 나가려는 開放的 體制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바,한반도 주변의 政治情勢도 이같은世界秩序를 두드러지게반영하고있으며

이른바强大國 體制의 New Detente Mood가 韓半島의 分斷狀況을 어턴형태로

든 流冷戰의 潔流속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外的條件이 되고있음을(Koreaniz

ation o f th e K o r e a n Questions) 충분히 생각할수있는것이다.l". 이러한世界情

勢의변화와 더불어 韓半島의 內69 狀ia도 새로운 局面으로 접어들고 있음은

명백하다.

韓國은 기본적으로 漸進的 .段階的인 南北關係 改善을 통한r統.成立의

조건이 개선되는 過程으로서의 統.J"T이라는 現責的 接波方法을 제시하여

왔는바l'7 r過程으로서의 統.J이란남북간에 情極的 相互作用 (Positive I . t .

\ eractions) 의다양한 전개를 전제로 r對話를 통한和解J, r和解속의 交流와

'~"' m力J, r補互模倣을 통한同質化J (Indentification)를 거쳐점진적으로 社會 .經

淸 .文化的 統合(Social - Economic 'Cultural Integration)-i- s1]'-|.7l."1인 궁극적 .'

으 로 r統合의 必熊lbJ로 진행되는 .連의 過程(Process)인.긴이다주

이와같은 相互作用으로 交流(Exchange)와 協力(Cooperation)을 상정해 볼

수있는데l") 무릇南北交流協力도 歷史的 契機過程 속에서 社會體制 反 映 으 로

8) Karl W .Dentsch,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Re1ations(Vcw Jersey : Pr en ti c e

Hall Inc. 1985) PP.118-19

9)漂誇誇s q 流 8 및 5 4 "
文化 '敎育 등)에 있어서의

lo) 安秉價, "國際權力政治와 韓半島 統l,' 분단과 통일그리고 民族主義. p . 7 7

ll)
로 t ra-iBtW U11U Uiis(U-s- :siU-s-'a 'aUU- 1975) pp.z4-6o

l2) 金東만, r南北鱗. 社會文化交流 綜合對策J(서울 :국토통일원 l974) PP. 19 -20

l3) r交流J란 統合의 初步的 段階로서 남북찰방의 接觸(Contact)試圖와 接觸의

小지.확대를 포괄하는 非政治的 相互作用關係를. r協力J이란이와같은 교류가

찰방간의 共同關係를 통해이리지는 것을의미하여, r接觸의 試圖J라찰은 일정

한분야에서 特定한 接觸이 시작되는 것을, r接鱗의 維持.擴大J라함은 이러한
시도된 접촉이 타분야로 擴散되어가는 일련의 適程을 지칭한다 .

(를本泰 ,r南北接觸을 위한理論의 定호J(서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72) P.18]
. l 6 2 .



서의의의를 갖는동시에 分斷된 民族이 반드시 거쳐야 힐歷史的 .社會的

産物로서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그誘導方案의 모색도 역사적 경험을 바탕

으로社會鱗造的 特漆性을 반영하t서 體制統合 實現에의 접근방향으로 擦.素

되어져야 할 것이다
.

나아가 현실적 여건에서 南北交流協諒의 개념은 統一槪念에 대한새로운

정림에근거를 두며, 이는民族統一(National Unification)이 라는全認的 合一과

구별되 는측면에서 의民族統合(National Integration)의 槪念定立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觀點에서 本硏究는 향후바람직 한출分野別 南北交流協力 誘導方

案에 관하여 특히그誘導戰略의 構想을 中心으로 考寮해 보고자 한다誇

2.硏究方向 및 前提

南北 交流協力은 物質的 .精神的인 이동작웅으로서 栢互補完性의 原則下에

國家利益의 추구와 統.問題 解決의 漸進的 接進이라는 명확한 目的設定을

大前提로 하여실현되어야 한다는 當爲性이 있어야 한다
.

이리하여 절국商北間의 제반交流協力은 段階的 .漸進的 槪念으로서 南北

統출을 모색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되며, 또한그러한 성과로씨 얻어지는

特定分野에서의 경험은그波及效果(Spillover E流ct)로 해서보다더高次元的

인南北問題 解決의 基本Model을 제공할 수있다고 보는것이다
.

따라서 本硏究는 다각적인 南北交流協力이 韓半島 緊張緩和 造成에 긍정

적波及效果를 미칠뿐만아니라궁극적 으로는 民族的 .體性(National I d . . .

tity) 을도모하는 民族統合의 한과정으로 추진될 수있다는 관점에서 社會科

學.般理論을 기조로 南北交流協力의 理論的 背景究明과 .般的 誘導戰略

l4) 開丙天, r北料.의 統.戰B&을 감안한 收斂理論의 韓半島 適用方案J (서울 :국토
통일원 1976) PP.5-6 : 吳基松. "南北流.과 民族主義에 대힌再考票,H r統一政
流J제6권 제23-(1980) PP.101-11 :李相要.編, 統一韓國의 携索. PP.1-15 ; 陳德

奎,"韓國의 民族流念과 民族의 統合," 統.韓國의 權索幣 PP.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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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構想으로부터 示發를 얻어보다구체적인분야별 向後南北交流協力 誘導

方案을 提示하는데 主眼點을 두었다 .

이와같이 統一에의 接近過程애서 남북 차방간의 交流協諒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 때 이에 관한 鱗究에는 기븐적으로 하음의 3가지 對內外 變數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카한다. 즉,

첫째, 强大國의 힘에의한政治가 國際社會의 政沿的 現責과 價値로 존재하

는 한南北關係 역시韓半島 주변强大國間의 力學關係에서 파생되어 韓半島

에 미치는 外的狀況을 고려해야 한다.l'7

둘째, 현재그리고 미래의 北韓의 行態와 性向및政策決定에 대한정확한

分析과 判斷은 우리의 對北交流協力戰略을 수립하는기본적 인條件이 된다는

인식이 절요하다 .

셋째, 韓國內部 政治指導層의 統.指向 努力과 국민의 南北統合力量이 긍정

적인방향으로 結合될 때南北 交流協力의 實現可能性은 더욱可視化된다는

內的狀況을 고려해야 한다.

\,y ?피-交流漆方출.기본적르출피B璉漆撚라려4로쓰쓰츠르르9츠_및로를
같는3가지 前提條件을 갖는다 .

~誇7o示÷3E7..&는共生的 (interdependent or symbiotic) 인

작용4로 一方에 대한損失이 他方에도 똑같은 정도의損失을 주는相互依存

關係의 성링을 전제로 한다.

撚,交流協力은 衡平的 또는 均衡的 (symmetric or equitable) 인作用으로

交互作用에서 찰방이 다같이 쪽같은 이익을 얻을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출때.,.交流協力은 制度形成的 흑은制度超越的(institution-building o r institu

tlon -1ranscendence) 인 作用으로 특정한 어느 一方만이 아니라 雙方이 다같이

속하는 制産를 形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 어야 한다.

i5) 金 惠, "民族和合 民主統.方案의 狀況的 背景," 統一漆國의 模索, pp.l弱.6

l ; 李相禹,"하나의 韓國을向한우러의 길 : 課題의 性梧과政策方向," 統一韓

國의 淇索, PP.10-12



理方間의 交互作用에서는 무엇보다도 衡平의 原則이 가장중요시 되어야

한다. 만약相互間의 交流나 協力에 있어서 非衡平이나 不均衡的 狀況이 존재

하게 되는 경우紛爭이 유발되며 흔히 말하는 協商的 去來나 去來的 狀況은

성립되기 곤란한 것이다
.

이러한 前提下에 고도의 交流協力理」&이 강구되어 南北 雙方間에 수용될

수 있는 基本原則이 확립되어야 하며, 交流協力이나 이를 위한 協商過程은

繕對主義的 價値觀 보다는 相對主義 原則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실제交流協力

의 進行方式이나 절차상에 있어서는 葛漆과 調和의 두가지 측면이 동시에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

本 硏究에 있어서의 南北間 諸 分野 比較 .分析이 計刻的 比較가 제한된

r파손스J(Ta1cott Parsons)의 靜悲的 社會體系論에 임카, 기술되었기 때문에

發展論的 視角을 缺如했을 우려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또한 南北 交流協

力의具禮的 誘導戰略 部門이 상당히 一般論的인 構想위에 수립되어 있으며

韓民族共同監形成段階에서 필요한 誘導戰略은 開發되 지못했음도 아울러 計혀

두는 바이다
.

II. 南北 交流協力의 理論的 背景

.南誇統合政策 및 統合理論의 構成-

]. 南北統合政策 構 想

가, a친b統출政策 構想原則

統合을 위한政策을 구상함에 있어서 統合이 전쟁과 같은 적대적인 異民族

에 대한 鬪爭의 성격이 아니며 그 목표가 同.民族間의 異質性을 극복하여

완전힌 合一的인 社會를 형성하는데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政策的 構想에서

는 다음과 같은 및가지 原則의 適用이根本的인 前提로 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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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를誇對立을 超克하는데는 하나의 民族은 하나의 統合된 f族國家伸atio.

n-State) 로 이어진다는 새로운 民族主義的 理念의 創造가 요청된라l")

이러한理念을 바탕으로 하여 그밖의 政沿 .經濟 .社會體制에서 는 民族社會

의 對等的 漆咸員의 福利增進과 國際社會에의 평등한 參與 그리고 民族文化의

발전을 위한 노력 등이 前提되어야 할 것이다
.

둘깨, 南北統출은 일체의 목력적인武力行爲를 排除하는 平和主義的인 方法

4 z 接近해 야 한다.l9)

平和指向의 성격은 南北韓 異質的인 體制의 現責性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러한體制가 발전적 으로 統合되 어 새로운 禮制가 對等한 次元에서 형성하게

되는 문자 그대로의 對等.한 統合의 실천인 것이다.

t r - . f 7 r . . . -. 7~ ~ ~ . .

統合된 民族社會 속에서 는 어4 일7÷.經制가 우월적 인속성을 행사하고

다른 體制가 이에 從屬되 게 되는 不平等한 상황의 조성을 前提하는 것 보다는

對等한 참여와 對等찬 歸結 그리고 對等性피의 合理的인 .體性을 구축해가는

것을 意味하게 된다.

셋째, 平和定着과 民族統一의 실현은 主體的 .獨自的 . 廳發的인 것으로

推進되 어야 한다.")

l6) 李桐禹. supra note 15), ibid., PP.8-10 (著者는 汎民族的 理論認系로서 r韓民漆主
義J를 제시하고 있다) : 李洪九, "民族和合民主統.方案의 歷史的 .理念的

照明," 統一拉國의 權索, PP.165-75 : 陳德奎, "韓國의 民族撚念과 民族의 統

출," 統一韓國의 襤索, PP.44-77 ; idem, "分斷社會의 民族主義論," 分斷과 統-

그리고 民族主義(1985) PP.154-56

i7) 張起雄, "南北諒 꼭體系(Pair System)에 관한硏究," r統一政策J 제5권 제3호
(1979) P.35에서 淸차는 r우리의 民族統合과 祖國統.에 관한論議의 始發點은

民族主義의 慕本原理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J고 言及하고 있다.

18) Supra note 14), ibid.

l9) 李相禹. "流族統.의 課鑛," 分斷과 統. 그리고 民族主義 p.l95

2o) 李洪九, "이데올로기 의晴代와 民主主素," r이데올로기 와社會變動J (서울대학교

현대사상연구치친, 서울 : 서울대학교출관부 1986) PP.187-208 ; idem, "統.理

念으로서의 民主와 自由." 統.韓國의 摸索, PP.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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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統合의 發展過程이 外勢의 영향력이나그의主導的 試圖에 의한다기

보다는 韓國民族의 獨自的이고 主體的 인 노력에 의해서 추구되 어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韓國民族의 自發的인 抱負의 실현에는外勢의 영향력을 최대한

으 로 克服할 수 있는 民漆的인 自覺意識이 전제되어야 한다주

나.南北統合政策 內審

현재 商北은 각기獨自的 統合政策을 제시하고 있는 바,北韓의 統一政策은

일종의 急進的인 統合을 모색하면서 궁극적인 효과의 결실을 社會主義的인

통일의 실현에 두고 있는 반면, 韓國은 실제로 段階的이면서 統. 그 자체의

실릴에 앞서 統一條件의 成熟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가지 統一政策이 상대방에 대한 實際的인 統合의 場으로의

誘導에 진지한 統.接近 方針이라고 하는데는 실질적인 說得力을 缺如하고

있다.") 즉, 각 체제는 상대방의 統.方案이 그들 각자의 國際的 地位格上에

의한 主導權 장악을 전제로 한 것이며 統一에 대한 일종의 對內外的인 名分論

理에 집착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

이러한 점을 補完하는 의미에서 韓半島 兩設制의 統合을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政策的 考慮로서 r韓民族共同證統一方案J을 제시하고자 한다. 同 方案

은 統一의 前段階的인 構想임 과 동시에 統合의 궁극적 인 指向을 前提로 하는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우선韓民漆共同體統一方素은 南北 兩禮制를 현존의 상태에서 相互認定하는

現實的인 접근으로 시작한다. 즉 南北韓 當要者가 r南北韓 基本關係에 관한

協定J을 체결하는데 同 協定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

@ 현존 南北韓 禮制의 相互認定

@ 각 체제내부의 政淸 .經濟 .社會 .文化領域에 대한 일체의 獨自的 決定

權의 인정과 相互不구漆主義

'UL) Johan Galtung, supra note 11), ibid. : 養.車熙, op.cit.

22) Cf. infra notes 50),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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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南北韓 敵對關係의 完全解.消를 위힌軍事關係 綠.約締結(同 協約에서는

각體制內의 만념과秩序維持를 위해 될요한 정도의 軍事力만을 保有하

게 하는 내용을 包출)

@ 兩體制 代表者會議의 設置.(南北韓 양체계 대표에 의해서 常設的으로

共同關心事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代表者會議를 設置하되 各 體制에

아무런 拘束的 效果를 가지지는 않게함)

@ 對外的 協力體制方案의 論議 .摸素

이와같은 r南北韓 基本關係에 관한協定J의 체길을 통하여 우선적 으로敵對

感을해소하면서 相互協力 가능성을 모색, 어느정 도效果的인 단계가가능해지

면 r南北 相互交流協力을 위한硏究J의 단계로 이행한다
.

이단계에서는 먼저南北問 相互訪問, 學術資料의 交換, 文字 .言語에 대한

共同硏究와 같은非政治的 .4U Ideology的 問題를 면구하게 하고 이러한 면구

를 위해서兩體制의 해당전문가들로 하여금 硏究協議會를 구성하는등南北

韓 社會 .文化統合(Social -Cultural Integration)을 통한z") 社會共同議(Social

Community)와 文化共同體(Culturat Community)의 形成 및 經濟分野에서치

襲)社會的 統合은 국경을념는Communication과 相互注來의 增加를 의미힌다. 이러
한중가현상이 高潔에 받하여 國家單位의 사회내에서의 Communication과 相互

往來수준에까지 오르게 되면그때는 汎國家的 社會가 형성되는것이다.이러한
시각에서 社會的 統合의 정도를 측정하는 指數로서 Richard Savage와 Ka r l W .

D c . t s간는 相互往來의 흐름(Transaction Flow)의 상대적 증가를 토대로 RA(
Re l at i o n Acceptance) Index를 고안해 냈었던 바 이 RA Index는 國諒間 總去來量

을기초로각대상국별 期待値를 계간한후賓際去來量을 이와비교하여 期待催
로부터의 偏差를 산출하여 相對的 去來比重을 定하는 것으로 Deutsch는 실제
로 이Modd을 사용, Europe統合問題를 분석하는데 좋은成果를 인었다

.

[Richard Savage and Klrl W .Deutsch, "A Statistical Model ofthe Gross Analysis
o f Transaction Plows," ECONOMETRICAS.Vot.ZS No.3 july I960) PP.55U72 ; "
Karl W .Deutschfet al.), france, Germany and the Westem AIIiaiicel.Ke'w Y o , k

: Ch a rl e s Schibner's Sons 1967) PP.218-39 ; Sang-Woo Rhee, "Themes ofNorth
Korea's Unification Messages : A Study on Pattern Shifts 1948-68 " T H E K O R -

E A N JOUR NAL O F IKTERNATIONAL STUDIES(VoU No.2 April 1973)
PP.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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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流 .協力을 推進 燎實現시킴으로씨 경제적 통합(Economic Integration)을

통한經濟共同體(Economic Community) 形成의 基盤을 다져나아간다.-.

이러한 漸進的 段階의 결실에 의하여 南北間 往來가 어느정도 가능해지고

실제적인 政治統合意識이 형성되면 그다음의 종국적 단계인 r民族統合을

위한基本關係 協議J를 진행하게한다. 同協議에서는 同一民族으로서의 접

한관련성을相互補完 .發展시킨다는 기조하에 南北政治體制의 統合(Political

Integration)을 통한政治共同體(Political Community)를形成함으로써87 韓民族
共同濃(Korean Commonwealth)의 完成이라는最終段階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4 .

이처럼韓民族共同體統.方案은 그자체가 民族統合을 통한實踐的 可能性

을기조로 하면서도 어느.方의 勝利와他方의 {쳐t를 전제로 하는것이아니

라진정한 의미에서의 雙方麗爭體制의 성격을 착보하면서 相互 分斷狀況

때문에 당하고 있는內外的인 고통을 경감해 주자는데 그具體的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

24) Joseph S.NyeU Rela Bahssa의 정의를 채택하여 經濟的 統合을 r다른 國漆에

言w MUb U U U,s&-fbs,wUmwa.UU'if,ts,U&waU
全面的 經濟統출으로 구분하고 있다

.

,.i는z÷4를4s.#7..4r?.l:.:::.:'::二::::
,,.3] (StB-l. 3UJi y,s-@KU品喆語誇@를5票.77漂
프9트츠r르s츠三t .a.를피차. .
이러한政治를를구를를f 이'.q 정치단위가하나의 政沿單位로 합처지는것을
意味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單. 政策樹立機關이 형성되어야 하며(機關a출
'. Institutional Integration), 對內外政策이 한가지로 되어야 하고(政策統合 :
Policy Intcgration) 주요사태 관단에 대한共通된 態度를 가질수있어야할뿐아

니라(態漆統출 :Attitudinal Integrauon) 나아가서는 구성원간에 하나의 共同體

에속한다는紐帶意識이 형성되어야 한다(安全共同體 . Security Community)
[Jcseph S.Nyc, ibid., PP.36-37]



2. 南北統合理論 摸 素

가.統출理論 槪論

統合理論(Integration Theo린)은 國家主權에 의하여 나뉘어진社會集團間에

생활영역의 交叉에서 야기괴는 社會機能의 統合必要性 때문에 국경을 념는

橫的인 連繫가 생기게 됨을 前提로87平和秩序를 전쟁이나 기타 즉력의 使用排

除라는 消極的 方法(Negative Peace)으로써 가 아닌共同禮 形流의 人間本性의

속성을 활응하는 積極的 方法(Posidve Peace ;Institutionalized Peace) 에서2'l 이룩

있4 料

D .Mitrany에 의해제창되 어온機能主義 統合a論에서3Ll 가장 중요한 두게의

命雷는 첫째, 서로 交互作用을 하고 있는 사희간에 機能的 相互 依存關係가

생기면 共通의 統合利益이 생겨나고 이 共同利益은 두 사회를 불가분으로

만들기 때문에 統合促進 (Regional IntegrationUInternational Integration) 의 가장

26) Inis L.Chade는 이를 r水平的 接近法J(Honzonta1 Approach) 라稱한다 .

[inis L.Claude Jr., Swords in Ptowshares : The Probtem and Progress of Intern-
at i on a l 0rga"&B(ion(New York : Random House 1971) P.379]

27) r消極的 平和J(Ncgative Peace)가 만순히 非戰狀態를 뜻하는 반면, r積極的 平

和J(Positive Peace) 또는 r制度化된 平和_|(lnstitutiona1ized Peace) 란분쟁을 정화

적으로 해결하는 制度가 확링되고 相互協調를 통하여 共榮을 이룩할 수 있는

體制가 확림된 狀態를 의미한다 .

[李相誘, r機能主義 統合理論과 南北關係改善方案 硏究J(서울 : 국토통일원

1976) P.14]

28) 尹炳益, "南北韓 交流 .協力을 위한 機能主義的 接近," r統.誇誇J 제4권 제2

호(서울 : 국토통일일 1984) P.108

29) 統合理詰의 朱驅者로서 는 David MitrUny, 그밖에 Ernst Hags, Phihp Jacob, L e o .

Lindberg, Jescph S.Nye Jr. 등의 學者들을 들 수 있다.

3o) 尹炳益, supra note 28), ibid.
3l) 이에 관한 最初의 著書로는 David Mitrany, A working Peace System(19I3') 이

있고 이후 Ernst B.Hags, The Uniting of Europe(,1953)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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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要團이된다는 것이며,들때. 한차원에서 이루어진 機能的 協調關係는 다른

차원에서 의協調關係를 誘發한다는 이른바 分岐理論(Ramification Theo인) 이
다."'

이러한두가지 命題下에서 Mitrany는 理念的 制料이적은분야에서 이루어진

협력은보다큰헙력을유발할 수있는골球勤果(Snowball Effcct)"'를 찰는다고

보 고 이를國家間 에적용시키면서현절적 인統合推進戰略으로써 ?t政治的 틀

技術的 次元의 協調로부터 시작하여 점차政治的 統合으로 나아가야 한다J는

漸進論을 주장한다.q)

共同議 統合에 대한 이機能主義의 입장은 根本的으로 人間은 合理性을

가지고 있어向上과 發展을 할수있으며 關爭과 對立보다는 調和아 平和를

더원하는 존재라고 믿는데서 부터출발하고 있다. 그리하여 機能主義는 두

統合單位의 經濟 .社會統合은 물른 나아가 政治統合도 가능하다고 본다.")

32) r機能主義는 정치적인分割地域을 國際的 활동과 國際機構로 엉킨그물로 뒤및
고 그러는 등반 모든 나라의 국민들의 利益과 生潘이 점차로 統合되게 하는
方漆이 다.J

[David Mitrany, A Working Peace SystembChicsigo : Quadningle Books 1966)
PP.31-38]

33)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더욱커져가는 식의勝朧效果플 意味한다
.

34) David Mitrany, op. dt., P.97 ;idem, "The Functional Approach to World Organiz
ation," 工린丁를린린깃計o린깃료 깃小를고狀를 xXIVQuly 1948) PP.3-59 參照

35) 機能主義的 統合論者에 의한統合(integration )의개념은 일반적으로 r分斷되어

있거나 출어겨 있는 入間集團이 共同體를 만를어가는 過程과 協同體가 된 후
그것을 維淸하는 방법의 視題J로 요익되고 있다

.

[Erost B.HMs, Beyond the Nation-State(S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1

964) P.Z9 ; Leon N .Lindberg, The Political Dynamos of European E c o n o m i c

Integratwnl.Stnnford : Stanford Univcrsity Prcss 1963) P.6 ; Amitai Etzioni,
Political UmficationUcw York : Rlnehart & Winston 1965) P.4 ; Katl W .

Deutsch fet il.),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nh Allmtic Areat.Pmcetoa :
P r m c e t o n university 1957) P.5 ; Philip E.Jacob and Hcnry Teune, "The Integ-
rative Pc o c e ss '. Gu i d eJ i n es for Analysis of the Bases of Political Community " in

Philip Jacop and Jamcs V .Toscano(eds.), The integration of Political Communities

(Philadelphia : Lippincott 1964) P.4 : Johan Galtung, "A Structural Theory of
integration," J O U R N A L O F P E A C E RESEARCHbVo1.5 No.4 1979) P.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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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政治統合의 경우도 두 統合單位間의 政策統合이 機關統合이 나 態度統

合 보다 중요하다고 보고있다.s)

新機能主義 (Neo -Functionalism) 는 機能主義 統合理論의 성과를 토대로 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政策的 統合을 가미한 이른으로서 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政策目標를 정해 놓고 促進시 키는 機構의 創設을 의식적으로 試圖하여 r部 f

統合의 擴張論理_|(The Expansive Logic ofSector Integration) 에 따라3'l 波及勳果

(Spillover Effect) 가큰 것부터 시작하여 야한다고 주장한다.3") 즉,新機能초義의

政治統合은 機能主義가 政策統合이 우선되어야 한다는데 대해 政策統合과

더불어 機能統合도 병행되어야 높은 共同體 意識이 생겨 통합이 굳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聯邦主義(Federalism)는 機能主義 입장과 달리 社會 構成長間의 人間關係는

근본적 으로 갈등관계 이기 때문에 社會는 强制性에 의해 움직인다고 보고 있으

며 따라서 政治的 統合時에도 機關統合이 우선되어야 政策統合이나 통합체

구성원의 態度統合이 가능하다고 본다.Qql7

l96o年代부터 등장했었던 硝嶽郊里詰(Convergence Theo린)은 처음부터 資本主

義와 共産초義 兩體制의 接近可能似을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理論으로서."l

同 理論의 中核은 현대의 대표적인 資本主義와社會主義라는 양 체제가 어느

정도의 장기간의 지속적인 接近過程을 통해 Ideology의 制約을 벗어나 점차

36) joseph S.Nye Jr., op.cit., PP.36-37

37) ibid., PP.28-29

38) 李相禹, supra note 27), ibid., P.31 ; Ernst B.Hags, supra note 35), ibid.
39) 尹正錫, "機能的 接近論과 分斷國의 統.間題," r統.政策J 제6권 제3 .4호(l

989) P.184

40) Joseph S.Nye, op.dt., PP.36-37

41) ibid., PP.28-29 : 尹炳益, supra note 28), ibid.

42) 1957.EF Raymond Aron이 收敵理請에 관한最初의 若書인 D i e IndustrieUe G e s e -

hf*小를 발간한 이래 Jan Tinbergen은 l96l年 4月 sov4 誇에 "Do C o m m u n i s t

a n d Free E c o n o m i e s S h o w a Converging Pattern?" 이라는 論文을 발표하고 이어
l962Ud "Dix-huit LcCons sur la societe industrie11e"(産業.社會에 관한 l8 請義)를

발표함으로써 同 理論이 注目을 받게 되있으며, G.F. Kenan, W.W. Rostow, J.K.

Galbraith, Z.Brzezinski등의 학자들이 同理論을 支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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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화.도시화의 요구에 부응하여 相互類似化(Simulation)되는방향으로收斂

됨으로써 결국은 r單.的 이며現代的인 産業社會J로 출현한다는 것이다.q3)

r커뮤니케이션J理論(Communication Theo인)-U- Communication 능력을 갖춘

한人間集團 이다른인간집단과Cornmunication을 통한相互依存性을 높이면

지역간의 경계도 희미해지고 統合의 기초가 형성되어 共同譜의 형성을 통해

民族統-이 이주어 질수있는바이러한 共同體의 형성이나 지속은 c . m - .

unic atio n 에의해相互同化(Assimilation)되는 과정에따라강도가 결정된다고
본다."'

r게임J理論(Game Theoty)은 Game形態.의 갈등을 Zero Sum Game과 N . . .

Zer o S u m G a m e 으 로 구분하고.') 葛漆의 協商이 r要求의 交.%J(lntersection of

Demands)로 천환되어葛薦相對者들에게각기r部分的 勝利J를 고르게 만겨주

며어느누구도 패자가 되지않는解決樣式을 개발하고 있는바柳이러한 대표

적인解決樣式을 제공한 것이Rapoport의 r圖人의 릴렘마J(Prisoner's Dilemma)

와r치킨의 게임J(Game ofChicken)이 다.'n

r치킨의 게임J이 南北交流協力에 理詰的 活路를 제공하는 것은南北當事

者들이 헙동하지 않으면 모두파멸할 가능성이 조기때문에 南北間의 葛薦關

係解決은相互協同 밖에없다는 것을실험으로 증명하고 있기때문이며, r囚

人의릴렘마J게임도적대적인두행위자사이의相互作用 Pattern을 協同段階

43) 출東FS, op. cit., PP.29-30 :를本泰, op. cit., PP.10-11 ;Zbigniew Brzezinski

and Samuel P .Hantmgton, Po/itical Power : USA1USSR(Ncv, York : The Viking
Prcss 1968) 參照

44) Karl W .Deutsch는 그의著書린피oMQ할柳 and Sociat CommunicationUCambridge
: Thc M.I.T. Press 1966) 및 rhe Nerves of Government(Ncw York '. T h e F r e e

p r e s s l966)에서 Communication 理淸 모델에 대한기초를 제시찰과 동시에
ffwee, Germany and the Westem AIIiance t.mprsi note 23) "I Political Community
a n d the North Atlantic /1rea(supra note 35) 등의發表를 통해그의Mod.i을 經驗
的으로 立證하려 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

45) 辛相禹, 國際關係理論(서울 : 박영사 1979) PP.181-215

46) 를永祿, 國際政治의 分析(서울 : 법문사1972) PP.199-203
47) Loc. cit.



에서 變節段階로, 이어 다시協同段階로 되돌아 가는 과정을 선명히 보여줌으

로써 南北 交流協力戰略 樹立에 理論的 輦準을 提示하여 주고 있다.")

南北 交流協力의 理論的 背景 가운데 또 하나의 주요한 흐름은 平和共存論

c ..z 이는 南北의 對立關係를 平和共存關係로 전찰시 켜 그 바찰위 에서 통합을

모색하자는 주장으로 이러한 인식의 출발점은 北韓의 韓半島 流力赤化統 . -

政策과 이른바 r리차드슨의 相互敵對感의 增加過程_|(The Richardson Process

ofMutually Increasing Hostility)*""! 의한惡循議的 葛漆過程에 대한認識인데

同 理論의 核心은 相互間 信賴團復이 될 때까지 暫定的 平和共存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

나.南北統合理論 構成 :南北 交流協力의 理論的 根據

南北 交流協力論은 統合促進的 機能이 라는 점에서分斷國의 葛漆解消理論으

로서D.Mitrany의 機能主義 理論, A .Rapoport가 주장한 r게임J理論과 z . B. z

ezinski 등이 발전시키고 있는 撚撚理論 및 平和共存理論 등을 그 기반으로

하고있는바,本福에서는 이러한一般的 統合理論을 수응 .적용함으로써 南流

交流協力에 대한確信과 可能性에 대한理論的 根據를 제시하고자 한다.

分斷國 問題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서는政治現實的 .法的 .社會機能的 問題

등을 多角的 .綜合的 lBl面에서 파악해 야한다는 관점에서본다면 긴登lL9프_

48) 南北對話의 경우 南北韓은 이미7 .4南北共同聲明과 南北調諦委與會會議 .南北

赤十字會談을 통해 第l期 綠同段階를가졌으며 이후 계속된 장기간의 對話濯着

(1973.8.28-1979.2)의 第l期 變節段階를 거쳐 l979年産의 南北避則對坐와 l98

4-1985年間 第2期 南北對話期의 南北韓 體靑會談 .赤十출本會談 .經濟출談 .國

會會談 豫備接觸 등 第2期 協同段階와 이후 對話中斷期(1986.1-1988.7)의 第2

期 變諦段階를 거쳐 南北國會會談 雌惜接觸 .南北高位當局者會談 豫備會設 .南

北體育會7 개최 등 남북대화에서 나타난 찰방의 好意的 反應은 r團人의 릴램

마J Game에서 보여주는 第3期 協同恥階로 접어들었응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

49) 예컨대 北韓이 軍備를 강화하고 動長體制를 갖출에 대응하여 韓國도 相對的으로

군비와등원체 제를强化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효간의 刺戟은 上昇作用을 일으켜

暴力에 의한 衡突을 초래케될 可能陰이 높아지는 것이다 .

(金學俊 ,反外勢의 統一論理(서울 : 형성사 1983) 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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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을 위@ 찬面課題t..출단 @..L찬의 社會機能 統合責現에 앞서平和共.

f5t르브브츠르49 4 t t 간.G의 非熱對的 共部s係가 일단실현
된 연후 비로소 사회제분야의 多方面的 交流協力이 진행되어 社출理淸E問의
접근이加漆化될 것이다. 이러한意漆에서 東西獨關係定立의 이른적 배경으로

서체계화된 r分斷國 一般理論J은 "'機能主義 統合理論의 分斷國 問題解決을

위한理論的 限界性을 補完하는 유효한 接近方法이라고 말할수 있는 것이

다.z')

機能主義的 觀點에서 보는政治的 統合은 남북의 주민들이 國家라는 공간을
념어생활할 수있는영역이 생기고 南兆兩政權과 主權이 自發性을 가지JL

보다큰것에 漆解되어야 함이상정되나 현재로서는 이目標를 상정하기 보다

相互交流綠力을 통해社會.文化 .經濟的 統合을 해나갈 수있는過程에

출점을 맞출 수 stq) 없는것이며,이러한점에서南北關係에서는더욱統合의
條件과 前提에 어려움이 있는것이다.D

機能主義 統合理論에 대한이러한의문에도 불구하고 하자들은 同 理論 을

韓半島에 적응시리보려는 試圖를 하고있으며"' 그중한試團는 統合에 도움

5o) 출俊%.."分斷國家 .狀理論에서 본韓國統.問題의 法的性質,. .統.政策J
제l권 제2-S-(1975) 參照

5l) 尹炳益. "分新國家의 統출理論에서 본多角的인 南北交流提議 評價,n r統一政
策J 제2권 제i-6-(1976) 參.燕

52)

s l s . s 3 o s s 5 s
에서 政淸的 事項으로 받아 들여진다는 點 @ 공산당 l漆支配體制는 그들의

....l.?;:Yi.E÷,7l4?÷;.lEll.'l÷3!÷.;;.;:.%::....÷.
53) Johan Galtung, supra note 11), ib.d.



이 되는 條件(統合主體의 屬性)과 統合을 추진하는 行爲自體와 관련되는 命題

들을 검토하고 統合條件의 改善策과 推進行爲戰B5을 연구하고 있는 바"7 本福

에서 同 硏究方法에 따라 먼저 統合초請의 屬性, 즉 市北韓이 가진 統合條件

變數들을 Philip Jacob의 見解에 따라 몇가지로 整避.해보겠다.u66)

綜 合 條 件 變 敎 南 北 韓 의 境 進

(l) 地理的 購接性 o 해 당

(Proximity)

(2) 同質性 o 種 族 :동일 o 言 語 :동일

(Homogeneity) o 血統諒 識 :동일 o 宗 救 :현재 상이

o 價 및. m.: U.'l o 敎育程度 ;한국우위

o 社 會 階 層 :상이 o 富 . 收 入 :한국우위

o 態 度57) : 상이 o 特 質87 : 상이

(3) 相互作用 o 무역 .교통 등 전무

(Transactions) o 制眼的인 Mcss略e 交換 .接觸이 있었음

(4) 認識上의 近接.陵 출현재는 낮으나統一을前振한다면 상당히 높아

(Cognitive Proximity) 질 것임

(5) 機能的 利益 o 분명히 있음(南北統一이 가져다 주는 機能的

(Functional Interests) 利益은 아주 높음)

54) 李相禹, supra note 27), ibid., PP.33-82
55) Philip Jacob and Henry Teane, op. dt., PP.18-19

56) A . Etzioni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의 6개 統출條件變數를 제시하고 있다 .

i. 單位體 性 質 ( @ 개인적 성길 @ 븐석적 성길) 2. 環境的 性 質 ( @ 비사희적

성질 @ 사회적 성질) 3.禮制의 性質(@ 공통된 성질 @통합과정 이전의 통합

정도) [Amitai Etrioni, op. cit.]

J.S. Nye-Ur Structure Condition으로 (D Symmetry or Economic Equality o f Un i t s

(2) Elite Value Complemcntacily (3) Existence of Pluralism @ Capacity o f M e m b e r

States to Adapt and Respond를 그리고 린rccptual Condition으로 CD Perceived

Equity of Distribution of Benefits (2) Pcrceived External Cogency @ L o w Visible

costs등 7가지 를 들고있다. [Supra note 24), ibld., P.86]

57) 忠誠心 .所望 .恐情 등에 대한 心理的 反應을 의미한다
.

58) 어떤 特殊漆謂에 團有한 社會的 慣行 등을 지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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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는..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J

(6) 社會的 特陵"' o 相反됨 (아직 은未成로. 跳階, 北 :공격적 .초전

(Communal Character) 적 南 :방어적 .평화지향적)

(7) 構造的 틀 o 적용시킬 수 없음(南北 政治構造의 反對性)

(Structural Frame)

(8) 主權.從屬地位 o 카기 完藝한 主權行使

(Sovereintv -Dependency

Status)

(9) 政府機能의 鱗率.陵 o ' 南北政府 공히效率性을 가지고 있음

(Governmemal

Effectiveness)

(lo) 統合經驗 o 있음(과거 2ooo여년간)

(Previous Integrative

Experience)

여기에서 統合의 lo情 可能條件에 대한綜合評價를 한다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判定이 가능해 진다
.

첫째, 천반적으로 統合에 유리한조건과 불리한조건이 거의같다. lo個 條件

中에통합에 有利한 것은5가지 이고不E.J한 것이5가지 이다.둘째, 統合에 有利

한條件은 모두自燕的 條件즉,地理的 隣接性 .同차陵 .認識上의 近接性 .機

龍的利益.統合經驗 등이고 不料한 것은모두人爲的인 것즉,南北間의 政 治

行璉.가 빛은결과이 다.및째, 따라서 統合의 與作은 찰북간의 政治的 決斷으로

얼마든지 e9善할 여지가表分히 존재하고 있다고 본다
.

59) 社會的 特陵은 그사회고유의 w度表示 .價燕.觀 및行爲粒ttcrn에 대한最頻數

的分布(Model Distnbudon)로 측정한다. David C.McCldland는 이러한 사희적

특질을 歸屬動機(Affiliation Motive), 成就動熊(Achievement Motive) 및權力動機
(Power Motive)로 인식하고 있다

.

[David C.McCIelland, The achieving Socielyf.Pnnccton : Van Nostrand 1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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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南北社會는 統合을 촉진시키는 모든 自然的 條件을 갖추고 있으나

다만 南北聞의 異質的 政治로 인하여 統合의 條倂.은 악화되어가고있다 할

수 있다. 그러를로 統合은 政治的 問題라고 할 수 있다. 즉,兩側이 統合하려는

政治的 決斷만 가진다면 가능할 수 있고 統合보다 다른 價値를 더 앞세운다면

統合은 不可能해지는 것이다.

다음으로 流合推進時 해야할行爲는 어떠한 것인가를 Etzioni의 假說을 援用

하여 整理해보겠다.")

行 爲 變 數 南 北 韓 의 童 遇

(l) 統合推進體의 數 o 현재는 추진체의 수가 적음

(2) 統合單位間의 힘의 o 찰방이 비슷하면 통합추진은 용이하지만 실제

방북은 서로 强해지려고 할 것임

(3) 外部릴 의 作用方向6') o 美 .蘇중 어느쪽이 남북통합에 더 힘을 기울이

느냐에 따라 統合方向과 成功度가 달라짐

(4) 統合推進의 同化力 o 同1bU?(ldentitive Power) 이 높을수록 통합은

가능한데 남북의 경우는 높다고 봄

(5) 功利 陰 o 經漆分野와 일부 學術分野에서는 통합에서

오는 功利性이 있음

(6) 强制力 o 平和統一의 명분하에서는 讓制力 發動에 否定

的일 것임

(7) 統合調整機構 o 超國家的 機構가 있으면 추진은 치우나 그 性格

이 問題임

o 북측이 주장하는 大民族會議는 해딩이 안정

(8) 統合行爲의 價先順位 o 同意에 의힌 共同體의 存在6z) 技術協力分野☞

60) A .Eoioni, op. at., PP.64-93 : 享相禹, supra note 27), ibid., PP.33-50

6l) 統 .間 題 아 外部 燎大國의 影營.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래 論支 參照

李相湯, "平和統一의 狀ia變數 分析," r流.政策J 제l권 제l-S-(19075) : Johan
Galtnng, supra note 11), ibid., PP.43U60

62) K.W. Deutschfet il.), supra note 35), ibid., P.71

63) David Mltrany, supra note 32), ibid.,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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指 爲 變 數 南 北 韓 의 境 遇

)軍事同盟脚 經濟統合料 등의우선주장이 있음

o 남북은 7.4共同聲明 .平和統一 3大原則의 적웅

이그러하나 北韓이 拒否하고 있음

(9) 聯출體와 構成單位間의 .o 한국이 北韓의 聯sss-g- egsi.-U 'a'a.ow.b
해당되지 많음

(lo) 構成單位의 代表權 o 해당안됨

여기에서도南北統출에 適用可能한 變設는 統合推進認의 論.統合單位問의

힘의均衡.同化力 .功利性 .統合優先順位 등5가지이나 이것들도 장차는

변화하여 통합행위에 도움이 못될수도있는것이므로 가능한 한統合前提條

件變驗나 統合行爲變數를 南北統合에 많이적용되도록 條件을 개선해 나가고

統合行爲를 위한戰略도 開發해나아가야 機能論的 統合理論의 有用性을 찾게
될 것이다

.

다.南北統合의 假說

앞에서 南北統合政策 構想原則 및內容과 南北交流協力의 理論的 背景이

되는統合理論 構成을 t素해 보았는 바,이러한 바탕위 에서南北統合의 假讓

64) Henry A.Kissinger, "For an Atlanti; Confederacy," THE REPORTERI.Fcbtmry
2 1961) PP.16-20

65) A .Etzioni, op. cit., P.55

66) 이것은統合이 어느정도 진행피어 完全한 共同禮까지는 이르지 못한中間誇態로

서의.聯출體(Union)라는 機構가 성린되었을때그聯출體와 構成單情.와의 관계
에 관한 命題로서 韓半島에 있어南北關係는 아직이에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경토의 대상이 없으나 다만앞으로 商流關係를 추간해 갈때형성할 中問流合認
運營에 대한豫備知識으로서 의의미가있다할 것리다.이假說의 要旨는 聯合禮
의遲營이 民主的이어야 함을강조하고 있다. 즉,구성단위인 한국과 북한의

구성체가될共同機漆 사이에민활한 Communication과 충분한 代議構造가 確立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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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음과 같이 設定해 볼 수 있을 것이다.6n

<命惡 I ) 南北統合은 統 . 과 區別된다 .

o 分斷國 再統 .은 武力的 方法과 平和的 方法이 있다.

o 武力的 方法에 의하면 r先 統. 後 統출J의 方式이 친다
.

.o 南北은 다같이 平和的 方法을 취한다를

o 平和的 方法에 의하면 r先 統合 彼 統.J의 方式이 된바. 그러나 北韓은

平和的 方法이 지만 先 統合보다도 先 統一을 주장한다 .

o 統合은 統一以前에 相互接觸과 交流를 통해 協力體制를 실현하고 構成員

들이 同一體意誰을 가지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統合은 民族的 次元에

서 이룩될 성질의 것이다 .

o 統一은 統合狀態를 政治的으로 완전히 統合시키는 것이다. 즉 統 . 은

政治的 統合의 뜻이며 그렇기 때문에 政治現實的 次元의 영향하에 論議

된다.

o 韓國의 統 .政策은 r統一成立의 條件이 개린되는 과정으로서의 漸進的

統一J의 성격을 갖는다. 이것은 南北의 社會 및 經濟 .文化的 統合段階를

거쳐서 政治的 統合에 이른다는 것을 뜻한다
.

<命題 蠶)E合은 相互接觸.交流를 통해協力體制를.이 루고同린撚되의카

한다.

o 統合은 일방에 의한 吸收가 아닌 相互融合을 前提로 하여 相互利益과

同質化를 中心論理로 해야 한다
.

l.. o 그러나 어느段階에 가서는統合의 性格이.북한支韓國化 方向으로作用

a9.??희를..
o 따라서 交流協力戰略도 段牆的으로 달리 構想되 어야 한다

.

67) 여기에서의假說(Hypothesis)은 단지어면假定을 명제화 시줬을뿐 아직檢證되

지 않은 理論이 다.命題(Proposition)는 主張 .陳漆 .提案 .議論 .論點의 뜻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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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交流協力 戰略段階의 圖式은 다음과 같이設定된다 >

l. 初期接觸段階 (平和定着段階 ) :對話를 통한和解

2 .基礎交流協力段階 (平和共存段階 ):和解속의 交流와 協力

3.擴大開放 交流協力段階(統合指向段階) c?프?..?를 통한同5릿
4 .韓民族共同體 形成段階(統合完成段階 ) :統合의 必燕化

<命題醫) 南北統合으로 향하는 交流協力의 4단계중 제2, 제3단계에서는

機能論的 統合理論 .收撚論 -Communication理論 .구和共存論

등의 개념이部分的으로 適用된다
.

o 南北 交流協力은 상초간에 雪球勤果 .波及效果(機能論), 類似化(J流敵

論), 同質化(Communication Theo린)를 가져올 수 있다
.

o 그러나 이들統合理論들은 西敵라는 同質社會의 통합에 적용된 것인

만큼普遍性은 없다. 특히統合主體의 主權間題를 무시한 이론이라서

異質體制인 南北韓에서 主權을 무시한다는 것은適用의 限界性을 가질

것이다.

o 北韓이 交流協力過程에서 南北融合보다는 對決을 의도하고 交流協力을

중단시키 거나虛點.肺弱點을 없애기 위한補强作用(Reinforcement)을

한다면 理』&的으로 한국에 有利하지만은 않다
.

린는題料를 統合은 단순한 國土의 統一만을 目漂.로 한것이 아니고 民族의

統.을 目標로 한다는 의미에서社會 .文化的 및經濟的 統合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推進力은 民族의 論理가 基底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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麗.南北 交流協力 誘導戰略

). 南北 交流協力 誘導戰略 構 惡

가.南北 交流協力 誘導戰略 構想의 大前提

緯國은 r南北韓 基本關係에 관한 暫定協定締結J(1982.1.22) 제의글 통하여

r相對方 體制의 認定, 內政不干涉, 休戰體制維持, 相互 交流協力을 통한社會開

放 推進J을 공개적으로 천명함으로써 南北關係에서 北韓의 責際的 存在를

統.國家를 이룩할 때까지 의 過渡的 .暫定的 關係로서 인정하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반면 北韓의 입장은 아직도交流協力 相對者로서 타협의 여지를 보이

지 않고있는 실정이다.즉 현실의 客觀的 理解에 바찰을 둔 相互 現實認定라存

在認定차體制 .政權談.定이라는 도식의 성림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여기에 서南北 交流協力 戰略構想에 先行해서 논의되어야 할 大前提條件의

설정이 문제되는 것인 바,그것은 첫째, 統.自體에 대한 우리의 基本構想을

설정하는 일이다.가장 중요한 政策的 決定은 o 어면 形態의 統一을 國家政策

歸標로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고 @ 그다음 그 目標達成을 위하여 어디까지

우리가 讓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Q)

현재 韓國政府가 취하고 있는 公式態.度는 s7f?定着. 14流=J政策이다.
즉 統-보다 더 급한 것이 韓半島에서의 戰爭再發 防止차 制度化된 平和의

碌保라는 입장이다.平和定着과 統.推進은 時系列上으로 相互 連結되 지 않는

서로 다른 政流目櫓.이고 따라서 그 政策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行爲選定

基準도 다르다. 統一을 政策目標로 할 때는 소위機能主義統合理論이 제시하는

統.促進條件의 학보와 促進行爲를 따라야 하겠지만 平和定着을 위해서는

背麗되는行爲를 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는平和定

68) 李相禹, supra note 27), ibid., U.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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着이對北政策으로 되어있는한統.을 겨냥한南北關係의 e%善策은 그 限界

性을면할수가없다는 論理에 빠지게 된다.6")

둘째 문제는 南北交流協方을 실제적으로 實行하여 소기의效果를 成就하려
는 것인가 아니면 童傳的 .政治手段的 次元에서 추진하려는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設定하는 일이다.直.問接的 接觸과對話D合憲 c치崙約締結6協約淺守

制度化->交流協力->和合 .統一의 과정은일방의 유도와 노력만으로는 성립될

수없는相對的 .逆動的 過程이다.이렇게볼때南친誰이 실제로 對話라交流

協力'>統一實現이라는段階的 .漸進的 過程을 희망한다면 적어도다음과 같은

前提條件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

@ 歷史的 現實을 직시하고 현실의 認定에 根據해야 한다. 이는현실에서

출발하어 接觸試圖린交流協力責踐차同質性 圖複차統-理想의 實現이 라

는契機的 段階를 밟아야 한다.7o) 즉交流協力은 相對方의 準備狀態와
現實的 産地를 감안한 提議만이 그반응을 구할수있는것이다부

@ 相對方의 深部를 자극하지 않는범위내의 限定的 接觸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즉相對方이 두려워하는것은避해가야 한다.")

@秘密主義 .秘密原則 이쌓방의 諒解下에 遵守되 어야할것이다.특히共産

69) Loc. cit.

7o) 파거의 經驗에 비추어 보면北韓이 i972年 7.4商北共同聲明에 의거한南北調節

委員會會議와 南北赤구字츱談을 중단한 이후서울과정양을오가는 새로운甫北
接觸t第l次 南피fs齋會談t第8次 南北赤小字會談에 호응해오기 위해준비4는
데 소요된 期間이무려l2年이 길칸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i2年이

sisi'a UU--a- ia.sNia'i'a'Hd-g-l- U4Usi4 와建設에서 전에 볼 수

7l)예컨대1972.8.30-10.24間 南北赤十字會諒 이서울과평양에서3圖에 길쳐 개최되
는데 소요된 期問은 1971.8.12터 大韓赤小字社의 會談提議를 기준으로하여 第i
次 本會談 이 열리기까지豫備接觸(5次 ).豫術會談 (麗漆), 實務會談(16S:), fSaS

@ UUi"b aaEta*') gaUa-i. "if*M U5;UU. 걸렸던 경험에서 향후



主義者와의 會談이나 交流協力에서는 더욱 필요한 사항이다.7"7 지난 4

o여년간의 北韓政權의 責利追求에 있어서 드러난 양상은 대부분 國內外

宣傳動果와群衆結束의 방편으로 볼 수 밖에 없는政治集會 誇末의 聯合

勢力 形成이있고 따라서 政治支傳爲主의 聯合勢力 構築이라는 형식적

선전대결 이후에는實質的 對請의 成立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豫州할

수 있다"

찰 양측의 利害關係가 合致되 는範圍內에서 만실제적인交流協力 이가능찰

것이라는점7다. 따라서 어떤분야를 포함하는 廣範한 對.른@트z친로

를를t野.즉 特業.는를를 상황의 변화에 따라수시로 ff75.方法아
보다 바람직 할 것이다. .

@ 異質體制間의 交流協力은 政權當局者의 政治的 協商이 先行되 어야 한다

는 點이중요하다. 政治協商은 아니라 하더라도 政治的으로 利害關係가

합치되 어찰방간 合意 .協約이 이루어지고 合意事項의 遵守與否가 制度

化되지 않고서는 實質的 交流協力이 성림될 수 없다.

結論的으로 流 .의 問題는 事實陵과 當爲陵 그리고 實踐陵이 民族共同體的

72) 1972年 南北對話의 經驗에서도 알수 있는 바와같이 南北調諦委員會會議와 赤+

字會談을 성공시킨 것은 무려5個月에 길친南北綠測 素任者와 寶務擔當者間의

秘密接觸 .秘密相互訪間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과거의 경침에서 나타난 현싱은

實質的 南北會談이 展閑된 時期에는 극소수의 當局者만이 참석하였다. 즉 北韓

에서도 r南北調諒委員會會議J, r總理會談 開催를 위한實務代表接觸J, r南北韓

體育會談J, r南北赤+字會談J 등은최하2인에서 최고6명정도까지 대표를내보
띤었다. 그러나 그들은 宣傳的 政治會談에 서는 大規模 聯合戰線 形式의 代表者

會議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實質會談에서 는政權次元의 소규모 精銳分

子에 의한 非公開會議를 주장하는 것이 북한정권의 통일접근 방법과 對話의

特徵이 지만 반면에 外形上으로는 政治宣傳的 效果爲主의 民族的 聯合勢力 形式

(각 정당 .사희단체. 카계각충 및 해외동포 連席會議 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즉 實質的 會談過程에는 정권대표인 소수 정예분자의 非公開 接進法을,

形式的 會諒에는 선전위주의 大規擺 僞裝團體의 r聯合戰綠J 方式을 리하는 .

말하자면 對話戰H&上의 2重構造 내지 兩面陵을 터고 있는 것이그 特徵인 것이

다.

73) 9平t
"北韓의 南北對話 展開糧相 分析", r統一論叢J 제4권 제l-E(1884)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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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體感의 바탕위에서 어및게 調和的으로 타결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

糾明되 어야한다. 이런면에서 볼때統一의 當爲性과 交流協力 擴大의 必要性

은 민족이 하나로 뭉처야 한다는 原狀復舊의 의미에서 보다分斷國家主義를

초월하는 統.民族主義에 바탕하는 現代的 民族國家를 건설해 야한다는 民族

史的 召命에 기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

나.南北 交流協力 誘導 基本戰略

南北韓에 兩極化된 社會文化的 異質性은 民族分裂의 보다深曆的인 내용으

로부각되고 있다. 社會文化的 異質性은 南北社會의 統合的 單一化라는 관점에

서볼때찬治.經濟制度의 相異性에 따른異質化보다 가일층 심카하고 어려

운 統合條件이 될 것이다. 分斷으로 인해 누적되어온 南北韓의 社會文化的

異質性을 극복하지 못한政沿的 統合은 진정한 意味의 統.이 될 수 없으며

社會的 混亂을 가져오는 結果로 될 것이다
.

따라서 南北?流協力은 相互信賴를 유지하는가운데 兩極化된 社會文化的

異制生을 좁히는데 기여하고 나아가서 혼란없는 南北社會統合이 이루어 질

는itiaaa a-aa i;,';')ebU- UUU aaiaaU U히特定한 分野에서부터

J는6는i의J≥La한 軍事3 外交및財政政策 등 上部構造的인 문제보다는

인논s로?E 적인Ta構造的 할題부.핀 다루는천 ?)9를구3 이와같은 機能

主義的 相互作用의 接조法에서 南北交流協力과 接觸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戰略上의 特性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

첫째, 交流漆力과 接觸은 비교적 理念的 葛漆이 나對立과 관련이 적은분야

환언하면 그와같이 對立이 深刻하게 表出되지 않는分野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둘째, 交流協力은 實用的(pragmatic) 分野에서부터 착수되 어야한다. 이것은

交流協力이 非政治的 分野에서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南北

相互問의 交流와 協力은 찰방이 쪽같은 정도로 利益을 가져올 수 있으며 오히



려 반대적인 경우에는 심각한 損失을 입을 수 있는 불가피 한 상황에 基礎해 야

한다.

를l. 비7적 交流協力의 波及效果가 큰분야부터 착수t는 것이刻果的.이

4 .왜냐하면 初步的 段階에서의 交流協力 經驗이 다음 단계에 影惡.을 주어

찰방간에 交流協力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와같이 南北 交流協力은 남북간 對立과 葛讓을 최소화하고 찰방의 共同利

益을 추구한다는 기본목표아래 互惠平等的 .相互對等的 交流協諒이 가능한

非政治部門에서 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漸進的으로 相互 名分과 實利에의

접근으로 平和的 共存의 기반위에서 南北 政治統合을 통한 政治共同體(pol.

itical Community) 形成의 必要性과 歷史的 必熊性을 提高시킴으로써 南北統

合 .統.問題에 實質的으로 접근한다는 基本理小s下에 추진되 어야 할 것이다
.

이 경우 戰略의 출점은 異質體制間의 交流協力을 통한 誰國 內部體制의

損傷, 나아가 社會葛漆이 확산되지 않고 單.民族의 相互紐料生 認識을 통해

南北社會의 異質化 解消와 同質性(Identitive Power)의 圖復에 두어야 한다
.

다.南北 交流協力 誘導 接近戰略

l) 交流協力 接近原則

@ 交流協力의 實行이 相互 同等한 입장에서 진행되 어야 한다는 r相互 同等

의 原則J

@ 交流協力의 內容은 상호의 未備點과 肺弱.諒을 補完할 수 있어야 한다는

r相互 補完性의 原則J

@ 交流協力의 成果가 民族全體의 繁榮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r相互 有益

性의 原則J

@ 交流協力의 結果 어느 일방만의 不利益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r相互

衡平의 原則J

@ 交流協力으로 인하여 相對方 體制의 붕괴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r共存

性J 내지 r體制不干漆의 原則J

. l8 s .



@ 交流協力의 進行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한다는 r漸料陵의

原則J

2 ) 交流協力 接近形態

南北間 交流協力을 논의하는 對話의 形態는 分類基準에 따라다음과 같이

分類해볼 수 있다
.

먼저接近方法에 의한구분으로서 南北찰방이 直接接觸하는 r直接型J과

第3國을 伸介하여 接觸하는 r間接聖J 그리고 양자를 병행하는r混合型J으로

구분할 수있는바,初期間接및으로부터 점차直接製과 混合型의 방법을 처해

나가는 것이 適合할 것이다.

參加國家에 의한구분으로서는 南간兩當事者만 참가하는 r南北韓型J과

南北을 제외한r第3國型J l리고 r混合型J으로 유형화되며,喪流協力 主導機

關의성격에따라서 r當局會談型J(정부 및기관주도), r非當局會談型J(사회 단

체주도), r混合型J(양자혼합)이 있으며, 交流協力을 목적으로 하는찰가자의

水準에 따라r政治水準 會談型J(최고당국자간 접촉), r實務小準 會談型J(각료

급실무자간 접촉), r混合型J(양자혼합)으로 나눠볼 수 있다
.

交流協力 初期에는 r直接型J보다는 중개적 입장의 第3國에 의한r間接型J

이적절하다고 고려되며 交流協力 첫단계는 雙方實務陣間 접촉하는 實務水準

會談形式에서부터 漸進的으로 시작되 어야할것이다
.

2.段階別 南北 交流協力 誘導戰略

交流協力의 段階設定은 전술한 바와같이交流協力의 最高目標인韓 民 族 共

同體形成을 위한것이다.交流協力을 통한漸進的 .機能的 對北戰略의 수행은

南北問題 解決의 基本論理이기 때문이다
.

이러한관점에서볼때南北交流協力은 성격상대체로 交流協力 準備過程

과本格的인 交流協力過程 그리고 社會統合過程으로 구분해 볼수있고이에

따라交流協力의 段階를 初期接觸段階(交流協力 接近殺階)D基礎交流協力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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階(交流協諒 推進段階 )D擴大開論 交流協力段階(本格 交流協力段階)D民族共

同體 形成段階로 설정하여 段階別 誘導鱗Q&을 고찰해보겠다
.

가.初期接觸段階(交流協力 接近段階)

이 時期는 실제 交流協力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南北이 對話를 통한 和解의

정신에 입각해서 交流協力이 準備되는시기로서 이 단계의 戰略은交流協力의

先行條件을 구축하고 交流協力 適路를 設置 .保存하는데 주력함으로써 戰略目

標인 交流協力 基盤造成을 위한 信賴雰團氣 構築에 기여해야 한다
.

交流協力의 先行條件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人的往來를 부분적으로

실시하면서 그 範圍를 어느정 도 정해야 하는 바,이 경우 交流協力 對象內審의

南北間 優越에는 무관하게 範圖를 광범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이나 무엇보다

도 人的往來나 交流정能한 分野의 문제부터 解決해 나아가는 方向이어야 한

다.

이 段階는 時期的으로 어느 .定期間이라고 못박기 어려울 정도로 짧을

것인 바,그것은 交流協力에 대한 北韓의 태도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北韓은 交流協力의 <訓皆陵을 거부하고 急進的이며 包括的인 실시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 는데 政治 .軍事 .外交 .經濟 .社會 .文化의 분야별에서 뿐만

아니라 한 분야내의 內審別에 있어서도 같은 입장을 취할 것이다
.

交流協力 實施戰術上 그 범위를 相互理解增進과 異質性 克服에 설정하도록

交流計訓을 논의하도록 할 것이나 實際合意는 雙方 共同關心事의 確認으로

그치는 것이 좋으며 交流協力의 側面役割을 할 수 있는 言論 .遷信分野에서

部分的 人的交流가 무방할 것으로 여겨진다. 對內的으로는 韓國社會의 流弱性

을 除去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對外的으로는 共産圈 내지 非同盟團과의

交流 .接觸을 적극화시 켜 交流協力의 內實化를 기하는 동시에 對北 進廻接近

方式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j 8 s .



나.基礎交流協力段階(交流協力 推進段階)

基礎交流協力段階의 시작은 準備段階의 찰방合意如何에 따라交流協力

內容마다 時期的 差가있게될것이다. 이단계에서는前段階에서 정해진 共 同

關心事의 범위내에서 對象內容의 徑劣關係게 따라怪先順位가 戰術的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이단계의 戰略目標인 民族同質性 撚持.發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單.民

族意識출該吹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어 民族同質性에 대한북한측의 이해를

촉구시 키도록 해야할것이다.民族的 同繫性을 유지하기위한전락과병행하여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써 南北의 民族傳統文化의 保存을 강조하고

그발전에 대한논의에北韓側을 참여시 키도록 誘導해야 한다. 이단계의 交流

協 力 內容은 理」&目標에 따라歷史.료俗傳統藝術 그리고 제한된 범위의

Sports, 技術 .科學分野가 되어야 할 것이다
.

基礎交流協力段階에서 는北韓의 社會 .文化的 側面의 廉弱點을 발견해 내츠L

우리측의 傳播內容에 대응한受容態.度와 영향을 면 히 파악해야 한다. 비록

북한에서의 民族理解와7'7傳統에 대한見解가 우리와같지많지만그들이 南北

對話上에서 民族을 찾는 이상民族的 視角에서 最大公約數를 찾아야 할것이

k).

다.擴大開放 交流協力段階(本格 交流協力段階)

이는南北間에 交流協力이 본격적으로 활발해청에 따라交流量이 차대되고

相互 社會開放이 촉진됨으로써 두 사회가相互模倣을 통해社會 .經濟 .文化

的으로 상당히 同質化 되어가는 交流協力의 中間段階로서 戰略目標는 北韓

社會 .經濟 .文化體制의 緯國體制로의 收撚化에 있게 된다
.

이段牆에 와서는 基礎交流協力段階까지의 동등량의 互惠的 交流에의 均衡

74) r온세계가 다共産主義化 하려면 아마상당한 時터이길릴것이므로 일정한
시기까지는 民族的인 것을살리야 힌다.J[김일성담화, r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몇가지 문제J 1964]는 표현에서 처럼r民族J도 공산화의 최종적 목표인

無階經社會까지의 方便에 지나지 않음을 알수있다
.



破壞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며"7 交流의 最高目誇.達成晴까지 北韓의 自由化

可能性을 破緩시키지 않고 交流協力을 지속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北韓의 民族主義勢諒과 自淺主義的 知識層의 綠性防止에 유의하고 아울러

統合後 南北住民이 共感할 수 있는 새로운 理念의 定立과 남북사희 再組織의

틀을 創造하는데 힘을 기울임으로써 對外的으로 南北 同質化 過程을 國際的으

로 認知케 하Q1 각종 國際機構에서 共同步調 내지 單.活動을 推進시켜야

한다.

이 만계는 交流協諒의 내용에 따라 戰術的 制限은 가해질 수 있겠으나 範圖

上으로는 거의 無制限이 된다. 즉 광범한 學術 .藝術 .體育 .觀光交流協力을

推進시키면서 統合에 대비한 南北 單.敎育 .支化體系形成 論議도 이루어

지도록 한다
.

라.韓民族共同體 形成段階

南北의 社會 .經濟 .支化的 統合이 必然化 되어가는 시기이다. 이러한 統合

이 政沿的 統合以前에 오면 정치적 통합을 촉진시키는 Motive로 作用할 것이

며,만약政治統合 以後에 온다고 해도 南北統合 後 즉,韓民族共同體 形成後

民族發展에 박차를 가하는 힘으로 될 것이다.이 단계가 바로 交流協力의 最高

目標 達成段階인 것이며 民族的 同質性을 國復하는 時期이다 .

以上에서 論議된 索項을 綜合 .整理해보면 아래 圖表와 같다.

75) 交流의 均衡破壤는 <端*論的 立場에서 優越體制로의 接近과 文it變審理論에서

根據를 찾아볼 수 있는 바 Game理論에서 말하는 財on-Zcro Sum Game을 z e . o

S u m Ga m e으로 轉換시 키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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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民族共同體
區分 . 平 和 定 着 相互喪流協力

.統合基本 |o wEUasfs |o w U w m |o SiUf,ssfs |o統合를成段階

.戰略段階

[n & |o st-rU, m m \o tijS6iUs-|o *@:RB2)|o 韓民族 同質性

淸에대한柳이 料郵誇溺欄사 價位性을바리 의價値가溫存

認定의 表示 . iH c.L 한漆統合 . 되는

o 戰 爭 再 發 의 |0 S-f!j6f! SS5.VS, | Smeb KfS. | 商北統合
制度的 抑制 . 力關係形責

.戰略目誇. .o 戰爭再發 .o 平和共存 o Uwtsasi) M [o 民旅.共同禮로

o 民族同點 淺 lt로統合主導. 統合政府

o 緊誘緩和 權 確保

o 平和關係

.交流協力 .交流情力準備期 本格交流協力期 民族統合期

.過 糧 .(當面目誇. 設定) (中間 目標 達成) (最高 目標 達.流)

交流戰略 |o m s m f m \o &sss.,sss,tif& \o s i M m |o 韓民族共同漂

.f를 .;皆 ?g [ Um-hf&fs | 形成跳階

交流段階 |o a.g-i- 'ir(ji\o m U s \ -Stx\ o Gs.sm-%:\o 統合의 必然化

性格및 . 和解 와 協力 통한 同質化

(a"& @(a I's'seaiSigBS; \*s.Km's. |*UmsBus) |*民族同質化

M c ( b .狀持發展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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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分野別 南北 交流協力 誘導方案

l.政治分野 交流協力 誘導戰略

가.誘導方向

南北政黨.政治人들이 한자리 에모여民漆問題를 포함한 南北間 懲案問遷

를허심탄회하게討論하며 적절찬間題解決方途를 모직.제시할수있는계기

를마련하는 방향으로 推進하되 政府當局과의 긴 한 協議體制 維持가 고려되

어야 할 것이다.

南兆 政治人 交流協力의 具體的 內容과 方法에 대해서는 南北國會會談을

통해協議.決定토륵 하며政黨人士들의 交流는 所屬政黨 議員들을 중심으로

하여r親善訪問J 次元에 力點을 두어야 할것이다 .

l段階 示範事業 性格의 議員相互親善訪問 이성공적 으로진행되면招請訪問

圖數를 점차확대해 나가면서 r議員 懇談會 .討論會J 交換開催도 추진하는

한편교류헙 력진전상찰에 따라r南北議員親善協會J, ripu 등國際行事에서 의

南北共同步詞J를 취해나가는 방향으로 發展시켜 나간다 .

나.推進內審

區 分 . R
지역을 訪間하여 찰방의 실상에

親善論問 대한이해를높이리,우리仰의 r國會J 北側의 r輦高人民會

議J本會議에 交換參觀함으로써 남북의 政治現場을 직접

比較 .禮驗케 함.

討請會 交換開催 . 찰께討議하는 契機로 活用함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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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分 . R

南北議員親善協會 .o 남북간 議員 親養.訪問과 懇談출 및 討論會 교환개최의

정례화로 상호간 信賴의 바탕이 構榮.되 면 r南北議員親善

協會J 설치로 r政沿共同體J 形成基盤을 造成함
.

坪u등國際行事에 .o 남북이 國漂行찰에 함께 참가하는 機會를 이용,共同步調

서의 商北共同 步調 를 취해 나찰으로써 國際祉會에서의 民族力量 浪諦를

防止하고 民熊的 自尊을 高湯시 컴
.

다.段階別 協商戰B&案

l) 初期接觸段階 協商戰略

가) 南北議員 相互親善論問 協商對策

區 分 . Q 審

(l ) 協商方向 o 南北議畏絹 親善訪間 次元에 力點을 두리 本格 交流協力

基盤을 造成하는 方向으로 推進함 .

(2) 情商內容

@ 主 晋 o 찰방 議會內 에 專擔機構 設置 .運營

' 우리倒은 國會內 r外料流.要員會J가 專擔

@ 契 機 o 3. 1BB, 8.15 등 民族的 主要行事時

o 國會(9 a ).最高人民출議(4月 ) 本會議 關催晴

@ 期 間 0 4?6 5 B

@ 人員規價 o U-J. & 5 0 U ]W

@ 訪問方式 o 桐互 同諒同차交換方式 및 輸番削安換方式

(3) 淸.商方法 o 南北 議를들로 구성된 r南北國會會談J을 통한 協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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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灌礎交流協力段勝 協商戰晴

가) 南北議員 合同懇談會 및 計論會 交換關催 協商對策

區 를 . 商 容

(l) 協商方約 o 民漆의 將來編題와 관련한 차방 議異料의 허심란피한

討論과 親善의 場를 마련하는 方情으로 推.遙.찰
.

(2) 協商內容

@ 主 管 o 쌓i.4 議출內 에 專擔機構 設置 .運營

' 우리側은 國會內 r外務流.委拉會J가 零.擔

@ 契 機 o 民族的 主要行事時

@ 場 所 o 찰방 議會(우리側 r國會J. 北側 r最高人民會諦J)內 뿐반

아니라 第3의 場所도 考慮

@ 人與規權 o 찰방 各 25名 內外

@ 方 法 .o 各 分野別 分科討詰 後 綜合討論 및 努談會 料行

(3) 協商方法 .o 南간議員들로 구성된r南北國會會談J을 통한協議

리 擴大開放 交流協力段階 協商戰略

가) r南北議員親善協會J 設置 協商對業

區 分 . R 漆

(l) 協商方向 o 桐互 信賴撚梁 바찰위에 r政淸共同體J 形.識基盤 造成에

力點을 두는 방향으로 推漆.함
.

(2) 協商內審

@ 主 管 o 찰방會議(우리側 r國會J. 北側 r最高入民會議J )

@ 設商場所 o 찰방 議會內

@ 方 法 o 출 分科別 親善 小委員會를 構成한 後 전체적으로 r南北

議員親善協會J를 構成

@ 人買規灌 o 찰방 全 議員 包含

(3) 協商方法 o r南北國會會談J이 원만히 진행되면商北諦員들간의 合意

로 r商北議員親養.憬.會J를 設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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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pu 등 國際行事에서 의 南北 共同步調 協商對策

區 分 . 內 漆

(l) 協商方向 o 桐互 辱..民族이라는 同質性의 共感帶 構築을 찰盤으로

單- r政淸共同認J 彩成基盤을 造成하는데 力點을 두는

方向으로 推遼.찰
.

(2) 協商內審

@ 主 警 o 찰방議會(우리側 r國출J, 北側 r最高人民會議J)

@ 契 ; 機 o I p u 行事를 비롯한 議會關聯 各種 國際行事誇

@ 方 法 출 南北 議會(議員 )間 共同步調

' 各種 共同提案(發議) . 桐互對決 止場

(3) 協商方法 o r南北國출會談J에서의 原訓的 合意 後 雙方 議출議員

全員의 同意를 求함
.

2.經濟分野 交流協充 誘導戰略

가.誘導方向

南北經淸交流協力은 찰방經濟人間의 親善論問 流元에서 의단순한 人的交

流보다는 궁극적으로 民族共同漆榮과 福祉增進을 위한物資交易 .合作投資 .

共同事業實施 등을 誘導 .促進하는 방향에서 推進.되 어야 한다
.

純粹理論的 側面에서 南北經濟交流協諒은 經濟的 補를性 .産業部門別 費用

隋差 등으로 그利益이 를 것으로 예상되 지만現實的으로 雙方 體制의 差異 .

市場의 歪曲 나아가 양지역의특수한 對內外 政治 .經濟狀況이 制約要因으로

작웅할 것이다
.

이와 같은 側面을 고려해볼 때南北 經濟交流協力은 經濟的 怪位나 對比가

적으면서 도經濟的 必要性을 充足시 켜주는 齋野, 經濟改善에 波及效果가 a 7

責益을 短期에 를 수 있는 分野, 非軍事的 .非撚B&的 品目으로서 紛爭發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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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團이 적은 分野 즉,人的要素가 직고 物的要所가 많은 분야에서부터 相互

非刺戟的인 방법으로, 예컨대 一方的인 援助나 協調가 아닌相互協力의 형태로

우선 推進되 어야 한다.76)

示範的 親善訪問 性格의 經濟人 交流가 定着될 경우 중단되고 있는 南北經

濟출談을 再關하여 南北經Q交流協力共同委員會 設置 .運營에 合意, 본격적인

交流協力 基盤을 조성한 후 商品展示會 交換開催 .購買使節團 派遣 등 物質交

流를 誘導 .隨伴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며 나아가 資源共同開發과 관련한

資源調査團 交換 .合作企業設立 등 合作投資와 共同事業 推進을 유도하면서

物資交易과 經情協力을 制度化하는 방향에서 經濟政策諮問團 派遣 .商社의

交換常駐 .貿易代表部 交換設置事業 등을 推進한다
.

나.推進內審

區 分 . Q

南北濯濟入 親善論 .o 南北 民間團體 經濟入을 中心으로 한 適正規權의 訪問團

間 團 . 産業視寮團 을構成, 상호 主要 産業團地 .經濟團體 .硏究所 등 交換

論問 寶施로 南北經濟人 信賴雰圍氣를 造成찰 .

甫北經濟人 合同懇 .o 相對方의 理念 .體制를 자극하지 않는純粹經濟分野 관련

談會 .討論會 開催 문제에 관한 南北.한.齋人 合阿懇談會 및討論會를 정레적

으로 開催함 주 .

商品展示會 交換.o 터淸 生必品을 비롯한各 分野商品의 交流可能性을 打診

하기 위한 相互 商品展示會를 交換開催함 .

購買使飾團 .資源調 .o 各分野 商品購買使肺團 및 鑛物漆源 賦存與否請査團을

査 團 交換 相互 交換찰 .

76) 節湯詠, r南北韓 s5齋關係 進展과 政策課題J (서울 : 대한상공회 의소 한국경 제

연구센터 1986) P.82 : 李宗要 .尹錫範 .朴熊根 .鄭暢泳. r商北漆 經濟交流

推進方案에 관한硏究J (서울 : 국토통일원 198D P.163 : 國土統一院,r南北韓

經濟分野 交流協力 實踐方案硏究J (1984)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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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分 . Q

南北經를交流協力 .o 南北經濟會談을 통해장방간 經濟交流協力問題를 專擔하

共同委員會 設置 . 게될共同機構를 設置함.

相互 經濟政策 .o 상호信賴가 造成된 以後상대방經濟認制 및제반政策에
誇問團 派進 誇閣機能을 수행할 수 있는 誇問團을 派遺함

.

商社의 交換常駐 .o 大規模 人的 .物的 交流協力에 대비한 民間레델 商社의

상대방 지역 常麗4 推進함 .

貿易代表部交換設 .출찰방經濟交流協力 業務의 却率的 遂行을 위한 對內外

單.窓口로서 정부당국 차원의 貿易代表部를 設置함
.

南北 合作企業 o 南北 單. 經濟共同體 形成의 前段階 基盤造成을 위한

多角的 合作企業의 設立을 推進할 .

다.段階別 協商戰略案

l) 初期接觸段階 協商戰略

가)南핀經濟人 親善訪問團 및産業親票團 交換協商對策

B A . Q 容

(l) 協商方向 o 南北經濟人問의 信賴構築 基盤造成에 力點을 두는방향

2 s . 推進함.

(2) 協商內容

@ 主 管 o 4個 民問經濟團體(全國經濟入聯合會 .韓國貿易協會 .

大韓商工會議所 .中小企業協同組合 中央會)

@ 構 成 o 引率團 .親善論問團(産業視奈團) .支襤協力團 .取材記者

團

@ 選 拔 o 民間經濟 4個團體에서 推薦하는 入士中에서 選漆

@ 規 模 0 20 0 U W

l 基本的으로 多數規模 原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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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分 . 內 容

@ 時 期 .o 찰방이 合意하는 適切한 契機

@ SI H |0 6?6 7B

@ 方 式 출 同數 同時交換淸式 原則

' 필요시 相互主義에 임카 輸番制交換方式 竝行

@ 視寮對象 o 찰방이 推薦하는 주요産業團地 .觀光地 .緩濟團體 .硏究

所 등

(3) 協商方法 o 南北經濟會談을 통한 協議 .決定

나) 南北經濟人 合同懇談會 및 討論會 開催 協商對策

區 分 . R 害

(l) 協商方向 o 純料經濟分野를 중린으로 商北間 經濟交流協力 의 可能性

을 打診 .導出해내는데 重點을 두는方向으로 推進찰. ..

(2) 協商內審

@ 主 管 o 4個 民間經濟團體(全國經濟人聯合會 .韓國貿易協會 .

大緯商工출議所 . 中小企業協同組출 中央會)

@ 構 成 o 引率團, 參加團 (主題發表者 .討論者), 誇視團 (經濟富僚 .

專門經濟學者), 支援協力團, iK材記者團

@ 濯 族 o 民間經濟 4個團體에서 推薦하는 專門經濟人中에서 濯流

* 對共産鬪 賢易商談 經驗者와 經濟官僚 및 學者出身 專門

企業人 參加誘導

@ 主 題 o 相對方의 理念이나 體制를 자극하지 많는 料터事經濟分野

' 第i次 合同綠談會 및 討論會 主題(例示)

聾 大主題 :民族의 共同繁榮과 福祉增進을 위한 經濟的

綴帶 回複方案

o 小主題 : . 商北間 求償競易 推進方案

. 南北制 緩淸交流協力 活性1b 方案

. 南北間 對外經濟分野에서의 協力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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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分 . s 害

* 主題發表 內審은 相互 事前交換

@ 規 價 o 장방 各 25名색 總 5o崙 規構

@ 場 所 o 相互主義에 따라 서울 .平壤 輪番開催를 原則으로 하되

절요시 第3國도 考應

@ 時期 .期間 o 時期 :찰방이 合意하는 適切한 契機

o 期間 :5?6 6 B

(3) 協商方法 o 商北經濟會談을 통한 協議 .決定

2 ) 基礎交流協力段勝 協商戰略

가)商品展示會 交換開惟., 購買使諦團 .資源調査團 交換協商對策

區 分 . R 容

(l) 協商方向 o 相互信賴構築을 바탕으로 基礎的 物資交流協力을 誘導하

면서本格 交流協力 基盤을 造成하는 방향으로 推進.찰
.

(2) 構.商內容

s 主 營 o 4個 民間經濟團體(全國經濟入聯合會 .韓國諸易協츱 .

大漆商工읍議所 .中小企業.情同組출 中央출)

@ 對 象 o 純綠한 自國生産 生必品을 비롯한 相互購買 .交易 可能

商品爲主 展示

o 交易可能 鑛物資源 賦存與否 調査團 交換

@ 往來諦次 o r板門曆J 經由原則

# 찰방合意 第3國 經由 航空 .船舶料用 可能

@ 身邊保障 o 찰방政府當局 發行 身邊保障覺書 交換

(3) 協商方法 o 南北經濟會談을 통한 協議 .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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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r南北經濟交流協力 共同委員會J 設置 協商對策

區 分 . R 容

(l) 協商方約 o 南北問 經濟交流協力과 關聯핀 諸熊 問題를 政府 當局

次元에서 專擔할 共同機構 設濕에 合意를 誘導하는 방향

4 5 L 推進함.

(2) 協商內害

o 名 稱 o r商北經濟交流協力 共同要員會J

@ 構 成 o 共同要員長(副總理練) 各 l名

共同副委員長(長官經) 各 la 4 總 l4名

委員(長 .次官織) 各 58

@ 機 能 o 南北問 物資交流 .經濟協力漆業에 관한 合意事項의 誠實

한 履行保障

o 南北 交流協力 출本方向 및 方法 .對象 .規摸에 대한

綜合計刻의 協議 .決定

o 經濟去來機關間 提起되 는 제반 紛爭問題의 協議 .誇.整

o 南北 交流協力 發展誇 提起되는 其他問題의 補.議 .決定

및 그 履行保障

@ 分科委員會 .o r共同委J의 圖燎한 運營을 위해 r物資交流分料委J와

i壽a r5s 齋協力分科委J를 構成

' 필요시 찰방 출意에 따라 r特委J . p.要J構成

o 要買長(長 .次官級) 各 l名

要員(局長級) 各 4名 차 總 l o a

@ 共同事務局 .o r共同要J 및r分科要J의 運출支援

設置 o 事務局長 및 適正數의 事務員으로 構成

(3) 協商方法 o 漆출 惡濟會談을 통한 協議 .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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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擴大開放 交流協諒段階 協商戰略

가)相互 經濟政策諮問團 派遺協商對策

區 分 . Q 審

(l) 協商方向 o 찰방經濟政策에 대한勸告.諮間으로 r經濟共同禮J 形成

基盤造成에 力點을 두는 방향으로 推進.함
.

(2) 協商內容

@ 主 管 o r南친 *5齋交流協力 共同委員會J

@ 規 振. o 團長 l人, 副團長 l人을 包출한 2o名 內外

* ?s齋官僚 .專門經濟學者 .民間經濟團體의 專門經營人

을 綱經

@ 佐 務 o 相對方 經濟政策 漆立.實行 .分析 .評價와 關聯한 政策

誇問 役 割

o 相互 經濟政策 浦完分野 助言 .諮問

o 甫北 單. 綜合55雷政策 遂行의 可能基盤 造成

(3) 協商方法 o 南北經濟會談 및 商北 經濟團體間 協議를 통한 協商

나)貿易代表部 交換設置 및商社交換常撚 協商對策

區 分 . s 容

(l) 協商方向 o 商北 單.經濟體制 形成을 目的으로 對內外 恣디의 一元

化基盤造成에 力點을 두는 방향으로 推遼.함
.

(2) 情商內審

@ 主 管 o 장방政府當局의 委任에 의하여r南北經濟交流協力 共 同

要員會J가 主軸

@ 設置場祈 o 請易代表部는 서울 .平壞에 設置함을原則으로 하피商社

는 필요시 찰방協議로 第3의 都市에도 常進可能

@ 機 能 o 全般的 南北 經濟交流鱗. 力事業의 調漆役割

o 對內外 窓디 .元fb 機能遂行

(3) 協商方法 o 南北灌濟會談을 통한 協議 .決定 後 雙方 政府當局問

最終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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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南北合作企業 設立 流商對策

區 分 . R 審

(l) 情商方向 o 商北單. re濟iR測 is成의 前段階 構築에 力點을

두는 方向으로 推進함
.

(2) 價商內審

o 主 管 o r南北綠.濟表流協力 共同委員會J

@ 對 象 聾 桐凌 協力可能 部門別 合作企業

@ 規 權 o 雙方 協力事業 當事崙間의 協謙로 決定

@ 淸 態 o 單獨經營 및 合作形態(株式會社및 및 公社型)

(3) 協商方法 o 南간J5 雷會談 및 雙方 經濟團體間 協謙를 통한 憬商

3.言論 . 出版分野 交流協力 誘導戰略

가.誘導方向

南北間에 언른의 槪念 .機能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찰방 言論人의 相異한 價値觀 및報進姿勢가 南北 交流協力 전만에 걸쳐 否定

的 影響을 미칠 수도 있음을 상정해 볼 수도 있는 것이나 言論이 社會文化의

77) 北韓의 言論은 r黨의 찰스 .레닌주의 적主誰思惡과 華命理論 그리고 독창적 인

革命戰術的 方針을 대내외에 널리童傳하여 唯一的 인주체사상체 계에 기초하여

漆의 두리에 入民大衆을 반석같이 튜어 세우고 대중을 黨政策 貫徹에로 힘있게

組織動員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戰爭政策을 粉碑하는 유일한 思想宣傳의

武器J [침일성 저작선집 ]이다.

이것은 r新聞은 集團的 宣傳者일 뿐만 아니라 集團的 組織者이기도 하다J는
N i k o l a i Lenin의 견해가r新閣은 大衆과 黨과의 情導帶J라는 joseph V .Stalin의
견해가 오늘날 북한언른에도 그대로 살아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

r뉴스는 事賓의 도음에 의한編動이다J(蘇聯 Tass通信 社長 N.G.F만unow말)
[崔植鎬, "北韓의 言論政流", 北韓(서울 : 북한연구소 1977. 3)]라는 말처링

보도뉴스 조차도 료傳과 價動 그리고 集團的 組織의 武器인 북한언른은 r黨이

생각하는대로 천각하며 행동하는대로 행등하는J 人間을 만들기 의한 人間it造

의 手段으로꺼 북한의 體制統合에 기여해오고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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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權料經的 機能을 하며體制統출에 寄與하는 점에서 共適點을 찾을수있는

것이며 바로 이中權神經的 機能이 남북간의 他分野 交流協力을 促進시켜

주는 安兵으로 되는 것이다
.

따라서 남북간의 言論 .出版分野 交流協力은 남북관계 진행의 證言者 役割

을하며타분야 交流協力擴大의 觸媒役割을 함으로써 相互信賴圖復을 위한

雰圍氣造成에 가장寄與할 수 있는방향으로 推進되 어야할것이다
.

lf를p當 範圍事業인 r言論人 相互親善訪問J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7

圖數를 늘려가며 점차r契機別 招請訪問取材J도 비정치적 행사로부터 政治的

行事에까지 범위를 擴大해 나간다
.

이와같이 남북언론인간 교류협력이 擴大되어 찰방지역 출입이 빈번해질

경우r南北言論人交流協力推進協議會J間에 合意書를 採擇, 상대측 지역에의

記者常監 및支社設置를 추진하되 초기에는 출社別 支社.支局設置 보다는

常撚時派最團의 共同泰務所 設置를 추진하는게 바람직할 것이다
.

나아가 言論人 相互親善訪問과 契機別 招請訪問取材가 정례화될 경우 r

T v . 放進프로그램 共同製作J 등共同事業 分野에서의 교류협 력도積極推進

한다.

나.推進內容

區 分 . R

言論人 相互親善訪 .o 相互體制나 理念에 영향을 주지않는範團內에서 상대측

言論人을 同時交換 또는輪番方式으로 招請하여 자기측

언른기관施設.活動등을紹介하고 觀光 .視寮을 周漆하

는 기회를통해相互親善圖謀와 理解增進을 피함
.

..契機別 招請訪問 lo 쌓방地域內에서 進行되를 國際烈流i.를와 民族的 璉

取材.麗行i&材 j 飾.慶視터등의주요契機에 상대측言論人을 招請, 取村

를 保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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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分 l Q . 린一.

報進資料交換 o 電送寫眞 .記事資料 등을 隨諦 또는 定期的으로 交換할

수 있는 適賂를 마련찰
.

放送프로그램交換 .o 柏互錄音.綠晝례이프를 交換, 각자의 旅進施設을 통해

放進 .放映함으로꺼 理解의 福을 없힘 .

출 프로그램 內害은 가급적 政治童傳的 內審을 排除하고 民族

同質性 推持 .發展에 도움이 되는 內害으로 할 .

定期刊行物交換 .o .般圖書 및學術刊行物을 除外한 정기간행 雜害類를

交換하되 初類에는 等價交換 또는 同等最 交漆부터 시작

하여 궁극적 으로는 @由購買를 寶施하도록 함
.

圖書 .出版資料 .o 南北出版團體나 圖書館間 圖書 .出版資料의 直接喪換을

交換 賓施함.

B 刊新聞交換 o 一定量의 新聞을 찰방 物物交換 形式으로 實施찰
.

o 初期 에는 相互交換 形式으 로 하되 출意에 의 해 物 量 을

늘려가며 終局的으로 自由諦讀에 目標를 둠 .

매스컴 製作技術者 .o 매스컴 製作의 技術的인 면에 있어서의 誇般 經驗과 技術

交流協力 을 相互 交換하고 諮聞할 수 있는 通路를 構築하는데 重點

을 등.

放送프로그램 o 南北間 放送프로그램 交換事業의 進展에 따라 상호 放送

共同製作 人에 의한 共同製作을 試圖함으로써 撚送人間의 親善圖謀

는 물른 共同製作物의 世界市場 進出을 피함
.

言論人 淸朧取材 .o 各애스킴별 特派員 常經取材 및 言論支社 設置로 남북간

및 支社設置 旱. 社會共同體의 形成基盤 造成可能性을 綠高시 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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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段階別 協商戰略案

l) 初期接觸段階 協商戰略

가) 言論人 相互親善訪問 協商對策

區 分 . 內 害

(l) 協商方向 o 相互 言請人 親善訪問을 통해 親善과 理解增進을 圖謀하

면서 本格交流協力 整盤을 造成하는 方向으로 推進찰
.

(2) 協商內漆

@ 主 管 o r南北言論入交流協協力推進議會J

*構成 : 言論界 .學界 關係專門家

. 共同會長 各 l名

. 共同副會長 各 l8 略 總34名

. 要 員 各 l5名

e 新聞 .族送 .定期刊行物 分野

@ 時 期 o 南北 雙方이 合意하는 適切한 契機

@ 期 間 0 6?a 7 B

@ 訪問內審 o 招請側 言論機關 訪問, 施設見學 및 活動現iB 總取

o 遺跡 .名勝地 觀光 및 産業施設 視寮

' 部分的 取村竝行

@ 人員規摸 o 新聞 .放送 .通信 .定期刊行物發行 등 各 미디어別로

構 成 . 交換

* 모든 미디어를 統合, 單.訪閣團 構成도 考慮

@ i免 f莫 o loo名 內外

@ 論問方式 o 相互 同數同時交換方式 또는 輪番制交換方式

(3) 協商方法 o 南北言論人交流情協力推進消.議會를 통한 誇般問題의

補.議 . 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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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契機別 指請訪問取材 및 陵行取材 協商對策

區 分 . Q 容

(l) 綠商方向 o 契機別 相互招請訪問取財와 隨行取材를 賓施하여 信賴雰

團氣를 進成함으로리 本裕 交流協力 基經을 構築하는

찰향으로 推達.함 .

(2) 協商內審

@ 主 管 o r南北言論人交流協力推進協議會J

@ 時 期 o 雙方에서 主催하는 國際規模行事 .民族的 名郎 및慶流B

등 其他 合意時期

@ 期 間 0 6?6 7 B

@ 訪問內容 o 招請行事 參觀 . 取材

o 造跡 .者勝地 觀光 및 産誇.施設 視寮

' 部分的 取村竝行

@ 人員構成 o 各 미디어別로 構成 .交換 또는綜合視奈團 構成 .訪問을

原則으로 하되 招請側 意綠尊重

* 特定 .言詰社間 招請交換論間 包含

@ 規 漆 o l鋼名 內外

@ 方 式 o 相互 同鍊同時交漆方式 또는 輪番制交換方式

* 訪問取材時 取材範圍 .深度 .記事送精의 諸般 雖點

事前 充分히 考慮

* 隨行取材時는 數次에 길친 各 分野 南北會談을 통해

確立된 先例準用

(3) 協商方法 o 南北言詰人交流協力推進協議會를 통한 誇般問題의 協

議 .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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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基礎交流協力段階 協商戰略

가) 報道資料 .放進프로그램 交換對策

區 分 . R 審

(l) 協商方向 o 南北間에 言論關聯資料를 定例的으로 交換할 수 있는

常設窓디를 設置하는데 力點을 두고 推進함
.

(2) 協商內答

Q 交換內容 o 政治責傳的 內容이 排除된 電進寫眞 .記事 등 報道資料

o 放送錄音 .錄晝레 이s .

* 價統藝術 . 名勝古蹟 .文化財 .天熊紀念物 . 自然風景

등의 內容 爲主

@ 交 換 量 o 避方 출意의 適正數量

@ 交換窓 a o 南北言論人交流協力推進協議會

' 論當 言論社間

@ 交換方式 o 同數同量 同時交換原則

@ 交換方式 o r파우치 J便으로 r板門店J을 經由하여 相互交換함을

原則고로 하되 찰방 合意에 의해 第3國 經由도 考慮

(3) 情商方法 o 南北言論入交流協力推遼.協議會를 통한 請般問題의 協

議 .決定

나) 新間 .圖書出版 .定期刊行物交換 協商對策

區 分 . 內 容

(l ) 協商方向 o 初期에는 特定分野 利行物 目錄을 具體的으로 明示하여

交換하되 청차 그 範圍를 擴大해 나감으로써 남북간 社會

文化共同設 形成基盤을 造成하는 방향으로 推進함 .

(2) 協商內容

@ 交換內審 o 雙方 출意하는 a刊新問(朝 . 夕刊)

o 各 分野別 一般 定期刊行物 (過刊 . 月刊 .季利 .年利)

* .般圖書 및 學術刊行物을 除外한 雜誌類 中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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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分 . 內 審

@ 交換量 o 찰방 合意의 適正數量

@ 交換窓 a o 南 北 l論 린交流情力推遼.協請會

* 該當 出版團議 . 圖誇館間

@ 交換方式 o 寄價交換 및 同等量 交換方式

@ 交換方法 o r파우치 J便으로 r板門席J을 經由하여 相互交換찰을

原則으로 하되 찰방 合意에 의해 第3國 經由도 考應

(3) 協商方法 o 南北言論人交流協力推進協議會를 통한 請料間題의 情.

議 .決定

3 ) 擴大關放 交流協力段階 協商戰略

가) 매스킴 製作技術者 交流協力 .放進프로그램 共同製作 協商對策

區 分 . a 漆

(l) 協商方向 聾 매스컴 製作의 技術經驗을 相互交換 .誇間하고 放送프로

그램을 共同製作찰으로써 單. 社會文化共同體 形成基盤

造成에 力點을 두는 방향으로 推進함 .

(2) 協商內審

@ 主 警 o 南北言論人交流協力推遼.協議會

' 該當 言論社問

@ 內 審 o 매스찰 ( T v .放送 .新聞) 製作技術要員 相互交流

o 製作技術 .緩驗交換 및 技術誇問

o 政淸性을 排除한 放進프로그램 共同製作 .放映

@ 規 漆 o 매스컴 各 分野別로 雙方이 合意하는 適正規模

@ 方 法 o 찰방이 合意하는 一定期間 桐對 B 에 滯留하면서 諸般

製作技術 .情報交換 및 合同 프로그램製作 .漆映

@ 方 式 o 찰방 合同勤務方式

(3) 協商方法 o 南北言s人交流協力推連.協謙會를 통한 誇般問題의 協

議 . 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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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言詰入 常監取村 및 支社設置 協商對策

區 分 . s 審

(l) 協商方f] o 言論入의 自由로운 相對方 地城 常驗取材 및特派員 派遣

과 支社設置.로 南北社會 同質漆 回複誘圖 提供과 單-

社會文化共同體 形成의 前段階.는 構禁하는 방향으로 推達.

함.

(2) 協商內容

@ 主 管 o 南北言論入交流協力推進協議會

* 雙方 政府當局의 委任

@ 內 崙 o 相對方 言論人의 自國內 常經 및 取材保障

출 言論人 特派員 派遣 .常驗 可能한 支社의 設置保障

@ 場 所 o 初期에는 서울 .平壤으로 限定하되 점차 範圖擴大

a 常駐人員 o 찰방이 合意하는 適正規模

規模 t 新聞 .放送 .通信 등 全 매스컴 分野 考應.

@ 取材 및 o 相對方 地城에서 는 個別取材 및 個別送精

記事送槁 o 直通電話 및 r파우치J 利用 送槁

' 記事 事前檢開 嚴禁

@ 常駐記者 o 住曆 .事務室은 指定提供

生活 및 o r파우치 J供給 및 現地調達

犯法事件 o 携帶品은 生潘用品 및 取材道를

處理 o 犯法時 追放, 相對方에 引渡

(3) 協商方法 o 南北言論入交流協力推進協議會를 통한 諸設問題의 協

議 . 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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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宗撚分野 交流協力 誘導戰略

가.誘導方向

北韓이 사실상 전면적인 宗敎의 自由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7") 南北宗敎人

間 會談과 交流協力을 주장하고 있는 점에 留意하여 宗敎 支 交流協力은 相互

禮制에 위협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純料하게 宗撚와 信 f 의 領域에 속하는

문제에 국한하여 (非政沿進의 原則) 愼重하게 추진해야 한다
.

眞正한 의미에있어서 宗敎分野 交流協力 이란찰방IdeologyUl 超克을 통한

人間化(Humanization)의 노력에서 民族分斷의 아픔을解消해 나가는데 있다고

보기 때문이 다
.

물른 北韓이 宗敎가 있는 것으로 假裝하고 政治的 .法格을 띤 對外 宗敎活動

을 하고 있으며 또한憲法上의 規定797을 들어 信仰이 허용되고 있다고 力說할

것이기 때문에 南北 宗敎交流協力은 종교의 有無만을 따져서 實行與否를 결정

하기 보다는 多角的 交流協力을 진행해 나가는 過程에서 北韓 宗敎活動을

78) 北韓에서는 r宗敎는 과학과 진보의 敵이며 우리人民의 社會主義 共産主義 건설

을 위한 自覺的이고 意識的인 補爭을 방해하는 障碍物』[정하철, r우리는 왜
종교를 반대하여야하는가M (평양 : 로동당출관사 1959) P.2]로 보고 있으며

나아가 r迷信이나 封建殘津보다 더害로운 것J이며 r를 있고 권세 있는놈들이

人民을漆取하고 남의나라를 침략하는데 써먹는 阿片J으로 규정한다. [북한중
앙방송 1979. 9.28 보도]

뿐만아니라 우리歷史上의 종교적 영향과 우리民族의 宗敎性 조차도唯物史觀

的立場에서 否定하고 있는 바김일성은 r우리 가지난날의 支化 가운데 佛敎支

化를 다否定할 수는 없다. 그러나 宗敎가 들어와서 우리문화를 發展시릿다고

보아서 는안된다. 사실은 情敎가 들어왔기때문에 民族支化의 발전에 큰支章을

받았다고 하겠다.J (정일성, r학생 들을사회주의공산주의 후비대로교양하자J )
고 宗敎의 害毒性을 지적했다

.

79) 北韓憲法(1972.12.28) 第4篇 r公民의 基本權利와 義料J 第5리衆는 r公民은 信仰
의 @由와 反宗敎宣傳의 自由를 가진다.J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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活性化 시키는데 目標를 두는것이보다바람직할 것이다."}

I K P g 示範事業이 성공적으로 추친될 경우宗敎人 親善交換訪問이나 南北

宗誰人 合同儀式開催 圖數를 점차擴大해 나가며 교류헙력 진전상황에 따라

宗敎聖地巡禮, 要書.經典등共同飜譯 .編撚事業, 宗敎人問의 敎理討論會

開催 등의 사업으로 擴大 .推進히 나간다
.

나.推進內容

區 分 . 內

商北를敎人 對話 .o 찰방各宗敎別 現ia을 중심으로 한 敎理內審과 民族的

問曆解決과 관련한 a敎人의 바람직 한要勢 .使命을 主要

議震로 함
.

宗敎人 親善交換 .o 南北宗敎人이 각기 相對側 敎會 .寺利 등을 親善交換

論問함.

南北韓 宗敎入 o 宗敎紀念 日(聖誕節 .復淸諦 .釋誕터.開天節 등)을 契機

출同儀式 開催 로 남북 종교인들의 合同宗敎儀式을 開催함
.

출敎聖地巡禮 o 남북의 종교인들이 相對側 地域에 있는有名堅地를 상호

.交換巡禮함 .

要書 .經典 등 o 各宗敎別 敎理解說資料 交換을 통해 남북한 敎理解釋의

共同飜譯 .編襲 差異 解消와 敎理解說 共同硏究를 통한 聖書.經典 등

飜譯 .編緊事業을 共同推遼. 함
.

8o) 특히基督敎의 경우에는 현재Europe에서의 Christian과 共産主義間의 對請에서
처럼 人問化의 問題등이論議될 성질의 것이다. 동구공산주의자와 서방기독교
도간의 대화는 양자모두基料敎的 傳統위에 살아왔기 때문에 현재양자의 接近
이可能한 것으로 꿀이되고 있다

.

[燎事問題鱗究所. 惡督撚와 共産主義(서을 : 1976. 5)P.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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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段階別 協商戰略案

l) 初期接觸段階 協商戰B&

가) 南北宗敎人 對話 .親를交換訪問 協商對策

區 分 . Q 容

(l) 協商方商 o 상호 리구t淸性의 原則에 입각, 종교인으로서의 民族的

間惡解決에 奇與할 수 있는 信賴方案 摸索에 重點을 두는

방향으로 推連. 함
.

(2) 協商內容

@ 主 管 o 南北 各 宗敎別 代表團體
.

@ 內 審 o 聖誕節 .復潘節 .釋誕터 .開天節 등 宗敎紀念 H

@ 視祭對象 o 상대측 敎찰 .寺料 및 有名 觀光地

@ 期 間 0 6;]-i 7 B

@ 人員規模 o 찰방 合意 適正數

@ 交換方式 o 相互 同時交換諒式

o 相互 同數宗敎入 同行方式

(리 協商方法 o 南北宗敎人會談을 통한 相互協議

2 ) 基礎交流協力段階 協商戰暗

가)南北宗敎人 合同儀式開催 .宗敎聖地巡禮 協商對策

區 分 . Q

(l) 協商方向 o 남북 를敎人問의 基礎的 交流綠力 基盤의 조성으로 타분

야交流協力을 促進시 켜 주는 분위기 조성에重點을 두는

방향으로 推進찰 .

(2) 協商內容

@ 主 管 o 商北 各 宗敎別 代 表 H 體

@ 燎 期 o 聖誕節 .複淸諒 .釋誕 B .開天諒 등 宗敎紀念 B

@ 期 問 0 3;6 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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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員規核. o 남북 各其 loo名섹

' 各 宗敎別 聖職者(信徒包含)

@ 方 法 o 相互 同晴交換方式

o 相互 輪番指請方式

(3) 協商方法 o 甫北宗敎人會談을 게최 相互協議

3) 擴大開撚 交流協力段階 協商戰略

가)聖書 .經與 등共同飜譯 .編築事業推進 協商對策

區 分 . Q 春

(l ) 協商方向 o 南北 宗救人間의 信賴構築을 바탕으로 深層的 單- 支化

共同體 彩成의 基盤漆成에 力點을 두는 方向으로 推進

함.

(2) 協商方法

o 主 管 o 南北 各 宗敎別 출同代表團體

@ 內 容 o 各 宗敎別 敎理(聖書 .經典 등)의 共同飜譯

o 救理 共同編第

@ 場 所 o 찰방이 合意하는 適切한 南北內의 場所

# 절요시 第3의 場所 考患

(3) 協商方法 o 南北宗敎人會談을 통한 相互協議

5. 支化 .藝術分野 交流協力 誘導戰略

가.誘導方向

南北 交流協力 이라는 큰 테두리 에서 볼 때 文化 .藝術分野 交流協力은 南北

間 緊張緩和와 民族同質性을 回複 .發展시키고 單一民族意識을 該吹하는데

力點을 두고 推進하여 야 할 것이다
.

물른 南北 雙方의 文化 .藝術이 각기 相異한 理念 .價値體系를 反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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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7 는 하나8') 南北韓. 支化 .藝術의 共同領城을 일단 傳統文化 .藝術에서

찾을 때 交流協力의 方向은 기본적 으로 傳統支化 .藝術分野 交流協力을 통한

民漆同質性의 國復과民族共通性의 유지 .발전을 圖誰하는 것이며 또한 장방

體制에 危害要素를 避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l段階 示範事業이 성공적으로 報.進될 경우 r相互視票麗安換J . r民俗 및

舞臺藝術 交換公演J은 시울 .평'.: 交換實施 .公漆에서 점차 전국적 으로 확대

실시하며 交流協力 進展狀5B에 따라 r古代作品 및 遺物展示會J . r共同硏究事

業J으로 擴大 .實施해 나간다 .

나.推進內容

區 分 . .Q 漆

相互文化 .藝術入 .o 찰방各分野(文學 .音梁 .美術 .演劇 .映晝 .舞 諦 .寫

接觸 眞 .建築 .國樂 . 演藝 등)文化 .藝術人을 중심으로 相互

關心事에 대한 討論의 場을 마련함
.

關聯資料 .技術 .燎자료나기술교찰의 通路는文化 .藝術人 相互 訪間團交撚

交換 時 병행시칼 수 있을 것임.

o 여기에서는 文化 .藝術關係 全船的인 資料(利行物 . 필

8l) 北韓에서의 文學 .藝術은 r營動者들을 共産主義的으로 敎養하며 온 사희를

革命化, 營動階經化 하는데서 큰役割을 맡고 있다.J[김일성저작선집 제5권(조

선로동당출판사, 평양 : 평잉종합인쇄공장 1972) P.462)]는 말에서 보듯이 r共

産主義的 새人間形成J .r住民의 思想敎養手料 J .r黨政策 宣傳手設J의 役割을
하고 있다

.

따라서 이와같은 目恥을 달성하기 위한文學 .藝術政策은 다소간 變遷이 있었
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 藝術作品의 性格은 蒸性 .階級性 .人民陵을 7淸야 하며 [정일성저작선집
제2U(1968) P.579] @ 民族文化遺産의 繼承을 통해 社會主義的 愛國主義를

敎業해 야 하고(1966.10 黨代表者大會 김일성연설) @ 燕術의 大衆化를 기하고

[정일성저작선집 제5U P.462] 3)創作方法에서社會主義的 寫實主義에 L각하

여[김일성저작선집 제3U1(1968) P.290] 作品의 計劃生産을 推達한다. 그리하여
이와같은 政流을 통해誇式은 民族的 이나內審은 社會主業的인 이른바社會主誰

的 民族文化를 形成하려 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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蒙 分 . R

름.테이프)와 技術(映晝漆影 .舞誦接舞 .照明.諒眞製

作術) 交漆 이 주요내 응으로 침
.

文化 . 藝術訪間團 .聾文化.整術交流協力 專擔撚構에서 선발된 論問團이 南北

通行 .般慣行에 따라 상초 注來하며 방문대상은 博物

館 .史蹟逃 등 초청측에서 推薦하여 決定토록 함
.

作品交漆展示 및 .o 同時측은輪番交換方式에 의한 古代作品 및 遺物交換展

交換公漆 示와 民俗藝術團 .舞출.藝術 交換公漆을 實施함
.

南北 共同硏識 o 古代造物 .考古學 .古典文찰 .美術史 등의 共同硏究와

國樂의 保存 .發展을 위한 共同硏究를 推進함
.

다.段階別 協商戰略案

l) 初期接觸段階 協商戰.略

가) 相互 文化 .藝術人接觸 協商對策

區 分 內 容

(i) 協商方向 o 民維.文化 .藝術을 중심으로 相互 關心事에 대한 討論의

場을 마련하면서 이를 推進하게 될 常設專擔機構 設置에

合意를 誘導할으로써 南北文1b . 發術 喪流協力을 制廉

化시키는데 力點을 두고 推進함 .

(2) 協商內容

@ 會談名稱 o r南北文1b .藝術人會談J

@ 代表團 構成 o 우리側 r藝總J과 北側 r文藝總J에 서 選拉하는 關係專門

支ft . 藝派人과 專門學者

@ 規 擺 o 찰방 各其 7名씩

母 專擔機構 設置 o 名稱 : r南北文fb .藝術交流協力推進流議會J

o 分식 : . io個 分科委員會(支學 .音惡. .美術 .演制 .映

叢 .舞歸 .寫眞 .建契. . 國樂 .演藝)

. 關係 文化 . 藝術人 출 lo名으로 構成

o 設讓場所 :豫算 .索務奎建築 둥 諸般間題에 相互 協議

(3) 協商方法 o r南北文化 .繫術交流協 力推進協議會J를 통한 協議 .決

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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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關聯資料 및 技術交換 協商對策

區 分 . s 客

(l) 協商方向 o 文化 .藝術關係 全般的인 素料 및 技術의 相互交換으로

本格交流協力 基盤造成에 力點을 두는 방향으로 推進함
.

(2) 協商內容

@ 主 管 o r南北文化 .藍術交流協力推進協議會J

@ 交換內容 o 資料 :刊行物 .필름 .테이 -3

o 技術 :映晝據誰 .舞理接舞 .照明 .寫眞製作術

@ 交換方式 o 相互 同時交換方式

@ 交換量 o 相로 同等量交換原則

(3) 協商方法 o r南北文化 .藝術交流協力推進協議會J를 통한 補.議 .

決定

2 ) 基礎喪流協力段階 協商戰略

가) 文化 .藝術訪間團 交換 協商對策

區 分 . 內 審

(l) 協商方向 營찰방文化 .襲術訪問團의 定例的 交換으로 本格 交流協力

慕盤造成에 重點을 두는 방향으로 推進.찰
.

(2) 協商內審

@ 會談名稱 o r南北文化 .襲術人會談J

@ 構 成 o 各 分野別 適正數의 關係 文化 .藥術人

@ 規 模 o 찰방 各其 loo名 內外

@ 時 期 o 文化 .藝術과 關聯된 適切한 契機(年 2回 程度)

@ 期 間 0 6?a 7 B

@ 訪問內審 o 相對側이 推薦하는 支化 .藝術關料 場所 .施設(博物餘 .

史蹟逃 .國立劇場 등) 訪問 .見學

(3) 協商方漆 o r商北支化 .襲術交流協力推進協議會J를 통한 協議 .

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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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擴大開放 交流協力段階 協商戰略

가)作品交換展示 및 舞臺藝術 安換公演 協商對策

區 分 . s 容

(l) 協商方向 o 政治性이 排除된 狀料한 文化 .藝術作品 交換展示 .公浦

을통해漆. 文化共同體 形成基盤을 造成하는 방향으로

推進함.

(2) 綠.商內審

@ 主 管 o r南北文化 .藝術交流協力推進協議會J

@ 範 團 o 美術品 交換展示 .필름 및 테이프交換

o 國樂 .演劇 .映讓 .舞歸 .音樂 둥

@ 規 模 o 찰방 各其 loo8 內外

@ 時 期 o 舊正, 端午, 伸秋節 등 民族名節 .紀念

@ 期 間 0 6?6 7 B

@ 場 所 o 서울 .平壤 交換展示 및 출演

@ 方 式 o 相互 同鱗同時交換 또는 輪番制交換方式

(3) 協商方法 o ris-iK (b . 藥術交流協力推進協議會J를 통한協讓.決定.

나) 南北 共同硏究事業 協商對策

區 分 . 內 審

(l) 綠商方向 o 民族 同質性 團復을 위한單. 支化共同體 形成의 基盤을

構築하는데 重點을 두는 방향으로 推進.할
.

(2) 協商內審

@ 主 를 o r甫北文化 .藝術交流協力推進協議會J

@ 內 容 o 古代遣物 .考古學 .古典文學 .美術史 구同硏究

o 國樂의 保存 .發展 共同硏究 등

@ 方 式 o 雙方 同數 合同硏究方式 .

@ 場 所 o 서울 .平壤을 原訓으로 하되 필요시 第3의 場所 考慮

(3) 協商方法 o rm-)t:sub 출藝術安流協力推進協議會J를 통한協議.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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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6.體育分野 表流漆力 誘導戰略

가.誘導方向

餘他 分野의 交流綠力과는 랄리體育交流協力은 國民的 關心이 크게 집중되

고 勝負意識에서 의외의 敵對感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交流協力이 가져올

反作用을 考應하여 商進的 段階로 推進되 어야 한다.

즉,상대방의理念이 나濃制를 자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政治的 性格을

상징하는 國漆揭場 .國號表示 등을 하지않도록 하며 親善交換漆技 關催時

지나친 승부윽으로 인한 찰방 선수단간의 衝突로 相互 感情惡化를 유발하지

많도록 하기 위하여 國歌演參 등政治性을 止場하면서 상대방 선수들에 대한

應援團 構成 .活用方案이 摸索되 어야 한다
.

스포츠분야가 비교적 政治的 摩漆이 적고 이미 國際禮育行事時 南北體育人

間의 接觸事例가 빈번했던 點을 감만하여 南北 交換競技 開催 등을 통하여

제반交流協力을 先導 .擴大해나가는데 觸媒役割을 誘導하는 방향으로 推進되

어야 할 것이다
.

l段階 示範事業이 원만히 進行될 경우 南北體育人 親善交換訪問 및 親善競

技交換開催를 점차擴大해나가고 交流協力 進行狀況에 따라國際競技 單一템

構成 .參加事業으로 그 범위를 擴大 .推進해나간다 .

나.推進內容

區 分 . Q

tsnrRS. m \o 各福. 競技種目의 記綠 .世界體育情報交換 .技術發展을

위한 訓練成果 등 體育關聯 漆料를 定例的으로 交換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雙方 證育情報 .資料 交換協定 締結

을 誘導 함
.

體育人士 相互 o 상호體育人 接觸을 통해 찰방綜合流育大會 開催時 또는

交換論間 각 競技團禮主管 硏究세미나 .國際會議 開催時 상대방

. 7 3 a .



區 分 . R 審

체육인사 및 관계인의 參觀을 招請찰
.

親善競技 交換 o 상호感情誘發이 나極限對決을 止湯하고 현실적 實現性 이

I를1崔 있는 料.目 인 民俗競技(씨름 .널뛰기 .그네리기 .활보

기)부터 段階的으로 개최하고 이어찰방간 水準이 비슷하

고 가급적 身體接脚이 적은球技(排球 .卓球 .배드민릴)

및記錄麗技(陵上 .水泳 .射擊) 등으로 확대시 켜나가면

서成熱殺階에 이르면鱗球같은 人氣種 目이나레를링 .拳

鬪 등 關技種 團 및 龍球 . 핸드볼 등과 같은 球技種 目순으

로 推進해 나감
.

共同協力事業 o 民俗撚技 共同開發硏究 .共同體育施設의 마련(r民族體育

센터J ) .南北綜合體育大會나 種目別 競技大會의 共同開

催와 국제대회에서의 合同應援團 및 國曆.大會에 參加할

南北單.팀 構成 등의 사업을 推進찰
.

다.段階別 協商戰略案

l) 初期接觸段階 協商戰略

가) 南北 禮育情報 .資料交換 協商對策

區 分 . Q 容

(l) 流.商方商 o 相互 定例的 體育情報 .資料 交換를 내용으로 하는 情報

漆料 交換協定 締給을 誘導하는 방향으로 推進함
.

(2) 協 @內 審

s 主 管 o 찰방 올림책要員會(Noc)

@ 內 審 o 體育分野에 관련된 情報 .資料 .種 目別 記錄(출種 競技種

目記錄 .訓練成果)의 相互交換

@ 交漆方式 o 同量 同時交換方式

(3) 協商方法 o 甫北體育會談을 통한 찰방 N o c 間 協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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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南北 體育人士 相표交換論間 協商對策

區 分 . Q 春

(l) 補.商方向 o 相互 體育交流條力의 持績을 위한 削漆的 索踐撚料로서

南北議育支流協力 奪.擔機漆 設置基盤을 造成하는대 力點

을 두는 방향으로 推進.함
.

(2 ) 協商內淸

@ 主 管 o 雙方 을림적委員會(Noc)

골 交換人士 o 關係 體育人 및 代表者 交換原訓

璉 圍

@ 規 統 o 할방 各其 loo名

* 體育關係機關 當局者 .競技團漂 指導차 .淺手 등

@ 時 期 o 찰방이 合意하는 適切찬 契機

' 全國體典

@ 期 間 0 6?6 7 B

@ 方 法 .o 親善訪問團 同時交換訪間方式 또는 輪番交換方式

(3) 協商方法 .o 雙方 N o c 間 協議 後 漆府支援 要請

2 ) 基礎交流流. 力段階 協商戰略

가) 南北體育交流據力 專擔機構 設置方案

區 分 . 內 容

w & m |o r南北禮育共同率務局J

(2) 設置場所 .o 非武裝地帶 r民族스포츠센타J內 에 設置

(3) Q 69 .o 南北濃育交流에 관한諸般事業.의 運營.晋갯.

(4) m m & |o m ,&,

및 保務 共同른務局長 (南北 各 l名).事業리, 企訓遲찰部. 崙tJ部
.

漣.絡部 등 4情部를 商北 同數로 構成

o 任 務

f 事業部 :對內 .對外로 區分하여 南北濃育에 관한 諸船

共同事業 漂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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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分 . 內 審

*企訓運營部 :親善經技 및單.림 豫選戰 등南北體育交

流協力 에 관한 企劃 .運를 主管

* 審料部 :競技審判事務를 擔當하고 單.팀出戰豫選戰

및 選주漆.竣業務 擔當

*連絡部 :南北體育交流協力과 關燎된 남북간 제반進絡

業務 擔當

(5) 構 成 員 o 大韓올림 적委貝會(大誰.體靑會)와 北韓올림 적委買會(北韓

體育指導委를會)의 協議에 따라雙方 同數로 構成

(6) 運營豫鱗. 출찰방同撚으로 共同支援하되 獨立探料主義 原則에 따라

運營

나)南北親善交換競技 및示轉競技 交換開催 協商對策

區 分 . 6 容

(l) 協商方商 o 相 호 特色的 種目의 親善 및示範競技 交換開催를 통해

民族同質性 回複基盤을 造成하는 방향으로 推進찰
.

(2) 協商內審

o 主 管 o r南北體育共同事務局J

@ 時 期 o 찰방이 合意하는 適切한 契機

' 봄 .가을(全國體與)

@ 場 所 o 서울 .平漆原則

@ 期 間 0 4?6 5 B

@ i漆 t諒 o 찰방 各 2oo名 內外

f 選手團 .1조員關 .支援協力團 .取材記者團

@ 種目避定 o 種目選定基準(非推觸陵 .審判用易性 .水친同간漆)에

의거

o 南北特출競技(우리 側 :詰拳道, 北側 :巧繫競技)를

示範競技로 開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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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分 . 5 審

@ 大會運營 o 審判 :南北의 성관중 國際競漆聯認 公認審tJ으로 審制

共同委員會를 構成 .運활

o 유니종 및 漂識 :各各의 유니를 색깔만으로 區分

o 儀式 :國料 .國漆 등은 찰방 출意下에 省略하고 찰방

N o c 및 競技團體漆만을 楊湯

(3) 協商方法 o 雙方 린oc 間 協議 後 政府支襤 要設

3) 濯.大關放 交流協力段階 協商戰略

가) 民俗競技 共同開發硏究 協商對策

區 分 . R 容

(i) iaiS??i"i |o 南北 純料 傳流民修鏡技 開發 .保存에 重點을 둠.

(2) 流商內審

@ 主 管 o r南北禮育共同촌務局J

@ 內 容 o 씨름競技規則 統.問題, 誇拳道 普及問題, 國弓.擊球 .車

戰놀이 開發間潑 둥

@ 方 式 o 相互 合同硏究方式

@ 場 所 o 서울 .平壞을 原則으로 하되필요시 第3의 漆所考慮

(3) 協商方法 o 雙方 N o c 問 協議

나)南北單一팅構成 協商對策

區 分 . Q 容

(l) 協商方向 o 各經國際體育競技에 南北單一템으로參加찰으로써 單-

民族共同體 彩成리 찰.盤을 造成하는데 重點을 출.

(2 ) 協商內容

@ 主 管 o 雙方 Noc(' 필요시 別漆撚構設置 )

@ 討議議露 o 呼 稱 :K O R 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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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分 . Q 容

o 團 漆 :五輪漆 또는 韓.半島 地圖

o 團 歌 :r아리랑J

o 團 服 : 앞면에 騷漆權.型 附着

o 選手選被 :權 B 別 價秀選手選漆原訓

燎選手 .漆員構成 :多數選手 濯拔倒에서 團長 .流督少數淺

手 選燎側에서 副國長 코치 맡음
.

@ 會談時期 o 南北漆 多角的 體育交流 以後 適切時期

@ 場 祈 o 서울 .平壤을 原則으로 하되 필요시 第3國도 考應.

@ 其他節次 o 南北赤+寧會談 등 旣存會談經驗事例 準用

(3) 淸.商方漆 o 雙方 N o c 間 南北體育會談을 통한 協議 .決定

7.學術分野 交流協力 誘導戰略

가. 南北 學者交流協力

l) 誘導方向

南北間 學術交流協力의 目標는 당면적으로는 交流協諒基盤 造成과 民族同質

性維持 .發展에 寄與하고 장기적으로는 南北社會文化體系의 再統合에 의한

單. 文化共同體 形成에 貢獻하는 방향으로 設定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

이러찬目標達成을 위하여南北學術交流協力은 우선南北學者間의 親善關係

形成으로부터 출발해서 相池的 ideology를 가진 남북주민들의 感情的 對立을

解消시키는데 精御的 架橋役割을 하며나아가 異質化된 文化體系의 同質化를

學問的으로 모색하는 理論과 技術의 交流協力을 통해學間.産業發展에 寄與

하여야 할 것이다.

現賓的으로 북찬의 硏究實態 및硏究水業에 대한情報接觸의 기회가적었던

점을감만하여 學術硏究@ 次元에서 사전에 關聯資料의 支援 및交換을 실시

하되실질적 인南北關係의 現實狀?a과 남북간 學間的 體系性의 相異性과 水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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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의 差累.를 고려하여 가급적 論爭의 여지를 排除하고 상호존중의 차원에서

學術硏究 次元의 交流協力은 思想 .理念 .體制 등과 무관한 분야의 共同硏究

및 共同調査에 局限시 켜 推進한다
.

또한 學者間의 共同事業은 民族同質性 讀復 및 民族 共同利益에 도움을

주는 방향에서 推迫.하되 학를의 自律性과 中立性을 존중하여 교류협 력의 .異.禮

的 方業은 學者를 중심으로한 共同推進機構에서 擔當하되 事前 政府當局과의

출분한 協謙下에 推進되 어야 할 것이다
.

그리하여 l段階 示範事業이 성공적 으로 추진될 경우 交流補.力 進展 및 共同

硏究事業의 성과에 따라國語 .民俗學硏究, 民族史蹟祉 探査로 점차 擴大해나

감과 아울러 交換敎授制를 운영하며 社會 .支化共同體, 經濟共同體로의 段階

進入 保障時는 社會科學分野의 積極的인 交流協力도 실시한다
.

이와함께 學間硏究의 특수성을 감안, 人的交流와 찰께 冊子 .論支의 交換 .

상대측 論文集 寄精 등의 事業도 竝行實施해 나간다 .

2) 推進內容

區 分 . 內

學術代表團 相互交 .o 카分野(國學一般 .科學技術 .敎育 .行政 .保健醫學 .國

土開發 .經를管理 등) 學術代表團의 定期的 相互訪間을

통해 相互 共同關心事에 대한 理解를 據.高시킴으로써

親善과 信賴雰圍氣를 造成함
.

學術技術情報 .漆.o 論著 . 率監 .特許公報 . 標準規格書 .實驗器機目錄 . 實

料交換 驗報告書 .氣象情報 .防疫情報 등 제반科學技術 淸報 .

資料를 相互 定期的으로 交換함
.

國際學術會議 o 南兆이 재최하는國際學術會議에 상대측該當分緊의 專門

相互指請 學者를 招請함
.

國語硏識學術會議 .o 國語學者를 중심으로 民族語의 蓼計b .發展을 목적으로

交換開催 한 관련學術會謙를 서울 .平諒으로 輪番開催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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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分 . R 寒

民族史 共間硏流 .출남북의 歷.史 .考古學 등관련7示÷7言言Tr言5示?
常設化하고 旣存造跡 및造物의 發鱗.硏究를 위한상대

측論間및새로운 造跡發掘皓 共同探査를 實施찰
.

o 南北의 史學界 童掠人士로 구성되는民族史硏究所를 서울

平壞에 共同으로 設置하고韓民族의 古代.中世史플 중린

으로 漆料交換 및다양를 共同硏流 프로그램을 마련찰帝
民俗學 共同硏究 o 國準.民話.찰支.民俗制 등民族文化와 민족의 생활에

대한共同硏究를 통해民族의 料持를 높이고民族的 . 體

感 내지同質性 圖複 .發展을 圖諒해 나강
.

UIslsSSWSS | R U 動植物 生熊.資原分布 .氣象條件 및地質 등에

관한調査.硏究를 실시하고 同結果料을 世界學會에
報告찰.

交換漆援制 實施 .o 非政治的인 醫學, 進 .料.業技術, 建築.土木.應用科學

등實生活과 집한 關聯이 있는學問分野를 중심으로

매년 일정한 人員을 交換하고 상대측 地城에서 硏究및
講義活動을 實施찰

.

設置 .遲營 로設置하여 韓부島 氣象에 관한硏究資料 .매일의 氣象

觀測事項 등을 常晴交換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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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段階別 協商戰略案

가) 初期接觸段階 協商戰略

(l) 學術代表團 相互訪問 協商對策

B f . Q 審

(가) 補.商方向 o 가급적 學間別 代表交流보다는 綜출學術代表關 相互訪問

4 s . 유도함으로써 상호 多角的 交流協力 基盤을 造成해

나가는. 방향으로 推進. 함.

(나) 價商內審

@ 主 管 o r南北學者交流協力推遼.流議會J

' 分野別 r分科委員會J

@ 時 期 o 찰방이 合意하는 適切찰 契機

@ 規 模 o 찰방 各 5o名 內外

@ 期 間 o e?e 7 s

@ 內 容 o 찰방 共同關 L.事 論議

o 상대방의 關聯 學術團體 .施設 論間

(다) 協商方法 .o 南北學者交流條力推進協議會를 통한 協議

(2) 學術情報 .資料交換 協商對策

區 分 . R 容

(가) 協商方向 o 가능한 한 原則的인 基準을 設定한 상호교찬의 制産化를

圖誰하는데 重點을 두는 방향으로 推進.함 .

(나) 協商內審

@ 主 管 o r商北學者交流協力推遼.協議會J內 r漆料分科委員會J

f 分野別 該當 學術團證

@ 交換範圍 聾 學問別 교류우선순위에 따른 順次的 交換에서부터 점차

학술 전반에 결친 廣範한 情報 .燎料의 交換으로 擴大

@ 交漆方式 o 同量 同晴交換方式

@ 交 換 量 o 相互主義에 입각하여 찰방 同等還交換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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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分 . Q 容

@ 交換適路 o 學者交流時 交換, 찰방 圖書誇協會 約定에 따른 交換
.

資料交換所 設置(資料分科委 )

@ 交換內容 o 國文學分野 :古與飜證物 .古典影印本 .硏究業.績

o 民俗學分野 :民俗淸N(價習 .風俗 .信仰 .技術 .道를 .

衣출住 .民俗藝術 및 娛樂 등)

o 國 史 分 野 :史學 및 影印本 .硏究業績

o 考古學分野 :遺跡.遺物發振報告書, 硏究業練

o 純 粹 科 學 :各種 寶驗報告書 .硏究業績

o 應用科學 :年捻.特詳公報 .標雌規梅書 .實驗訴機

目출를

(다) 協商方法 o 南北學者交流協力推進憬誇會를 통한 協議

나)基礎交流協力段階 協商戰略

(l) 國際學術會議 相互招請 協商對策

區 分 . s 容

(가) 協商方向 o 찰방이 개최하는國際學術會議에 상대측 論當分野의 關聯

學출를 招請함으로써 多角的 交流協力 基盤을 造成하는를.
방향으로 推進함

.

(나) 協商內審

@ 主 管 o r南北學者交流協力推進.協議會J

' 分野別 r分科委員會J

@ 時 期 o 남북의 學界가 主管하는 國際學術會議 開催時

@ 期 問 0 6?6 7 H

@ 入員規掠. o 찰방 各 5o名 內外

* 會請參加者 .支援綠力團 .取材記者團

@ 選族方法 o 南北學者交流協力推遼.協議會가 推薦하는 각분야關係專

門學者를 中心으로 選拔

. o .



區 分 . 內

@ B 程商審 o 學會 .六學當局 .硏究祈 등이주관하는 國際學術會議에

參 a 및 主題發表 .討論

o 싱대측 關聯 學者團과의 綠諒會 竝行開催

(다) 協商方法 o 甫北찰崙交流協力推進.流議會를 통찬 情.議

(2) 國語硏究 學術會議 交換開催 協商對策

區 分 . R 容

(가) t5.商方向 o 찰빙 國語學者를 중심으로 國語文寧와 관련된 諸船 親範

統一을 목적으로 純粹 學術的 硏究分野에 重點을 두는

방향으로 推進함
.

(나) 協商內害

@ 主 管 o r南北學者交流協力推進.條議출J

' 該當 分科委員會(r國誇學硏究分E린 )

@ 時 期 o 찰방이 合意하는 適切한 契機(한글날)

@ 期 間 0 6?6 7 B

@ 人員規模 o 찰방 各 5 o 8 內外

* 會議參加者 .支援協力團 .取材記者團

@ 選流方漆 o 南北學者交流協力推達.協議會가 推漆하는 각 분 야 關係專

門學者를 中心으로 選拔

@ 內 審 o 國語硏究(純撚學術的 分野) : 國語學 硏究業績 .方言採

集 .責重文默의 影印資料交撚 .國語芽.統論 硏究

o 國語政策的 分野 : 南北 國語規範 統 . 案 作成

@ 方 式 o 學術會議(세 미나 .워크할 .硏究發表會)를 통한硏究實績

의 公開發表및 向後 硏究方向 提示

(다) 協商方法 o 南北學출交流補. 力推進條議읍를 통한 協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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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擴大關放 交流協力段階 協商戰略

(l)燎族史 共同硏究 協商對策

區 分 . Q 漆

(가) 街.商方向 o 甫北合同으로 民族史에 대한올바른 z德할T 7 r 7

進盤를 法成하는데 力點을 두는방향으로 推進힘
.

(나) 情.商內寄
.

@ 主 管 o r南北學찰交流協力雜.進協議會J

' 該當分科委員會(r民族史硏究分科J)
@ 時 期 o 찰방이 合意하는 適切한 契機(開天肺)
@ 期 問 0 6?6 7 B

@ 規 模 o 찰방 各 2o8 內外

@ 內 審 o 民族史蹟逃探査班 運營

o 民族史硏究所 設置 .遲營

@ 方 式 출 商北 合同硏究方式

zzSJ?a; |o 3?-iMtUgaKt8:t,J8igt88M"t 통한 協議

(2) 非武裝地帶 生態系 共同調査 .硏究協商對策

區 分 . R 審

(가) 協商方向 o 南北合同으로 非武裝地帶 生態系를 共同調査 .硏究함으

로씨 상호 多角的 支流價力 基盤을 造成하는데 重點을

두고 推進함
.

(나) 協商內審

@ 主 普 o r南北學者交流協力推進撚.議會J

' 該當 分科姜員會(r生態系硏究分fu)

@ 晴 期 o 찰방이 合意하는 適切한 契機

@ 期 問 o 6個月

@ 規 模 o 찰방 各 3o名 內外

' 顧長 : l名(大學學辰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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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分 . R 容

f學者 :l5名 (動料 .植.物 . 論熊 .氣象 .地質 등출 分野

3名씨 )

'支援補.力團 :98 (事務所管理 .醫療 .適信 .速終 .物品

調達)

' 硏究補財異 :5名 &찰緊別 料敎綠 崙 l名)

@ 硏究方法 o 地域內 共同調査 .採集 :l個月(사무소 중심)

o 柏互 카기 資料分析 :4情핀(소속학교 .연구단체)

o 硏究詰文 共同作成 :l情月 (사무소)

@ 調査方案 o 調査班 特別標識 附着 및 @由適行

聾 軍補.調에 의한 特別案內

f 軍事機密地域 保護 및 爆發物 事前流知

o 硏究結果發表는 兩側 合意下에 욥施

≠필요시 關料 世界學會 報告

(다) 協商方法 .o 南北學者交流協力推進綠議會를 통한 協議

(3) 民俗學 共同硏究 協商對策

區 分 . Q 容

(가) 協商方向 o 民修文化나 民漆生活에 관한 共同硏究를 출해 單. 文1b

共同體 彩成基盤 造成에 寄與하는 방향으로 推進함 .

(나) 協商內容

@ 主 管 o r南北學者交流協力推進綠議會J

. 該當 分科s員會(r民俗學硏究分E린 )

@ 晴 期 o 찰방이 合意하는 適切한 契機

@ 期 間 o l1@ H

@ j見 t莫 o 찰방 各 2o名 內外

@ 硏究內容 o 社會構造 .情習 .風情

o 技術道異 .衣食住 등 物質文明 內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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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分 . Q 容

o 工藝 .民晝 .民俗樂 등 民俗漆料

o 傳來信仰 .濯樂 . 디碑傳承 文學

o 硏究淸果 發表는 兩側 출意下에 賓施

* 필요시 關聯 世界學會 報告

(다) 協商方漆 o 南北學者交流協力推進協議會를 통한 補.議

나. 南北 學生交流協力

l) 誘導方向

學生들로 하여금 統一後繼世代 育成次元에서 남북의 실상을 직접 比較 .體

驗케 함으로써 南北 單.民族的 紐帶感 回復 .維持發展의 필요성을 提高시 키

는 일면 平和統 . 基盤造成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健全한 統一觀 .民族觀 등을

올바르게 定立시키는데 力點을 두고 추진한다 .

學生交流協力 이 남북간 相互主義나 相互尊重의 바탕위 에서持續的으로 실시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葛漆의 소지가 많고 학생의 本分에 맞지않는政治 .軍

事 .理念問題와 관련된 교류협 력은 원칙적으로 糾除시 키면서 학생신분과 처지

에 적합하면서 우리 民漆의 同質陸을 增進시킬 수 있는 r國土縱斷大行理J .

r體育競技J 등을 開發 .推進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南北 學生交流協力에 절요한 제반 節次問題 .便宜提供 .身適s全保障問題

등에 대해서는 찰방 當局間의 協議와 合意가 先行되 어야 하므로 이를 바찰으

로 學生交流協力을 推進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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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推進內容

區 分 . R

親를禮育漆流 .o 과거京 .平戰의 의이를 되살려 南北 六學生 流靑選주들

支換開惟 이상대측을 訪間, 撚球 .排球 .卓球 등珠技禪.團 의 交換

競技開催룰 통해 燎族的 一濃感를 高湯시 킴
.

修學流行團 交l6 o 替異山 . 嶽山 .抄香山 .출剛山 . 白頭山 등 상대측 지역

의名勝출跡地를 관광하는 修學撚行理을 定例的으로 交漆

祖國巡禮大行進 .o 남북의 大學生글이 각기 相對方 地域을 桐互 巡禮함으로

써 찰방의 실상에 대한 理解와 相互親善을 圖諾함
.

學生文化.藝術行 .o 大學生으로 구성된 音樂 .美術 .漆表 .舞歸 등 분야에서

事 交換開催 의 公演 및 展示會를 交換開催함
.

3 ) 段階別 協商戰ts素

가) 初期接觸段階 協商戰>&

(l) 相互 親善設育麗技 交換關催 協商對漆

區 分 . 內 審

(가) 協商方向 o 南北 學生間의 상호 親善誰育競技를 통해서 信賴感을

구측할 수 있는 제반 雰圍氣를 造成해 나가는데 力點을

두는 방향으로 推進함
.

(나) 協商內容

@ 主 晋 o r南北大學生交流協力推遼.協議會J

' 該當 分科委員會(r體育分科要J)

@ 時 期 o 찰방이 合意하는 適切한 契機

' 恭 . 秋季

@ 場 所 o 서울 .平壤을 原訓으로 하되 필요시 諦3의 場所 考慮

@ 期 間 o 5;a e a

@ j惡 t業 o 찰방 各 2o oa 內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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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y j R 審

'選手團, 任系團 (K督 .코치).支援協力團 (醫療 .通信 .

達終 .料品調達 등), 取材記考團

@ 撚技種. B o 撚珠.卓球(南 .女) .排球(商 .女) 등球拉種目 優先

@ 大會麗鈴 o 國歌 .國撚 등은 찰방 情.議下에 省B&

o 유니픔은 찰방이 合意하여 색깔만으로 區分

o 競技進行에는 國際競技聯說規定 適用

o 審判은 南北審判要릿 中國際競技聯盟 公認審判으로

審判 共同委員會를 構成 .運營

(다) 憬商方法 o r南北大學生交流協力推進協議會J를 통한協議

나) 基濯交流協力段階 協商撚略

(l) 情學流行團交換 協商對策

區 分 . Q 容

(가) 協商方向 燎相對方 地域을 상호流行함으로써 理解增進 및民族同質

性回復.維持필요성을 느끼게하는 契機로 상는데 중정

을 두고 推進.함
.

(나) 協商內審

@ 主 管 o r南北大學生交流協力推進協議會J?) r交流分科委J
@ 時 期 o 찰방이 合意하는 適切한 契機(' 春 .秋寧)

@ 期 間 0 6?6 7 B

@ i更 <莫 o 찰방 各 2oo名 內外

f 學生 .引率團 .支援協力團 .取材記者團

爵 內 害 o 찰방이 推薦하는 恭勝古跡地

@ 方 式 o 同數 同時交換方式

(다) 綠.商方漆 o r南北大學生交流情.力推進.協議會J를 통한價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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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擴大開放 交流協力段階 協商戰略

(l) 學生 文化 .襲術諒찰 交換關催 協商誇策

區 分 . Q 漆

(가) 協商方向 o 상호 信賴感을 바탕으로 民族同質性을 經料 .發展시 키는

前設隋 찰盤造成에 重點을 두는 방향으로 推進함 .

(나) 構.商內害

@ 主 管 o r南北大學生交流協力報.進協議會Jp3 r文化 .藝術分科委J

@ 時 期 o 찰방이 合意하는 適切한 契機(' 學生의 날.文化의 달)

@ 期 間 o 6;a 7 a

@ 場 所 o 서울 .平壞을 原訓으로 하되 필요시 第3의 場所 考感

@ i惡 拓s o 찰방 各 loo名 內外('引率團 .支援協力團 .取材記者團 )

@ 內 容 o 民族傳統 文化 .業術行事 中心

@ 方 式 o 同數 同時交換方式 또는 輸番制交換方式

(다) 協商方法 o r商北大學生交流協力推進協認會J를 통한 協議

(2) 祖國進禮大行進 協商對策

區 分 . 內 漆

(가) 協商方向 o 상호 信賴感을 바당으로 民族同緊性을 結淸 .發展 시키는

前段階 基盤造流에 重點을 두는 방향으로 推進찰 .

(나) 協商內審

@ 主 管 o r南北大學生交流協力推進協議會J

' r祖國巡禮大行進推進要員會J 構成

@ 時 期 o 장빙이 合恣하는 適切한 契機

@ 期 間 0 U'il3 15 B

@ l료 t蒸. o 할방 各 2oo名 內外『 引率團 .本隊 .支提團 . 取材記春

團)

@ 選拔方法 o 全國大學別 選拔方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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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分 l Q 害

@ -f) U |o ]B)K WSiSsW 또는 輪番制 交換方式

@ 區 問 o 우리側 :板門店 t 新義州 t 自頭山 o 元山o 板門店

o 北 w :板門曆 라釜山다漢零.山 라木浦라板門店

i르.으트트트..J o r南北大學生交流協力推進協議會J를 통한 協議

_/
8.避信分野 交流協力 誘導戰B&

가.誘導方向

1950.6.25 )긴1表 현재에 이르기까지 남북간에 郵便物交換은 中斷되어 있는

狀態이 지만料理論的으로 볼때南北韓 공히萬國郵便聯合(upu)에 加入會員

82) 分斷以前 南北問 郵便物 交流狀況은 다음과 같다
.

區 E .. R 容

<進.行狀況> .
交換協定 締給

0 1946. 3.15 :第l次 南北鄭便物交換 開始(開城驛)

t z 후 l948年 大韓民國 政府樹立과 함께

法的根據가 消減된 以後에도 郵便物交換

繼績

0 1950. 6.22 : 第l65次 交換을 끝으로 中斷됨

<交流內害 를 출 取扱範圍

. r38郵便物J로 指稱

. 처음에는 封출와 葉書 및1946. 3角까지 積載된 査記
鄭便物에 限 해 取扱

- 1946. 6月부터 登記郵便料 追加交換 決定

o 交換場所

. l린6年 l.2o次까지 38以南의 閉찰驛 및 開城郵便局

. 1947-504. 21-165次까지 38以北의 礪綠(京撚道地域)
o 總 交換物量

. 北行 :1,922,180適 . 南行 :963,751適
.

[國土統一院, r甫北韓 郵政實態. 比較및書信交流方案 硏究J (서울: 國 土 統 . 院

1986) PP.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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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이어서8') 남북간에는 適常郵便物에 대한 單- 郵便領域이 自動的으로 형성

되어 있는 셈이므로 相互 郵便物交換 履行義務가 賦課되어 있다.")

遷信分野 交流協力에서 核 #이 되는 짓은 需信 .流話 및 郵便物交換인데

그간의 南北會談의 經驗으로 보아 찰방간 合意만 본카면 필요한 機關間의

電信 .電話交流는 다각적 으로 實現될 수 있을 것이다
.

向後 南北對話를 통해 남북간 郵便物 直接交換의 可能性을 계속 追求힘과

아울러 國際郵便을 통한 書信往來의 문호를 開放하는 방향의 直 .間接 方法을

병행하여 推進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

나.推進內容

區 分 . Q

人的往來 o 通信交流의 人的往來는 교류협 력合意를 위한 適信關係代

表의 황래나 郵便集配員의 往來를 상정해 볼 수 있으나

엄 한 의미에서 人的往來로 보기는 어려움
.

郵便物交漆 o 우편물교찬은 對誠便紙와 葉書 두가지 만을 試驗的으로

推進해보는 것이 적합찰. 우편요금은 國內郵便料金에

準해서 各其의 郵票를 添附하도록 함
.

南北 共同事業 o 체신분야 교류협력 共同事業으로 南北共同郵票製作, 電

信 .電話交換間題, 3.5種 郵便物 交換間題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83) 鱗.國은 1900.1.1, 北韓은 1974.6.6 각기 萬國郵便聯合에 加入하었다
.

84) 國際郵便物 交換은 萬國郵便聯출(upu) 憲章과 協約規定에 의거.聯合의 諸領域

에 있어 中繼의 自由가 보장되어 있으며 이는 國家가 아닌 事實上의 實體(dc
fa.to 린entlty)에도 開漆되 어 있다會

따라서 國際郵便 側面에서 남북 우편물교찰은 up u 憲章 및 協約의 寶踐的 .節

次的 間題로서 錦3國을 中繼하여 우편물은 교환할 수 있는 門戶가 開旅되어

있는 셈이나 현재適信部告示에 의해北韓은 國際郵便物 發送禁止地減으로 制朧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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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段階別 協商戰略案

l) 初期接觸段階 協商.誰B&

가)南北遷信當局者會談 協商對策

區 分 l s 審

(l) 協商方向 o 찰방返信當局問 會談을 통해r商北郵便物交換價定J 7 e
을誘辱하는 방향으로 推撚함

.

(l ) 流商內害

@ 會談名稱 o r南北進信當局者會談J

@ 場 所 o 板門店(우리側 r平和의 집J,北側r統.關J )
@ 代表團 o 찰방郵政局長을 首席代表로 하는5名以內의 代表

<.?ds

@ 議 題 o 남북간 郵便物交換 推進과 이에隨伴되는 請般問題

* 南北郵便物交換協定 締結誘導

(3) 協商方漆 o 南北適信當局者會談을 통한 協議

2) 基礎交流協力段階 協商戰B&

가)國內郵使方式에 의한南北郵便物交換 協商對策

區 分 l Q 審

(l ) 條商方向 o 萬國郵便聯合(upu) 規定및協約에 따른남북우편물교

환의當爲性을 강조함으로써 圖滿한 合意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推進함
.

(2) 協商內容

@ 主 管 o 찰방 進信當局

@ 取扱範團 o 錦l段階 :書信(l種) 및 葉壽(2推)에 局限

o 第2段階: 印刷物 .小型包裝物 등으로 점차擴大

@ 郵便料金 o 찰방 國內郵便料출 適用

@ 催用郵票 o 南北間 郵便物交換 目的에 符合되는 圖案의 郵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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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分 . 內 容

燎住所表記 .營發送人 및출fK人 住所表記는 찰방 行政區減 名料使用

@ 交換方法 .o 板門淸에 r漆北 郵便物支換所J 設置 .運營

@ 交漆回數 o 過 l回交換을 原則으로 하되 찰방 합의에 따라交換圖數

增大

@ 配達保障 o 最善의 방법으로 受歌人에게 配達하고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은 附業을 添附하여 次期 交換便에 發送

@ 資料提供 o 雜漆家族 住所 등 우편교류에 필요한 諸般 漆料提供에

상호 最善의 協調

(3) 條商方法 o 南北適信當局者會談을 통한 協議

나) 國誇郵使方式에 의한 南北 郵便物交換 協商對策

區 分 . Q 容

(l) 協商方向 o 南北 郵便物의 직접교환과 竝行하여 國際郵便 方法에

의한 문호를 開拓함으로써 多角的 交流協力 基盤을 造成

하는데 중점을 두고 推連.함
.

(2) 協商內害

@ 主 管 o 찰방 遷信當局

@ 取扱範圍 o 料l段階 :書信 및 漆書

o 料2段階 :印刷物 .小型包裝物 등으로 점차 情大

' 特殊取扱郵便物(登記 .保險 등) 除外

@ 適用料출 o 현행 國際郵便 4개지역 料念體評.에서 最低料출地域인

諦l地域料찰 適用

@ 送達方法 o 第3國 中繼運送

* 航空郵便物 .서울차束京4北京 9平燕

' 船便郵便物 :釜山라요호하마( 齋本)o낙호드카(蘇聯)

7 平 壞

(3) 商.商方法 o 商北進信當局者會談을 통한 協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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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擴大開放 交流協力段階 協商戰略

가)遷信分野 共同事業推進 協商對策

區 分 . R 漆

(l) 協商方約 o 체신분"때서의 南北 共同漆業 推進으로 民族同質襤의

認識과 출. 社출共同漂 形成基盤을 造成해 나가는 방향

4 .E 推進함.

(2 ) 協商內審

@ 主 管 .o 찰방進信當局

@ U m s s |o m * -g-*i 사용할 수 있는適切한 各料. 회票의 共同製作 틀

製作 . 販賣

@ tEf8 .U6-S |0 郵便物과 함께 찰방간 電信.電話의 自商適信 .通話를

交換 推進

(3) 協商方法 o 南北適信當局찰會談을 통한 協請

v .結 論

以上에서 本福는 韓民族共同濃 形成을 이룩하기 위한南핀統合의 諸 條件과

統合 可能性에 관한를제들을 綠討해보할으며 이러한南北統合에 유웅한 理論

을援用해서 南北 交流協力 誘導方案에 관한具體的 戰略을 세워보았다
.

南北 交流協力 誰.進의 基調는 民族的 經情回復과 相互 理解增進을 통한

緊張緩和라는 當面目標와 나아가 民族統合을 통한 韓民族共同體 形成이 라는

長期目誇.의 追求에 있다. 우리가 最高目標로서 추구하는 民族統合의 달성은

同.言語의 使用과 同一歷史의 共有라는 單. 民族意識에 그 가능성을 두고있

는 것이지만北韓의 民族에 대한見解가 우리와같지 않고歷史와 傳統文化에

대한理解가 다르다는 사실이힌편으로는 韓民族共同體 形成에 障碍要國으로

되고있는게 사실이다
.

. 2 B .



이러한 점에서韓.民族共同禮 彩成은 多角的 南北 交流協力을 @ 한 당면목료

를 달성한 후政治 .經淸的인 優位雅保와 情勢與件이 成熟.되 어야만 이루어 질

수 있는 問題이 기도 한 것이다.말하자민 政治的 統合前에는 單. 民族共同禮

출 形成하기 가 不可能할지도 모르는 것이지만 그램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北韓을 單一民族.이 라는 鎔鑛爐에 淸解시 킬 수 있어야 한디
.

이를 가져오는 端緖는 體制超越的인 어떤 새로운 理念形成이 經胎될 에인

것인데 이러한 새로운 理惡은 南北 모두에게 共感되는 것이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統一完成段階에 가면 이 새로운 理惡에 따라 南北社會 料.流織의 模型

이마련될 것인 바,本 硏究에서 는 r韓民族共同體의 熊成J을 새로운 理念으로

提示하고자 하는 것이다
.

南北 交流協力에 있어 가장 基本的인 問題는 相互 敵對感의 解消와 不信關

係의 淸算이다. 交流協力이 곧 自己에 대한 侵略이 되고 統.이 곧 自己의

抹殺이 되지 않을까하는 被害意識과 疑懼 K 이亂舞하는 狀流아래서 는 아무리

料漆한 交流協力 이라 하더라도 자칫하면 政治的 性格을 지니지 않을 수 없게

되어버려 오히려 南北間 敵對意識만 助長하게 되는 深刻한 逆效果만 자아낼

수 있으므로 南北雙方은 상대방의 體制諒持를 인정하고 同族에 대한優略意志

를 抛棄할으로써 相互不信과 被害意識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統 -

促進을 위한 순수한 喪流協力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 향후 非政沿的이고 비교적 始作하기 쉬운

分野에서부터 段階的이며 漸進的으로 接近할 수 있는 交流協力方案이 보다

系體的이며 多角的인 측면에서 深曆的으로 構想되어져야 할 것이다
.

本 硏究가 이러한 深層的 構想의 必要性을 提起함으로써 향후 南北關係에

있어서 <r和解的 竝存J으로부터 r誠責한 共存J에로의 關係改善) Eine E n t w .

icklung aus dem Friedlichen Nebeneinander zu einem gewissen Miteinander) 이 이주

어 지는데 一助를 擔富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이 결코 무리한 일로 되지는

않기를 期待하면서 結請을 맺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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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의 協商戰略戰術에 관한 務究

.漆北 赤十字 .經濟 .國會會談

準備接觸을 中心으로 -

金 雄 만"

麗 次

I . 序 論 린.北韓의 對南 協商戰暗의 體系

II.共産主義 協商戰略戰術의 v .漆北對話에 나타난 北韓의

理論的 背景 協商戰術 形態

麗. 共産主義 流商과 그 類 型 w . 結 論

I .序 論

l. 問 題 提 起

오늘날 世界는 開放社會와 閉鎖社會, 素本主義社會와 共産主義社會, 그리

고 어느 사회를 막른하고 상호 대화와 協商은 現漆的으로 세계도처 에서 進行

씨고 있다. 이러한 對話와 協商은 鳴.制와 理念을 달리하는 국가와 국가사이
.

같은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동맹국들 사이, 동일국가내에 있는 集團과 집단

사이, 그리고 개인과 개인사이 등 수없이 많고 다.는한 次元에서 글임없이 이

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流終에서 人類의 歷史는 대화와 협상의 역사라고 볼

' 南北對話事務局 對話企訓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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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그러기 때구에 어느 國諒도 이러할 對該와 情商은 函避할 수 및는

깃이다.'.

國士가 分K되고 인족사치가 두개의 이질적인 정치이데을로기를 표방하는

流f . . 블얼된 a 北 s l 직 協雨은 商兆料諒초 나바났다
.

l97o주.代에 정어들면서 國際服係의 할냉전을 圖諒하는 美 .蘇데방트에서

비롯된 原邊..1諒의 새로운 變1b는 南北福係의 變化를 要求하었고 이에 따라

淸北對話의 계기가 마련되 었다
.

그러나 美 .綠화해의 움직임으로 인해 分斷出襤 최초로 대화시대로의 진

입을 可能하게 하었던 7o년대의 漆北對話는 핀전전, 심리전, 정보전의 狀元에

서 이응하려는 北鱗測의 기도로 말미암아 彩式的인 대화이상의 造展을 보지

못하고 對話있는 대결시대라는 한정된 개념에 머물고 말았다
.

한편 l98o친대 中聾의 제2기 남북대화는 北綠의 政淸協商的 대화전술에 대

한 보다 E!'i撚的인 對應으로 直接的인 請觸과 인적 .물적 교류의 契機를 이끌

어 내있다는 점에서 한차원 成料.된 滯態로 나타났다.')

祖國光複 4o年, 國土分斷 4o년이 되는 해였던 l985년에는 南北赤十字兪談 .

경제회담, 국회회담 예비집측 등 여러분야에 걸친 南北對諸가 찰발히 理.行되

있고, 비록 制朧된 지역과 인원이지민 남북이산가족 고향장문단 및 예술공연

단의 상호 교찰과 같은 對l6의 淸發的 成流를 가져 옴으로씨 南北關情의 획

기적인 變化의 契機가 되는 듯 하었다
.

그러나 북한측은 우리측의 연례적인 팀스피리트.86을 구실로 진행되고 있

던 여러분야의 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컴으로써 南北關係의 進展을 바라

던 온 民諒.에게 커다찰 失業을 만겨주있다 .

제6공화국 출범이후 南北國會會談을 위한 준비접촉과 남북고위 당국자회 담

을 위한 예비치담, 그리고 북경아시아경기대회의 諒..팀 構成 . 出撚을 위한

방북체육회담이 料K괴있으나 이들 회담 역시 팀스피리트훈련 問題와 입

l) 유석련. 北諒政流E(서.는 :법문사, 1988). p.386.

2) 國土統.院. 小北料y 白출( 시울 .國土流..流 i<計t對.a f料鱗, 1988), P.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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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힌未計人긴: 간.諒을 이유로 北輸M에의해또다시 .淸的으로 연기되고 말

았다.

따라서 지반 2o여년간 商北間에는 여러분야의 會談이 進行되있음에도 블

구하고 남루간의 긴징완화와 신뢰피복 및 청차정착에 별다른 進展이 없있으

며 아긱까지 린전구조적 대결상태를 발피하지 못하고 상호적대와 不信의 력

만 燎.a되 없다
.

이와 같이南北料의 접촉과 대화가 商北關係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가시

적성과들 거두지 못한것은南北對話에 대한찰방의 인식의 차이가 매우길

기 때문이 다
.

우리는 민족통일이 아무리 소중한 찰崙의 情천라 할지라도 결코 暴力이나

武力이라는 수단은 응납될 수 없으며, 南北對話를 통해 雙方間에 개방과 5 L

류와협력을 도모하여 平和的 方法으로 成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

이러한 입장은 r7 .7선언J에서 더욱明白히 를.濫化 되었다
.

q .7선언J은 北韓을 競爭과 對流, 그리고 적대적 對象이 아니라 相互信賴
.

和料., 協力을 바탕으로 공동린영을 追求하는 民漆.共同濃의 일원으로 인식하

고남북한간의 綠極的인 交流.開放.協力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사회.문화 .

경제부문의 共同襤로 統合해 가며, 이를바할으로 政淸的 共同濃로 發展시켜

중극적으로 한국가로의 民族鱗.을 實現한다는 統..理念을 내포하고 있다
.

따라서 南北對話는 우리 민족이 함께 잘사는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

켜나갈수 있는가장原初的이며 또한重要한 方法으로 간주된다
.

이에 반해北韓은 統一問題를 共産主義 계급투쟁이른에 입각한 葬.命의 間

題로 認誰하고 있다
.

北辨.은 南韓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諒品이라는 이름의 남조선혁명이

먼저進行되고 이에 따라美準流收, 大姉民國 政情退陣, 人民政權 수립이 이

루어짐으로써 撚國의 인민정권과 북한정권이 출作하여 祖國統一을 完進한다

는 입찰이다
.

따라서 f補.은 商x對34를 그들의 남조선헉명을 進行하기 위한 조건과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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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조성하려는 수단으로 利用하고 있는 것이다
.

이와 같이 北K이 대화부정적인 態度를 보이고 있지만, 統 . 을 오직 평화

적 방린으로간 성취하기 위해서는 란.進로義. 집단인 北o의 存燎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도힌 그를차의 淸임없는 대화차 情商을 하지 a으면 안된다
.

우리는 』漆을 대화와 情商의 장으.. 이글어 내고 北諒社會의 民초化와 개

방 그리고 交流 . t.:인 으로 유도할으로써 우리 民族構成 全濃가 참여하는

민족공동체를 이즉하여 民維諸尊과 틀일인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길 수 있는

對A 協商類略를.N術블 개발하는데 역점을 주어야 한다
.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시기 여러분차의 南北對話에 나타난 北鱗의 헙상관,

헙상태도 그리고 協商輸術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漂系的인 분석이 先行되어

야 하며 바로 씨러한 觀點에서 북한이 남북대화에서 전개한 對南 協商戰略戰

術을 考寮하는 데 본 術究課短의 z적이 있는 것이다
.

2. 硏究方法과 範讓

.般的으로 공산주의자들은 協商을 소위 헉명적 외교유형으로 또는 戰宰

의 다른 情態.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에게 協商이란 共産主義素現을

위한 혹은 淸本主義社會의 파괴를 위한 一玲的이며 戰術的인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共産主義 국가는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武力과 暴力에 의한

諒8的인 방법을 値用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方法으로 그들의 目的을 달성하

기 어려울 때는 교활한 協商를 통해 그들의 理』&的 目的을 성공적으로 達成

하었다.

따라서 지난시기 피러분야의 漆北對話에서 北鱗이 구사한 協商戰略戰u을

이른적이고 禮系 M인 분석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각에서 살펴

보아야 한다
.

첫째, iWi.의 f3商理』&戰料의 이른적 토대를 제공한 것은 차.구을 통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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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화에 그 目焉.를 두고 있는 共産主義 理論이다. 따라서 마르크스 .레닌 .

스탈린의 헉명철학과 전릭전술 그리고 헉밍의 퇴조기에서 展開되는 타협과

협찰의 理a的 기초로서 統..戰綠戰術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

둘째, 이러한 理詰的 바탕위에서 導出된 共産主義者들의 헙상관. 헙상태도

및 그 유형들을 考家해야 한다
.

린째, 北誇의 流商戰B&은 그들의 대남헉명전략 구조속에서 把握되어야 하

며 南北對話에서 北韓이 獲得하고자 하는 協商戰B&의 目漂와 그들의 協商戰

B&에 影料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괴보아야 한다
.

넷째, 또한 北韓이 南北對話에서 구사한 協商戰術의 形努를 회담별로 유형

화시켜 濃系的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

商兆間에는 여러분야에 길처 會談이 있있지만 北諒.의 협상전출은 南北赤

+字會談(예비회담 25회 및 본회담 lo회 ) 南北經濟會談(5회 )그리고 南北國

會會談을 위한 準備接觸(7회)을 중심으로 하되, 각 회담과 關聯된 南北韓이

상호 주고받은 서한 및 회담장에서의 발인문 및 발언내응에 대한 分析으로

그 鍊圓를 한정하고자 한다
.

II.共産主義 協商戰略戰術의 理論的 背景

l.共産主義 戰略戰術의 理論的 土奎

가. 마르크스의 社會革命論

마르크스의 社會諒a論은 唯物史觀에 입각하여 계급혁명을 통한 共産主義

社읍建設에 있다
.

마르크스는 政淸經淸學 비찰의 서문에서 r법률상의 여러관계와 國家의 여

러 형태란 入間精神의 일반적인 발전으로 해석될 수 없고 經濟學에서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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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주장함으로써 社會構造를 설명함에 있어 經濟的 要團을 강조하는

唯物論的인 입장을 취하었다
.

마로크스에 의하면 社會의 하부구조는 生産力과 생산관계이며 상부구조는

進德, 政淸, 法津, 藝緖, 이데을로기 등으로 形成되며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關係는 하부구조의 變化애 차라 상부구조의 찰<b가 필연적임을 딴히고 있다
.

즉 科學과 技術이 發展함에 따라 생산력과 생산관계는 矛盾을 일으켜 그 다

음의 段漆로 념어 간다
.

이와 같은 觀.料에서 마르크스는 人類歷史를 生漆力과 生産關係의 蠻化에

바라 원시공산사회, 고대노예사회, 봉건주의사회, 자본주의사회 그리고 공산

주의사회로 區分하고 그 興濯過程을 다음과 같이 이른적으로 正當化 시출다
.

r사회의 믈질적 생산력은 그 발전의 특정한 단계에 이르면 그것이 기초의

생산관계 또는 여태핀 作用하고 있었던 소유관계와 矛盾되게 된다. 이 關係

는 生産力의 발전형태로부터 그의 질곡으로 변한다. 이 때에 社會革命의 시

기가 始作되는 것이다. 經濟的 기초의 변화와 더불어 출體的인 거대한 상부

구조는 다소 급격히 變料친다. 사회질서는 그 안에서 一切의 생산력에 發展

할 여지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다 발전되기 전에는 결코 소멸되지 않

으며 또한 새롭고 보다 높은 생만관계는 그의 物質的 價件인 생산조건이 출

사회 그 자제의 태내에서 成熱하기 전에는 결코 出現하지 않는다/

마르크스는 人明을 하나의 기계로 보고 人間의 의식은 그 物質的 環境에

의하여 規定된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여 歷史의 필연적 과정을 證린하었다
.

사회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대립적 통일로 즌재하며 생산력의 성장에 따라

생산관계는 변할 수 計에 없고 生産關係가 변하면 이 새로운 생산관계를 s .

대로 모든 윤識締造가 변한다. 즉,하부구조에 따르는 상부구조의 必然的 崩

壤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붕괴과정에서 隋綠流爭은 必然的인 것이다
.

3) K.Marx, Prcface of the Critique of Political hconomv, Selccted Works l(Ncw Y n r k :

Intcrnational Publishers, 1965), P.361.

4) ibid., P.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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漆小主義社會는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階經으로 양분되어있으나 프
롤레타리아 계급만이 歷史的 사명감을 갖는진정한 계급이라 생각한 마르크

스는r억압받는 계급이 역사에 있어기능적 實議로서 나타난다면 궁극적 인

目恥에 도할절 수있다. 하지만 抑壓받고 漆取당한개인들이 그들의 계급적
狀iK 즉,漆經意諒이 없다면 궁극적 目的에 도달될 수없다/고 하었다.

마르크스에 있어서 階綠의 궁극적 目的이란 계급혁명을 의미한다. 이러한

浴 綠 準 E 은 계급의 식을전제하지않고는 사실상不可能하다燎

淸本主義가 성숙함에 따라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프롤레타리아트 p틀

綠』oK을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說明하고 있다. r경제적인 조건은 먼저 대

중을 勞動者로 바꾸어 놓았다. 淸차의 支配는 대중에게 공통의 狀況과 공통
된 利靈을 만들어 漆다. 따라서 대중은 이미자본에 대항하는 하나의 계급이
있지만 情經 自綜.를 위한階綠은 아니있다. 투쟁속에서 대중이 함께모여계
급자체를 위한 계급을 스스로 만들게 된다. 이매대중이 지키는 利益이 계급
의 이익이 된다/

이와 같이마르크스는 資本主義社會에서 소외당하고 착취당하며 더욱더
貧國해진 프를레타리아트 情綠의 계급의식은 그들의 利益을 인식하고 K?淸

的 a爭을 위해團結할 때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나.레닌의 前衛黨論

레닌은 마르크스의 고전적인 社合차.命論에 구체적인 戰略과 戰術을 접목

시킨 실천가었다
.

레닌은 諒命이린 漆차主義가 고도로 성숙된 시기에 일어나는 즉발적 해방

을 意味하는 것이아니라 長期化된 階3a料零에 있다는 것을의미하었다. 따

라서後進國이야 말로이러한 階經熊爭을 하기에 아주적당한 舞臺라고 주장

5) K.Marx. Thc Poverty ofPhilosophy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63),
P.173.

6) ibid., pp. 188-189.



하었다.

레닌의 이와 같은 主振은 마르로스의 사회힉명른과는 매우 柏異하다. 즉,

마츠크스는 淸車찰義가 성숙함에 따라프글레타러아 계급이 素本泰 계급을

타도하여 共産主義 社會를 建設하는 것은經史의 必熊流이며 이는자연발생

적인 것으로 생각하였다 .

그러나 례딘이 러시아의 現席을 바라볼 때 러시아는 매우後進國인 農 業 國

家었다. 이러한 후진농업국인 러시아가 誇本主義 社會로 전환되고 더나아가

프를레타리 아차.命이 發生할 수있는고도로 성숙친 漆本主義 國漆로 발전할

때 까지는 대우 오랜세월을 必要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레닌은 마르크스의 幽然發生的인 역사법칙을 변형시켜 階織意識을

가진전투적인 직업혁명가가 結束한 黨을중심으로 r위로부터의 헉명J을 의

도적으로 야기시켜暴力鬪零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

그에 의하면 r당은 노동자계급의 f.J益을 가장잘代表하여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전위요, 人類를 社會主義와 共産主義에로 이끌고 길가장進步的인

혁명적 組繼이다. 또한 漆은 마르크스의 理s으로 무장되였을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주의를 守漆하고 發展시키는 사명을 擔富하고 있다. 따라서 프를레

타리아 차.命을 위해서는 당에끝까지 服從해야 하며당의지도를 떠난학.글

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

그러나 레닌의 당 이른은 마르크스가 주장린던 프롤레타리아 革命의 審觀

M 인차.命의 條作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소수의 직업헉명가가 대중

에게革命意識을 불어념어야 한다는 위로부터의 학.命 을주장하였다 .

례닌은 牙命을 영속적인 것이라고 規定했기 때문에 그의 교의의 대부분은

鬪爭의 原則이나 組繼에 대해서 强調하였다.")

레닌은 처음부터 民主社會에서 보는 것과 같은 정당보다도 理鬪組綠으로

7) R.N. Carcw Hunt, Thc Theory and Practice of Communism (New York :Pcnguin

Books, 1975), P.185.

8) 이응필. r마르크스주의의 소비에트적 適用J. 北韓과 共産料H&(자유아카데미 .

1976).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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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政를j을 생각했으며 그러한 정당은 사상적 및 準漆的 政業.이어야 하며

당의 목적은 테리에서부터 화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수단을 사응해식 破壞

하고 권력을 장익하는데 있었다
.

襤車的으로 레닌의 당개념은 諒誇이 살아 있는 민중의 要求에 의해서가 아

니라 歷史的 必?의 法則에 의해서 促進.된미.는 관념을 전제로해서 성림된 것

이다.

차.玲에 의해서 淸現될 것은 먼 역사적 장래의 일이며 이러한 將來를 素現

하기 위한 것이 黨의 使命이다
.

歷史的 과업을 進行하는 당은 대중의 자면할생적 要望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식적 또는 歷史의 이른적 이해에 의해서 움직여N야 하며 이러한 意流애서

a.j은 전위라 할 수 있다
.

先進的 이른에 의해서 인도되는 黨만이 先進洲士의 役割을 進行할 수 있는

것이며 의식분자의 集團인 黨만이 진정한 意味에서 革命的인 것이다
.

그래서 레닌은 共産漆을 撚業的 헉명가의 組綠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主淸

하고 있다
.

차.命家의 組織으로서의 共産流은 위로부터 아래에로 엄중히 중'.4집권적으

로 를隊와 같은 규율을 가진 .沮織이어야만 한다. 레닌에 있어서 규율이 要求

하는 것은 批判애 의한 黨B의 룬열을 막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서는 기회주

의자의 움직임을 根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전위당은 進步된 歷史의

科學的 知識을 체득하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意見의 綠合을 不許한다."7

이와 같은 戰 M 的 집단으로서의 공산당이 明諒한 歷史의 진로를 따라서 活

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레닌주의에 있어서 이러한 黨꼭 개념안에는

정의의 理念, 人道的 目的, 다른 사람들에 대한 義務의 觀念이 포함되지 않는

다.共産黎.에 있어서 차.구은 理業이며 歷史의 집행자로서 正當化된다
.

9 ) ibid., P.36.

. 2 5 i .



다.스탈린의 戰略戰i.f;

共産主義 準命에 있어서 戰略戰補의 개팀에 대한 이른적 정의를 내린 사림

은 스탈린 이었다
.

스탈린은 r料B&이란 그리. 그때의 y6段情에 있어서의 프를:레라리아의 主

要 攻찰方向을 결정하고, 여러 세책을 최선의 계학으로서 배치하고 作咸된

計部을 해당헉명단계의 전체기간을 틀하여 완전히 進行하기 위한.淸動이

다#)라고 정의하고, r전술이란 혁명윤동의 민조또는간조, 革命의 誇指흑은

쇄 퇴 등 비교적 단기간에 프를레타리아트의 행동방침을 決定하는 것이고, 전

투와 組撚의 간은 濯態글. 새 淸및.로, 淸은 구호를 새 구호로 바꾸는 것과

러한여러經態의 것을統쥬시키는 등 目標達成을 위힌順爭하는 方法J"o 라

고 정의하였다 .

또한 스발린에 의하면 脚B&의 任誇는 차命勢力과 直接的인 예비군(농민
.

중간계층, 다른 國家들의 勞動者邏.動, 인民料 및維屬國諒들에 있어서의 혁명

운동)의 比率을 正朧하게 計儒하고 또간절적 예비군(반대측 階曆에 있어서

의 적대의식과 葛漆)을 자신들의 운동의 利靈을 위해서 活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l')

스발린은 가장童要한 戰t&的 과입은 첫째, 적의 가장流訴한 출p諒에 대해

서 決定的 순간애 主力을 집중하는 것이며, 들애로 決定的 打擊을 위한 正碌

한 순간 포착, 세째로 또든 可能한 어려움에도 不拘하고 채택된 행동방향의

일관적 追求, 네째로 후퇴가 不可避할 경우秩序있는 후퇴를 실행할 수 있는

애비군을 機動的으로 활응해야 한다고 主』하었다.l"7

한편恥術은 주로 프글레타리아의 a주影천 및料料燎努와 관련되고 있다
.

.料術은 프를레타리아의 모든 투쟁과 조극형태에 s.進하고 또그것은 힘이주

8 4
:Foreign Language Prcss, 1965), P.

11) Ibld., P.86.

l2) 이응필. 共商.主.義 理s친f.l (서출:데찰사, 1980)小 239.
13) Ibid., P.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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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侍率에 의해서 전극적 成피l에 대비하여 最大結果에 도달하도록 적절히
사출치게 하는전술적 리더쉽의 임무인 것이다

.

따라치 恥術의 임무는 첫째, 주어진 상황에서 노동자들로 하여금 혁명노선

으.÷. 유도시키는 洲爭과 組械의 情態에서 집중하게 하는것이며, 둘째로 原

則的 1s料의 치결이 다른모든原則的 임무들의 完進를 가능하게 만드는 쇠
사슬의 特定한 고리를 發見하는 것이다

.

2 . 共産主義 協商論의 理論的 基誇로서 統.戰線戰術

가.統.戰線戰倫의 意漆

統一?s線 料熊은 l9l7년 lo월 러시아 볼세비키 葬.命을 계기로 서구선진사

회에로 전파되던 혁명투쟁이 各國에서 퇴조하기 시작한 l92o년을 前後하여

전세계의 프를레타리아 전위에게 科學的인 이념과 전술을 供與하기 위하여

?則.t된 코민테른에 의하여 처음으로 대두되었다
.

國際共産主義 차.命을 위한전술로서 統.戰線 이론의 공식화는 제3차 코민

례른(1921.6)에서 r전술에 간힌데제J를 發表하고, i922년 i2월 5일제4차대

회에서 r통일전선에 관한태제J가 채택되면서 朧立되었다帝
제4차 대최에서 r統.戰線에 관한례제J는 統.戰線戰術을 엄중하게 실천

하도록 모든 共産燕. 및공간주의단체에 要求한다고 童言하면서 다음과 같이

流一理恥 ix術에 대한정의를내리고 있다
.

?流.戰線理術이란 共産主義 전위가 隋縱의 가장중대한 利益을 위해 順爭

하는 勞動者淸謙의 일상투쟁에 있어 지도에 임한다는 것을意味한다. ......

이러한 a 漆가운데서도共産츠義者는 배신적인社會民主主義 指導者와도 交

熊할 응의가 있다#.

또 한 共.漆초燕國家의 事典에는 통일전선전슬의 정의를 r勞動者階織 黨의

l4) 강인덕, rA産主義의 流..流w에 관한訴究J (차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1977),
p. l5.



영도밑에 일정한 헉밍피급에 해당한 차.命의 皓利애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여

러 정당 .사회단체 및 개벌적 인사들이 共r;]의 원수를 반대하이 무은 政淸的

聯출을 말한다J'H고 規定하고 있다.

위 流念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流一戰綠流粒의 運用은 당초부터 r일정한

헉명단계J에서 r해당한 奪.命의 淸利J 른 讀的힌 것이며 따라서 諒淸情努의

變化에 따라打倒해야 할 주목표를 바꾸게 마련이며 이에 따라 料合해야 할

勢力은 그때 그때마다의 打例目標에 따라 進譯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國

際共産主義 漆.動恩想에 나타난 統.戰線은 琴命情勢의 進度에 따라 點術的

運.用 이 아닌 識略的 避.用으로 擴大된바 .

이렇게 블 때 諒.6의 신화를 믿는 마르초스주의자들도 流爭과 妥協을 竝行

해야 할을 識調하고 있는 것이다.

共産主義 集團이 單.獨의 힘으로 안정되고 强力찰 政府에 對抗할 수 없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制爭.造到를 지향하는 공산주의자들이지만 때로는 R

爭보다 要協을, 前速.보다는 後進를 더욱 중요시 하는 傾向이 있다.

그것은 諒誇의 成熊이 자동적으로 도래되는 것이 아니며, 차.命情勢는 꾸준

하게 持締的으로 發展하는 것도 아니며 葬.命의 시기는 정세에 따차 그 高低

를 이루기 때문이다 .

차.命의 情勢가 무르익지 않았을 때,자신의 힘이 성숙되지 않았을때 共産

主義者들이 情用하는 戰術이 바로 流一戰線戰術인 것이다 .

나.統.戰線戰術의 대두 背景

레닌은 l9l7년 lo될의 볼인비키혁명 이후流力한 漆本主義 열강이 포위 3&

擊을 가해오자 이들로부터 소비에트 政權을 수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

무였다. 그는 세계도처 특히, 유럽社會主義 革命의 불꽃이 點火되지 않고서

는 自國의 安全이 崩壞될 것이라고 보았다 .

레닌은 이같은 間鑛9識에 r부르죠아 民主主義와 프를례타리아 獨裁에 관

15) Ibld.,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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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테제J등 일런의 戰術的 조言을 통하여 유럽혁명과 식민지 民族의 獨立關

寧을 백방으로 시도하였다
.

그의 이같은 <.K略構想은 유럽혁명의 됫받침 없이는 러시아 革命은 成功할

수 없다는 .fj.i勢 分折에서 出發하였다.l")

l9l9넌 3월 모스크바에서 結流된 코민배른(Communist International)은 부

르죠아 階綠에 대한 狀零 뿐민 아니라 개링주의 자,중간주의 자,反戰사회주의

자 등에 대한 s爭도 漆議하는 등 일련의 유럽정세에 대하여 樂觀的 情勢判

料을 하고 있었다.")

레닌이 提崙.한 r부르죠아 民主主義와 프를레타리아 獨裁에 관한데제J, 부

하린의 r共産主義 인터내쇼날의 강령J. 트로츠키의 r全世界의 프를레타리아

에 대한 共産主義 인터내쇼날의 료BJ 등 일련의 문서들은 한결같이 프를레

타리아 主導에 의한 차.命의 可能性을 제시하었고 漸次的으로 레닌의 革命理

a이나 트로츠키의 民族問題 등에서 中國問題를 다루는 등 樂觀的인 입장을

견지하없다
.

코민례른이 이같이 f觀的인 路線을 채택하게 된것은 이무렵 유럽에서 戰

爭의 혼란에 편승하여 叛亂 및 能業熙動이 도처에서 카급되었는데, l9l8년초

부터5월까지 릴싱키에서는 r社會主義 營動者 共和國J, ii원에는 오스트리아

에서 r사회주의 공화국J이 出現하었으며 또한 핀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플렌드 등지에서 힉명적 共産黨이 組織되었다
.

이러한 가운데 l9l8년 ll원 독일에서 드디어 諒命이 일어나고 빌헨름 활제

의政府가 무너지는 등유럽에 있어구命的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코민례른이 결성된 제l차대회 (l9l9년)에서 제3차 대회(i92i년)에

이르는 期開의 歐i州a勢는 러시아 볼계비키 차.a指導者들이 예측했던 작관

16) R .N .Carcw Hunt. op. at., P. 193.

l7) 計 r m o Salvadon, The Risc of Modcrn Communism, 사'.4편 집실역(서울 :문명사,

1972), P.56.

l8) 김창는. r國情共漆主義 漣料J. f産츠識 이데을로기비간(서출 :문멍사, 1972),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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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세로부터 점차찰槪的 情勢로 역전되는 시피있다
.

l9l9인 독일에서 바이마르공화국 誕生으로 共漆초義학.命運動은 일단좌절

되고 말았으며, 험가리에서도 社찰泥主로義와 共産초義者가 연합하여 헝가리

共産主業. 政府가 수길되었으나 단명으로 끝찰으며, l92o년 이찰리아에서는

共産主義者들의 조종에 의한 勞動崙들의 공장점령기도가 失敗하였고 체코글

로바키아에서의 총파업 역시 共産차.6으로는 발전되지 못하였다
.

뿐만 아니라 l92o넌 l2월 독일 獨立社會民主祭. 左派와 독일공신당간의 合

理으로 출범한 출일공산당이 다음해 3월 층파입을 치령하였으나 중부 득일의

일부 지역에서만 동 지령이 이행되었을 뿐 이타지역에서는 外面하여 叛亂으

로 擴大시 키려던 그글의 기도는 泌折되 고 말았다
.

이러한 유릴에서의 不&의 패배는 코민레른 지도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s

爭方向을 료'?하치 많을 수 없게 하었다
.

l92l년 6월 22일부력 7월 l2일까지 얼린 제3차 코인례른에서 採擇한 r전술

에 관한 례제J는 바로 이와 같은 유럽럭명의 敗北를 반성하고 새로운 전출,

과도적 戰術(裡退와 를冷의 재 준비단계)로 轉換하지 않을 수 없는 혁명의

치조기에 접어들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되었다
.

동 례제애서 유럽혁명의 실페원인에 대해 r進國에서의 共産漆邏動은 대중

정당으로 發展하는데 실폐하었고, 중부 및 서유럽의 대중적 공산당은 革命的

#傳漏動에의 적당한 방법을 작성하여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었으나 중간

주의를 극복하지 를해 失敗하었으며, 이탈리아에서는 당이 중간주의적 傾尙

에 의해 분열되었고, 독일에서근 통일득일공산당이 充分한 준비도 없이 비공

산주의 대중과의 精神的 接觸조차 기피하면서 경솔하게 a爭에 를입한 결과

괴별되었다J'料고 솔직하게 敗北를 論認하었다
.

따라서 이같은 상황에 직면한 각 공산당은 과도기라는 정세의 성격J..訓爭

을 위한 i?.a에 모든 努力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비공산주의적 勢力

과의 情滴와 誰力을 .치차에 料化해아 한다고 주장하었다
.

i9) 강인덕.共찰.主義차 流-i'KIif서 울 :극동문제 연구소, 1980),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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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全商的 헉명천f의 料換에 대하여 레닌은 r공세적 戰術에서 포위전
술로, 즉 공공연한 무장투쟁을 대신하여 泌達로 바꾸게 되었다J料고 하었다.

이와같은유할崙國에서의 共産主義 차.淸의 退惜라는 情勞認識은 必燕的

으로 코민테른 執行部로 하여금 戰崎戰料의 轉換을 探擇하게 하였고 그具體
6!) 슬로긴은 r차76 이아닌r대중속으로j를 내세됐다출

이f 게하여 세3차 코민테른 대회는 국제공산주의 운동사상 새로운 段階,

즉프롤레타리아統-諦綿의 創設을 위한導.礎를 마련하었다
.

料..戰를泉理구(i의 登및j은 諒E의 고조기가 아니라 차.命의 退流期에 형성된

이른으로 일단대중속에 漆達하는 광범한 流術로 이해될 수있다출

다.統.戰線戰術의 戰a6的 基調

共産主義 릿a이 프롤레타리아트에 의찰權力의 理得이며 폭력에 의한부
르조아 政權의 타도이고 資率主義的 국가기구의 破壞이며 나아가 전세계의
共産主義 社會建設에 歸9를 두고, 이를위해共産主義者들은 글임없이 모든

恥Bs과 奪.se을 수립하고실천하고 있는것이다
.

流一戰綿이라는 妥協의 戰術은 결코비헉명적 이거나 漸進的인 것이 아니

다.

스탈린은 제7차 코민례른 大會(1935.7)에서 r統.流綠의 참된目的은 프롤

레타리아 率.命의 제2단계를 目的하는데 있으며 제2단계란 통일전선의 목적
이 달성된 뒤統.料線에 가할린던 同謀者에 대해戰爭을 개시하는 것/ 6
라고 하었라

.

다시해 출t.s과 浸透라는 이중적 정치전을 를하여 블세비키 政權의 안정

과勢力情大 政流을 꾀하는 統.理流의 戰術인 것이다
.

流..撚綠?i洲.f은 혁명의 한방및이며 이는결코平和的 漸進이 아니다. 7

20) Ib.d.. P.29.

21) \X'. S.Sworakowski, VXorld .Ciimmunism :A 11ilnd Book 1918-1965(Stanford : I I o o -

vcr institution Prcss. Stanford University), p.87.



것은 적에 포위된 共度로義M 전위가 반헉명적 社會流主主義, 배신적 지도자

에 대한 투쟁에서 사응되는 를命戰略戰術인 것이다
.

따라서 流.?차漆料*은 어린 시기에 길쳐 進行하는 선동의 방법이며 또한

대중적 .혁명적 動買淸法인 것으로 일정한 f명적 단계, 즉 를.a情勞를 發麗

시키고 차.2力출.을 擴大하기 위한 각 전차적 단계마다 rz때 그때의 情勢에

비추어 자기들의 전략추진을 치해 필요한 정당이나 社會團流 또는 개벌적 인

사는 글어들이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가지의 情熊가 있다. 즉 비블치비키적 社會流료主義者가 거스4

리고 있는 漆이나 組合을 상대로 하지 않고 그 조직원인 노동대중을 끌어 들

이는 r아래로 부터의 統.戰線J과 조직의 지도층차 먼저 要協하는 r위로부터

의 統.戰線J이 있다.

l) 아래로 부터의 統 .戰線

統.戰線撚料의 諸的이 共産主義 革는進行을 전진시키는데 있다면 당연히

革차指導는 볼계비키 共産主義者가 掌握하고 결정적 시기에 대처해야 힐 짓

이다. 이를 위해서 모든 社誇主義政蒸에 소속되어 있는 당원이나 기타 좌익

세력들을 블세비키적 共産主義 指導.者의 산하에 집중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

해서는 먼저 反 블치비키적 社會主義 지도자의 力l.을 弱化시키고 그들을 孤

立化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마로 r아래로 부터의 統.戰線j을 情成하는 團

的 이다.

코민데 른 제5차대 회(l924년 6월)에서 撚擇한 r아래 로 부터의 流一流綠J은

다음과 같이 地定되고 있다.

r아래로 부터의 統.料流은 극히 있을 수 있는 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리고 어디에서나 필요한 것이다. 극히 있을 수 있는 순간이란 헉명적 共産主

義 勞動者가 浴 綠 K 의식의 부즉때문에 적에게 加擔하고 있는 프롤레타리아

트의 集團에 대해서 조차 그들의 무기를 돌리지 많을 수 없는 결정적 a爭中

에 극i# 희빅힌 그러한 순간이다J"'

22) Jane Degras, The Communist International 1919-1943, Documents, Vol. II fFrank

Class ancl Co., Ltd.. 1971),PP. 15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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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치말해 더 이상 漏動해도 共産主義출의 산하로 오지않는, 같은 勞料者

大識에게 무기를 돌리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순간, 즉 무장폭력을 展開해야

할 설정적 시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勞動者大衆이 적에게 가딤하여 撚

狀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항상 어디에서나 노동대중을 공

산주의지도자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展開하는 戰術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y命을 d訓하는 사람들이 타도해야 할 적의 力量을 最大限 誇化시킬 수

있을 때까지 노동자를 끌어들이는 工作을 전개할으로석 보다쉽게그리고 출

全하게 政灌奪取가 可熊하다
.

또한 동 례제는 r아래로 부터의 撚一戰綠J의 運用範團가 어떤 시기나 場所

를 막른하고 반드시 共産主義者의 지도하에 전개되어야 함을 다음과 같이 規

定하고 있다
.

r공장에 있어서의 共産主義者, 社會民主主諦的 비공산당의 노동자, 공장정

의치, 노동조합 및 전산업 중심지 또는 지역내의 産流.등에 길친 모든 勞動者

를 포응하는 공산당지 도하의 統.린 vi이 다/)

이렇게 볼 때 헉명전락적 조증으로서 勞動大衆을 編動의 방법으로 동원하

기위해서는 r아래로 부터의 統.撚綠戰術J이 보다 직접적임을 알수 있다
.

마르크스주의자들의 哲學과 理論은 노동계급이 葬.구의 주체라고 하는 이

상 노동자들이 그들의 漏動대로 끌려 들어오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것이

撚術의 및本이 되어야 함은 논리적 歸結이다.z')

그러나 共産츠義 罷편는 아직까지 r아레로 부터의 統.戰.綠J에 의해 동원

된 營動大衆에 의해 共産主義 諒.非이 成功하였다는 예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

다.

체냐면 勞動階綠이란 공산주의자들의 주장과 같이 葬.命意議을 스스로 갖

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2 ) 위로부터의 統.戰綠

23) ibid., P.153.

24) 강인력, 共産主義와 統.戰料, op. cit.,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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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민레른 집행위펀회 제ll차 총회(l93l린 3월.4월)는 각국 共産黨에 대해

자본의 攻準, 모든 彩態의 부르죠아독재, 제국주의전쟁과 反蘇 節찰外入에 적

극적으로 反對하여 E帶할 것을 지령하없으r 이에 따차 .索洲諸國의 共産黨

은 對動차의 차업과 시위를 組綠하고 指諒하었다
.

또한 코4데른 執行姜買글 제l2차 출최(1932S1 8월.9월)는 漆本主義의 상

대적 인징은 끝간으므로 隋s訓料諒을 더욱 격화시켜야 하며 모든 共産主義者

는 대중 속에서 의 자기 行動을 强化하고 정당화하고 직접적인 要차를 제시하

는 勞動者들과의 統一戰線 結成을 목료로 爭을 진전시 켜야 한다고 강조하면

서 統.戰綠의 擴大와 반사회민주당 투쟁노선을 우선 修正하였다
.

뿐반 아니라 l933년 ll될 .l2될에 開催된 코민테 른 집행위핀회 제l3차 總會

에서는 이 반사회민주투쟁 路線의 綜조을 일보 전진시켜 파시름과의 順爭을

위한 綱領을 채택하고 각국 共産黨은 社會民主主義 勞動者 대중과의 공등노

선을 결성하고 지도부의 狀元에서 단결하라고 지령하였다
.

이러한 지령이 나오게 된 動機를 당시의 상황과 견주어 볼 때 그 不可逃性

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즉 l933년 2될 라이히스타트의 화재를 계기로 독일 共

恭禁.을 불법화하고 반공산주의 遲.動을 강화한 히를러의 나피독일 誕生으로

말미람아 獄洲에서의 共産主義運動은 일대 타격을 받은데 비해 각국 共産黨

의 반찰쇼 適.動은 프찰스에서 공산딩과 사회당 간에 반파시스트 共同行動이

結成(l9간년 7원) 되어 일시 人民理lg이 선을 보었던 것을 除外하고는 오 스

트리아에서의 구츠분트 봉기의 失敗( l934년 2월)스폐 인에서의 반란좌절 (l934

년 lo월)등 이렇다할 進展이 없었다 .

이와 같은 情勢로 인해 코민데른 제7차대회 (l935년 7월 25일.8월2l일 )는

집행위원회의 설제 활동과정에서 이주어진 r위로부터의 統一識綠J戰術을 승

인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적인 파시스트를 반대하는 데로 초점을 모아 社

會民主主義 指導者와 반찰쇼 統一料線을 호소하게 되었다.z5.

이와 같이 하여 總禮的인 통일전선전술로 부터 r아래로 부터의 統.戰? &

25) ibid..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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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바꾸었던 코민례른은 재7차대회를 계기로 다시r위로부터의 統.戰線』
4 . z 孫.諒漆 되있고 이에따라투쟁상대였던 社會民主漆은 반찰쇼 투쟁의 동
맹자로 둔갑하었다

.

그리나 여기에씨 간과해서는 안될것은코민매른은 共産黨과 社會民主壽..

料의 a-lBiS!"] 補定的이며 料tx차인 것임을 항상明白히 하었다는 사실이
다.

曆.共産主義 協商과 그類型

l.共産主義의 協商槪念

. 般 的 으 로 협상이란 個人이나 業團또는國家가 상초이해충돌이 있을

경우공통된 利료을 절충, 타헙하는桐互作用의 한형태라고할 수 있다誇

따라서 協商은 당사자나 당사국이 協商을 통해서 어떤共通利益을 찾을수
있으리 라는 묵시적인 利害를 가질때 可能하며 그리고 協商을 거부하는 것보

다받아들이는 것이有益하다는 간단이 서야當촌者들이 서로접촉을 갖게

되는 것이다.2")

그러나 共産主義 理念을 結料하고 있는共産主義者들에게 있어서 協商은

漆 撚 g 으 로 공산혁명을 달성하기 위한子殺이고 공간혁명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料術에 불과힌 것이다. 따라서 共産主義 協商似念은 일반른적인 헙상개
념과 同.할 수 없는 것이다

.

共産초義차들이 구和的인 協雨을 9梅하는 것은그들의 자체역량이 미약

할 때 나타난다
.

레닌은 r政n에서 妥商.이라 함은다른정당과의 合意에 도달하기 위하여

2차 한배호,J .待초천.淸차의 i商J, 分所國의 차M(동아일보사, 1979), P.14.



일부 요구조간을 談는하는 것,자기의 要求條伴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J2')이라

고 流定하고 r N諒하는 당은 .s勢에 마리. 不기避하게 妥協하지 많으련 안된

다J")고 協商에 대한 必要E을 인정하었다..

그러나 레닌를 r진실로 f淸的인 燕의 漆務를 온갖 타협을 거부한다고 하

는 不可能한 일을 는玲하는대 없는 것이 아니라 료든 要協을 출하여(그 타립

글 피할 수 없는 힌)자기치 원력, 자기의 계급, 자기의 혁명적과업, 차.命을 준

비하며, 大流을 혁명승리에료 準a시치는 자기의 사업에 充商性을 觀索하는

能力을 가지는데 있다Jz")고 주장함으로써 결로 t.s商은 혁명적 요구를 엉핀히

抛棄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포기한 것에 블과하며 同暗에 協商을 차.命의

目崙를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주段으로 이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스탈린은 득일군이 l94l년 6월 22일 蘇端의 영토를 침공찰으로써 蘇聯의

運流이 危機에 처하게 되자 r誰綠에서 우리 準隊가 퇴각하고 경제가 파괴될

端精에서 戰인을 계속하는 것은 이제 誕生한 소비에트공화국의 存續을 위험

에 처하게 함을 의미한다. 소비에트정권을 공고하계 하고 적의 侵犯으로부터

나라.L 防禁.할 만한 를은 諦除를 시立하기 위해 어떠한 강화조건도 접수해야

하며 따라서 독일에 양보해야 한다J")고 말했다 .

그러나 이 강화조약은 득일에 대한 反理을 위한 料定的 後退에 블가한 것

이없다.

한핀 모택동은 r共産燕人發刊料i에서 다음과 같이 린다. r중국공산당의

政淸方計에 있어서 로要한 部分으로 되주 것은 한편으로 부르죠아지와 提携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들과 補爭한다는 政 ) 方 M 이다.... 여기서 促携한다

는 것은 부르죠아지와의 統一戰線을 한다.그리고 a零한다는 것은 부르죠

아지와 提携하고 있을때 恩恕的 .政沿的 .組織的으로 進行하는 平和的이며

27) 레닌. r要情에 대하여J. 漆차과 戰t..f. 강좌편집위원회 인음(서울 :힉민사, 1988).

P.157.

28) Ibid., P.157.

29) Ibid., pp. 157-158.

3o) 유완식, 共族主流 #.商料Hs戰術 한.添(國土流.FSE , 1987),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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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를 흘리지 않는 a爭을 가리키는 것이며, 부르료아지와 분열하게 될때에

는곧마로 武力關爭에로 轉化한다는 것이다/)

中共과의 a爭에서 채배한 장채석은 다음과 같이회고하였다. r中共은 戰

爭에지면平和출.有을 요구했으며. 그諒力이 강하게 되면평화적 헙상을 결

럴시키고 流力漆亂을 일으출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와의 平和綠商이 곧

우리에 데한 무럭반찰의 를1i;s었다. 이것이 즉 그글이 말하는 辨證法의 이른

바諒.盾流一과 대립를전화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反共作流을 할적에는 적의

전쟁사상과 行動法則을 잘漑奈함과 등시에 그것을 把提하여야만 비로소 우

리측의戰略 .戰術의 正確性 여부를 判斷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共産漆의

平和協商이란 평화로 가는 길이 아니라 전쟁의 한 방식이다J")고 述價하였

다.

非共産國國家 또는 집단간의 협상은 桐互共存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共同

利靈의 最大化 및 料互 侵害의 최소차를 圖諒하기 마련이지민 계급투쟁사관

에 입각한 傳統的 共産主義 이및을 絶對化하고 있는共産漆 또는共産國家는

非共産國泰에 대한 헙상에 있어서는 基本的으로 영구적 공존을 부정하고, t添

商 상대방을 조만간 타도와 살의 對漆으로 적대시하기 때문에 眞漆性있는

찰阿利益의 도모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協商에 있어서의 그들의 잉보는 향

후 反擊을 위한 일시적 후퇴에 불과한 것이다
.

共産主義者들의 協商에 대한 이같은 態度는 資本主義에 바탕을 둔 기존 國

際政淸 粒E의 파괴와 共産主義에 의한 새로운 세계질서의 창조를 사명4 5 .

하는 共産主義 要.念에 기인한 것이다
.

결국 共産主義崙들에게 있어서의 情商은 공산헉명이라는 窮極의 目樣達成

을 위한 手禮에 不適하다
.

따라서 特定의 자기완결적인 諸D를 위한 f.s商은 무의미하다. 共産主義者

3l) 빅등운. r차諒戰料과 消.商料aD. 공간권연구. i979년 7월호(握東問題師究所
.

1979), P.22.

32) ibid.,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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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에게 있어서 曆撚約이고 건체로서의 목표, 즉 공간헉명속에서 料定의 目t를

oi1 대한 단.商만이 있은 분이다
.

2.共産主義 協商의 類型

가.流商 .熊論的 類型

ls商은 利害衛突이 있블 경우 交換 또는 共同利益꼭 賣現에 관한 合意에

도달힐 目的으로 郊白한 提索이 표민상 提示되는 과징이다.a.

따라서 情商이란 힙상당사국들이 어떤공통이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는 묵시적 가정하에서만 可能하다. 즉 協商國들이 協商에 임하는 것이 流商

을 거부하는 것보다 有益하다는 判斷을 내릴때당사국들이 서로反應함으로

써 t3商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

協商理論의 권위자인 Ike교수는 協商類친을 협상당사자가 갖는 國需.나 目

的에 따라燎 연장협상 @ 정상화헙상 @ 재분배헙상 @ 헉신헙상 @ 合意에

관계없이 부수효과를 노리는 情商으로 분류하였다.".

l) 延業憬商

理長協商이란 現存하는 協商의 時限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는 流商

을 의미라는데 이러한 協商의 실례로는 관세헙정의 延長이나 해외군사기지

의 使用流. 갱신을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헙상이다
.

2 ) 正常化協商

正常化協商은 어떤 상황이나 國家間의 關係2流.化를 위한 목적에서 하는

헙상을 말하는데, 이것은 料漆狀態를 料流시키기 위한 휴전회담이나 外交關

係를 다시 正a的으로 수릴하기 위한 헙상, 戰淸깅차조약과 같은 協商 등을

들 수 없다. 한국전쟁당시 유엔군대표와 중공 .북한대포단간애 가겠던 휴전

33) F.C.Ikle, How Nations Negotiate(New Yotli :Harper, 1964), 이영일.이헝래공역
.

a商의理ms (서운 :힌얼문고, 1972), P.l6.

피) ibid.,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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헙신과h.麗會#은 正5化를 위한情商의 한沿態라고볼수 있다.

3 ) 料分配協燕

孫諒祀補.商이런 攻勢的인 입장을 취하는 국가가 수세에 있는國家에 대해

새로운 WISW.'-ir 이주리는 目的에서 憤商을 깆는경우를 의미하는데, 이와
잘은 t.:i商에서는 共避的인 fJ료보다는 상위적인 이익의 조정관계가 더욱큰
比業을 차지하며 공세적인 당사국의 要誇가 거부될 경우에는 景惡의 경우당

사국간에 릴半的 衝突이 일어날 수도있다. 이러힌 協商의 대표적인 예로는

중공과 越說간의 전쟁에서 中共이 캄보디아에 價入한 월템군의 徹收를 요구

했으나 원맹측이 이를거부함으로씨 發生한 것으로 그후에協商을 통해 紛

帶을 燎決한 경우를 들 수 있다
.

4 ) 非新協商

業新을 緖的으로 하는協商은 새로운 制産나 機構를 創設하거나 또는새로
운 協定을 가짐으로써 協商當非國間에 새로운 關係나 의무를 설피하는 경우

를의미하는데, 이러한 協商의 경우헙상당사국간에 반드시 鱗等한 이익분배

가실현된다고 보장힐 수는일지만 料互間에 共.避利益에 묵시적인 합의가 이

루어질수있다는 점에서再分配協商과 대조를 이루고있다
.

5 ) m 隨目的淸.商

合意에 관계없이 부수효과를 얻어내기 위한補.商은 情商의 責質@ 합의유

도보다는 舌戰이 나情報蒐集 또는協商當事者의 무력행사를留保혹촌저

지,단념시키는 結果를 얻어내기 위한協商을 가리킨다. Ikle는 이러한 부수

효과를 노리는協商目的을강로하고 있으며 부수효과로서 @ 協商상대자와

接觸을 유지하는 효과@協商 相對者의 무력행사의 留保.抑制.斷念의 효

과@ 流商상대방으로부터 必要한 정보L루의 勤漆@ 自國의 국가행채(전

쟁준비와 같은)를 燎匿.情裝시킬 수있는효과@ 다양한 심리전적인 선전

효과@ 제3자에 대한情擊의 却果를 들고 있다.".

특히共.流立料者들은 그情.商의 騷K출意와는 아무런 關料이 없는이러한

35) Ibid., pp. 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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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t隨的 效果간을 노리고 協商을 하는 y 例 가 많다
.

나.共産主義 協商論的 類 型

共産초義의 倫.商流천는 소리 책멍적 외고를 힝이먹 이는 全認主義. 國漆의

정치적 가치체계와 倫理의 소산이다. 즉 國際政淪狀芽의 파괴와 공산주의애

의한 새로운 世誰秩符의 創a라는 K念에 마탕을 둔 헙상행위이다
.

世界의 現狀撚持를 타파하는 것이 그들의 . 狀 的 目t인 만증 친.産主義者

들은 비정상적인 외교나 協商行爲딴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케 하는 方漆임을

굳게 믿고 있다
.

이점은 蘇料이나 中共 그밖의 共産主誰 國家의 協商慙.度에 그대로 반영되

고 있는 것이다
.

共産초義者들의 協商類친을 다음과 같이 c 내전기의 協商 @ 열친기의 協

商 @ 냉전기의 協商 @대화기 의 協商으로 分類힐 수 있다."'

l) 내전기 (內理期) f.s商

內戰則의 協商은 自濃勢力이 미익할때와 어느 정도 成長했을 베,對敵 공

격이 가능할때의 協商으로 구분된다
.

自淸.勢力이 미약할때 적의 攻擊을 피하기 위해 화평담판을 하며 協商을 進

行하는 중에는 적의 성급성과 表而的인 위약을 유도하는 것이料徵이라 하겠

다. 이때 成長發展을 위해 外廊團濃를 包派 活用한다
.

내친기에 이들은 당건설, 무장폭동, 통일전선 등의 斷沿.를 내걸고, 적의 攻

榮을 예방하고, 이틀에 성장발전하여 敵陣을 교란시켜 적지내부에 自體勢力

을 부식시킨다. 적지에 후방유격근거지를 擴充하여 무장준비를 漆添하고 與

論을 編動하여 적의 次擊을 막을 수 있는 方向으로 유도한다
.

또한 縮情.의 孤立을 막을 수 있는 반고린화를 促進함과 동시에 여른과 外

努의 支持를 얻어 적을 撚立시키며 구和와 戰爭을 竝用하는 이중전술을 展關

힌다.

36) 김하룰, 긴.商. p의 협상례크백 分淸(國라撚.BS, 1973),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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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열전기 t.:s雨

적과 군사적으로 대치하여 熱戰을 展關하는 열전기의 協商目漂는 自禮內

의 제받여건을 流料하여 찰禮團合을 위해 反帝國主義의 流爭을 强化하며, 군

사적으로 폐배한 싱황을 協商으로 만회할 것을 시도한다
.

3 ) 린전기 協商

냉전체제하에서의 協商은 國力과 國情的 지위 신장을 위해 국제 프롤레타

리아 차a 創出을 濯進 流化하며 緊情緩和와 국가지위향상을 위해 가능한 방

도를 誌究한다
.

또힌 적에 대한 극과 극의料反된 利害造成으로 理念K, 經史的, 感情B 대

린으로 대하면서도 擴戰방지와 緊流經和를 위해 協商場을 긴장고조의 危險

을 除去하려 는 정보 찰색장소로 活用하려 는 努淸을 경주한다
.

4 ) 대화기 協商

대화기의 協商에서는 國力과 國家의 지위를 신장할 수 있는 諸般 交流를

시도하며, 인민전쟁정신의 고취로 자체내부의 結束을 망라하고, 國際革命의

결피적 시기의 유도를 試驪하고, 적의 主導權과 經濟力에 대한 취약점을 克

照하려 는 努力을 전개하고 이념보다는 實T.J를 우선 追求한다
.

또한 대화기의 첩상에서는 平和共存의 디號로 적의 敵懶心의 둔화를 유도

하고 토착혁명의 과시로 朧主a을 차시하며, 등거리 外交를 유도하고 外勢의

擴大 출攝을 시도한다. 동시에 消極的으로 協商을 誘導하여 적의 양보를 얻

도록 노럭하고, 自漂의 호전성과 군사적 y % 를 儒裝하며 적을 고림시킬 수

있는 方素을 모색한다
.

3.共産主義 協商戰術의 諸 形態

가.蘇聯의 協商戰術

蘇聯의 t;..商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3'l

37) 박일성. 린漆主義 B.商理*(國 t.統.K, 1983).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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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때, 情.商은 투쟁이다. 이는 마츠크스 .레닌주의의 계급투쟁른에 입각한

것으로 全世界를 燎諒主義와 共産主義가 料決하는 양대체제간의 분열대린

찰상으로 인식하는데서 出發한 것으로 빠라서 蘇料의 對外行動은 마르크스 .

레닌주의가 주장하는 社會發展, 階經a零, 힘의 關係 등 제법천에 服從하는

것이며 사회주의 핀영의 最終綠利는 駱定事素로 전제하고 協商은 그 過찰을

앞당기 는 手段으로 활용피 는 것이다
.

둘째, 協商은 武器이다. 協流은 자기목포를 달성하기 위한 手段 내지 武鉛

로 보는 시각으로 蘇聯은 協商中에 서방측처럼 謄綜의 修正과 같은 양보나

타헙을 하지 않고 자기목적만 달성하려고 한다. 따라서 目的과 手段을 출리

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

세째, 힘을 重視한바. 蘇聯은 協商을 左右하는 것은 무엇보다 힘이라고 생

각한다. 諒聯의 外更活動의 理論的 기초는 國內的. 國際的, 社會的인 힘의 상

관관계로 보는 것이다
.

네때, 理致와 倫理를 존중하지 않는다. 蘇聯은 그들 協商의 麗的達成을 위

해서 합리적 이거나 道德的인 면은 완전히 무시한 채 자기들의 利益이 되는

제안만이 建設的인 提案이 라主張하는 것이다
.

蘇聯이 수많은 협상테이른에서 전개한 헙상전술의 形態는 다음과 같이 聾

理될 수 있다."'

l) 脅追

協雨을 하면서도 流力을 행사하識다고 威脅하면서 상대방의 양보를 얻어

낸다. 힘을 背景으로한, 즉 를誰力을 脅迫으로 便用하여 그들의 團漂를 進成

한다.

2 ) 誇制의 效流的 利用

淸料의 料術에는 지연, 반복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蘇聯의 헙상가들은

참을성이 많고 결코 서두르지 많으며 몇백번이고 동일한 것을 되를이한다
.

즉그들은 매일같이 아무린 간른도 유도할 方法도 없이會談례이블에 계속해

38) Ibid.,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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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는러 詰을 만5가 피어있을뿐만아니라 그들은 練.商레이블에 찰은사람
들이 완전히 암기할 정도로 그들의 대본을 지칠줄 모르고 反複한다주

3 ) 련케이지 邦#..f

이것은 어면것을 다른친과 料關시켜 흥정하는 것으로 하나의 領城에 서 얻

은 '.:보는 다른 영역내에서의 양보를 獲得하는데 기여토록하여 광범하고 여

러가지 流商을 관련시켜 推進하는 것이다
.

4 ) 바자르(Baz計.) 撚熊

바자르는 페르시아어로서 아란의 백화점에서 消諦者에게 物件값을 터무니

없이높게불러를고 흥정하는 商術을 의미한다. 즉蘇料은 상대방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없는무리한 要求를 제시하고 상대의 눈치를 보아가면서 아주

조금씩 조금섹 讓찰하는 手法을 구사한다
.

5 ) 原則출意 戰術

상대방이 반대할 수없는價値들, 즉平和, 6定, 友好, 善勝, 協力 등의 原

則을 제시하고 "l4) 합의를 유도한다. 그리고 적절할때에 이原料을 適用, 상
대방의 主張을 무력하게 만든다

.

6)틀아먹 기(Cherry Picking) 綠術

이것은 건포도가 든 Q이나 케이크에서 건포도만 찰아먹는 식의제멋대로

의 撚術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상대방이 提示하는 여러가지 提案中에 그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부분만 선택하여 合意를 보고나머지는 일체무시해버

리는 情雨戰肺 이다
.

나.國共協商時 中共의 協商戰倫

中共의 協商戰術이 잘나타난 國共協商은 l94o년부터 l946년 國民黨 政府

의敗色이 착실해 질때까지 7차례나 걸쳐이주어겠다
.

國共情商은 제l차 協商에서 제3차 協雨까지는 국공간의 準事協商이 主內

春이있고. 제4차 부터77.[ Vil,雨은 주로業.國의 伸介에 의해국공간의 화청건

국을漂천하는 政nt.;i雨으로서 여기서 중공측은 美國의 譜料을 교묘히 유도



하여 美.幽의 中立的 %綾를 시도하었으며 중.미간의 料計을 조장하기 위해

인.流主主義料綠, 料合정부론 등 各理戰術로 소생발전을 圖諒하고 국민당 정

부를 공긱할 수 있있다.397

中國共恣熱이 7차례의 국공헙상애서 전치한 t3雨料納은 다음과 같다.f"T

l ) 僞裝讓는

일방적 利益을 獨r5하여 오로지 讓必할 제스쳐만 쓰고 실재로는 촌브도 c.:

보치않는다. 중경최담의ii게 조항(平和中國 建設案) 중제l항(3民主義 실천)

과 제2항(장개석 들치주도권 추종)을 責9하었지만 나머피 9개항에서 위 2原

則을 飜讓시 린다.

2 ) 主要問諒의 圖守

政治標諒은 층구에서 나온다는 毛漆諒의 武力第.主誰에 입됐 군사적 문

제는 절대 a步하지 많고 계속 漆大 主張한다 .

i937년 國共合作 츠기에 중공군은 3개사단이었는데 l944년에는 l2개 사단

의擴充을 요구했고, l945년에는 계속해서 48개사단을 要求하였으며 결국국

공군 배율은 4대 l로 分配하도록 주장한 것이다.

3 ) 國家分斷 陰謀

中친은 表面上 統一中國 建設을 主淸하면서도 請繫的으로는 변구정부의

인정과 中共의 合法性 認定 시도로 현상유지를 開標로 國家의 分斷을 펀책하

었다. 제 3차에서 제7차 補.商까지에서는 항상 中共의 촌法情 認定을 초流하

고 성 .현단위 認選을 主淸한 바 있다.

4 ) 漆漆의 歪曲

中共이 지배하고 있는地流에서 마치3民主義. 民主主義가 잘淸行되고 있

다고 과장선전하었는데 이는 중립주의자들을 包攝하기 위한 撚術이며 偏商

결련은 국부측의 무성의라 主淸하고 與論을 중공측에 유리하도록 유도하였

련 것이다 .

39) 정곡친 r國共尙.Ssi, m外仰.商綜料小 ?(國출統.K, 1987). P 23.

40) ibid., pp.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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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모릭 . 중상

抗B戰宰中에 中共lB)은 @ 국부측이 B本과 休戰協商을 한다는 虛僞事責

을 流a하여 곤경에 빠뜨리고 @ 中共支祀地域 擴大를 위해 국부지역을 襲拏

하고도 ;l 7征을 국부측에 전가하는 허위선전을 했으며 @ 會談戰爭中에도

중공은 국부측이 회담에 대한 流G가 不惡하다고 非論하고 @ 美團은 장개석

일방에 유러한 神介를 하며 또한 誰.國은 中國을 侵Bs하는 帝國초義者이며 장

개석은 그 앞잡이라고 비난하없으며 @ 터本琴 降料 집수 방해는 민즉반역자

라 비난하고 掃共작전은 內戰 料發이라고 민주연템등 외곽단체를 活用하여

漂動하었다
.

6 ) 일보일 진

만약 中共이 捉示한 要求條作이 합의점에 도달할 것 같으면 다시 同一한

程諒을 追加 提議한다. 이런 戰術은 제3차 協商暗 임조함은 4군 l2개사단을

要求하었다가 다음에 5군 l6개사단을 奇襲 要求하였던 바 있다
.

7 ) 咸脅恐晴

協商이 泌折될 때 중공측은 회딤 결렬도 불사한다고 관강한 態度로 辱說을

가하었는데 이같은 方法은 주의를 撫中, 會談을 主導, 지연전술을 合理.化하고

핀전효과를 차流하여 이같은 方法으로 상대방의 양보를 强要하는 雰騷氣를

造流한다
.

8 ) 태연한 遠約

中친의 힘상에 대한 관점은 임시 변통의 手禮에 不境하며 곤경 모면수단으

로 보고있기 때문에 차刊을 지연시키고 料對의 關心을 희석시키려는 陰諒.로

서 政治t.s雨諒.의 i차!). l차헙정 불이행, 힙상조인을 무시하는 것 등은 이에

속한다.

9 ) 分 狀 料 w

이것은 要要. 관철존제를 各條項애 分流시켜 적의 경계심을 피하거나 料{b

시키는 속임 識術인 것이다
.

lo ) 지연작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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木館 料鑛의 協請를 천연시키고 주요를제토의를 爛避하려는 戰術로 주은

래는 중경회의에서 첫4일은 의사절차간을 諒誰하자고 議찰으로써 皓間을

지면시린던 것이다
.

ll) 奇襲作戰

출a中에 政淸協商을 提諒하고 첩'.4치담중에 準事行動을 展開하여 적을

수동적 位置로 몰아넣고 相對의 주의c 分狀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戰術

이다.

다.休戰協商時 共産側 協商戰術

北韓의 l95o년 6월 25일 奇襲南侵으로 韓國戰爭이 발발한 뒤 휴전헙상은

l95l년 7월 lo일 시작되어 575회의 公式的인 會議를 거쳐 l953년 7될 27일

諸印됨 으로써 그 막을 내렸다
.

中共과 北韓은 휴전협상에서 典製的인 共産主義者들의 協商戰術을 전개하

었는바 그 內審은 다음과 같다.q'7

l) 를副료 制壓理術

共産奪은 자기측에 ,유리한 地域을 헙상장소로 선정하고 유엔군측 協商代

表를 戚脅 .恐崎하여 심리적으로 위축시출다. 공산군측은 유엔군측이 提案한

장소(원산항에 있는 덴마크 병원선)를 拒否o고 개성으로 綠壽.하없으며 회

담시 줌무장 군인이 유엔군측 會談代表를 시종 包圍하었다
.

2 ) 結論이 內출된 提案 戰術

공산군측은 議題를 그들의 必木的 目需에 유리한 結論으로 構成되도록 미

리 의제를위 및 의제내응을 短立한다. 공산군측은 의제로 @ 38선을 雙方의

군사분게선으로 設定하고 적대힝위의 慕本的 條件으로 비무장지대 設表 @

?.;i半島로부터 전 외국군 撒收를 提議하없다
.

3 ) y 作 造 作 戰 術

41) C.T.Joy, How Communists Ncgomn:(Ncw Ynrk :1'hc Msicmlllan Compsiny, 1964)
출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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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漆를側은 流商에서 有利한 狀?K造流이나 對外的 童傳을 위해 事件을 造

作한다. 共産掃側은 유인군 비행기가 회담장지역을 爆擊했다고 거짓 主張을

하었다.

4 ) 엉뚱한 要求條計. 提구

共産韓.例은 및뚱한 提業을 제시하고 상대방의 어느 제안을 철회하띤 자기

들도 讓步하겠다는 手漆을 使用한다. 共産琴側은 中立國 감시위원단에 폴랜

드,체코와 함께 中立國이 될 수 없는 蒸聯을 提議, 이는 유엔군측의 비행장

신설 및 복구금지 主流을 철회시키기 위한 흥정의 對象이었다
.

5 ) 要求條件 倍狀 戰術

共産琴仰측은 상대방이 그들의 要求를 간단히 들어주면 더욱 攻擊的이 -,1

더 많은 것을 要求한다. 유엔군이 공중정찰안에 대해 讓步찰다는 것을 알자

비행장 新設 및 駱務間題에 대한 유엔군제안에 辰對意思를 더욱 强力히 하였

다.

6 ) 進延戰術

).s.商進展의 지연은 상대방의 立場을 計b시키는 傾向이 있다. 공산군측의

협상지연으로 의제할의에 l7일간이 所要되었고 軍事分界綠 問題로 3개월 所

要, 포로출찰문제로 l5개월의 기간이 所要되었으며 休戰協商 自體가 2년이

및게 길談다
.

7 ) 合意를項 破葉 理術

출s간頂에 대해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그 祀團른 料小하거나 아예 硫棄

한다. 공간군측은 유인군측의 포로들의 送運意恩 심사원칙에 동의하고 모든

포로들에게 공산군측 襤歸를 促求하는 誇輸까지 유엔군측에 振供하었으나

심사걸과가 그들에 게 불리하자 포로심 사를 반대했다고 主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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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北韓의 對南 協商戰略의 體系

1.北韓의 對南革命戰略과 協商戰路

가.統 . 에 대한 基津ss識

流一間頭에 대한 北料의 語誰은 必然的으로 전 韓半島의 共産化라는 그들

의 目情에 를濯하고 있다. 이러한 北韓의 입장은 輸.부誇 全識에 길쳐 共産主

義 政 n 및 社會및制가 漆現되는 狀態를 統.이라고 보면서 그 性料을 다음

과 같이 규정짓고 있다.42)

친째, 統.問題를 .次的으로 r인족해방혁명J이라는 料點에서 부터 그 性

格을 規定짓고 있다. 민족해방헉명이라는 9 理 는 南韓이 理民地 狀熊下에 있

다는 前指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즉, 남과 북이 합하여 하나의 國寒를 建

設하자는 것이 아니라 흡수주의적인 恩想에 基礎하고 남한지역을 미제의 식

민지 종속지역으로 規定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統一問題는 어디까지나

외래침략으로 부터 매앗긴 領土와 人民을 찾는 를.命이라는 統一哲學을 견지

하고 있근 것이다
.

들째, 統.間題를 共産로義的 世界觀에 立卿하여 치열한 階撚 a爭으로 간

주하고 和解할 수 a 는 적대적 모순이란 입장에서 解決을 시도하고 있다. 요

핀대, 金鷺成이 r祿關을 統.하기 위한 順爭은 민족해방투쟁인 동시에 社會

主義와 料차主義사이, 혁명과 반헉명사이의 날카로운 階綠鬪爭이다/'라고

主諾하고 있듯이, 北韓共産主義者들은 商諒의 자본주의적 요소와 반혁명역량

을 타도하기 위한 情i리si.爭을 치열하게 展開하여 승리하는 것을 통일로 보 고

있는 것이다.

42) 강성윤. qc熊의 平和.流.冷과 淸料鮮 革☞淪J, 안보연구, 재l4집 (漆國大 안보

연구소, 1984), pp. 32-33.

43) r출.. 成著作流撚J 제5-a, pp. 19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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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째, 統.間璉는 r민족내우문제로서 어떠한 外勢의 介入도 許容할 수없

는 조신인민의 내정문제J")라는 깃이다
.

통일문제 가流結.內D問題라는 主張은 精半島의 間題를 평화문제 와통일문

제로區分하고 流..問題는 남파븍의문제이며 平和問題는 美國과의 問題라

는전f적 主指에 f.J用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상과 같은세가지 性指에 입각

하여北報.共産主義.者들은 統.問題를 인민민주주의의 헉명의 문제라고 규정

하고 있는 것이다
.

그러므로 전諒半島의 共産lb란 통일목표를 達成하기 위하여는 남조선에

서 美.帝의 침학자를 를아내고, 그 w民地統淸를 청산하여 현 군사파쇼 獨 裁

를뒤집어 띤고求命의 勝利를 이루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成果로 南韓에서

準命이 성공하여 (공산혁명 ) 남조선에 참다운 民主政權이 서면 共和國 북반

부의社會主誇 역량과 南半히의 애국적 민주역량의 단힙된 힘에의하여 우리

祖國의 統.은 燎現될 깃이라는 統一에 관한戰略的 觀點을 하히고 있다
.

요컨대. 北漆의 통일관은 全 鱗半崙의 핀産化라는 통일상을 가지고 방법상

統.間路는 南朝鮮차命의 問經와 合作流.間題로 區分하여 南朝鮮諒命의 完

進를 통해 朝鮮諒命의 전국적 승리를 이룩하는 것을 統.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4 . o

나.對南 革命戰Bs의 構造

l ) 對商戰略의 剛e

한國表의 對外流流은 政流淡定者가 다른國家 흑은 團際的 實禮를 補 對 로

자국의 특정한 諸R를 造成하기 위해자원과 능력을 동일하여 展閑하는 戰 略

이나 計割된 행동방침이며4"T. 對外政流의 諸할.는 정책결정자가 대외정책을

44) ''U a riSia-Uiag-J Ui4-a, p. l87.

차) 강성윤, U m 의 純..料s가 h化不&淪J. 안보연구. 제i7겪 (漆國大 안보연구

소, 1989), pp. 187-188.

46) J.C.PIano and R()' Olton, The International Rclatlons DlctinnaryfClllfornia : ABC-Cllo,

1982), p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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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行하이 외부 찰경속에서의 他國의 행위를 유지 내지 變更시킴으로써 이루

어내s.는 본래사태와본래料ia을 치미한다.4')

한 國家의 對外政策의 목료는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區分

될 수 있다.4")

첫때, 一般恥으로 한 국가의 필요성이 蓄流되어 이익이 되고 그 이익은 流

當化되어 가치가 되며 이 價流는 다시 禮弄<b되리 이데을로기를 헝성하는,

즉 형성과정 시각이다. 따라서 對外政策의 團梧.는 국가이익상의 절라적목표,

가치목포, 그리고 이데올로기상의 명문적목표 등의 憬指을 지닌다
.

둘째, 諸標의 重要性에 따라 最高團標와 中間目標로 區分될 수 있다
.

세째, 目標를 達成하기 까지의 예정핀 시간에 따라 장기록포와 단기목표로

나누어 필 수 있다
.

北特.은 l98o년 lo일 勞動綠 제6차 大會에서 採擇한 당 규약 전문에서 r飾

鱗榮動料.의 당면 諸的은 共和國 북반부에서 社會主義의 완전한 勝料를 이룩

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民散.解旅과 인민띤주주의 혁명과업을 完進하는 데 있

으며최종목적은 온社會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讓.設하는데 있다7'

고 規定함으로써 그들의 目R가 전 諒半島의 共産化에 있음을 料히고 있다
.

출雷成은 그의 비 교시 (1968.7.8)에서 r視國統一은 분단된 國支와 民族의

單料한 再 統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조선 차.命을 전제로 하는 전국적

범위에서 反諒, 民族解熊, 人民民主主義의 奪.命을 完逐하기 위한 거족적인 사

업이다. 남조신헉명은 .流國統一을 이록하기 위한 전 조선헉명의 일부분으로

서 조국틀일과 남조선혁명은 서로 불가분리의 料關性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一定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J料고 言及하였다 .

따라서 北韓의 祖國統一과 南朝鮮諒.命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說明될 수 있

47) R.C.Snyder, H.W.Bruck and Burton Sapinfeds.), Forcign Po]icy Dccision-Mahng
(New York :Frec Press, 1963), P.82.

.48) 최증기. 現代國情關係 理請(서 울:..4영 사,1983), P.281.
49) 북한개요 (國土流.Ki, 1986), P.339.
50) Ibid.. p.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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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s'.

천때, 남조선힉명과 조국통일은 다 같이 조린헉명의 一環으로 祖國統一을

위힌 狀爭은 곧 商料鮮諒6을 위한 M零으로 되며 남조선헉 명을 수행한다는

것은 그간큼 祖麗統一을 측진시키는 것으로서 양자는 서로 띤래야 띤 수 없

는 블가분리의 접한 聯關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즉,南韓의 共産化가

그들이 차라고 있는 祖國統..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둘째, 南朝鮮葬.a과 祝國統.은 다같이 조신헉명에 기여한다는 共通性이

있고 또한 주한미군과 韓國의 反共政權을 타도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데에도

共適E 이 있으며, 특히 r주체사상J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 華命關爭이라는

데 있어서도 공통성을 지닌다. 즉 金터成이 내세우고 있는 소위 主體思想, 주

체적 戰料 .戰術에 입각하여 .藍韓美7을 r刻9시키고 南韓의 자유민주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料命이라는 점에서 양라가 .漆한다
.

세째, 南類鮮차.命과 祖國統.은 각기 그가 포괄하는 지역적 템위, 그리고

그를 료接 進行하는 主濃가 서로 다르며 그 수행방도에 있어서도 差異가 있

다.즉,南朝鮮非命은 南韓地城에서 그리고 祖國統.은 전 韓半島地域에서 수

행치며 그것을 수행하는 주체도 南朝鱗琴命은 남한의 지하당과 그 주위에 뭉

친 노 .농동맹군과 각계각층 인데 비하여, 祖國統.에서의 주력군을 南北諒.

전역의 노 .농동맹군이고 그것을 지도하는 黨도 金日成이 직접 이끄는 北韓

의 勞動黨이 된다는 점 등에서 差異가 있다
.

더우기 그 수행방도에 있어서도 進車的으로 南朝鮮葬.淸은 暴力的 方法에

의하여, 祖國統.을 南朝鮮할.a을 이룩하여 人民政權(共産黨이 主導하는 聯

출政權.)을 수립한 후 이 政權과 北韓의 공산정권간에 형식상의 평화헙상 절

차를 거치는 이른바 합작통일의 平和的 方法에 의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

이가 있다
.

이와 같은 觀.諒에서 볼 때 北鱗의 對商린』&의 당면 目熊는 그들의 헉명역

량을 狀存 .蓄狀하면서 결정적 시기에 대비하여 商朝鮮주.없을 淺行하는 것

간) 징수련, ' i W 의 對浦戰料J, 민주통일른(國스統一院. 1988), pp. 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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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料終目D는 전 料.주品의 찰산치 l명에 있는 것이다
.

2 ) 對南 料Bs의 찰流

핀妨.은 全 w半賂의 찰.漆化라 는 최종목료와 商朝鮮..를冷이 라는 당면목료를

達成하기 위해 소위 3대 헉명 力量路料을 對南戰B&戰術의 핀滿로 상고있다
.

北韓.의 3대책명 力료.掠<b는 l964년 2될 당중앙위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勞動流의 대남전략기조로 諒定되었는데 이는 6.25남침과 4.l9당치 南淸革E

의 失敗 원인을 분l라고 이에 데찰 戰略指피.을 提示하기 위해서 掠擇한 것

이다.

즉,金日成은 r남한힉명역량은 조핀헉명을 위힌 주체적 力를의 한 구성부

분으로서 祖國統.의 대사변을 앞당기며 그를 달성함에 있어서 重要한 役割

을 수행한다J"'고 전제하면서 r지난 조국해방전쟁의 經驗은 아무리 北半部에

강력한 힉및역량이 準備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南非.에 琴.命力로이 준비되어

있지많다면 祖國統一의 유리한 熊會마저 놓칠수있다는 것을보여주었다T'

고 언급하었다
.

남한헉명의 전략기조인 3대헉명역량 政策은 金터成이 l965년 4월 l4일 인

도네시아의 알리아르할 사회과학원에서 행한 淸說에 集約되고 있다. 그는 祖

國의 統.과 朝鮮諒차의 전국적 승리플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세가지 黎命力量

을 準派해 야 한다고 識調하있다
.

r우리조국의 통일, 즉 料鮮諒命의 全國的인 勝f.J는 결국 3대역량의 準倫에

딜려있다고 말할 수 일다. 첫째로 共和國 루반부에서 사회주의 連.設을 잘하

여 우리의 혁명기지를 政淸.經濟 .準事的으로 더욱 더 料化하는 것이며, 둘

째로 남조린 인민들을 정치적으로 긱성시키고 튼글히 튜어 세움으로씨 商朝

綠의 諒冷力i.을 강차하는 것이며 세째로 조선인민과 국제t 멍역량과의 團

結을 漆<b하는 것이다J"'

52) 백종천. q t 4의 피린핀ia과 對諒關係J. 치小.i.:率政誇a (경남대 料束間適諒究

fir, 1983), P.294.

53) ibid., P.295.

54) r를.. 피識淸作進출.J 제4-,,I. P.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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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諒의 3대혁명역량 i차b를 름더共禮的으로 살펴브면 다음과 같다."7

첫제, 南朝鮮 혁명역량강차란 간?j에 社會主義 理.設을 잘하여 헉명기지를

政ri, s w , 準 f的으로 더욱 識化하는 것을 과업으로 설정하고 있다
.

즉. A姉班域을 南w출.産化 諒 D 을 위한 非한기지로서 상정하고 政治的으

로 流.?를 공고히 하고 %漆的으로는 社會츠義 經濟濃削의 確立과 理設로 전

쟁물자의 生産과 비축을 증강하여 奪구的으로는 4대군사노선을 이룩하는 것

이라고 하겠다. 이같은 北朝鮮의 葬.兪力量識化를 그들은 3대헉명역량중 가장

주동적이며 설정절인 시기가 도레하었을 때 남한을 ]&擊하기 위하여 撚化하

고 있는 南價力漆으로 規定하고 있다
.

둘째, 南部鮮 차구力誇.燎化라는 것은 南諒內에서 共産 및 親共勢力을 부식

시켜 韓國의 政治的 安定을 흔들고 또한 經濟 및 社會分計에서는 秩序를 무

너뜨리고 혼란을 조성함으로써 소위 人民民主主義 葬.命의 與件을 만드는 것

을 의미한다
.

北鱗은 이같은 南朝鮮準.命力童을 決定的인 시기에 南北革는力量의 理』& .

理術的 配合을 淸現키 위하여 必須的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南朝鮮 가.차力量强化는 戰略 .撚術的 配合의 次元에서만 必要한 것

이 아니다. 라韓의 商侵 구실과 介入의 名分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南韓의

準非勢料의 組a라 린.化를 重要.哈하고 있다. 또한 北韓은 그들이 强<b 비축

해 온 北朝鮮 諒차力?을 결정적 暗期에 남조선 혁명역량을 지원한다는 구

설하에 諒國에 投入할 수 있기 위해서는 南諒內에서 스스로 諒命力景이 成長

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北韓이 스스로 主役이 되어 남한에 革誇力量을

가찰하여 무장봉기를 일으키는 人民民主主義 奪.命의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

셋때, 國漂的 차.命力로.料化는 힌마디로 關際環境의 條作을 소위 南朝鮮葬.

誇에 유리하게 조성해 나가는 것을 意味한다. 여기에서 北諒이 중간목표로

가장 로要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제침략자들을 南諒에서 몰아내는 것이다. 즉,

駱)고병칠.;1W外安.&( 겅할대극동를제 연구소, 1977).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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驗諒美奪의 撚收글 要現함으로씨 漆韓의 琴辛力을 약화시치고자 하는 것이

다. 그리고 美 . 터과 商非.을 離開시키고 국재무대에서 南韓의 地位를 漆下시

킴으로써 反韓戰練를 指成, 국제적으로 漆諒을 고템화시키고 北韓의 支持勢

力을 擴大시 키고자 하는 것이다
.

따라서 3대헉명역링강화는 北韓의 對南 理』& .戰術의 基調가 되며 또한 이

것이 그들의 戰略 .戰術 構造의 친臺가 친다고 하겠다
.

3 ) 流定的 皓期 造成

北綠은 諒半島의 共漆化를 위해서는 먼저 폭력적 方漆에 의한 南韓革命을

決定的 淸則에 감행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따라서 北韓政標이 말하는

決定的 시기란 단순한 시간적 의미보다는 諒부烏 內外의 諒<s與件과 南北韓

의 能方을 감안하여, 그들의 주도하에 전 韓半島의 共産化를 이룩하는데 필

요한 모든 주設과 淸法을 誇保할 수 있는 時期를 말한다. 따라서 결정적 皓期

가 包含하는 意味는 北韓의 대남적화 誰』&과 戰術의 狀元에서 다함께 把握해

야 한다.

北蝶은 決定的 時期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은 l966년 lo월 5일 제

2차 노동당대포자회의에서 출諸成의 基請浦說속에서 였다."7

여기서 金터成은 r南朝鮮에서 반헉명을 타도하고 차.諒의 勝f.J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학.는力業을 .# B해야 한다. 7.;命力量의 준비가 없는 력명적

대사변을 접할 수 없으며 적들의 日常的 반헉명 공세에도 對産힐 수 없다J고

말하고, 이어서 r현단계에서 南郭鮮考.淸의 墓本方計은 적들의 彈壓으로부터

헉명역람을 似商하는 동시에 그것을 부단히 축적하고 成長시컴으로써 奪.命

의 流定的 차期를 많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있다J고 밝찰다 .

결국 漆定的 시기란 그들의 전릭기조로서의 3대혁명역량과 密指히 關料되

는 것으로 y 誇 力 K 이 모두 갖추어진 차.2의 성숙기 또는 무력적화의 絶對的

好 M 를 의미힌다. 다시 해 』緯이 韓國보다 壓倒的인 힘의 우위를 확보하며

찰한정세가 극도츠 혼란되고 國. D z w이 유리하게 展流될 때를 랄한다. 그리

56) f 중천,()p. dr.. p.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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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김일성은 奪.命의 勝利를 위해서는 客觀的 情勢가 造成되는 동시에 革命

의 주관적 조건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金터成이 말하는 소위

결정적 시기라는 것은 容觀恥 情勢와 主觀的 條件이 革命에 유리하게 전개되

있을 때를 하며 이때에 流力으로 전면남침을 감행하여 南韓을 赤化시키겠

다는 意圖이 다
.

따라서 決定的 淸期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는 南韓을 겨냥하는 것으로서

방법으로 다음의 세가지가 있다.5f

첫때로, 소위 남한내의 책명역량을 부단히 蓄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

은 공산주의 주력군의 料成, 즉 共産主義에 同調하는 靑年學生들, 지식인, 군

인,소자산계급을 퓨어 차.命勢力1b 한다는 것이며 특히 國壽.의 瓦解를 策動

하고 있다
.

들째로, 이른바 적들의 란많으로 부터諒차力量을 保存한다는 것이다. 이것

은 葬.命의 核心을 키우며 대중을 料禮시키고 組純化하여 이른바 造成된 주 .

객관적 條作에 맛게 대중투쟁을 별여 적의 攻擊氣勢를 약화시키고 한편으로

는 t.;命力 誇.을 보존하고 料六시 키는 것이다
.

세깨로, 차命의 결정적 시기를 綠極的으로 대비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헉명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暴力的인 方法과

비즉력적인 方法등 崙諒의 투쟁에 차없祥流을 情動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

다.南朝鮮革命의 與件造成을 위한 協商戰as

北拉의 대방< 명전학 구조에 나타난 바와 같이 南朝鱗를.&을 당면 목표로

참고 있으며 칙종목표인 全K半i.,의 친.産化할.命을 위한 全段淸로서 그리J L

地童 T.i?r(漆半部#a)으로 간주하고 있다
.

따라서 』w은 街f)I鮮料☞이라는 딩면 목표G 달성하기 위해 北韓의 琴命

;']-;,;., m粒의 'If.SS力J,.: 및 國原的 非a力들 등 이른바 3대t 명 力造을 대남적

차t 멍 친調로 란 D다
.

57) Ihiil., P.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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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拉의 情.商撚略 역시 南親鮮.찰.論치 與作을 造成하기 위한 대남헉명전략

속에서 理料.될 수 있다.

즉,北韓의 料誇의 대상은 찰로신힉명에서의 두狀爭對象인 業料(미군칠수)

와 반공정천이치 對f.의 諸料은 차초산력멍의 선결조간인 .料統業를. 請라k와

반공정천의 타도에 있는 것이다. 그리나 北韓은 고글戰料諸t:;上의 두징대상

과의 직접대화와 함께 이를灰對하는 勢力과의 統.?o간 彩成을 위한對認에

도 주력해 왔다.

金터成은 r우리헉명에는 두가지 전도가 있다. 주리나라가 平和的으로 를일

되는 것이하나의 전도요 존戰零으로 인하여 帝國로義努力이 급격히 약화되

는 조건하에서 나라의 統.이 漆現되는 것이 다른 하나의 전도JQ)라고 主精

하있다.

정화적방도란 南諒社출에서 이른바 人民民主主義 역량과 남조선헉명 역량

이團合하여 合作의 方法으로 統一하거나 아니면 韓國의 현政權.이 제3의 要

限에의하여 害共 내지는 연공정권으로 交替된 후商北찰방이 대화를 통하

여 정화적 통일을 責現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이러한 상찰은 兆料의 暴力的인 지원없이는 도저히 衰現될 수 없는

것으로 보고余R成은i968만 2될r무장을 들어야政權을 잡을수있다린 모 든

狀爭經熊가운데 가찰熊經的이며 決定的인 행태는 .溫織的인 暴力투쟁, i t

裝a零, 民族解.撚流爭이 다# 7이라고 했다.

l968년 7월 8일대남공작 部門 일군들 앞에서 행힌 비 교시를 통해서는

r조국의 平和的 統一에 관한우리의 主談은 결코美帝와의 熊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料鮮諒命을 책임진 공산주의자로서 祖國을 통일하기

위하여 언젠가 다시 한번은 꼭 붙어야한다는 情團한 識零觀을 가져야한다T

라고 강조하여 구部的 방도도 결국暴力的 方漆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라

58) 허종호. 초情y恕에 기초4 南5..q鮮非命카 祖國統-Sais(천 양 :사피과학출관사를

1975), pp. 264-270.

59) 淸料淺 4 체3피초(1983.10.21)

6o) 유f럴. 制 M i 照係論(서를.. :정.는사, 1987),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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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規定했으며, 구和.流. 方案을 제시하는 目的이 차.命與件을 造成하는데 있

음을 분명히 誰다
.

그러기 때문에 출터成이 t梅하고 및.는 祖國統一의 平和的 방도찰 한발 n .

를의 情裝子和 a談에 지나지 않고 결국 헉명의 수행을 위하여는 오로지 非

규和的 漆기的 방도 이외애 다른 방도가 없음을 確寶하게 해 주고 있다. 다만

그들이 子和的 딴도로 대화친략을 내세우는 것은 赤化統.을 위해서 非平和

的 방도를 사응할 수 없는 戰略的 狀?a에 처해있든지, 그러한 방도를 使理할

반한能力이 없을때 린B&的 狀?K과 能諒을 민회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러한 狀iK을 내세워 對話 및 交流를 一定期間 동안 수락하고 韓半島 緊

流緩和를 위한다는 讀的으로 비현실적인 提案을 통하여 韓.國의 對北韓 적대

감을 諒化시키는 한편 비평화적 방도에 의해 赤化統一의 與伴을 造成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다
.

또한 北鱗.은 南K革命力景을 강화하고 헉명의 결정적 料利를 保障하기 위

하여서는 勞動潑經의 영도적 役割아래 노농동맹을 강화하고 그에 基礎하여

각계각층의 群衆을 網羅하는 統一戰綠을 헝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6t)

北韓이 南韓의 차.命을 위해서 전게하고 있는 統一戰線의 형태로서는 南韓

의 제정당 사회할체 각계각층 세력들과 공통적 이해관계를 表面에 내세워 남

한혁명 進行에 이응하는 것이다
.

一次6!]인 공격목표는 남한혁명에 가장 큰 E?碍要因으로 설정하고 있는 駐

姉美準과 反共政神로 규정하고 이른바 반미구국통일 전선을 내세우고 있다
.

그리고 統.戰挑 消成에 있어서 南諒內 혁명역량의 핵심세력은 勞動者 농

민들이며 그 보조세력으로서 청년, 학생, 지식인, 도시소자본가, 민족자본가

로 보 고 있는데 北諒이 誇價하고 있는 각계각층별 特條은 다음과 같다.6')

첫째, 勞動者는 소위 헉명의 영도계급으로서 量的으로 성장속도가 비교적

빠르고 於.位情과 완강성이 점차 ia化되어가며 특히 남한내에서 그 투쟁조직

6l) r漆料流를作流漆J 제4U. P.87.

照)김갑칠. iW(의 社x補.商識謙에 대힌料處諒業術流(國土統.b&, 1980), pp.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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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自츠化되어 가고 있는 催.向을 特徵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 淸料流調는 經i訓料爭의 데두리에 限定되고 있으며 行理流一이

나 바계급과의 연대성이 不足하고 合法的 契機를 찾차E諒에 유리하도록 이

응하기에는 부즉감이 있으므로 決定的으.?. 정치세력으로서의 鬪爭力量이나

전위조직 화가 결여되고 있라는 점을 流諒點으로 들고 있다.

둘때, 필民들은 共漆차冷의 推進에 있어서 동맹자적 의의를 부여하고 있으

나 그 계급적 제한성과 분산성으로 인한縮料性을 克服하는 것이 가장 료要

한 問題라고 지직하고 있다.

세때, 청년, 하생, 인데리계급은 비록 부르죠아 인데리의 範暗에 속함으로

기본적 핵심대열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나 韓麗社會의 特殊情 때문에 共産諒

& 의 선구적 교량적 役割이 부여된다고 보고 있다. 즉,학생계층은 그사회적

力3이 방대함으로 해서.緩織fb가 응이힐 뿐 아니라 勞動者 농민들을 각성시

켜 헉명투쟁에로 이Jz는 役割을 擔當하게 하고靑年, 學生, 인데리 등의民主

1피리爭을 牆綠關爭에로 發展시 길 수 있다는 戰B& 戰術的 意味를 갖고 있다.

北諒.은 市北對話를 이른바 統一戰線戰術의 .環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노

동당의 를」MMs 주관부서의 名稱마저 統.戰綠히로 되어있다. 北韓의 對話

戰術은 雄本的으로 반미구국 統一戰線 및 반파쇼 民主化 統一戰綠에 의한 즉

력헉명선동의 .環으로서 성격을 때고 있다.

i972년 7 .4南北共倒聲明이發表되 고 赤十宇會試을 시작했던 시점.l98o년

초 北韓이 商北總理출談豫備流觸에 흥미를 갖던 시점, l985년의 赤十字, ss淸 .

幽會會a에 응해랐던 시점,그리고l988년 이후國會會談 린.☞指觸, 남북고위

당국자회할, 남북체육회담 등에 呼應했던 시점등은 그들이 말하는 韓國內의

料導曆과 料話料.f...를 희망한 상층流.戰線 구사의 시기이며, 그G의 대부분

의 商兆對讀 理明은 대차진행에는 관심이 없고 따라치 料話보다는 이른바 하

층 출일전간애 힘을 기울려 왔다.

北諒이 말하는 편화통일은 어리까지나 남한에서 民x燎旅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는 이를의 市削鮮차':a이 먼저 進行피고 이에 따라大姉流國의 合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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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가 撚力으로 전복되어 그자리에 人民政種이란 이름의 容共政權이 수링

되면 이에 비로소 南韓의 인민정권과 北鱗.의 金日成 政濯사이에 平和統.을

이룩힌다는 것이다
.

이같은 입장에서 北韓은 여러분야에 길쳐 進行된 南北對話를 이용하었으

리 우러의 政黨 .社會團를 및 재야인사,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대화공세를 전

개,소위 그들이 統.戰組戰略을 칙책하여 南朝鱗차命 與件을 造成하고자 하

는 것이 북한의 헙상전략의 목표인 것이다 .

2.南北對話에서의 北韓의 協商態度

지난 7o년대의 南兆對話 그리고 제2기 남북대화라 할 수 있는 8o년대의 南

北料話에시 北韓은 南北對話를 통해 南北間의 信賴를 造成하고 祭精을 緩和

하며 남북관계의 籍情的 進展을 외면한 채 그들의 소위 南朝鮮차.命을 위한

수단으로 악응함으로써 남즉간에 수없는 對話가 있었지만 아무런 成果를 가

져오지 못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
.

南北赤十字會談은 韓半誇 分斷의 정치적 해결이 무한정 지연되는 狀?K下

에서 分斷으로 인한 고통은 料撚家族의 경우가 가장 심각한 것이라는 점을

주應, 이 문제를 인도적 견지에서 南北赤小字 機關의 주선으로 우선적 c ..a

鮮決해 보자는데 理旨가 있없다
.

따라서 南北赤+字會a의 任料는 본회담 의제에서 나타나듯이 @ 주소와

생사의 확인 및 통고 @ 上逢과 방문 @ 서신찰래 @ 재결합 @ 기타 인도적

문제 등의 R誇.的 실천 절차차 方漆을 마련하는데 있는 것이다
.

그러나 lr 5은 r인도주의 문제는 출일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解決될 것

이며 그러기 때를에 인도주의 r 業 은 統..間題와 分料.하여 다를 수 없으며

오로지 틀일근제의 . D 로 推連.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監方間에 합의된 의

계항목의 計議는 거부하고 의제토의의 先行條作으로 이른바 r는津的, 社쥬的

63 ) 料狀諒狀. 函.lF (대한적및자사. 1976), pp. 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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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琉의 改恣J이 라는 것을 찰K 料다.

北諒 B 의 이른바 r조건찰경.근j은 大解.民國이 @ 灰共法, 國家保安法을 包

含찬 .切의 曆共關係法을 流 ih하고 @ ..切의 반공활동 금지, 辰共驪請.아

機駱淸熱의 는Jl: 및 綠散 @ 綠散家族차業 참가차 北拉으로부터 南拉地.출에

오는 料流家流 f)l戚當tU-, ta調者, 關係者를때 게 WSis, ! M & 流會, 進行의 商

由는 물론 신체 및 소지를에 대한 不可價權을 保障하고 @ 熊流諒族, 親戚 術

互開의 심인사업은 諒十字 機關이 린入함이 없이 當事者들이 協調者와 理係

奇의 도움아래 직정 자유롭게 다니면서 찾게 하자는 것이다.")

북한의 이같은 주장은 人進的間題 해결을 위한 誇.h字會談을 政淸的인 問

競로 인f하고 이를 출해 南韓의 內部를 漆亂시키고 이에 편승하여 統一戰線

戰B&을 친책하려는 저의를 보여주었다
.

또한 南北共同聲明 發表 이후 南北關係의 변화를 상호검토 하는 한편 할루

조절위원회의 構成 및 發足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t..s議 .解決하기 위한 圖的

으 로 남북조절 위친회 공동위 원장회의가 開催되 었다린

그런데 l차회담에서 北韓은 南北雙方이 공동성명에서 통일 3원칙에 合意

한 이상 商 E 은 o 對內的으로 반공정책을 抛棄, t産主義를 응남해야 하고

@ 統一과 관련하여 더 이상 自由民主主義 체제를 情謹하지 말아야 하며 @

유엔도 外勢이기 때문에 유엔은 어떠한 헝태로도 韓半料 統.間題에 개입하

지 말아야 하며 @ 經鱗美壽.은 즉시 撒收해야 하고 @ 國를의 전작증강은 물

른 軍不x를도 중지되 어야 한다고 강면하었다6

北韓의 이같은 主張은 共同聲明에 의거한 漆北鬪係의 개선보다는 공동성

명의 流一 3원칙을 이옹하여 그들의 이른바 南朝鮮차.a 辨綠을 合理化하려는

데 있z 다
.

그리고 친t.t은 l973년 南北對話를 전면 中斷하고 남북직 4전화마저 단절

치킨 가운데 l979年 初 祖國統. 民主主義戰綠을 내세워 政蒸. .社會國濃 주

64) 남북대 화? U ,P.164.

65) ibid.,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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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會談을 주장했는가 하면, 같은 시점에서 平壤에서 개최예정인 세계탁구

선수권대회에 한국선수단의 參加를 저지힐 目的으로 단일팀 構成을 구실로

한 남북학구회 담에 나오기도 했다
.

특히 lo.26사태 직후l98o년에는 .誇的인 정치공백기에 편승하여 大韓民國

정국혼린을 가중시키고 南韓의 이른바 民主化를 側面 지원하겠다는 허찰된

빌상하에 남북총리회담 豫a指觸을 진행시출으며 동 집촉을 일방적으로 中

料시킨 이추에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을 내놓고 이를 創設하기 위해 .註諒

美漆徹收를 친流하고 現政權을 반대하는 내외동포들만이 모이는 民族統 . -

촉친대회를 소집한다는 위장된 禮議를 하였다
.

l984년 부터 남루체육회담, 남북적십자회담의 再開, 남북경제회담, 남북국

회회담을 위한 豫備指觸 그리고 Ioc중재하의 로잔느 남북체육회담 등 여러

분야에 길처 南간對話가 찰발히 진행되있다
.

北韓은 제8차 南北赤+宇會談 결과 남북간에는 최초로 민간차원에서 離散

家族의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을 料互 交推하는 成果를 가져오긴 하었으

나 여전히 남조선t 명 노린 追求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었다
.

北韓은 제23차 로스엔젤레스 올림적대회에 남북단일팀 參加를 위한 체육

회담을 濯.行시키는 과정에서 체코의 프라하에서 開催된 공산 ll개국 체욱관

계자회담에 參熊하여 로스엔젤레4 을림적 불참결정에 加擔하였다
.

北韓側의 이러힌 태도로 미루어 볼 때 北諒側이 로스린절레스 올림적에 남

북한이 단일팀을 構成하여 를전하자고 한 것은 共産國 國家들에 동조하여 로

스엔필레스 올림적에 不參한다는 방침을 미리 세워를고 등 대회에 남북한이

單.팀으로 參加하지 못하게 되는 請任을 大韓.民國에 전가함으로써 동 대회

블참명 분을 獲得하고자한 底意에서 비를되었다고 할 수 있다
.

그리고 7o년대에 시작되어 中斷된 남북적십자회담 재개는 비록 制隘된 人

과 地域이 지만 l5l명 의 料狀家族 故鄕論問團과 예술공연단을 相互 交換하

는 성과를 가져왔으며 남북경제회담에서는 r남북간 물자교역 및 經濟協力 推

進과 할북경제헙력 공동위핀회 設誰에 관한 출意書J 探譯에 찰방이 意見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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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致를 보았다會

그리나 北鱗流制가 아직까리 사회개빙을 할 수 있는 f備熊.勢가 갖추어져

있지않으며 또힌凉f交流라 協力을 한경우商韓에 비해지나치게 뒤떨어

진 ;l들의 綜濟力 노출과 이에 대한位燎들의 비간의식 고조등을 무마시킬

수 있는 자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를 뿐 아니라 南北開의 인도적문제와 交

流와 協力4元의 會z을 통해서 그들의 南朝鮮鮮放이라는 전략목표를 달성

할 수 없있다고 判諒한 誇最 l986친 l및 2o일 a韓의 인례적인 템스피리 트

군사훈련출 구실로 進行中인 淸北對話를 일방적으5 中斷시키고 말았다
.

한편 제6공화국이 出綠한 이레開e된 남북한 고위당국자회할을 위한豫 備

指觸, 남북국회 회담을 위한準備接觸 그리고 찰북체 육회담이理催되 었다
.

南北國할會談을 위한준비접촉에서는 그들이 南라不可侵에 관한共 同 호 6

을 일방적으로 作成하고 그것을 토대로 討詰을 進行하자고 주장하다가 제7차

글비접촉에서는 論識되고 있던 남북블가침문제와 南北明 교류헙력문제보다

팀스피 리트훈련 間題를 우선討議하자고 9:지 주장을 하였다
.

그리고 南北고위당국자회담을 위한제l차 예비집촉에서 北諒w은처음부

터실무절차문제를 計論하는 것을외면한 채팀스피리트 軍출訓締 中Jb. 북

한출판문단속 등을 게속해서 學論하였으며 제2차 예비회담에서는 우리측의

린스피리트 T非訓練과 關料하여 이른바 다음과 같은 內害의 긴급조치를 제

안하었다
.

r친째로, 대화부정적인 팀스피리트 89출同諒.천流料을 당장중지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公式料表힌다
.

들때로, 팀스치 리트89차동군사연습에 動를된 또든 전투및력과 무장장이들

을 즉시 f a 시 켜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 淸外로부터 前制鮮에 役入된 전투병력차 무장장비들의

칠수 @ 流f에서 기동중에 있거나 출동태세에 있는 미 육해공군부대들과 무

장장비의 漆#鮮 겅네로. 流A되는 것의 쪽시 정치翁 이미 熱 된 전투병력

과 무징징이4 . t;(料伐鈴 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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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째로, 군사연습은 外國琴.隊의 參挑없이 南朝鮮 琴豚로만 하고규모도 줄

이고 또 名稱도 고쳐야 한다 ")

이같은 北韓의 태도는 남북출리간의 會談을 성사시키기 위한實料節次 討

議에 는 전혀관심이없고 템스피리트훈련 中止를 통한駐韓美漆撚收에 그목

적이 있는 것이다
.

"1s l 찰이北諒은 南北料의 공식대화에는 관심을 갖지않으면서 우리사회

의대표성이 전혀없는r전대협J, r전민련J, r전노첩J 등의단체와 개별인사

와의 指觸을 시도하었으며 마침내 문익환목사를 平壤으로 불러들여 이를그

들의정치공작적 次元에서 漂用하였으며 우리정부의 문목사 狗束과 關聯하

여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제3차 예비회담과 제3차 남북체육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하었다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北韓의 南北對話에 임하는 態度는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요약될 수있다. l97o년대의 南北對話에서 北諒이 이를심리전, 선

전전, 정보전으로 利用함으로써 形式的인 對話以上의 진전을 보지못하고 대

차있는 대결시대라는한정된流念에 머물렀다
.

l98o년대의 兩北對M 역시北韓은 여전히 商料를..를 非流路線의 追誇라는 淸

은 태도에 없매여 남북직십자회딤과 경제회담 등 人道的問悲와 交流 . 協 力

에는성의를 보이치 않고정치군사문제 우린해결 이라는 그들의 입장에 임각

하여南北對讀를 政淸的으로 利用하고자 하었다
.

결국 피?.t의 인.商料 Bs의 기본입징은 9尙鮮'I'.a?을 유도하고 窮熊的으로

韓半 i.i 친#b似.이 라는 그들의 斷D 를返成하기 위한子段으로서 商北對諦

를 이출하는데 있었던 긴이다
.

3 . 北韓의 協商戰略에 影響을 미치는 요인

-\Wi이 g"sW.s Ht;:근 이미 앞에서 살피본 바와 같이社.부崙 찰.産化 統 .

制;) lli.lti';三 ?Wiy(ft,,k 피호차 예이s 라치의록(國 LUU-K. 1989), PP.23-24.



에 있다. 그리고 당면한 目B 는 南料鮮解放에 두고 있다. 兆韓이 南北對諸를

제의하거나 또는 우리측 제의를 받아들이는미 대한 政流漆定은 그들이 남즉

대화를 진행시컴으로써 商料鮮鱗.旅을 위한 여건 내지 분위기 조성에 유리하

다고 判斷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

北綠의 消北對6提諒나 수릭에 대한 징책결정에 部潛를 미치는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4.을 같치보기로 한

다.

첫째, 北指.이 표방하고 있는 政淸 이데올로기적 側面, 즉 길일성 주체사찰

은 모든 政流決定의 基후指訓.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北韓이 아무리 視

理的인 정치체계이지만 周邊情勢의 흐름을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료 유도

하려는 B面, 세째, 北韓內히의 政淸的, 經漆的 葛漆 요인을 무마시키려는 대

내적 요인 그리고 네제, 南韓의 政局 다시말해 漆朝鮮解放을 위한 분위기가

남한사회에 성숙되고 있는가 하는 요인들이 바로 북한의 헙삳전D의 결정요

인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

가.金 日成 主體淺.想

共産主誰 國流의 國內 . 國.流政a行爲 채턴에는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强 力

한 沿要.을 미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정치이데올로기가 國內政治 뿐만 아니라 대외정책

의 形成, 指導 및 제약을 가찰다. 즉 共産主義를 료방하고 있는 북한에서의

모든 政策은 漆日流 主를,및.想이라는 단일이데올로기에 基盤을 두고 展開되

며 물른 對外政策도 그 例外는 아니다.

民主國家와 달리 全流主義國家에서는 공식이데을로기가 對外政誰의 目t7

를 규정것고 政治的 行爲의 수단을 선택하는 指計을 提供한다. 물른 全體主

義 국가들 또한 다른 주권국가와 마찬가지로 출保라든가 經淸的 번영 등과

같은 國家fl靈을 극대화하려 한다. 그러나 全體主義國家의 지도자들이 對外

政綠을 공식 이데올로기의 를 속에 포함시키려는 반면 비전체주의국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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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같은 시도가 深刻하게 이주어지는 예는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全濃主義

國家의 諒力한 이데올로기적 정향을 감안한다면 이데올로기 構造에 있어나

타나는 識調.諒의 變化는 곧對外政綠의 變化에 反料된다고 類推할 수 있다
.

따라서 北韓과 같은 全禮초義 國家의 대외정책분석에는 공식이데올로기의

變#b와 對外政策제턴의 變1t를 進繫시키는 方法이 대단히 有用性을 가진다
.

主流恩想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김일성 부자의 세습체제를 정당화

하기 위해 확案된 독특한 全禮主義 이데을로기이다
.

그리고 一種의 主意主義(Voluntarism), 노동계급의 집단주의 (Collectivism),

극단적인 엘리트주의를 그哲學的 基盤으로 삼고 있다. 정통마르크시즘이 생

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矛盾을 사회혁명의 원동력으로 간주하는 반면主誇

恩怒은 사회발전의 主動因(prime mover)으로서 인간집단인 올바른 意志를

强請하고 인민을 올바른 의지로 인도하는데 있어指導者의 중요성을 역설한

다.주체사상의 이른구조에서 指導.者는 全能한 存流로 신격화되고 人民은 오

류로부터 및어나기 위해그에게 無條件的인 服從을 流要당한다. 이것은 必 然

的 으 로 극만의 엘리트주의로 흐르게 되는 과정인 것이다. 더구나 主體라는

料 念 그 자체가 집단적인 우리를 의미하고 있어 다른 외래적 指導者나 사상

체계보다 r우리의 指導者J를 따라야 할 것을 强力히 示發한다. 이러한 의미

에서 主漂思恕은 마르크시즘의 根本的 理論이나 마르크시즘이 가지고 있는

普遍流과는 이탈되고 있다
.

결국 주체사상은 절대적 素流인 指導者에게 인민의 崙誠이 강제되는 1&{출

@ 宗敎(secular religion)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社會主義 흑은共産主義 같

은 보편적 이데올로기보다 절대왕조의 정치사상에 가출다. 주체사상이 마르

크스.레넌주의와 共有하는 공통점은 프를레타리아 유토피아를 理設한다는

政淸@ 諸標와 그것을 達成하는 手設으로 노동게급의 組流化를 기도한다는

것 뿐 이다.c'l

67) 이상우. r간日成 主淺流怒과 北f의 外安政流J, S.Vi라 오틀의 세계(서울 :띤
문사,1986 ),pp.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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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特漆을 가진 北韓의 이데을로기가 대외정책에 어미한 영향을 주느

냐 하는 것은 멎가지 측면에서 分析할 수 있다. 첫때, 이데올로기는 프리즘역

할을 하는베, 이것은 핀韓의 破燕前立者글이 내외정세를 인지하고 判斷할 때

에寄觀性을 유지하기 z들다는 것을意味한다. 들째, 이데을로기는 對外政策

의 전략적 目誇設定, 특히統一理』& 설정에 a:지 않른 影齋을 주고 있다. 세

째,北韓의 戰術的 適應도 이데올르기와 料關된다. 마지막으로 이데을로기는

北韓의 외교스타일을 決定하는 요빈 중의 하나인데, 北韓의 獨善的 태도외 .

유연성친 不足이 그 代表的 예이다.Bl

따라서 北誇이 對南協商鱗小&을 결정하는애 있어서도 역시 金B 成 초禮思

想은 바로 理』&的 지침으로 作用한다
.

나.對外的 要國

l97o루代에 있어서 남북한관계의 변화를 촉발시킨 및차적요인은 무엇보다

國際環境의 變化있다
.

l97o年代 초의 國際綠境의 변화를 가져 온 요인중의 하나는 핵 교착이라는

現素에 대한 美國과 蘇聯의 料互認定이었다
.

력슨행정부는 美國과 蘇聯이 핵무기의 대등성을 燎保했다고 생각하고 소

련과의 데탕트를 波求하기로 결정하였다. 蘇聯의 브례즈네프체제 역시 美國

과의 核武器 대등성을 받아들임에 따라 美 .蘇 兩國의 데탕트는 成立될 수

있있다.6")

또한 l969년 7월 미국 극슨대를령의 새 中共和解決定 發表는 북한에게 근

충격이있다. 美 .中共은 l97o년 말부터 共認的인 和料의 움직임을 보이기 치

박하여 美國은 7l년 3월 l5일 미국인의 중공여행제한 조치를 철레했고. 4될

7일 中共은 美.國 탁구선수단 l4명을 招a, 친선겅기를 가결다. 이어 4월 lo일

68) 고병철. r이데을로기차 北차의 料外政KJ. 北%과 오늘의 世界 (서른 :법문사
.

1986). p.31.

69) 김하글. rB.(W 關漆의 誇燕카 發展(서출 :천민사, 1985),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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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共은 美國記者 4명을 탁구단 취재명목으로 入國시 켰고, 4월l5일 닉슨大統

領은중공과의 5단계 직접교역을 선인했다.7o)

이와같이美..蘇.中이料互共存的 關係로 轉漆하면서 데탕트를 摸素하

게되있으며, 이에따라要.蘇를중심으로 한 잉극체제에서 일본.서구가

새로이 가세하는 다극체제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다
.

또한美國의 아시아치역에서의 役割縮小를 前提로 한석슨독트린은 B 本

의군비강화와 역힐증대를 기본전략으로 하고있다는 점에서 동북아 세력구

조의 改編은 韓幸島의 冷識構造를 變化시키개 하는요인이 되었다.

이같은 7o년대의 國際情勢의 변화에 편승하여 특히닉슨독트린 발표로 인

해미국은 韓半島를 포함한 아시아 全域에서 주둔군을 指차k할 것이라는 기대

를 갖게 된 北韓은 駐報.美를.을 撤收시킬 수있는길은南北對話를 개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었다
.

한편 l98o년대 中盤의 國際情勢는 關放과 和解의 秩序로 재편되는 전환기

적性格을 나타내고 있다
.

l985 년 漆權한 蘇料의 고르바초프는 페례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라는
改革과 開放政策을 내세움으로써 신데탕트의 國際秩序를 가져오게 하였다.7l)

蘇聯은 美國과 4차례의 頂上會談을 갖고군비경쟁을 調諦하는 章備縮小에

이해관계가 일치, 마침내 중거리핵전력 流要.協定(消F)의 체결을 가져왔다구

l986 년 7월블라디보스톡 선언은 中.諒關係 개선을 포함하여 아시아 .태

정'.4시대의 開綠에 N諒.的으로 對應하는 蘇端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

또한l988년 9월세바르드나제 鱗聯外m도 유엔출회연설에서 소련외교의

할이념화를 선언하는 등 蘇聯은 訓@t글에서 平和共存과 동반자적 ts f Bs

保를 증진시 키겠다는 의지를 表w 하없다
.

한핀流北亞 ..6努變lb에 있어중핵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中國은 2i세기

中蛇까지 經冷的으로 선진국에 도달하는 團流를 내세워 적극적인 對外制燎

刊)유석o ,W W i S S , "p. en., P.354.
71) m.1t?)';Sl'1 ?F p.373.



政流을 波求하고 있다.7")

4대 現代化 政狀을 로방한 등소청른 l982년 이후 漆用主義 노릴을 대치건

락에 까지 適用시켜 자주독린 리교노선을 친명하고, l9간련 이후 본걱적인 겅

제체제 개헉 및 정치개헉을 斷行하었다
.

특히 中國른 린84년에 심천, 주해, 산두 등 4개 경제즉구를 包含하여 l4개

에 이르는 경제특별개발 구역을 설정하있으며, l985년에 와서는 全體流岸都

市를 M放하는 통 本料的인 개방경제정책을 淸施해 오고 있다
.

이와 같이 燕料과 中國이 改차과 게방정책을 流精, 국제정세의 흐름이 인

데당트의 流粒를 이루는 국제상황슥에서 북한이 國際的으로 孤立되지 않기

위한 정치적 제스류어로서 商北對話는 北韓에게 절요한 것이있다
.

다.對內的 要國

北靜은 南兆對話를 대내적 측면에서 이응, 즉 그들의 政帶撚料 또는 經淸

B 料 局 9 극복하는데 이응하고 있다
.

7o년대 商北對讀는 北韓.의 직면하고 있는 經淸的 어려움을 다소나마 克服

하는데 이응되있다
.

北綠은 l96o년대를 통해 소위 4대군사노선에 임각하여 무모한 軍차力增燎

을 추구해 온 나머지, l96l년에 시작된 계l차 7개년 經濟計訓의 目綜를 中途

에 수정하고 3년이나 期間을 연장린음에도 불구하고 計訓完進에 失敗함으로

써 심각한 經濟t(?鷺에 직면하고 있었다.73)

따라서 國諒理恭 지를액의 3o%선을 상회하는 國防料를 순수경제 부문으

로 돌리지 않을 수 없는 狀?K에 처해 있었다 .

南北對話는 한국군의 장비현대화 計訓에 削動을 길면서 南北間 軍는力 水

친을 x結시키는 명분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歸減되는 재원을 濯濟部門에

投入할 수 있는 與作을 조성해 준다는 점에서 北韓은 對請를 택린던 것이다 .

72) ibid.. P.375.

73) 商』精 비교출서 (國土流.流, 1982),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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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o년대에 와서l983년 熊料의 K,lL기 擊理事伴에 대한撚讓的인 態度와 버

마암살 폭차사건으로 인하이 北f의 國流的 位相은 매우격하되었다
.

이리한 상차에서 北諒의 실추된 국제적 위신을 만최하기 위해l984년 l월

이른바 3자회담 開他를 主張하었으며 3될에는 남북체육회담을 提請하였고

l985년에는 南北赤+字會談이 再開되극 南北經濟會談, 南北國會會談을 위한

豫倫接鱗이 열리게 되었다
.

北諒이 이와같이 여러블야의 會談에 임한그들의 내부적 상황은 앞서지적

한바와같이버마사건으로 실추된 國際的 평화이미지 부각과 더불어 沈淸된

北漆經w를 打開하는데도 있었다
.

經淸的 野.局을 打脚하기 위해외국선진 漆不과 技術을 도입하려는 일환으

로 l984년 9될 합영법을 發表하었다
.

그리나 그러한 北韓의 政策 전환은 韓半島의 緊張高Q 狀iK이나 北韓의

暴力集團 이미지 때문에 서방기업들의 관심을 끌 수 諒게되었고, 그러기 때문

에 北韓은 緯半島의 緊張을 緩和시키는 한편北韓의 정화이미지 漆刻을 위해

南北對話를 受諾하였던 것이다.

라.南韓情勢 要國

北韓의 對話攻勞는 남한정국의 안정여부와도 매우密接하다. 즉,北韓은

韓國內에 展開되고 있는정치정세에 따라이를 이응, 이른바 통일전선을 형

성하고자 한것이다. 統.理綠 戰術은 북한이 애국적 민주세력이라고 일컫는

남한내의 反政府 인인勢力에 접근, 이들과 糾合하여 暴力에 의해남한정부를

전복시키는 것이다. 北料의 이러한 戰略은 그동안 鱗國政府의 강력한 반공정

곡과국민들의 반공정신 때를에 成功을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l97l년 게7대

大統流進.擧 당시 야당은 전통절인 정치적 금기를 깨뜨리고 統一問題를 주요

선거쟁점으로 상자, 피小.t은 이를利用할 수있다고 믿고南北對話를 개시했

다.n訴은 l97l년 8될南北赤小 j글談을 수락하고 이를이용, 合法的인 方 法

으 로 南訴內의 反政消 비관세력에 접근하여 이들과 글및전선 형성을 기도했다玲



北粒의 이러한 의도는 남북적십자회의에서 북한이 반공법의 철례와 南北

韓 무제한 자유방문 .여행 .서신교관과 完全한 출漆保障을 받는 군중 해설

사업의 임무를 년 赤十寧 요해해설인원의 交換流造을 주장한 데서 잘 나타나

있다. 북한은 反共漆이나 鬪家保安法이 없는 무제한 자유방를 및 서신교관을

통해서 明譯들에게 南狀의 社會를 흔란시켜 政府나 國民들의 總和團結의 정

신을 흐러게 하고, 또 신변보장을 받는 赤小字 요해해설인원으로 假裝한 間

請.및 組織員들을 南韓의 이른바 애국적 민주세력들과 糾合하여 韓國의 간공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보았다 .

또한 l98o년의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實務指觸을 提議한 北韓은 lo.26사태

이후 混亂한 南諒情勢를 이른바 헉명의 고조기적 局面으로 보고 對話를 통하

여 남한 국민대중의 대북 경계이완과 감상적 통일논의의 유도로 국른분열을

꾀하고자 린다. 그리하여 韓國의 安保統.問題를 재야세력의 전략에 活用케

하여 정국을 극도로 혼란시킴으로씨 찰國의 정치발전역량을 分流 또는 謂化

시키고 이른바 r남조선헉 명J의 雰圍氣를 造成하고자 했다.

그리고 8o년대 중반의 南北對話에 있어서도 北韓은 對話를 통해 이른바 南

朝鮮琴命의 雰團氣를 造成하고자 관다. 북한은 l985년 이후 韓國社會가 극도

로 불안힐 것으로 보고 그들이 말하는 決定的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분위기

를 만글자는 것이다.北韓은 諒國政淸의 縮弱時期 達.譯, 선진화 추진과정 에서

나타발 經淸 .社會的 마찰과 대림요인의 확대 등 國力의 分設과 料會的 不출

이 淸fb되는 정황을 北韓의 對南핀Q5에 매우 유리한 機崙로 보았다 .

北韓은 그동안 주적바도를 위하여 다른 적들과 料合한다는 통일전선 熊成

을 料漆理B&의 奈料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諒國의 徹底한 반공교육과 주민들

의 반공정선 때문에 남차된 間識들이 발을 붙일 수 없어 失敗를 했다. 그리하

여 北韓은 織..料綠流流의 一環으로 남한주민들에게 北韓의 同族愛와 구和

c 사랑하는 人進;i.燕的 兆國의 이미지를 漆刻시켜 남한주민들의 대북경계

심을 약화시키려 인다. 이러한 W 3 B Ri를 가지고 北鱗은 南北對話를 출해서

afo!]인 成果를 출기보다는 부드럽고 유연한 態度를 보여줌으로써 平和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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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內外에 보도하기 위한外形的 전시효과를 創出하고자 하였다
.

또 北 諒 은 反共政策과 國家保安法 등이철폐된 자유로운 狀況에서 남한주

민들과의 料接接觸을 위하여 赤+字會談을 통하여 자유왕래가 가장중요한

선결적이고 중핵적 問題라고 초流했으며, 예술단교찰으로 남북한동질성 과시

와指觸의 機會를 마련하고자 했다. 北韓은 南流對話를 정치회람으로 유도하

여南類鮮諒玲의 선행조건인 국른블열과 統.戰線料成의 雰圖氣를 造成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

한편 제6공화국 이후 여소야대의 우리정국을 利用, 國論分裂을 희책하기

위해 남즉국회회담을 위한준비접촉을 提議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우 리 사

회의民主化 흐름에 있어노사분규 학원소요 등이매우頻漆하게 발생하자

r전대헙』, r전민련J, r전노헙J등의 團濃나 개별재야 인사에게 대화공세를 f?

極的으로 전개. 마천내 문목사를 구壞으로 입북시켜 이를 그들의 & ?崙69

工作狀元에서 이용하는 한편統.理線戰術을 획책하는데만 血眼이 되었다
.

v .南北對話에 나타난 北韓의 協商戰術 形態

l.南北赤+寧會談파 北韓의 協商戰術

o 主導標 掌握戰術

南北赤 r寧會諒은 l97l린 8월 l2일 大指赤小찰社 최두선총재가 特別聲明

을 發表하고 이를 통해 南北鱗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산가즉들의 인간적 3 츠

를을 덜어주고 窮a 的으로 그를의 崙料유을 주선해 주기 위해漆北赤小寧會

該을 開K힐 깃을 부한적십자회에 계.기 힌데서 비를되있다
.

그러나 북적중앙위원회 위원장 손성찰은 l97l넌 8월 l4일 平燕放送을 통

해힌?:총재애게 보내는 출輪에서 r원래 출어진 家流.들과 類戚, 친우들간에

安a글 전하호 서로 싱봉하도록 하는 것은 오레전부터 우리가 主張해 온 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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題의 하나인대 이인에 귀사에서 이친을 推 5 한 긴은 비록 늣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때단히 반갑고 기쁜 일입니다J")라고 주장하였다 .

따라서 淸.(bf t출글談이 대한적법자 총재가 捉議함으로적 성립이 된것이

아니라 그동안 兆y에서 誇임없이 제의란던 것을 남한이 이를 받아드릴 으 로

써. 다시 말해 部.流家族의 인도적 고통을 덜어루는 商兆赤.h字會s 의 시작은

결국 兆設의 주도적인 努力에 의한 결과임을 北韓은 초情하고 있다
.

또한 中料된 赤小字會談의 재게를 위해 l984년 lo윈 4및 유창순 대한 적십

자사 총재는 北 B에 r南간辨狀衆漆들간에 소식을 받고 再會의 길을 트는 것

은 能散家族을 비를한 우리겨레 전체의 간절한 念.願인 동시에 우리 南北非十

字인이수행해가할料齋한 사명으로, 더이상뒤로미를수없는절박한과제:j.

라고 f히 고 商北赤小零會3을 再開할 것을 促求하였다
.

이같은 대힌적십사의 禮諒에 대해 北諒.赤4.字출 손성필 위원장은 l9挑년

lo월 29일 南北赤小寧출談 再開에 呼應한다는 통지문을 보내옴으로써 마침

내 ll년동안 중단되없던 商北赤+字會該은 다시 열리게 되있다
.

그런데 北韓은 제8차 본회담에서 r다행스럽게도 지난해 9필, 4o년만에 分

斷歷史에서 처음으로 있는 남린할 수재민들에 대한 구제물자 인도 . 인수사

업을 轉換熊으로 그동안 데결분위기로 얼어붙었던 우리나라에는 和料와 團

출의 기출이 감돌고 對話의 봄이 태동하기 시작되었다J'하고 함으로씨, 적십자

회담 재개의 鈴發을 수재물재를 南諒에 提供했던 사실에서 찾고 있을 뿐 아

니라 인도주의적 루業을 위한 그들직 글임없는 努力의 給果라고 主指하고 있

다.

또한제8차 본회담이 열리는 과정에서 볼때南兆雙方은 l985년 l월 22일

서울에서 開催하기 로合意하였으나 l984년 ll될 23板門店 총격사건과 r팀스

피리트.85J구실로 北韓B이회담을일방f으로 무기면기하는등매우不諒責

74) 商北對計史朴및 제2U. P.41.

75) 淸』料諒 제36-E, P.88.

76) ifi-lt對c進計流 제liUa, p.2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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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努度로 일관하었음에도 不拘하고 이러한사실을 歪熱하여마치南北赤十寧

會談이 그들의 매우 燎極的이고 主導的인 노력에 의해서 開催된 깃이라고

主張하였다
.

@ 結 a 이 내포친 제안 전술

. . 給的으로 회담의 핀畿, L7f, 차料等은 사전에 雙方間에 討諒되어 이에

대한結a은 나중에 합의되어야하는 깃으로 理鮮되 고 있다
.

그러나 北韓은 그들의 提素商害이 協流料小& 目標에 유리한 결른이 되도록

하있다.

大諒赤十.r社 치두선총재의 l97l년 8될 l2일 對北指諒.文은 r친째 :南北間

의 가족찰기 운동을 異K的으로 協諒하기 위해 가까운 시일내에 南北赤+字

社 代表가 한자리에 마주찰아 會該할 것을 提議한다. 둘째 :차會該의 諒狀上

의 問題를 協議하기 위하여 늦어도 오는 lo월안으로 제네바에서 漆流會談을

關催할 것을 提議한다J7')라고 피어있다
.

이에 대한答信으로 북적의 l97l넌 8월l4일 提案文은 의재로서 @ 南北으

로 흩어진 寒族들과 친척, 친우들의 자유로운 래왕과 호상방문을 寶現하는

問題 @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친칙, 친우들간의 자유로운 서신거래를

責施하는 間璉燎 귀하가 禮識한 諒族들을 찾아주고 상봄을 마런해 주는.間

逃를 제시하고 회담 場所는 관문점, 회담날까는 9월중(빠르면 빠를 수록 좋

다), 連?&方法은 避信, 라디오,례레비즌7". 등으로 매우린襤的인 商客을 담고

있다.

위에서 본 마와같이商차.(Bl의 捉됐*과 北韓側의 提業.文은 매우料異하다
.

다시말해 찰한측의 제안문은 流雨에 대한 지극히 一綠請的 입장을 취한 반면

북한측의 제안문은 매우 !.7를e!)이면서도 이미 그 內客에 結論을 전제하고 a .

그 결른을 유도하고 있는 깃이다
.

77) 市北料諒史? 편.제 2 U p.37.

78) 州af.5史n料 제2I\.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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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要求條作 情차 流術

l972 년 7될lo일의 제2l차 漆a會諒에서부터 할북적 찰방은 본회딤 대표할

料成間璉를 誇s하기 시작천.다. 한적은 우신대표만규모와 腦聯하여 대료단

은한쪽애서 각기7명으로 綠戚하고 수행원은 각기2o밍, 그리고 각기必要한

수의지원인원을 대동할 것을제의린는데 이에대해북적이 代表團을 장방에

서각기적십자기관 책임자를 단장으로 하는5.7명색으로 構成힐 것을提議

하여우선각기7명색의 代表로 代表團을 구성하기로 合意하고 제22차 ial.B

會談에서 雙方은 본회담수석대표는 각기 赤十幸機關의 責任者 또는 訓貢任

者로 한다는데 合惡하었다
.

그러나 兆諒은 代表團 規催에 대해시 南北業汚이 일단 합외점에 이르자

4게導民찰主義 人民共和國 赤十字會 代表團은 우리들이 解決하여야 할 과업

이 가지는 歷史的인 의의와 우리나라의 現實@ 要求로부터 出發하여 본회담

의정토의사업과 그토의과정에 제기되는 問題들을 現地에서 迅速正諒히 ;3 .

리고원만히 處理, 協力, 保障하기 위하여 要方이 본회담 대료단에 자문위원

을 동행케 하는 것이必要하다/'고 대표단에 자문위원단을 대등할 것을主

號하였다
.

北 諒 은 f表團에 자를위원단을 包출시켜야 하는 이유로서 r정부, 최고인민

회의, 정당, 사회단체 代表들로 構成되는 자문위원들은 남북공동성명에 명시

된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비를한 모든條燎들을 그리고 赤十字의 惟格및인

도주의적인 협조정신에 따라븐회담의정문제 討識와 그淸行에 각계각층 인

민대중의 지향과 의견을 正祿히 反理힘으로써 南f으로 를어진 겨례들과 출를

方 인민대중의 기대와 염원에 및게會談이 遼.行되도록 本會談 대포단의 事業

체Wie. 努力할 것%니다. 우리측의 이提議는 南北共順聲明의 정신에 전적

4 z 부합될 뿐할 아니라 그 간意求項들이 원만히 齋行되도록 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것입니다. 조선인주주의 인민공화국 赤小字출 代表函이 제기

힌 이자를위원 間題는 赤4.字 인도주의의 보편성과 공평성, 그 ts調精神에

79) 小』가?史州.流. 제3Uf, P.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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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어 블 때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것이라고 인정합니다J@)라고 主請하었
다.

이에 대해 한적측은 豫倫會談의 早速한 종결을 위해서는 讓步하지 않을수
없있다. 결국 제23차 漆倫會談에서 할적은 찰방은 각기자기측의 必要性에
따라 자기측 代출函의 자문에 응하게 될7명이내의 자문위원을 任崙하여 代
表團을 수행케 한다는 결충안을 내놓음으로써 代表團 構成問題를 매등지었
다.

그러나北漆은 代表團에 자문위원단을 포함시키자는 그들의 主張이 관철되
자 또 하른 要求를 하였다. 그것은 本會談의 운영형식에관한를項으로 자문위
원단의 發言間題를 提起하였다

.

이에대리한적측은 더이상 북한측의 要求를 들어줄수없를을 明白히 함

에따라南北榮方은 제25차 에비회담에서 합의서를 통해諮問委員 團의 發言

間湯는 유보키로 하었다
.

"]s) 같이北韓側은 그들의 要諒의 하나가 일단관철되면 도다른 要求를

내세워 관칠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그들이 관철시키고자 하는요구들은 會談

의成果를 기대할 수있는요인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회담의 .陵格을 避質시

키고 문제해결을 더윽복집하게 읽어매는 것들이다會

@ 지연전출

제6차 豫熊兪設에서부터 장방은 본회담 諒題를 결정하기 위한誇議를 시작

했으나 이의제토의는 理6會談의 成敗를 가름하는 중요한 고비가 되었다幣

채냐하면 南北赤 t.를할論의 織的을 赤十零 인도주의사업 본연의 率業領域인

熊狀家料.順題의 s?*qj 두지않고政n的 歸o으로 이응하려는 북적측의 기
도가 본회담 의재計議逃f에서 적나나하게 출澤{b되어 이회담을 料料한 赤
.l.구 출 a으 로 迫.行시키려는 한적측의 %장과 료面으로 漆突하여 繼着狀態가
무한정 는理化피었기 때문이 다.Bl.

so) m 피tH U S i t U U13-a, p.479.

81) m-lti'j',;,', Cl,if. p.43.



兆諒.은 시인사업때상에 a 流漆族의 料法에 보함될 수없는r천우J 문재를

包含시키고 고집하없을 뿐만 아니라 의제문안에 r자유로운 내찰i이라는 출

現의 명기를 주장, 料誰漆熊.찰기사및의 여치c.차o 모두 무시하고 熊條淸 當

는淸들이 마음대로 商』을 오고가제하자는 것브로 이는赤+출漆談을 통해

料狀諒族의 고통을 인도적 차원애서 얼어주자는 것이 ?니라 인를 통해 iii淸

的 偏郵을 및이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

마침내 南北堅方은 본최담 의제에 대해제l3차 의제문안 실무회의에서 합

의하고제2o차 예비회담에서 綠譯하고 그리고 제l차 本會談에서 確a한 議題

는 다움과 같다.

@ 淪北으로 를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의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며 말리는 F9

經

@ 南北으로 흗어진 家族들과 親戚들 사이의 자유로운 訪問과 자유로운 '.4

봉을 淸現하는 間蓮

@ 南北으로 출어진 家族들과 料戚들 사이의 자유로운 서신거래를 淸施하

는 문 제

@ 消北으로 출어진 諒族들의 자유의사에 의한再料출間題

@ 기타 人道的으로 해결할 問題

a璉問題를 타결하기 위해 雙方은 제6차 예비회담 부터 다를해인 l972년

6월l6일의 제2o차 예비회담에서 본회딤의제에 완전히 合意하기까지 도합l5

회의豫%會設. 全w會諾차 l3회의 非公開 淸務會B를 얼어야 했으며 전체예

비회담기간의 3분의 2에해당하는 8개월의 皓間을 本會該 諒認에 관한討議

에i.:i耗해야 했다. 또한赤t는會a이 시작된지 2o여년이 되어가지만 이렇다

할성과를 거두지 를하고 있는헝편이다. 이는北諒이 赤+字찰談을 그들의

K i淸a ] 團的에 利用하려는 意圖로 인한지연전술의 結流이다.

@ 乾剛擴大流術

諒璉를 合意하는데 있어가장커다란 問經t은 심인사업의 대상, 즉 z t.E

訓었다. 한적은赤+구會피.을 제의할때,r撚部家族J으로 그撚剛를 한정하었

. 3 6 .



다.그리나 즉적은 赤+辛 料찰對流 범위를 처음부터 家族.親賊을 비롯하여

料支까지 광템위하게 指案하었다
.

북적측의 廣轉한 事業對象을 끈질기게 主張하게 되자한적은 제ll차 예비

회담에리 r親漆J을 사업의 對漆에 포함시키는 데에동의하었다
.

그러나 심인사업의 對漆에 결코 r熊論家族J의 槪念에 포함될 수 없고 Z t

템위조차 애대힌 r친우J문제는 결코合意될 수 일었다
.

결국 한적측의 꾸준한 說得에 의하여 북적이 할業對策에서 r친우J 문제를

留保함으로써 奈s對流에 관한要結은 이루어겠다
.

그러나 北차은 제3차 率會設에서 의제제i항 討諒와 關聯한 提案에서 가족

친척의 범위와 關聯하여 r우리는 北과南에서 그리고 日木에서 사는흩어진

겨레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들의 의사와 要求를 燕條件 反映하여 .E

든 問語를 해결해 나가는 燎則的 입장을 천명한다JB')고 하면서 재일교포문제

를 출業對漆으로 출출시킬 것을 처음 주장하었다
.

부적은 제4차 본회담에서 재일교포문제를 찰찰的으로 提起, r재일조선인

공민들은 절대다수가 차반부에 家族.料sE들을 두고있으면서도 政淸的 이

유로 인하여 父料.流弟를 비롯한 家族.親戚들이 기다리고 있는고향땅을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있으며, 반세기 以上이나 소식이 두절된 채家族 .

親戚들의 生死與要를 알지 못하고 있다. 재일동포들이 f 고 있는 이러한 不

幸차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南北人民들이 긴고 있는不幸과 고통을 덜어주는

問經와 마친가지 로切迫한 當商間題의 하나이 다/ '라고 識辯하었다
.

따라서 흩어진 家族.親戚들의 撚圖는 남조선에 家諒. .親戚을 두고 있는

재일조선인 總料출合 산하재일조선인 공민들을 반드시 包含시켜야 한다고

主z하였다
.

또한제5차 兪談(73.3.20-23, 平a)에서는 r그들의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며

82) 浦北對,淸史# 기. 제 4 U p.23().

83) 漆北料誘吏간 K 계4U p.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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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는 y業의 對象에는 全淸.의 재일조전인민들을 包含시키자는 것이다J訓고

主流함으로써 재일교포 全禮를 事.業對策으로 擴大할 것을 계속 초張하였다 .

이리한 北側의 로.流에 대하여 한적측은 지금 우리가 討議하고 있는 것은

議誕 제i항 r南北으로 9어진 家旅.를과 親戚들의 住所와 生死글 알아내며 말

리는問越J를 解決하는 것이므로 재일교포문제 는제5항 r기타인도적 으로해

걸할 間題J에서 다를事項이라고 說明, 漆北 離狀家族찰기 事業이 원만히 해

걸된다면 비단 재일교포 뿐만 아니라 全世界에 를어천 모든 同8a問題도 다같

이 다루어 아 하는 것이라고 說明하었다.8')

이와 같이 北撚이 가장 離狀의 고출을 만고 있는 南兆으로 출어진 家族과

친척들의 아를을 덜어주는 漆質的인 解決策을 찾기도 전에 사업대상의 範團

를 친우 그극고 재일동포 等으로 擴大시 키는 것은赤+字會談을 하루슥히 성

사시켜 離料諒漆과 親戚들의 고통을 解消시켜야 하는 차質的인 間題辨.決 보

다는 事業對象의 範開를 지나치게 擴大시킴으로써 赤+字會談의 本然의 熙

度에서 離撚하고 있음을 브여주었다 .

@ 原計提示料術

北韓은 제2차 본회담에서 南北赤+字 團焉들의 共同事業의 모든 고리들에

서 崇高한 인도주의 정신이 철저히 具現되기 위해서는 5개의 의제토의에서

이른바 r자유로운 원칙J과r民主主義 原則J이 관철되 어야 한다고 主張하었다 .

그들이 말한 r자유로운 原則이란 출어진 4족, 친척들의 래왕과 상봉, 서신

거래와 가족의 재결합이 最大限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여기에

어떠한 條件이나 制限도 가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民主主義

原則이린 촌어진 表料. .親戚들에게 자신의 間璉를 스스로 1J斷, 處理할 수

있도록 充分한 의사표시 의 자유가 保障되 어야 한다는 것J")을 意味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칙위에 섬으로써만 진정으로 흩어진 가족 .친t들의 不辛을

84) 淪北對話史朴 u; U ] 4 U p.402.

85) m간料論計 & ,p.129.

86) 淸北料a進마& 제4-il, PP.14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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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즉넓고 깊이 있게, 또한그들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플어줄수있으며,
바로 이렇게 하는것이야말로 인도주의 精神을 가장출륭히 具現하는 길이라
고 北韓은 主張하었바

.

f諒치 이러한 원칙론 주장으로 제2자 本會談에서 南北雙方은 r찰방은 온
겨레의 의사와 염원을 反映하여 南北赤十字會談의 議題로 設定된 모든問題
들의 解決에 있어서 民主主義的 原則과 자유로운 原則, 남북공동성명의 精神
과 阿料愛 그리고 赤구零人道主義 精神을 徹底히 를現한다JBf라고 원칙른에
合意를 하였다

.

제3차 本會a 에서핀韓은 제2차 本會談에서 合意한 原則에 基濯하여 보다

를漂的인 原訓을 提示하었다
.

r첫째로, 우리의 會談事業에서 主議的 입장을 徹底히 견지하는 것입니다燎

둘째로, 제기된 모든問題에서 民主主義 原則과 자유로운 原則을 徹底히 관철

하는것입니다.세째극 會談事業을 통하여 南北間의 相互理解와 信賴를 두터

이하고 民族的 和經과 대단결을 圖課하는 原則을 견지하는것입니다.네때로,
모 든 問題들의 討議에서 赤十字 인도주의 원칙을 徹底히 葉.現하는 것입니다帝

다섯째친 흩어진 겨레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事業이 응당한 결실을 맺도록

하기위해서 이事業을擧族的인 온인민적 사업으로 推進시켜 나가는 원칙을

철저히를現하는 것입니다.J")

그들이 제시한 5개原則에서 가장의미있는 것은역시r자유로운 原訓J과
r출主奈義 原訓J이라고 블수 있다

.

의제l항인 r諒f으로 출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間題J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r자유로운 原則J과 r民로主義 原則J에 입

각하여 離撚家料.이나 친척들의 의사료시와 찰동상 완전한 民主초義와 自由

가保祥.되 어야힌다고 北5은 主r하었다
.

3런데 이러한 燎?은찰한에서는 반공정책과 반공단체들의 活動. 反는敎

87) 南北對피史科非 제4-?.. p.139.
88) a北料請 史科및 제4-i1, pp.228-230.



育,反共童傳等으로 인하여 共.漆主義에 대한그릇편 見解와 感情이 조장되 _3.

있으며, 辰료글義와 料撚가 流料되지 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 사이에

접촉과 연계를 실힌할 수있는분위기가 尖成피지 못하고 었다는 소위r로긴

찰경른J과 연결되고 있다.

결국 北鱗側이 제시한 原則, 득치 r자유로운 原則J과 r流主主義 原則J은

赤小字會談에시 상정된 認題글 早璉히 라결시킬 수 있는 方法이라기 보다는

r조건 .핀경른J을 유도하여 우리측의 反共關料 E規, 反共敎育等을 撒維.치켜

보러는 의도가 숨어 있z음을 알 수 있다.

@ 前提修作(漆伴 .燎漆E)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2차 본회담의 찰의에 따라 小梅的으로 의제5매항

을討誠하게 되는 제3차 본회담은 l972년 lo될 24일 구掠에서 열란다 .

제i,2차 본회담은 流??의 雰團氣속에서 行찰 위주의 會談이었지만 제3차

諒會談은 이미合意된 의제5개항을 타결지을 수 있도록 의제하나하나를 lt

誠 .撚決해 나가는 業漆上의 첫 會談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4반세기만에 적십자인 손으로 分斷의 障綠을 를은 그 동만의 흥분

과 감격을 가라많히고 議鑛의 詠情的 討議에 들어간 이뜻깊은 글諒은 커다

칼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北端은 의제i항 r南北으로 를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의 생사와 주소를 알아

내며일리는 問漣J를 실질적으로 를어나가자면 그를위한條作과 環境을 造

成하는 친를인!)인 措置.들을 講究해야 한다는 소위 r조건 .찰경른J이란 뜻G

의商提條計.을 내세찰는데 이를제7차 본회담까지 계속主情할으로써 사실상

議發妥結을 外而하였다 .

北韓이 내세우고 있는 r條t .環漆sJ의 이유는 r市北사이에는 現實的으

로惡想과 理念., 제도상 차이가 있으며 오친동안 격례되어온 탓으로 8解와

不 a 도 적지않게 쌓여 있으므로 이러한 形便에서 만일思想과 理念.制度上

차이를 超越하고 화목과 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價作과 端境을 마련함이 없

이출lb間의 壇辨를 擴大添化하려고 한다면 남북간의 오해와 불신은 해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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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增大될 것이며 민족적 대단결이 이룩되는 것이 아니

라반목과 對立이 狀化될 것이고 그리하여 赤+字촌業은 찰방이 確約한 대로

祖國狀.의 디딤돌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平和漆.漆業을 위태롭게 하는

結流를 가져올 것..B9)이 라는 것이다
.

f綠은 南諒.의 현 정권하에서는 출어진 가족, 친척들의 誇崙로 인하여 迫

를를 받을우려가 있으며 當찰者들과 流調者들 및關係者들이 자유롭게 活動

할수 없다는 는K를 고려하면서 南料에서 흩어진 家族, 親戚들의 고통을 푸

는 데 징애로 되는 모든 法律的, 社출的 條件을 價를하며 當幸者들과 協調者

들및關係者들이 民主主誇的으로 자유롭게 의사를 료시하고 活動할 수 있는

條作과 綠境을 造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조치들을 취할 것을要求하었다
.

r첫째, 思想 .理念 .制度를 달리하는 사람들과 接觸하고 達繫를 가지거나

南北을 래찰하는 사람들을 處罰할 것을規定하고 있는反共法과 國家保安法을

비롯한 現行法規들을 徹廢한다
.

둘때, 恥爭과 공포분위기를 造成하고 민족적대립과 반목을 鼓吹하는 료든

活動을 금지하며 그러한 團漂.들을 없애고 類鱗에서 緊張狀態를 緩和함으로

써南北으로 를어진 겨레들의 고통을 를어주는 인도적 事業을 원만히 保誇한

다.

세때, 南北으로 흗어진 家鈴., 親鱗들을 찾기 위하여 南北을 래왕하는 當率

찰들과 겨례들의 고통을 를기 위하여 찰試.에 나선 情.調者들 및 關條者들에게

a a , 出K. .業會, 過行 등 모든 活動의 師出와 便료를 保撚하며 그들의 인신

과 휴대중들에 대한 不可憬流을 認定한다
.

네째, 政綠, 社會國를, 公共機關 및 制人들이 南北으로 를어진 겨레들의 J L

출을 얼어주는 y業을 料極 協料힐 수 있도곡 모든 條件을 保障한다i"7

또한 北漆은 商術에서 남북간의 接觸좌 래찰을 泥害하는 法律的 社출的 제

조건을 있애는 同諒에 完全한 泥츠主義와 자유로운 瑞境과 條件을 마련하기

89) 流.北간y更? & 재4-il, p.234.

9o) 淸北料.f출마流. 계4-tl, p.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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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하나의 指誰로서 리극.주 요해해설 人流을 서로 料遣할 깃을 츠張하었다
.

料對1.il 地減에 派造된 赤기.辛 오라 撚.說人a들의 임무는 를남북으로 흩어진

겨레들의 고촌을 어법게 반친 frs.f할 .것인가? 商北사이메 造成된 不信과 오

해는 무및이고 그것을 어L 치 料iij씨절 긴인가? 하는 順題를과 인민들의 생

활형핀 등을 料說함으로치 .;.랜 세찰 분일료 인하여 격리된 感情차 恩恕, 理

念, 制度上 崙異로 인한 不 3 과 誇撚를 를고 團指카 和料를 圖리.하여 출어진

家族들과 친척들을 딴리 찾아내는 사업에 마음놓고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며, 또한 赤小零 요해 해설인원들은 民族粒인 관및속에 .:L리고 피족적인

찰가와 시원밑애 赤小字非業을 成果的으로 流進.시절 수 있게 할 것J9')이라고

말하였다
.

赤+字會該의 本質的인 間題인 議鑛를 다루는 제3차 본회찰부터 r 經作 .

瑞綠請J을 네세워 제7차 本會談까지 그들의 主較을 계속 되풀이 함으로써 會

談은 아무런 進.展을 가져오지 못했다
.

r條作. .環境aJ은 제2차 본회담시 간w이 초淸한 原則 즉,r자유로운 原則J

과 r民主主義 流則J을 役泌하였을 때 이미 계획된 것이었다. 다시말해 이러

한 原BJ의 기본정신을 살리기 위해씨는 南流의 社會的, 法律的 ,制度的 條作

과 端境이 造成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

결국 그들이 主張하는 r漆作 .環境論J은 赤+字會談출 지연시키고 아무런

成果출 결코 원하지 않는 北諒의 計訓的이고 意圖的인 것이다
.

@ 留保戰術

北拉이 南北對話에서 展開한 여러형태의 전술중에서 유보전술은 매우 便

利한 것이다. 즉 그들의 사실상 억지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때 상대방에게 마

치 讓 f 한 깃처럼 하면서 留保하는 것으로, 會린이 達.行되는 過提에서 會談

이 그들이 의도하는 데로 진척되어가지 많을 때, 여러가지 사정상 그들이 곤

경에 처할 경우, 또한 會8의 料福을 造成하고자 할 때 언제든지 과거에 料保

하었던 間設를 다시 提起. 會피.의 순조로운 進行을 遮斷하는 것이다
.

9l) 小f對q惡史料 x 제4-i!, P.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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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차 漆%會設에서 祥린및監方은 r본회담 기타進行節淺와 漆會談 日時에

관한 合意j를 하었다 .

二支 출意內害 中r會천運漆情式J의 3항은 .7雙方은 請問要員의 發言間璉에

관하여 計誘를 進行하었으나 合意에 到達하지 못하여 보류키로 하였다J9".라
고 되어있다

.

-Itf.-U] 본회담을 進.行시키는 과정에서 소위r法作的, 社會的 條漆流境論J.

r赤十를 了解. 燎.諒人員 料淸J 츠指等不識燎한 對話要勢로 일관함으로써 회

? 은 理着狀態에 進淸하였는데 그들의 主流이 南諒側에 의해 받아들이지 많

자 皆狀되었던 r誇問要r의 誇言權問認J를 禮料하여 더욱會談을 勝着시길

.+.

제6차 본회담에서 北諒似은 r자문위원들이 發言할 수 있게 하자는 조선민

주주의 인민공화국 赤.h字會 대료단의 指議가 보류됨으로써 現流 그들이 회

랄에서 응당한 늘음으로 늘지못하고 있습니다.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 긴

심가 대표단은 理術兪諒.에서 保部하기로 한 誇問委狀들의 設言問題를 출意

볼때가되었다고 a定하면서 이면會談에서 이問認를 출意할 것J9"7을 主 狀

하었다.

그리고 그 正崙流에 대해 r자문위원들이 會設에서 發言하는 것은 나라의

분띤로 인하이 당하고 있는 겨레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異濃的 討議索業에 參

a하며 祖國의 自主的 구和統.에 기여해야 할 그들의 고통을 하루 만리풀

어주어야 할 f神的 要求에 비추어 보아 지극히 정당한 일입인다. 部鮮燎諒.

는義 人民共和國 차.#爭兪 代表團은 회딤장내에서 자를위원들의 發言을 통

하여 南北으로 를어진 家撚. .賴.)E들을 비롯한 광템한 대중의 의사와 염원을

보다더 생동하고 ur的으로 요해할 수 있으며 淸料的 對料을 討諒.料決함

애있어서 커다간 7출른 가져을 수있디.고 精n J".한다고 主r하였으나, 자

92) ih'-1tf)'e,'it'r,'F. p.51.

93) 小北가피및친 』 제.Hl, p.116
.

料) if.i라料L.4린?4 재4U..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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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측 자를위원단은 자기측 대표단의 誇問에 응하기 위해서 構流친 것이한는

한적측의 論得에 r자를위인만 및언문제J는 崙意되지 를하없다 .

간靜側이 i4다른 雷保料熊을 修用한 事 w 를 살치보기로 하겠다. 北諒側은

赤+를차로의 拒閭對漆에 料狀家族과 친칙 그리고 친우를 처출부터 設定하

있다. 그러나 한적측의 근질긴 說得으로 마침내 제l2차 漆倫출談에서 친우를

사업대상에서 削流, 議誕를 다음과 같이修료役議하었다.3')

@ 商北으로 출어진 家訴들과 x戚들을 간아주며 그들 사이의 자유로운 래

차과 서신거레를 論施하는 問悲

@ 南兆으로 를어진 家族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孫結출 問題

@ 기타 人進的으로 料決할 間題

그리고 諒漣에 대한 부연설밍의 세번째 項에서 r기타 人避的으로 解流할

間諒에서는 淸北으로 9어진 친우문제를 討議할 것을 예견하고 있으며 理漆

등과 기타 분열된 우리나라의 赤구寧團濃가 맡아서 進行하여야 힐 인도주의

적 문제들을 諒諒할 수 있을 것입니다.J料라고 하없다 .

北란 Bl이 修a禮示한 의제안에는 일단 친우문제가 糾除되있으나 그들은

의제 제3힝인 r기타 人道的으로 鮮流할 問題J에서 친우문제를 다를 수 있다

는 一方的인 料料을 하였다 .

7o년대 會諒이 中r된 이후 ll년이 지나 재개된 할設에서 北韓側은 그동안

皆保된 친우문제를 다시 撚逃하었다. 북적은 제9차 본회담에서 의제5개항을

해걸할 수 있는 r자유황래의 방도J이외에 r기타방도j를 제시하었는 바,제3

힝에서 r친우의 소식을 알아네고 알리며 그들 사이의 자유로운 論間과 料進.

서신거래를 賣現하는 方法은 흩어진 家族, 親戚들의 경우와 같이 한다J"計고

提示하었다
.

이같은 f非側의 捉諒에 대해 한적은 r친우 間題는 南北으로 흗어진 가족

9計 淸北料話史y x 재2U.. P.695.

96) 諦J인t計됐小)만 재2-'J, P.695.

97) 淸北料請史간兆 제l1U, p.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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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과 친척들차는 아무린 駱保도 없는 것이며 귀측도 기억하고 있는 바와 같

이 이것은 7o년대 예비회담 과정에서 귀측에 의해 提천되없다가 이미 의제토

의대상애서 除外하기로 되없던 것 ".이라고 하었다
.

사필 한적측은 제l2차 예비최담에서 북적이 친우를제를 議鑛에서 除外시

崙을 때 북한측이 친우문제를 초全히 撫喇한 것으로 받아들었던 것이다
.

그러나 f G例은 r기바 人道的으로 해걸할 鱗題J에서 친우문제를 다를 수

있다는 일방적인 解理下에 誰題에 掃入하는 것을 料保하'었4 바,그들이 회

담 전출싱 必要할 경우 언제든지 留綠된 問璉를 다시 提起하여 會該雰圍氣글

무# 게 민들었다
.

@ 엉뚱한 提案戰術

北찰은 제lo차 率會淸을 앞두고 엉틀한 提業을 하있다. 北諒赤+字會 중..4

위 위원장 손성절은 l985년 ll될 5일 인도주의 회딤에 G 은 雰團氣를 造成하

고 商핀關情의 改출에도 크게 s與할 수 있바는 구실아래 r북찰적십자회담을

위하여 雙方 代表國이 平壤과 서을을 오갈 때 가장 빠르고 린리한 교통수단

의 하나인 비행기Ji. 利피l하도록 하이 당면하게는 제io차 할북적십자회담때

우리 化表團이 면저 示枕的으로 비행기로 서울에 가도록 힐데 대하여 귀측에

정중히 提議친면서 이 問漣에 대한 素務的 討議글 위하여 板門淸에서 관계자

들의 指觸을 가질 것JQ.을 流訴하없다 .

이에 대해 I(W.'U+字祉 金料淡 認就는 l9料년 ll월 7일 대북서한을 통해

r서울과 구E에시 pwj:친 崙北赤4 구 小料z 進.行過程.에서 雙方M에 利用하

여 온 교통수단이 별다른 不便이 있었다J는 것을 지적하면서 r앞으로도 서울

과 T凜애서 l:wi÷되는 漆北赤H.字 小를設에 參挑하는 監方代表團의 교통편

의 提供은 지금까치 관레대로 하는 것이 좋다J는 입장을 밝했다
.

그러나 』a은 서을에서 閉a된 제lo차 本會a에서 r및汚 代表團이 비행기

4l. 이응하여 平jJ.;과 서울을 오길데 대한 우리의 役議는 지금 北과 南사이에

98) m-1t.ft,;,W1 !); U]11U, p.5B3.

99) m.(t.B,,,W1.!)- W i \ , p.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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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갈래의 對핀가 이루어지고 또 래찰끈는 인원과 그 脚論도 전례없이 늘

이나고 있는 새로운 現淸的 要求를 反漆한 가징s출한 掃議로 점니다.우리

의流誰는 도한南北關係를 개선해 나가는데서 항상앞장서 온監方赤小구반

체들이 북카 남의 래찰의 길을 없ii나가근데서 또다시 새로글 일을 할 친을

바라는 온 겨레의 리精에 부힙되는 刻理的인 방도로 인니다;l@t라고 또다시

비행기 料用問鑛를 料a하있다
.

北諒의 이러한 잉뚱한 提議에 대해 우리측은 r지금 우리에게 보다 重要힌

制認는 l천만 料流業族들의 찰料을 어떻게 하면 만라 글o.j주느냐 하는 것이

치 대료단이 자통차를 타느나., 비행기를 타느냐 하는 順料가 아니라 本設的

漢.案問璉로 되고 있는 의제5개音의 旱連한 타결에 있음JlolT을 分明히 하없다
.

赤十T 木會該을 違行시켜 오는 過禮에서 아무린 不便이 있있음에도 不拘

하고 北w의 서울 .평'.: 찰래시 비행기를 利用하자는 엉뚱한 設業은 赤十를

會a의 조속한 妥經보다는 비행기를 利用한 우리측의 비행시계내의 군사시

설 및 김포비행장의 防衛流削 정찰할지에 그 底意가 있지 많나 하는 의심을

블러 일으키기에 充分한 것이었다
.

2. 南北經濟會談과 北韓의 協商戰術

@ 主를標 掌理戰術

南北崔淸會該은 수재를자 인도 .인수를 계기로 南北間에 를流 .t5.力의 기

운이 고조되고 있는淋iK에서 신병힌 부출리릴 經濟企訓院長示은 i984인 lo

월 lo일 대북서한을 통해 r改祥의 拉言經을 수석대표로 하여 남북한 경제당

국및민간경제단체 代表들이 함께參加하는 남북경제회담을 개최할것Jlo2.을

}.를淇한데 대해. 北肺의 정무원 부총리 김찰이 i984년 io월 i6일 會該開G 接

l()o) 尙f料諒史計比 매l 1 U p.542.

101) i,'.J -B:i'bi;i'i!tm!(-. U]11-i!, p.564.

l()2) 神iVIf &S in i 치l2-a,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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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에 호응차으로# 이루어절다
.

그러나 북한측은 등답신(84.10.16)에서 q97o년대초에 처음북남고위급정
치회담이 얼렀를. 때것애하는 길일성주석께서 南朝鮮側 代表들에게 지하자

원共.rl補發, 관개공사의 공동추진, 어장의 공동리응과 공동어로작업과 같은

로要한 경제합작방안을 流示하었다는 출實은 귀측에서도 잘알것입니다. 우

리측은그후에도 經情分計<. 출출한 각分計에서 다방면적인合作과 交流를

淸現할 것을제의하었으며 北과南이合作하고 團結하여 統.의 문을 열것을

거등主z하여 왔습니 다Jlo3)라고 9 했다
.

설국 』諒 B 은 수재물자의 인도.인수가 남북경제회담 개최의 契機가 되

었으며 南北經w會a 이남북간에 다방면적 崙作과 交燕를 素現하려는 그들

의이니시터브에 의해서 制B된것이라고 主만하고 있다.

한편제2차 會諒에서 北熊은 재i차 회담시 찰방간에 거의의견이 접근되었

던 諒經問題 alSfl-'S- 外而하면서 南北間의 r경제합작과 교류문제J를 協議.
前.決하기 위한撚淋로 장방부출리급을委派業으로 하는r남북경제헙조공동
위원회J를새로撚成힐것을초간하었다

.

北w의 이러힌 要求에 제3차 會z에서 우리측은 r南北制 物燎交易 및 經濟

綠力 推達카 D친E淸淸.力共.l,i)를.ii-8r "SiL';에 관한쥬意誇(諒.J을 提示, 리總
料.狀을 위원장으로 하는共r.하찰 會출. <.I#成하는 것을立출하였다.lQ.

"l4l 대해』粒w은.1w總理流을 壽ii辰으로 하는북남깅계헙조 共.同委買

會를내을데대한이안애I,i]c한 깃이우리로서는 대단히 기M 게 느법니다會

3차회람에서는 곡카남이K淸會 t에서 訓總理綠을 要流拉으로 하는南간濯

i'/na gis 共同委 會4!. 내른데 대한긴&근 친다는 것을우리겨레들과 를料에
公a하게 친데 데해시 다시한인 기f를 는,);하는 것및니다Jla7라고 言及, 7

들의및求가 관실친 긴을호재 차淸하었다
.

103) ih'-itt'.L,,';및 t 친 계12-i1, pp.49-50.

104) it.].IW,,i';1'1,'F. P.28().

105) b'ii-\W,,!i&t[y, U12-;!, p.270.



또힌 노동인를는천 (1985. 6.22)을 출해시는 rE.차천 체헙조공플위 핀회와 찰

은 높을 급의 情.商 및 리행기구o 네료빈 誇'2冷淸.力과 출流를 비를하여 북차

많사이에 제기피는 ff間濾를를 가같 w粒的으& 能準的으z 록인은 州ii

에서 哈리料淸할 수 있으며 이 w流을 통하여 북찰찰게 진반을 收를하고 나

라의 流.僚奈.을 앞당기는데도 커바찰 淸熊를 할 수 있다. 우리의 a諒이 나

가자 온 流指이 誇避하고 천於가 共撚을 表#찬 리유가 바로 이기에 없다. 우

리가 새 제안을 내놓은 제2차 회l誇때린 해초 천.때委流찰 撚流의 必要保은 인

것은 하면서도 .l것을 리로 미루고 를자교류 문제나 토의하자고 하던 남측이

3차회담에시 우리의 認案에 阿意해 나온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우리 指業

의 료當情과 견인력으로 해서 .7들도 더이상 부인할 수 없었기 때준이다Jl"7

라고 主指할프로써 崙간4리w會談에서 ;L들이 w經的이며 이니셔터브를 掌握

하고 있는 것으로 2傳하있다 .

@ 原則提示 輸<

兆韓側은 제l차 회당에서 南北間에 經沿的 출作과 交前를 齋現하는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과 複報保이 漆見된다는 점을 前提하고 이를 克服하기 위해

서는 雙方이 다블과 같은 原訓的인 선을 세워 놓고會談을 하는 것이를다는

主淸을 하었다 .

r첫째로, 雙方은 濯情合作과 交流方됐을 提起하고 그것을 討議.淸流해

나가는 제과정에서 徹流히 북과 남이 이미 合意.한 바 있는 自主 .平和統 . 幣

民狀的 대단결의 祖國統一 3대원칙에 璉濯하여야 한다고 생각할니다. 들

째로, 雙方意恩를 誇大役 尊重하는 원칙을 지키는問鑛입 니다.監方은 경제분

야에서 崙作과 交流를 한다고 하여상대방의 經濟建設 分料에서 漆諒하고 있

는 한,본 정책과 원책까지 勞更할 것을 要求하지 말아야하며 상대방의 意流

글 理친.해야 합니다. 세째로, 상호성의 원칙틀 堅料하는 것입니다. 經淸分

x에서 즉과 남의 要諒는 서로 共.逃點도 있을 수 있는 反面에 상반되는 점도

있을 수 있숨니다. 이러한 料似에서 장방은 물자를 주고 받으며 合作을 進行

10!;) 必料리 削, 19S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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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서 상호성의 原則에 따라경제거래의 形愁.와 親模를 정하여야 할 것입

니다Jlo7)

이러한 北諒a의 원칙재시는 會피.때 마다 계속 주장하였으며, 제4차 會談

때서는 그들이 내놓은 r北과 南사이의 經濟協力 및 상품교류의 淸現과 副總

理綠을 委員長으로 하는북남경 제헙조共同委員會 構諒에 관한合意書(초안)E

의 제l힝에 原則條項을 또다시 提示하였다
.

北側이 계속 주장하는 原則問題, 특히統一 3원칙의 明示는 經濟會談의 .Et

格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誇힌 우리측은 會談의 進展을 위해合意壽 전문에

經情的 紐帶團襤, 民拔.의 漆榮, 平和統一에의 寄與 등 物淸交流와 經濟協方의

諸的과 찰께 自主, 平和統., 民族大團結의 통일3원칙도 전문에 넣을수 있

다근 情E性 있는 淺.度를 표시했다
.

그러나 北側은 原則問題를 합의서 첫조문에 명백히 親定하자는 그들의 主

流을 게속 圖執하었다
.

@ 合意찰項 破素 戰術

제l차 會談에서 南北雙方은 교역품목, 자연자원의 開發, 남북공동어로구역

의 設定, 京義綠 撚道連結, 南친4s 9協力要曆會 設漆等에 공통된 의견접근을

보었다. 특히 물자교역과 理聯해서는 韓國側이 구입을 희망하고 북한측이 販

賣하기를 바라는 品目으로서 무인탄, 철광석, 마그네샤크링카, 옥수수, 명태

등에 서로 意兒의 一漆를 보없고, 鱗國이 販賣를 희망하고 북한측이 購入하

기를 마라는 品團으로서 讓鋼村, 纖維등에 意見이 一致하었다
.

議認問題에 있어서 北韓側이 會該謙題로 r북과 남사이의 經潑分野에서 合

作과交流를 叢現한데 대하여J로 할 것을고집하여 이견을 보였으나, 한국측

이折淸諒.으로서 r諒北인에 물자교역과 經濟協力을 責施하는 閉漣j로 제시

하자 北韓B도 r合作J을 r協力j으로 流正하는 등 韓國側 提議에 접근해 오는

態度를 보었다.l")

107 ) rh'피L!i?,S S.tt U U 12U., pp.129 - 130.

l08) \(iiU'!,,!\W,, p.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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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나 北韓側이 갑자기 다음 회담때 이를 다시 g識하자고 主張찰으로써

이날 會談에서 는 崙流를 보지 옷하고 다간 제2차 회담을 l984년 l2될 5일 板

門淸 중감위 회의싫에서 開狀하는 것만 合意를 보있다
.

그러나 l984년 ll될 誇일 板門t)i M準求作이 찰생하자 이를 구실삼아 北諒

側 단장 이성록은 l9犯년 ll월 27일 대남통지문을 통해 r두번째 경제회담을

몇일앞둔 시기에 일어난 무장도발사건으로 말미암아 바야흐로 緊張緩和의

길로 나가던 우리나라의 情勞는. 도로 尖銳化되 고 있으며 板門店 회의장 주변

은 살벌한 雰團氣에 침싸여 있습니다. 핑화가 극도로 戚脅당하고 對話의 雰

關氣가 급격히 3計b되고 있는 이러한 狀및.에서는 대표들의 신번안전도 擔保

될 수 없으며 따라서 會法도 마음놓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l2될 5일에 가지기로 된 제2차 출남경제희담을 부득이 내년으로 념기지 않을

수 없다고 認定합니 다.Jl")라고 主請, 제2차 會談을 i2월 5일에 開f 하기로 한

合意事項을 일방적 으로 延期하였다
.

이에 대해 남측의 김기환 首席代表는 l 9 S W Uf l 28터 대북통지문을 통해

r이번 板門唐루件을 擴大시켜 南피J료濟를談마저 연기시키는 것은 이 會談의

成功을 간절히 바라는 6천민 온 겨레의 뜨거운 念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귀

측이 모처럼 열린 南北經濟會談을 진정으로 成功시길 의사가 있다면 마땅히

雙方間에 合意한 출談B字를 零重해야 할 것입니다Jllo>라고 主張하면서 제2

차會談을 l985年 l月 l7에 開催할 것을 促求하였다
.

北側은 l984年 l2月 兆 B 대남통지문을 통해 제2차 會談을 l9駱年 l a l7

터에 開催하자는 南韓側 提議애 同意하었으나 北 B 의 김찰정무원 訓總理는

l985年 l H 9 B 우리측의 年例的인 림스피리트 蒸事訓練을 구실로 삼아 제2

차 會該을 또다시 일방적 으로 연기, 합의사항을 被棄하였다
.

이와 같은 北韓側이 2차레나 合意된 출談날짜를 일방적으로 破案하였지만

우리측의 끈질긴 對話再閉 努力으로 제2차 회담이 l985年 5 q l7터 에 開流되

109) lli北部.;.7 史料만 제l2-a, p.156.

110) i(iiW,,f,f.t'\yi '112U 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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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그후제6차 會談은 l986.(? 1n 22B 에開催하기로 雙方이 合意하였다
.

그러나 또다시 兆韓側은 팀스피리트.86 章事流컵을 구실로 l986年 lB 2o

請北w會談代表國 명의로 共同聲明을 통해會談의 .方的 卒斷을 宣言, 아

직까지 제6차 南北경재회담은 열리지 못하고 있는 彩便이다
.

이러한 狀iB은 북한측의 會諒.에 임하는 悲度가 애우 不誠責한데다 합의된

漆項까지도 여러가지 구실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硝棄한데 그原因이 있는 것

이다.

@ 책임전가 戰術
.

제2차 南北經.濟會談을 l2日 앞를 l984年 ll月 23a 관문점 유엔군 측 誇備

區減內에서 유엔근측 경비병과 북한측 경비병들 간에談繫戰이 發生하였다
.

이 f小은 한 鱗料人 靑年의 亡命을 沮Jt하기 위해 수십명의 북한측 경비

병이準존分界線을 不法으로 월선(趙綠), 料繫을 가해온매서 發차펀 것으로

이는북한측에 의한明白한 休理協定 達.反이자 제2의 板門店 r도끼만행사건J

이라고 할 수 있다.n')

사실이 이러힘에도 블구하고 北諒側의 이성록 단장은 l984년 ll월 27일 판

문점 층격사건으로 제2차 會a은 부득이 연기될 수 밖에 없다고 前提하고 층

격사건과 駱料하여 豈成된 緊를E狀態를 가시고 對話雰理氣를 마련하기 위콘

諾출 H 措置를 취할 것을 우리측에 요구, 마치 會談이 열리지 못하는 素任이

우리측에 있는 것 처핀 主淸하었다
.

또한 北구t側은 l986년 l될 2l일 대남출지를을 통해 우리측의 템스피리 c ..

86 諒漆合同訓締 發凌를 구실삼아 제6차 회할을 豫定(1986.1.22) 대로 가질

수 없음을 밝히면서 r지난 해와 같이 올해도 또 다시 우리의 경제회담이 중

단되게된 책임은 전적으로 귀측에 있다고 認定하면서 앞으로 우리 회담을 재

개하는 間經는 귀측에 합동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情勞를 보아서 決定하지 않

을 수 없을 ?iJ이라고 進ta하었다 .

이와 같이 D肺.은 사실상 찰 a 과 關s이 없는 撚門漆 출격사건, 팀스피리

lll) 南北對話 제37-3:,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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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등의 구실을 내세워 會諒.을 일방적으로 延.期 또는 中粒시키면서 그 료든

前任이 마치 우리측에 있는 깃처긴 익지 主議하었다 .

@ 엉룬한 提案 戰術

간韓側은 소위 간문점 층격사건을 구실딘 제2차會試을 일방적으로 逃期하

있으나 우리측의 說得으로 l985年 l피 l7日에 關 a하기로 다시 合意하및.다 .

그러나 北側의 정무원부총리 .김찰은 l985주 l기 9 語 우리측의 상법현부총

리겸 i로.濟企刻流長를 많으로 보내는 대남통지문을 통해 팀스피리트.85 訴

구訓練 발표라 관련하여 r팀스피리트.85 合同準事浦껀을 기어이 강행하게

된다면 제2차 南北經濟含談은 도저히 豫走대로 진행되기 어려를 것jn")이라

고 주장하고 r이 責任a!)인 시점에서 나는 當面한 經濟會談 앞에 造成된 난국

을 打開하기 위한 對策을 討議하기 위하여 리하와 板門淸에서 출指 만날 것

을 提議할니다. 우리들 사이의 接觸淸 터은 제2차 경제회담 예정일인 l月l7B

前襤로 하되 를禮的인 時터은 귀측이 정하기 바랍니다Jn')라고 提議하였다 .

이와 같이 北韓 B 은 그들의 경비병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측 구역을

價犯하여 면저 鑛擊을 가하는 料發行爲를 자행하고서도 賊反精株격 c . s . z

責征을 우리측에 전가하면서 제2차 會談을 연기하였고 또 우리측이 팀스괴리

트를 誠行한다면 이는 對話에 理.鬪을 造成하는 行爲이기 때문에 제2차 會談

이 예정된 닐짜에 速.行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바로 제2차 경제회담 예정

일인 l985주 la l7터을 前後하여 남즉경제회담과는 다른 訓總理綠 습該을

갖자는 것은 매우 엉틀한 것으로 南兆對話에 대한 북측의 진의를 의심게 하

었다.

그런데 이러한 엉뚱한 指.案이라 할 수 있는 북측의 부총리급 會談提議는

갑자기 提起되있다기 보다는 매우 計刻的이고 意圖的인 것으로 생각된다
.

그 이유로서는 제i차 회담시 歎談하는 과정에서 북측의 이성록단장은 r사

진에 한가지 間理를 避報해드릴게 있습니다. 제가 平壤서 떠나올 때 우리 김

ll2) 諒北料諒交料x 제l2-3. p.161.

ll3) 漆北린a史朴x 계lz-a, p.i6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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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출리 동지를 만났는데 말입니다. 이제회담에 나가면 首席代表 선생을

통해서 신병현 부층리에게 자기의 親切한 인사를 전달해 달라는 이런 當付를

받고왔습니다. 그레서 수석대표 핀생이 돌아가시면 신범현 副總理에게 우리

정무원 부총리 김핀동치의 인사를 전해주실것을부탁합니다Jll4.라고 言及하

었다.

또한 제l차會談이 끝날무렵또다시 北側은 r마지막으로 얘기를 할 것은

序頭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정무원 김환부총리 동지가 귀측신병현 부총리

에게브내는 그런 인사와 그리고 역시 편지거래도 좋지딴 더욱 좋기는 副總

理들끼리 직접 만나서 意思疏通을 하면좋겠다는 이 정중한提起를正確하게

신병현 부총리에게 傳達해 줄 것을 다시한번 부학하는 바입니다. 역시問 題

가提起된 이상 신병릴 부총리와 김환층리간에 만나는 것은 다음번에 만나

도좋은것이고또우리會談을 계속하면서 만나도 좋은 것이고또부총리 들

이 흐상 찰아서 接觸이 實現된 다음에 만나도 좋은 것이고 우리는 여기 그 어

떤 制限을 할 必要性을 느끼지 않습니다. 또 副總理들이 만난 다음에 그 이상

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問題에 대해서 首席代表 김선생이 정중히 該當

하는급에傳達해 줄 것을다시한번부학하는 바임니다J')라고 再次當付하

었다.

북한측이 經淸會談을 잘進.階시 키면서부총리급 회담을提案했다면 별문제

이겠지만會談과는 直接的인 關聯이 없는問題를 구실삼아 경제회담을 중단시

키면서 副總理經 會談을 提素한 것은 엉뚱한 提案으로밖에 이해될 수 없으며

南北對話에 대한 그들의 매우不誠實한 熊度를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다
.

3.南北國會會談 準備接觸과 北韓의 協商戰情

@ 主導權 掌涯戰術

南北國會會識 準倫接觸은 김재순 국회의장이 우리 國會를 代表하여 l988

ll4) 南北對話史차集 제l2(!. pp. 105-106.

ll5) 南北辨話史計業 제l2-a,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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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7料 9 B 제i42회 임시국회 제2o차 본회의에시 流綠一致로 狀擇한 r서울올

긴적대회에의 北y 參m 促求決諒支J을 딴은 서한을 7될 l8일 북한최고인민

회의 상설회의의 양형섭 識長에게 傳進한데서 비롯되었다.u".

l988부 7a 2l麗 북한측의 죄고인민치의 상실희의 잉형섭의장은 8일중 많

북국회연석회의를 #壞에서 開値하자고 娛誰하는 편지와 함께 r南北不可憬

에 관한 共阿출言J導.業을 동봉해 온 리 이어7月26請 대남서한을 4 해 南北

國會連席會議에서 서울올림적에의 北鮮 招)..i間題와 올차적 공동주최안을 緊

急議題로 同時에 토의하자고 提謙하였다 .

이에 대해 김계순 국회의장은 l988년 8될 l일대북서한을 통해 남북국회회

담을 8될중에 成事시키기 위해 準術接觸을 갖자고 程議하있다 .

그런데 北韓B-& 8U 9 B 對南書輪을 통해 r우리는 귀측에 지난 7q 2oB

에 不可侵에 관한 공동린언을 發表하기 위한 북남국회면석회의를 召集할데

대한 를漂的 提案을 담은 핀지를 보낸데 이어 7월 26일에는 국회연석회의에

올림적경기대회와 關聯하여 귀측이 우리를 초청한 問題와 우리측의 共同主

催問題를 緊됐議題로 討議할 것을 糧議하는 편지를 보낸바 있습니다. 우리측

의 이 거들되는 理解를 표시하고 雙方 국회들사이에 會該을 가지자고 한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 다J라고 하었다 .

또한 제i차 남북국회회담 準備淸觸에서 北韓은 r겨레의 邏.命을 판가름하

는 엄혹한 시각에 북과 남의 정치인들은 對決과 緊張과 流力衡喪과 같은 不

幸한 사태가 더이상 料讀되 는 것을 막아야 하고 和解와 信賴, 平和와 統一을

위한 새를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입장으로부터 出發하여 최J L

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지난 7월 2o일 북남국회면석회의를 열데 대한 중대한

발기를 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귀측이 우리의 提議에 대해 理解를 素示하

고 國會連燎會議의 소집에 동의한 것을 多幸한 일이라고 생각힙니다Jl'f라고

主指하없다 .

ll6) 商北對l.s 제45S, P.115.

117) i6北國會會2 제l차 f 備推觸 兪諒狀,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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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北諒은 南兆國會會談 準備接觸이 l988年 7 a 9 日 우리 國會가

r서출올림적대회에의 北韓參抑 促求決誘文J을 北誰에 傳達함으로써 비롯되

없다는 점을 배재하고 그들의 南北國會連席會議의 開催를 提議한 7월 2l일

對消書輸을 보내고 이에 대해 우리측이 呼應함으로써 남북국회회담 綠備接

觸이 시작되었다고 主沿하었다 .

@ 結 f이 內출된 禮案 戰術

北韓은 1988 U 7 H 21 B 對南書輪에 남북국회회담 開催를 提議하면서 다음

과 같은 r南北不可삿에 관한 共同童言(草漆)J을 동봉하였다 .

<北南不可侵에 관한 共同童言 草案>

理 北과 南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을 反對하여 武料을 使用하지 않으며

武力으로 상대방을 侵를하지 많는다 .

@ 北차 南은 나라의 完全한 統 . 을 이룩할 때까지 北과 南사이에 있을 수

있는 意見相異와 紛爭問題들을 오직 對話와 協商을 통하여 平和的으로

解決한다
.

@ 北과 南은 상대방에 대한 外國의 侵略이나 무장간섭행위에 가담하지 않

으며 그것을 協調하지 않는다
.

@ 北과 商사이의 不可侵의 경계선은 l 9 5 W 7fl 27 B 부 朝鮮單事停戰에

관한 協定에 規定된 軍事分界線으로 한다.

@ 北과 漸은 서로 武力을 段階的으로 대즉 縮小하며 그에 竝行하여 조린

반도의 지<:안에 駐屯해 있는 外國訴除와 核武綠를 段階的으로 撫去시

키는 조 치를 취한다
.

@ 北과 南은 헌 非武裝地誇를 緩衡지대로 하고 찰충지대안에서 무장충돌

과 紛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그 擔保를 위하여 非武裝地帶에 중림

국감시 군을 두도록 한다
.

@ 북남블가침선띤은 北과 南이 다른 나라들과 締結한 條諦, 協定에 의하

여 制約을 받지 많는다
.

이 共同t言은 北韓이 남북국회회담에 그들이 獲得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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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 南北國會會談의 本 會談은 아직 開催되지도 않았으머 더우

기 이 본회담을 위한 唯備接觸도 이루어지지 않은 매우 初步的 段階에서 北

韓이 일방적으로 提示한 共同責a은 우리에겐 아무런 의미를 주지않지만 北

諒側은 絶對的인 意味를 가지고 있었다
.

淸.商의 一般論的인 觀.諒에서 볼 때 準備指觸에서 본회담의 議題, 形式, 諦

狀 등을 協議하고 본회담이 開修.된 이후 準備接觸에서 協議된 의제안에 異濃

的인 어떤 內출을 담을 것인가를 a 議 하 는 것이 當然하다
.

즉,準備指觸에서 는 f를可便童言問題J를 議題로 設定하면 본회담에서 는 不

可侵宣言의 를體的인 內容을 協議하는 것이다
.

본회담 議題를 선정하는데는 간단하지가 않았다. 우리측은 不可優問題와

關聯해서는 몇차례 修正을 거듭하여 r南北不可侵問題J로 할 것을 主張하였

으나 북측은 r不可俱에 관한 共同童言을 發表할데 대한 問題J를 끝까지 주장

하면서 제4차 接觸에서는 그들이 일방적으로 提示한 7개항의 r不可侵 共同宣

言 草案J이 선언의 기본내응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특히 北韓側은 r가짜 不可侵J이 있고 r진까 不可侵J이 있다면서 그들의

r불가침 공동선언 초안J內容이 反映되지 않은 不可價立R은 가까라고 까지

강변하였다.u")

또한 北韓側은 제l차 準備指觸에서 lo개 항으로 構成된 r북남국회 인석회의

崙集 및 邏營과 關料한 합의서 (초안)J을 提示하고 r우리가 오늘 상봉에서 解

決해야 할 聞題들은 상당히 촉박한 問題들입니다. 찰아서 내일도 하고 모레

도 하고 하는 그런 間題들이 아니라 오늘 모인김에 다 해결하고 넘어가야 힐

문제들입니다. 그런 만큼 디頭로 相互 입장표명을 하는 것도 를겠지만, 우리

가 일단 합의서 草案을 하나 내놓았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내려가면서 하나

석 또아가면서 하자JlT9)고 主張하였다 .

이와 같이 北韓側이 本찰談에서 論議되어야 할 不可價 其同豈言 內容을 提

ll8 ) 商北料a 白書, p.421.

119) iliUt國靑會.c 제l*\ 'S'.Bi指觸 含諒料,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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諒하는 한편 商北國會會詰. 운영에 대해 意見이 아닌 合意書를 일방적으로 제

시하고 우리측의 提諒.을 무시한 채 그들의 案을 토대로 논의하자는 소위 會

談에서 成就해야 힐 그들의 結設이 내포된 提案 戰術을 展開하였다
.

@ 政淸 .軍事間題 우선 鮮決

南北間의 緊張緩和와 平和定着을 위해서 t諒은 經濟, 文化, 人道的 分財

보다도 政a .準y問題의 徑先鮮流 原則을 圖守해 왔다
.

l985年 兆粒은 당시 진행중이던 南北赤十寧 會談과 南北經濟會諒.을 지연

시키면서도 南北國會會談을 提議, 不可侵 共同료言 問題를 淸謙하자는 제의

를 했으며, l988년 南北國會會談 準倫接觸에서도 그들의 政沿.軍출問畿 우

선해결의 입장을 明白히 하있다
.

l988年 7f 2l터 北諒은 대남서한을 통해 다음과 같이 그들의 입장을 밝했

다.r우리에게 交流도 좋고交易초 필요하지만 보다緊急한 것은緊張의 禮和

이고 대결의 해소이며 戰爭의 방지입니다. 동족끼리 서로 총을 겨누고 칼을

벼리며 대포질을 하는 오늘의 對決狀態를 그대로 두고 말로나 비방중상을

만둔다고 하여不信이 가셔질 것도 없고信賴가 圖復될 것도 없습니다. 더우

기 속에 칼을 출고 원수처럼 지내고 있는 北南사이의 根本問題를 를지 많고

서는 서로 交流와 表易도 할수 없고 和合과 團合도 이를수 없으며 協力關係

도 가질 수 없습니 다
.

온 겨레는 한시바피 대결에서 벗어나 平和룰게 지내며 統.된 祖國으로 살

것을 바라는데 緩和와 和解의 빠른 길을 택하지 않고 교류나 交易으로 한정

없이 세될이나 끌자고 해서야 언제 겨레에게 구和를 안겨주고 統一의 기근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칼을 버리고 대포질을 그만두는 問璉를 解決함이 없이

交z나 安易을 하이도 북과 남은 여전히 分料祀을 사이에 두고 남남처럼 살

게 될 뿐 언제 가도 和睦한 民旅共同濃로 될 수 없습니다. 誇流狀態.를 緩和하

는 間料야 말로 북과 남이 辰族的 和料와 7賴를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를어

야할共同이 과제이머 料爭危隆을 계거하는 문제야발로 나라의 平和와 平和

統.을 위하여선차적으로熊決하여 야할富面諦誕입 니다.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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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힌 제l차 친備指觸에서 北韓은 r南北關係 全綠과 統一問題와 關聯된 Jg,

든 問鑛를 協議 .解漆 하는데 서돌파구로서 될 수 있는 중핵적인 間題J가 임
.

는데 그것은 바초 崙北問에 .l禁精緩和 問理를 料漆하고 不.T侵 共.司表a을

發表하고 和撚.團崙.緩料의 길사열리면 자연히 다른를세들이 쉽치鮮決J

된다고 주장하었다.l"7

그러나 우리측은 r출北問에 累熊핀 料互不信의 對決과 그러한 料互不 3의

關係를 과감히 청산하고 같은 피를 나눈 하나의 同流라는 流粧.共同禮 의식

아레民族全禮의 和合과 團崙, 漆榮과 統.을 향해 함께 나가기j위해서 남북

국회의원들은 淸北不7便問經 뿐만 아너라 r南北開의 人g .物的 交流와 協

力을 促進하는 問題 및 中斷된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경제피담 料開 促求問

題J등도 協議해 야 한다고 북한측에 促求하였다.lzl)

이에 대한 北韓 s은 제2차 準術指觸에서 r南北間의 다방면적인 協力과 交

流問泌J는 r不可襤 共.阿골言』間鑛를 우리측이 받아를이는 綠m에서 받아들

인다고 딴히고, 기즌대화 再耐視題애 데한 우리측의 계슥친 料請에 북측은

끝까지 이 問간에 대해 惡遊하였다.L")

北情은 i州t國會출諾 준비결촉에씨 남북적설자회담과 남북경재회딤 再關

문제 協議를 같네 t7하고 .不可價 共同立3 間題J를 우선해결 하자는 소위

政 # .率.구間璉 催先料決 입장을 明識히 하었다
.

@ 派則提示 ?洲.?

商北國合글E 제5차 9 前指觸은 4*\ .ii',倫指觸 이후 48일만인 l988년 io될

l3일 板門漆 北 B 地城인 통일각에서 열렸다
.

두달가까이 兪該이 열리지 못한 짓은 제24회 올림적경기가 서을에서 開催

(1988.9.17-10.3)되 었기 때를이다
.

그런데 라肺은 4차례의 會設과 채별접촉을 進行하면서 國會會詰. 본회담을

120) ifi-lt國글非4 제2*1- ,'f.(Hi;M 쥬諒狂, P.65.
121) i h W r . S Ul45-E, p.131.

122) pl.i.lt開류誇...i 치2*\ ,'f S情觸 글SS'I.. p.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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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지 못릿.고 더구나 제24회 올림칙의 共同츠催를 燕現하지 못한 것은 찰방의

회담방법이나 責料歸狀上의 차이가 아니라 차質的인 입장의 차이에 있다고

초淸하었다
.

이같은 입장에서 北韓은 會該을 遼.展시킨다는 미명하에 다음과 같은 原則

을 役示하였다
.

f첫째로, 우리의 상봉을 漆功시커나가기 위하여서는 모든 問題를 대하고

産理함에 있어서 밖은 대결의 觀念이 아니라 民熊.的 和飾라 團合의 입장을

견지해야 합니다. 들째로, 우리는 民族앞에서 政淪八으로서의 자기의 무거운

論佳法과 使구感에 充淸해 야 한다고 認定합니 다.세때로, 우리는 높은 議索情

과 f義를 기지고 對話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때로, 우리는

모든 問題를 우리 나라 現 衰 g 條</t에 맞게 民族.主禮的 입장에서 를어나가는

姿勢와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認定힙니 다.JLD)

이와 같이 北情w의 派則提示 戰術은 출談이 그들이 원하는 方向으로 進行

되지 않을 때 會諒을 지연 또는 중단시 킬 수 있는 要素로 活用하고자 하는 것

이다.

@ 책임전가

商北國會會談 본회담의 의제로 北諒은 제i차 準倫指觸시r南北不可侵에 관

한 共때를l을 發表하는 問誕, 제24차 올림적경기대회 間題로하며 그 밖에

나라의 料 s 狀 熊 3 綾和하고 平部를 憬隋하는데 이마지 할 수 있는 남측이

設起하는 間巡/ ')로 促示하었다 .

우리측은 5치항의 請.讀를 設示하였는데 북한측 議題와 같은 힝은 제l항

% b則선수들의 제24회 서울올림 적참가문제J, 제3항 r남북당국간의 不可優協

定締結을 권고하는 問題J 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北肺이 을림적과 關聯하여 r제24차 올림적경

기대회 間璉J로 애매모호하게 제시한 것은 올림적을 공동주최하자는 意味가

123) ih'Jt賜쥬D:); U15U 'I'.KiiK浦 쥬諒計., PP.15-19.

l24) iKW,,!, W & .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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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되어 있다
.

그러나 서 출올림직.익 분산개최를 논의하라 위해 이미 스서스 로잔느에 4차

레(1985.10-1987.7)나 會談을 가있지간 출한측의 억지주장으로 아무런 성차

를 거두지 못했으며 더구나 올림적이 찬밭정도 밖에 남치 많은 상태에서 을

림적의 共同主%는 不可能한 것이었다
.

때문에 우리측은 l988년 7일 9일 대븍서한을 통해 서을올림적 공동주최가

아닌 北諒의 참가촉구 결의를을 전달認으며 회담의제로서 현실성있게 북측

선수들의 서울올림친 參加問競를 提示한 것이다
.

제2차 준비접촉에서 우리측은 議題와 關聯, 북한측의 주장을 수應하여 올

림적 問題와 絹料하여 r제24회 올림적경기대회 閉題J로 수정제시하었으며
.

나아가 .리을올림적 개막식이 한달도 남지 많은 狀iK인 만큼 fl24회 올림적

문제J만이라도 시급히 情.議 .解決하기 위해 남북국회회담을 l988년 8월 29

일 平燕에서 開K하여 가능한 方法을 摸索하자는 긴급제의를 하였으며 北側

은 이에 대해 對答을 회피하면서 連席會議 주장만 고집하없다.lzs7

l988年 8月 22터 開梅.된 제3차 준비접촉에서 우리측은 블과 며칠 후로 다

가온 서울올림적문제를 우선적으로 協議 .解決하자는 긴급제의를 다시한번

强調하자, 북한측은 2차 接觸晴 態度와 마찬가지로 이번 指觸이 을림칙문제

와 不可侵問題를 다같이 淸어서 飾.漆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同議할 수 없다

는 입장을 分明히 하었다.L")

계4차 接觸(88.8.26)에서 우리측은 서울을림적 最終엔트리 마감일을 불과

l주일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선수단의 서울을림픽에의 參抑間題를 남

북국회회딤에서 虛心理情하게 論誇하자고 促求하었으나 北側은 올림적문제

의 料決은 外面힌 채 제5차 接觸을 올림적이 끝난 후인 l988U 1 0 U 13터에

制惟할 것을 提謙하었다
.

이와 같은 우리측의 서울올림픽에 D 側 선수참가를 위한 찰力을 무시한 북

l2計 市』피a 제rS-. p.142.

12G) if.i北針7 제차S-.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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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은 제5차 接觸에서 r내외인민들의 期待에 어긋나게 제24차 올림적경기대

회가 民族.共同의 利益과 統一念願에 맞게 解決되지 못하고 單獨으로 强行됨

으로써 平和와 親善의 국제적 제전인 을림적이 對決과 分裂에 利用되는 가슴

아픈 헌실이 빛어지게 되었으며 應崙한 素任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J"n라고

主張하었다
.

올림적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유리한 카드였다. 北韓은 올림적이 한달정 s .

밖에 남지 誇은 狀態에서 그들이 몇년간 끈질기게 주장해 온 共同.主催를 더

이상 燎力하게 主張하지 못하고 더구나 우리가 서울올림적을 성공리에 끝마

치게 되자 남북국회회담에서 올림적문계를 다루지 못하고 소위 그들이 말하

는 올림적대회가 民族共同의 利益과 統一念願에 맞지 않게 되있다는 理由를

들어 우리 민족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긴 責任을 우리가 져야 한다는 엉뚱한

궤변을 늘어 를았다
.

@ 用語 混亂 賊術

北誰測이 南北國會會談을 위한 準備接觸을 進行시키는 과정에서 사웅한

用語, 즉 r達席회 의J,r合同會議J 그리고 r일치합의제j에 대해각별한 주의를

갖지 않으면 안된다
.

패냐하면 北側이 사응한 이러한 爛語들에 대해 害觀的인 검토와 확인을 하

지 많으면 그들이 便利한대로 諒意的으로 解料하여 대화상대방인 우리를 매

우 당혹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

商北堅方은 국회회담 본회담의 形論에 있어 r대표회담J, r연석회의J로 意

見이 對立되어 見解.致를 보지 못하였다
.

그러다가 제4차 弊備接觸에서 北韓은 r면석회의J를 r합동회의J로 수정하

면서 면석회의란 北과 南의 國會議員들 전체가 면석하고 거기에 政黨 .社會

團濃, 個別人士도 참가하는 情式J이 라고 규정하고 합동회 의란 r북과 남의 국

회의원들만 參加하는 形論J이라면서 연석회의 主長을 誘步하였음을 크게 强

撚7) 市北關會출論 제5차 7f. a接獨 會誰料,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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調하였다.l2B)

한편 우리측이 제5차 準備接觸에서 회담형식을 7) .체회모임J(南北國會

천流 전원참가)과 r論鑛討議모임 J(대료회할형식 )으르 할 것을 捉識하자, 北

韓은 제6차 준비접촉에서 이에 同E하면서도 率質問題를 다루는 의제토의 5 .

일를 r대표회의J로 해야 한다고 초張하는 한편 r일치합의제J라는 新造誇인

議流方式을 糧示하었다 .

그들이 말하는 r대표회의J출 r雙方 國會議호 全員이 아니고 일부가 동등한

權狀과 資指을 가지는 會議로서, 수석대로를 中心으료 하는 장무적 인 회담인

아닌 連坐淸流의 출誇J制라고 하없다 .

또힌 r일치 합의제J란 r극소수가 反對하고 절대디.수가 賢成하는 경우 합의

하는 것으로 認定한다Jl3o7고 規定하고 있는데 그 意味가 매우 애매모호한 것

이있다.

北端. 이 主請하는 r남북연석회의J란 兆차.政權 撚立이레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때 그때 目的에 따라 r남북정치헙상회의J, r대민족회의J, r전민즉대회J,

r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J 등으로 그.웅어상의 표현만을 바꾸있을 뿐 본질

적으로 군중집 회식의 會議性格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남북국회회딤 준비접촉에서 우러측은 連漆會請가 會談의 生産情과 刻宰性

을 깆지 못하기 때문에 代表會談으로 해야 한다는 主情에 북한측은 連席會諦

를 합동회의 등으로 用語를 變情시길으나 결국 연석회의가 껍질민 바꺼어졌

을 뿐 찰무회담이 아면 進坐方式의 形式을 벗어난 것이 결코 아닌 것이다 .

그리고 r일치할의제j 역시 하나의 造作된 槪念으로씨 그 意味가 애매모호

힐 뿐만 아니라 津lb國會會談에서 民漆將來를 결정하는 문제는 合意制 또는

만장일치제로 議決되어야 힌다는 觀點에서 볼 때 r일치할의제J는 한낱 用語

混亂의 結果민 가져올 뿐이다 .

i28) 南北國會會談 제4차 準備찰觸 會議鈴, P.36.

i29) 南北國會會談 제6차 準情接觸 會謙錄, P.39.

i3o) 南北國會會設 제6차 準情接觸 會議鈴,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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密 진실 왜곡전술

消北國會會談 準9接觸이 開a되는 남북장방은 몇차레의 書輪을 주고 받

만디.. 北9은 l988年 7겨2lB 대남서한을 통해 남북국회회담 제안내응 중 회

담천식과 關聯차여 r남북국희치담은 여러가지 影式으로 할수 있겠지만 豫 a

接燭을 거침이 없이우리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남측 國會議員들의 연석회

의를 燎流하는 것이 가장출理的J"'o 라고 主張하면서 언석회의에는 政黨 .

團熊. 및 각계인사가 參與하는 것이라 하였다
.

이에대해우리측은 l988年 8Bl日 대북서한을 통해r남북국회회당J을 8월

중에 成를시치기 위한 祥%接觸을 갖자고 指議하었다
.

그런데 핀非w은 l988年 8月9터대남서한을 통해 r남측이 말하는 남북국

회회딤이 制組된 몇사람의 대표희담을 염두에 글 것이며 다른 政黨.團認들

과 각계인사들을 배제하는 것이라면 우리로서는 그것을 現淸에 附合되는 적

중한 회담방식 이라고 인정할수 없다Jl"7고 主指하였다 .

이에 대해 우리측은 l988년 85 l2터 대북서한을 출해 r남북국회회담을 成

事시키기 위해서는 이출談의 情料上 우리의 國찰請員과 북측의 대의원간의

회담이 되는 것반이 바람직하다J고 諒提하고 r따라서 이번국회회담의 議題

를비롯한 會識의 情努, 대표단구성 등을偏議하기 위한理備指觸J을 開値하

자고 禮議하있다
.

그런데 제l차 漆術接鱗에서 北諒側은 r우리는 이미 주고받은 편지들과 政

黨들의 政請發表를 통하여 남북국회회딤의 經式 등에 대하여 원7상 상통한

입장과 見解의 .致를 보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오늘의

상봉에서 헙의해결하여야 할문제는 제l차 남북국회연석회의 召集과 그 운영

을 위한실무절 차상의 를제라고 말힐수 있습니 다』l")이 라고 主張하었다
.

그러나 남북찰방이 주고받은 書輸에서는 결코 회담형식 .의제 등 어느하

l3l) 商北출jG 제45s. p.117.

l32) a共출fB 재45-5-, P.119.
l3 ) h北트. 쥬출諒 치l*\ 'P.tB指情 奇議料,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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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似催하자는 짓 외에는 사실장 는流친 긴이 없없다 .

또힌 北韓似은 당시 國諒會訣의 헝4등레 관해 각 정당글의 似別意恩를 개

천하는 過程에서 r연4 회의를 를崙하는 깃도 檢討되어야 힌다J는 점을 다음

과 같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었다 .

r귀측에서 協議하는 보도내응을 보면 대피로 국치면석회의 料催에 制意하

는 거로 愈兒을 모으는 이렇게 보도가 피고 있어로. 외신.들도 북남국회언석

회의를 복에서 役議찰다. 이것을 찰영한다, 서방외신들도 그렇게 보았어요 .

말하자면 다른 나라에서도 국회언석회의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

던 차에 그쪽에서 온 회답편지에 國會會談을 위한7fb 21 B 부 우리측 體案을

8월중에 하는데 대해서 同意하는 이런 편지가 랐습니다. 그때 國會會談이라

는 것은 그쪽에서 국회대표최담의 彩態도 아니요, 국회연석회의 형태도 아니

요,모호하게 밝했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아마 내부에서 討議하었다는 이런

보도를 보아서 연석회의를 얼두에 를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 最

近까지만해도 그쪽 정당들이 政策을 表明한 것을 보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연석회의가 좋다는 이런 평들이 적지 많간습니다. 그런 것을 念頭에 두고 저

희들이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Jl")

복한측은 誇輸을 주고받은 과정에서 회담헝식에 관해 전혀 출意된 것도 아

니며 그리고 우리 각 政y.들의 情別的 見解 보도를 마치 우리측이 r국회면석

회의J에 同意한 것으로 채곡하여 主指하었다 .

@ 유트전술

北諒은 本會詰의 淸式을 남측의 국회의천과 북측의 代議員 모두 합한 954

명 全員이 參漆하는 남북국회연석회의에 政黨, 社會團體, 側別人士까지 參席

시킬 것을 主流하없다 .

t 韓 은 제2차 준비접촉에 r인띤대중의 意恩를 集大成하고 그들의 힘에 의

거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確 에 基流.해서 우리는 북찰 국회연석회의에

되도록이면 많은 人 이 參M해서 最大限의 民主主義를 발양시키는 것이 분

i34) 商北國會會÷.流. 제l차 不.a接解 會諒料,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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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 우려나차 統.間鑛를 解決차는 가장 적절하고 아주 現素的이고 능률적

인해결책Jl")이 라고流定하고 이러한견지에서 國會議席을 가지지못한政黨 .

團R 및 각계인사들의 參」가 필수 不可缺할을 主流하었다
.

이에 대해우리측은 會談의 生産性과 料率情의 측면에서 볼 때군중집회식

인 남북국회의원 全系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더구나 政

黨 .社會團濃 및 개별인사까지 參加하는 連席會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

음을 명백히 하었다
.

이같은 우리측의 거듭된 주장에 터해제4차 準備推觸에서 北側은 회담형식

문제에 대해 r북남국회들 사이의 t.s商은 북남국회의원들이 同席하는 合同會

謙로 한다. 국회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는 政黨 .團體代表들과 각계 인사들을

북남국회 합동회의에 參加시키는 문제는 保留하고 본회담에 가서協議한다j

l3"T고 밝했다
.

북한측이 이와 같이政理 .團禮 및 개별인사의 참가문제를 撚圖한 것이 아

니라 유보한 것으로 국회회담이 그들이 의도한 데로 進行되지 않을 때 다시

이間題를 거른하여 회담의 흐름을 그들이 주도하기 위해 일단 이문제애 대

해 談步를 위장한 채 留保한 것이다
.

@ ☞提條件 禮示

淸lt國會會諾 준비접촉의 최대난관은 본회담의 經式과 諒漣問題였다. 그러

나 제6차 준비접측에서 회담개시 이후 最初로 일부문제에 대해를意點을 이

룩하고 또 상당부분 意見指近을 보있다
.

남북장방은 본회할流式을 개회모임, 의제토의를위한會談, 閉會모임 순으

로 나누어 進行하고 閉 .閉會 모임은 남북국회의핀 全買이 參席하고 본회담

의 대표수를 각각 5o명석으로 한다는데 令意하였다
.

또한 잉측은 r개회모임은 g倫指觸이 끝난後 i개월 딴에平壞에서 開情D .

r천泌討詳를 위한 회딤은 서울과 평양에서 開wJ, r閉會모임은 의제토의를

135) if.i-lt國를찰3 제2*i. '?a指鱗 쥬淸料, p.28.
L流) E f國를쥬 4 례4*). '!' S'l指觸 合린料.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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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會該이 끝난후 l게될만에 서를에서 開催 및공등합의서 採鱗4, .1개회모

임과 례회모일은 남과 북의 공동의찰제로 運fj등 대강의 회담운엉절차 까지

도 意見을 결근시찰다.l37)

또한 회담의제먼에 있어 그동안 핀韓測이 주장하던 r南北不기侵 공동선언

발포문제J를 출崙하q r할루블가침 린언를제j로 수징제의 함으로써 準會l

議經間璉 역시 이느정도 要結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있다
.

물론 議惡討議를 위한 희담운명에 있어서 대표모임의 條格 및 의사결정 諒

法等의 問題에 대해 아직 雙方의 의천차이는 있었지만 제6차 준비접촉의 &

誇는 남북국회회할의 成索에 대한 기대감을 매우 높혀주었다
.

그러나 l 9 8 W 1 2 U 29터 關催된 제7차 榮情接觸에서 북한측은 r현시짐에

서 북남대화를, 특히는 북남국회합동회의 關幕會議를 制B하는데 커다란 誇

碍要團으로 될 수 있는 것은 귀당국이 美國과 함께 매해 년초에 및리는 템 U _

피리트 合同軍辛情料 임니디JQ)라고 주장하었다 .

따라서 북한측은 南北對話를 원만히 진행시키기 위해선 r북남국회대포회

의에서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중지문제를 重要한 問題로 상정하고 토의해

결하는 것이 總.當하다고 認定하면서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의 中Jt問題를

북남국회 대표회의에서 템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 중지문제를 북남국회 대표회

의 諒題로 定立할데 대한 우리의 主張은 對話를 순조롭게 진전시켜나가며 북

남관계를 葉術的으로 改善해 나가려는 진지한 입장으로부터 漆.發한 것입니

다. 나는 귀측이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中Jh할데 대한 明題를 북남국회

대표치의의 첫번째 議題로 설정한데 대한 우리 제의의 趣旨를 깊이 理諦하고

성근하게 동의해 나을 것/ 9)을 要求하였다 .

지난 6차 準 a接觸에서 남북찰방은 본회담을 위한 相當한 의견접근을 하었

고 9倫接觸을 조금민 더 遼.行시킨다면 본회딤의 成찰를 期情할 수 있는 狀

料7) 小北n"S 'f]i6S-, P.132.
l:ia ) 小北國會글;.流 제7차 E.小計業觸 會識料, P.22.

l淸) 小北國쥬쥬 A 제5차 f f指燭 合議流- PP.23-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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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에서 北諒側은 남북국회회단의 議誕에 전혀 a及이 없었던 팀스피리트문

제를 첫번째 議經로 設定하자는 엉뚱한 제의는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準備接

觸을 더이상 進涉시 키지 않천다는 노골적 인 意思表示 였다
.

길국 f拉側은 l989U 2U 10터로 漆定된 제8차 弊%指觸을 r팀스피리 s . .

8 6 를 구실싫아 일찰적으로 中斷시 키고 말았다
.

및.結 論

北諒의 協商戰略料術은 그들의 대남혁명전략의 를속에서 展開되어 랐다
.

통일문제에 대한 北韓의 인식은 南차에서의 燎諒.料放 인민민주주의 헉명이

라는 南朝鮮革命이 進行되고 이에 따라인민정인이 情立되면 北韓의 政權과

平和統一을 한다는 데 있다
.

商料鮮勞.命을 위한恥a差誇는 소위3데헉명 역량을 理化하며 결정적 시기

를 造成하는데 力.料을 두고 있으며 赤<b統一을 위한 비정화적 방도를 使用하

는 힌편 또한 청화적 방도로서의 協商戰略을 展開하었다
.

곡한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 對話나 情.商은 f命鬪爭의 한 方法이며 투쟁

무기이다. 따라시 南北對z는 그들의 를.a國D 달성을 위한 투쟁수단 이외의

어면 意味를 갖지 못했다
.

이와 같은 협상관에 간礎한 北韓은 대내외직인 狀?K變化에 따라對話戰a5

을 追諒해 왔다. 즉 兆肺은 對內外的인 狀況에 비를어 商北對話가 그들에게

유리하거나 淺擇의 여지가 없을 때會諒.에 응해왔고 그립지 못하다고 判斷될

때는 이를 中綠하였다
.

이러한 理略에 바라兆漆은 그들의 安全을 戚脅하는 위험물제거, 商朝鮮革

命 및3자회담 분위기 造流, 國際減會에서의 고립모면, 부분적인 대외경제개

방政流의 掠索, 당면한 經w리.局과 찰H成.金淺터 부자세습체제 구축으로

인한 料流解.淸 등의必要E 때를에 남북데화에 응해왔고 또한 이러힌 必要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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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狀少될 때는 南4對諒를 일방적으로中斷시출바.lfo.

따라서 北 a 은 지금까지의 여러분야의 商北對a에서 각 회딤에 주어진 본

질문제 辨.淡은 外商한채 강찰직인 流商E理때 입각諒으로y1 어떠한 誇e.의

淸兆對設도 결과적으로 北f의 데할적화전7을 索現하기 위한 구設으로 判

洞하었으며 大諒民國內의 流亂에 편승하면서 撚一流術를 共現하여 소위 南

料鮮諒命의 여건조성 을 도모하려 는 政淪的 구設으로 惡재차었다
.

그 結果 지난 2o여년간 南北對設가 있었지만 桐互不f과 敵對的, 競爭的

關係를 청산하지 못하고 韓半島의 緊張緩和와 信賴鱗築, 交流協力을 통한 구

和統.의 기를을 다지는데는 아무런 述.展을 가져오지 를했다
.

商北對話는 민족적 漆元에서 南北의 當事者가 主濃가 되어 민족적 和合을

이루하고 廳主的 予和統一의 길을 터 나가는 찰.發로必이며 武力이나 暴力이 아

닌 평화적 方漆으로 南北問의 分斷과 斷絶을 극복할 수 있는 最善의 方法이

다는 관점에서 볼 때 北諒의 協商觀, 協商態度 그리고 協商理術은 반드시 刻

期的인 轉漆을 가피와야 한다
.

첫째, 統一에 대한 認譜의 轉掠.이다. 루한의 통일문제는 남한에서 美帝의

H 民 地 狀熊로주터 民族撚放을 가져오고 용공정권인 인민민주주의를 撚立하

여 北韓政權.과 平和恥으로 統 . 을 한다는 인식에 基禮하고 있으며 f諒의 協

商鱗B5은 南朝鮮諒.命을 위한 與件이 나 端境造成를 위한 零』&인 것이다
.

南北料話는 남과 북이 하나의 民族.이라는 狀元에서 서로가 論處하게 分斷

의 현실을 認定하는 가운데 出發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社會를

開放하여 接觸과 交流와 協力의 즉을 없혀 나감으로써 燎族的인 信賴와 和合

의 분위기를 造成함으로써 祖國의 平和的 統 . 은 成就될 수 있다
.

따라서 北諒은 南차을 터이상 타도의 對象으로 초아서는 안되며 나아가 南

料理諒구에 기초힌 헙상관을 하루발리 청간하고 南北間의 현안문제와 장래

문제를 對話를 통해 解決할려는 統一에 대힌 認誇의 轉流을 가져와야 한다
.

둘째, 會試木熊의 任諒에 流淸해야 한다. 남북대화의 諸的은 南北의 온 겨

llo ) 유4 릴.W!政誰"iiB, "p.Clt., P.3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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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가 和출을 이룩하고 平和M인 統 . 을 成就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찾는데

있는 민큼 分計別 會談에 주o.j진 본질문제 토의에 充索해야 한다
.

赤 + 宇會 t 은 이산가족의 고통을 解消하는 人道的 率業이 본면의 임무이

며,經濟會談은 南北問의 交流 .協力을 통해 온 民族이 찰 살 수 있는 방안을

漆索하는데 그 諸t가 있으며, 또한 國會會談은 平和統一을 위한 를濃的이고

諒硝的인 問題들을 헙의하여 雙諒 當局에 勸告하는데 目的이 있는 것이다
.

그러나 각 分野의 회담의 성격에 맞지 않는 조건환경른을 提示하고 반공법

규 철폐, 민주인사석방 등 우리 內히濃制l. 간섭하고 또한 팀스피리트훈련을

구실로 會談을 일방적으로 中止하는 등 이러한 北韓의 不誠實한 努度는 회담

의 진전에 커다찰 障碍要素로 作用하었다
.

北諒은 南北對話에서 자기의 理念과 制度를 앞세워 자기측 주장만을 고집

하고 싱대방의 主諾에 대해서는 討議 조차 해보려 하지 않고 無條伴 糾斥하

면서 會談과는 아무련 關聯이 없는 問題를 擧論하여 會談의 進展을 가로막는

그러한 態度는 버려야 한다
.

따라서 北韓이 각 會談의 本燕의 任務에 맞는 議題를 성실히 討議 .解決할

려는 姿勢를 가질때 南北對話는 를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
.

세째, 會該을 戰 u 的 次元에서 利用하는 姿勢를 버려야 한다. 南간對話는

상호간의 6 諒 를 회복하고 교류힙력을 통해 民族共同認를 피복발전 시킬 수

있는 最善의 方法인 만큼 民熊의 鱗案間鑛를 들어나가는데 있어 6 義 를 갖고

諒虛할 要勢로 對話에 임해야 한다
.

그런데 北諒은 南北對話를 통해 展開한 戰熊들 즉,주도권장악전술, 結詰이

내포된 提案撚術, 遲延戰術, 진실왜곡전출, 합의사힝과기전술, 전제조건전술,

요구조건배가전술, 用語濕亂戰術, 엉뚱한제안 戰術 等을 구사했던 바, 이러한

協商理術은 회담을 點關에 빠쓰리는 結果만을 招來한 것으로 北韓은 회담의

淸料的 成果를 맺어 南北福保의 진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會談을 戰術的 狀

元에서 이응하는 것을 중단하고 誠淸하고 c義있 는 姿勢로 對話에 임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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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이 지난시기 浦北對話를 述.行시키는 과정에서 南朝鮮葬.命 분위기 造

成을 위한 대남힙싱전차전출을 과김히 천만하여 淸韓을 타도의 對漆이 아닌

동반자관계로 認識차고 和료 3賴를 회今하및 料諦차 派力을 바탕으로 공동

번영을 追誇하기 위한 尙.商悠漆와 姿勢를 가질 때 南北對話는 우리 民漆構成

系 全體가 參與하는 民族共隔禮글 이즉하여 민즉자존과 통일번영의 새 晴代

를 열어나갈 수 있는 衆를의 方漆이 될 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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